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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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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라고 반문하시며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4-4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리고 

“성경” 그리고 “기록된 것(눅 24:46-47)”은 모두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청사진은 사 52:13-53:12 에 제시되어 있고 예수님의 미래의 승귀에 

대한 청사진은 단 7:13-14 에 제시되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직역: 그 사람의 아들]”로 즐겨 

부르셨다. “인자”는 다니엘 7 장에 묘사된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칭호이다. 단 7:13 의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어구는 인자 같은 이가 신인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상에서 고난의 종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 52:13-53:12 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사 53 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대표적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할 사 53 장의 고난의 종이 감당할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아셨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대로(눅 18:31)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마 17:9; 막 9:9, 31; 눅 

9:22; 24:7)”을 거듭 거듭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고난 받은 후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단 

7:13-14 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죽으신 후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자의 우편에 앉으시며(마 

26:64; 막 10:45; 눅 22:69) 구름을 타고 아버지의 영광으로(마 24:30; 25:31; 막 13:26; 14:62; 눅 21:27)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을 하실 것(마 16:27)”을 말씀하셨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 53:12 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신(눅 22:37)”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 사 53:7-8 을 

읽고 있던 본문을 통하여 그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에게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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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했다. 마태(27:38)와 마가(15:27)와 누가(23:32-33, 39-42)가 예수님이 강도(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사 53:12 처럼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은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셨다.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좌정을 

설명하였다(행 2:34-36; cf. 히 10:12-14).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 118:22 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의 신분을 가르치셨다(마 

21:42; 막 12:10; 눅 20:17).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였다(행 4:11; 벧전 2:6-8).  

본 주해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였고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의 

실재성을 체험한 후 그 관점에서 구약을 읽으며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을 따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청사진을 제시한 본문인 이사야 52:13-53:12(네 번째 종의 노래)를 석의하고 강해한 것이다. 

본 주해를 쓰는데 있어서 BDB, KB, TWOT, NIDOTTE 등의 사전, GKC, GBH, IBHS, WHS 등의 히브리어 

문법서, 그리고 특히 Young, Oswalt, Motyer 의 주석들에 진 빚은 이루 말할 수 없다. Young 의 이사야 

주석과 이사야 53 장은 석의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길을 잘 보여 주었고 Oswalt 의 이사야 주석은 

이사야서 전체를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인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었고 

Motyer 의 이사야 주석은 노래 전체의 문예적 구조를 파악하고 Young 과 Oswat 의 책들과 함께 각절을 

석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귀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언의 말씀인 사 52:13-53:12 을 석의하고 강해하는 본 주해가 모든 읽는 이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1 년 부활절에 

         이 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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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2:13-53:12 주해 

I. 서론적 고찰  

이사야서의 주제: 종으로서 이스라엘1 

1. 이사야서는 세 가지 다른 시대 배경을 갖고 있다. 이사야 1-39 장의 배경은 이사야의 생존 기간(739-

701 B.C.)이고, 이사야 40-55 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605-539 B.C.)이고, 이사야 56-66 장의 배경은 

귀환과 회복기(539-400 B.C.)이다. 66 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1-5 (6)장, 7-12 장, 13-23 장, 24-

27 장, 28-35 장, 36-39 장, 40-48 장, 49-55 장, 56-59 장, 60-66 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종의 문제는 사 40-55 장에서 밝히 드러나지만 다른 부분에도 암시되어 있고 

이사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종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도록 하셨다.  

2. 종이란 주제적 관점에서 1-5 장은 책 전체의 서론이다. 1-5 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자고하며 범죄한 백성이므로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40-48 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과 복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도구라고 선언되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이같은 이스라엘(1-5 장)이 그같은 

이스라엘(40-48 장)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질문의 해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답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39 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묘사되고, 40-66 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묘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빠진 6 장은 이사야 전체 구조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장은 1-5 장에 제기된 질문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실제적인 답이며 7-66 장은 보다 

구체적인 답을 제공한다. 6 장과 나머지 장들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면 7-39 장은 6:1-5 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백성의 죄를 다루고, 40-55 장은 6:6-8 처럼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능력을 언급하며, 56-66 장은 6:9-13 처럼 용납하지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이 

되려고 애쓰는 현실을 드러낸다.  

3. 이렇게 이사야서는 1-5 장의 교만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공의를 베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6 장의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어쩔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름에 순종하며 종의 사명을 감당할 때만(7-66 장)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66 장을 좀 더 세분하면 이렇다. 7-39 장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 대신 열방을 

의지하는데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0-48 장은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1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1-39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6), 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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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보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할 동기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49-55 장은 죄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참된 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백성의 죄를 지고 

고난 받는 이상적인 종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6-66 장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대조하면서 고난의 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다. 종으로서 이스라엘이란 

주제에 비추어 7-66 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4. 7-39 장은 신뢰라는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주제는 대조를 통해 밝혀진다.  

1)  7-39 장은 첫 부분(7-12 장)과 마지막 부분(36-39 장)에서 아주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며 

수미쌍관법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 왕들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준다. 외적의 

침략에 직면하여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윗못 수도 끝 세탁업자의 밭 큰 길(7:3; 36:2)에 

있었을 때 아하스는 사람을 의지하였으나 히스기야는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대조를 이룬다. 두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틀을 이루는 부분들은 참된 종의 자격의 선결조건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7-12 장은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보다 앗수르가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이사야는 앗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리고 교만이 아니라 인애로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사야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는 자기 백성을 열국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의 영광이 어떤 인간 나라의 것보다 큰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열국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이다.  

3) 13-35 장은 7-12 장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이사야가 주장한 것에 대한 실현을 제시하며 열국을 

심판하시고 천지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① 13-23 장은 열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다. 11 장과 12 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며, 13-23 장은 동쪽에 있는 바벨론(13-14 장)으로부터 서쪽에 있는 두로(23 장)에 이르기까지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음을 말한다. 

②  24-27 장은 13-23 장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보다 일반적인 묘사로 전환하며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말한다.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26:3-6)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27:12-13). 

③ 28-33 장은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의 빛이 되는 대신 열국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인간적 지도력을 의지하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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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을 의지하는(30:1-7; 31:1-5) 것을 포함하여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것의 어리석음이 

지적되는 한편 어리석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왕 곧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이 

제시된다(32:1-8; 33:17-22).  

④ 34-35 장은 13-33 장의 교훈을 요약한다. 34 장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파멸하게 하는 것임을 보이고 35 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풍요와 복과 거룩의 동산에 자신을 

두는 것임을 밝힌다.  

⑤ 7-35 장을 통해 우리는 잘 짜여진 학습경험을 하는 인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앗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답으로 아하스가 앗수르를 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3-

35 장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바른 답의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교재 역할을 한다.  

4) 36-39 장은 7-12 장에서 먼저 치른 시험(pre-test)에 실패한 아하스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13-35 장이 

주는 교훈대로 과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하는 나중에 치른 시험(post-test)에 합격하지만 그 

후에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을 보이며 실패한 것을 다룬다. 이렇게 36-39 장은 신뢰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가 생활양식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험에 합격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한편 하나님은 앗수르를 치심으로써 자신이 신뢰할만한 분이심을 보여 

주신다(37 장).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7-9 장에 제시된 약속된 메시아인가? 이 

문제의 답은 부정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었어도 죽을 인간이며(38 장),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바벨론 사람 앞에서 부를 뽐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름으로써(39 장)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드러난다. 

②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였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단회적이며 생활양식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그의 백성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한 번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에 

자신을 의지하려 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요구한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6 장은 다시 도움을 준다. 6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나 부정한데서 구원받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목적으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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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렇게 36-39 장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보여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근거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그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엄청난 간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비추어 보면 36-39 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연결하는 중추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 위협이 되는 

강대국의 관점에서 보면 36-39 장은 지금까지 앗수르가 유다의 위협이라고 생각한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을 밝히는 역사적인 중추 부분이기도 하다.  

5. 40-66 장은 종에 대한 세 가지 남은 문제의 답을 제시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0-48 장)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9-55 장)이다. 세 번째 문제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특징들은 무엇인가(56-66 장)이다. 7-39 장과 비교하여 40-66 장은 

앗수르의 위협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와 회복기를 바라보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와 이사야서의 신학적 

전개로 인해 강조점의 전환이 일어난다. 40-55 장은 일들의 전혀 새로운 양상을 언급한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훼파되며 유다의 좋은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은 앗수르에 대한 승리를 보이셨지만 바벨론의 신들에게 지거나 우리 죄에게 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0-48 장)? 이사야는 40-

48 장에서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귀한 백성이란 것을 강조한다. 

40 장은 서론으로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한다. 41-48 장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바벨론에 적용하여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며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준다. 바벨론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동기를 부여받는다. 

2)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49-55 장)?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되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즉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인가? 보다 깊은 속박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토에서든 바벨론에서든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을 죄의 속박에서 건져낼 수 있는가? 죄성을 지닌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49-53 장이 준다. 바벨론이란 육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데 고레스가 필요하듯이 죄라는 영적 속박으로부터 구원받는데 고난받는 이상적인 종(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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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4-10; 52:13-53:12)이 필요한 것을 밝힌다. 49-53 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난 받는 메시아의 사역인 것을 밝힌다. 54 장은 하나님의 

참된 종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이며 55 장은 죄와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노래한다. 메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9 장과 11 장에 예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49-53 장에 예언된다.  

3) 불완전한 세상에서 종으로서 우리의 삶의 특징들은 무엇인가(56-66 장)?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이 종이 될 기초(basis)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종이 될 동기(motive)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종을 주신 것이 종이 될 길(means)을 준 것이라면 이제 한 가지 

문제 즉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문제가 남는다. 6 장은 다시 이 문제에 해답을 준다. 

이사야가 부정한 데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만족하기 위한 

것이었던가? 결코 아니다. 이사야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도록 하기 위해, 바꾸어 

말하면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희미하지만 동물 제사보다 더 효과적인 속죄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아는 것과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방 사람 앞에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열방 앞에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빛이 비쳐지도록 하는 

순결한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의미하는 궁극적인 것이다. 이 주제가 56-66 장에 전개되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조된다.  

4)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는 56-59 장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구하는 것이 형식적인 의(legalistic 

righteousness)가 아니라(56:1-8; 58:1-14), 하나님의 속성이 종의 삶 전체에 미쳐 헌신과 공의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밝힌다(57:14-21; 

59:16-21).  

5)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하는 60-66 장은 한때 자기의 영광을 구했거나(9:9-10) 열방의 영광에 

유혹되었던 자들이 영광의 유일한 참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인간과 함께 나눌 그 날을 

바라보는(60:7, 9, 13, 19; 62:2; 66:19) 것을 밝힌다. 하나님은 압제자들 앞에서 그의 종들을 

변호하시며(65:8-16)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65:17-25). 종들이 부족하고 의롭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63:1-65:7).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서서히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기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6.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이사야서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호와 속성을 잘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는 영광스러우시며,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는 신실하시며, 용서하시며, 온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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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있어서 철저하시다. 그는 우리로 우리의 

자립을 포기하고 그만을 의지하도록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로 그와 같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종의 노래와 여호와의 종 

1. 종의 노래들 

1) 19 세기 말에 독일 학자 버나드 둠은 사 42:1-4; 49:1-6; 50:4-9; 52:13-53:12 을 따로 떼어 주전 

8 세기의 이사야가 아니라 1 세기 이상 지난 제 2 이사야의  것이라고 생각했다.2 이 네 부분은 후에 

종의 노래들(servant songs)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카이저는 둠이 종의 노래들을 후기의 

작품으로 본 것은 본문의 증거나 보수학자들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받지 못함을 지적한다. 3 보수주의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종의 노래들은 주전 8 세기의 이사야의 것이고 전체 문맥에 들어 맞으므로 

굳이 따로 떼어서 후기의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2)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의 범위가 둠이 말한 것보다 더 확대되기도 하고 다른 종의 노래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카이저는 괄호를 사용하고 한 노래를 추가하며 42:1-

4[9]; 49:1-6[13]; 50:4-9[11]; 52:13-53:12; 61:1-3 을 종의 노래들로 보았다. 그로간(837, 845)은 

61:2 과 63:4 이 주제적 연결을 고려하며 61:1-3 과 63:1-6 을 각각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의 

노래로 볼 가능성을 언급했다.  

3) 처음 세 노래들 그리고 61:1-3 과 63:1-6 은 다음과 같다.  

① [사 42:1-4] (1)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② [사 49:1-6] (1)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2)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3)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2 Bernhard Duhm, Das Buch Jesaia:  übersetz und erklär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2). 

3 Water C. Kaiser, “Identity ans Mission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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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③ [사 50:4-9] (4)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해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④ [사 61:1-3]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cf. 눅 4:17-21) 

⑤ [사 63:1-6] (1)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3)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4) Young 은 종의 노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말한다.4  

① 42:1-4 에서 여호와의 종은 성취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로 제시된다.  

② 49:1-6 에서 종의 사명이 다시 제시되고 그의 사역에 있을 커다란 어려움들이 암시된다.  

③ 50:4-9 에서 그 종 자신이 자기가 직면할 고난에 대하여 말한다.  

④ 52:13-53:12 에서 종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제시된다.  

5) Motyer 는 종의 노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5  

Song 노래 42:1-4 49:1-6 50:4-9 52:13-53:12 

Type  

유형 

Biography 

전기적 

Autobiography 

자서전적 

Autobiography 

자서전적 

Biography 

전기적 

 

4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72), 335.  

5 J. Alec Motyer, The Prophecy of Isaiah (Downers Grove, Ill: IVP, 199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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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ant's 

종의 

Task 

임무 

Task 

임무 

Commitment 

헌신 

Completion of Task 

임무 완성 

Endowed with 

부여받음 

Spirit and Word 

성령과 말씀 

Word 

말씀 

Word 

말씀 
φ 

Experiencing 

경험 
φ 

Despondency 

의기소침 

Suffering 

고난 

Suffering 

고난 

Tailpiece 부속 42:5-9 49:7-13 50:10-11 54:1-55:13 

① 첫 번째 노래(42:1-4)와 두 번째 노래(49:1-6)의 경우 뒤따라 나오는 것(42:5-9; 49:7-13)은 

하나님께서 종의 임무를 확인해 주시고 임무의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세 번째 노래(50:4-9)와 네 

번째 노래(52:13-53:12)의 경우 뒤따라 나오는 것(50:10-11; 54:1-55:13)은 종과 종이 행한 일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나온다(Motyer, 443-444).  

② 카이저처럼 첫 번째 노래를 42:1-9, 두 번째 노래를 49:1-13, 세 번째 노래를 50:4-11 로 확대하면 

네 번째 노래(52:13-53:12)만 부속된 부분(54:1-55:13)이 뒤 따라 온다. 모티어(444)에 의하면 네 

번째 노래 다음에 부속된 것(54:1-55:13)은 종을 톻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반응, 곧 

예를 들어, 노래하라(54:1), 장막터를 넓히라(54:2), 잔치에로 나아오라(55:1), 여호와를 

찾으라(55:6)는 반응을 촉구한다. 

2. 구약과 이사야서에 사용된 “종”  

1)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칭호 

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יְהוָה 에베드 아도나이)”이란 칭호는 모세(17 עֶבֶד  번: 신 34:5; 수 1:1, 

13, 15; 8:31, 33; 11:12; 12:6; 13:8; 14:7; 18:7; 22:2, 4, 5; 왕하 18:12; 대하 1:3; 24:6), 여호수아(2 번: 

수 24:29; 삿 2:8), 다윗(2 번: 시편 18 편과 36 편의 표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1 번: 사 42:19 cf. 

사 54:17 여호와의 종들[복수]) 등에 총 22 번 사용되었다. 

②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에베드 엘로힘])”이란 칭호는 모세(4 번: 대상 6:49; 대하 24:9; 느 10:29; 단 

9:11),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단 3:26), 다니엘(단 6:20), 요셉의 형들(창 50:17), 귀환민(스 5:11) 

등에 사용되었다.  

③ 구약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속격이 붙은 “나의 종, 당신님의(=개역개정 주의) 

종, 그의 종”이란 어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스라엘, 모세, 갈렙, 다윗, 욥, 스룹바벨, 싹, 

선지자들, 왕들, 이스라엘 백성 등에게 사용되었다.    

• 당신님의 종 

▪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출 32: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신 9:27) 

▪ 주의 종 선지자들 (스 9:11; 단 9:6) 

▪ 주의 종 모세 (8:53; 느 1:7, 8; 9:14); 모세가 자신을 주의 종으로 부름(출 4:10; 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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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종 다윗 (삼하 7:26; 왕상 3:6; 8:25; 대상 17:24; 대하 6:15, 16, 17, 42; 시 132:10) 

• 그의 종 

▪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 (출 14:31 cf. 수 9:24; 11:15; 왕상 8:56; 사 63:11[페시타역과 소수 사본 

[아브도]; cf. BHS [아모]]; 시 105:26) 

▪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 (왕상 14:8) 

▪ 그의 종 엘리야 (왕하 10:10) 

▪ 그의 종 가드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 (왕하 14:25) 

▪ 그의 종 다윗 (왕상 8:66; 왕하 8:19; 시 78:70; 144:10) 

• 나의 종/내 종 [개역개정에서 “나의”와 “내”가 통일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유감스럽다.] 

▪ (모세: 6 번) 나의 종 모세 (수 1:7; 왕하 21:8) / 내 종 모세(민 12:7, 8; 수 1:2; 말 4:4[MT 3:22])  

▪ (다윗: 26 번) 나의 종 다윗 (1 번: 왕하 19:34) / 내 다윗 (26 번: 삼하 3:18; 7:5, 8; 왕상 11:13, 

32, 34, 36, 38; 14:8; 왕하 19:34; 20:6; 대상 17:4, 7; 시 89:3, 20; 사 37:35; 렘 33:21, 22, 26; 

겔 34:23, 24[2 번], 25; 37:25)  

▪ 나의 종 선지자들 (왕하 9:7; 렘 26:5; 슥 1:6) / 내 종 선지자들(렘 7:25; 29:19; 35:15; 겔 38:17) 

▪ 나의 종 이사야 (사 20:3) 

▪ 내 종 갈렙 (민 14:4)  

▪ 내 종 욥 (욥 1:8; 2:3; 42:7, 8)  

▪ 내 종 싹 (슥 3:8) 

▪ 내 종 스룹바벨 (학 2:23) 

▪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렘 25:9; 27:6; 43:10) 

▪ 나의 종 야곱 (사 41:8; 44:1, 2, 45:4; 렘 33:10) / 내 종 야곱[이스라엘] (사 42:19; 44:21; 렘 

46:27, 28; 겔 28:25; 34:25) Cf. 레 25: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 이사야서에서 단수형 “종”이 나오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24 번+? 1 번[사 63:11]).6  

 

6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3 쪽, 각주 6. [= G.P. 

Hugenberger,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휴겐버거에 의하면 이사야서에서 단수형으로 총 25 번 즉 “나의 

종[아브디]”은 15 번(20:3; 22:20; 37:35; 41:8, 9; 42:1, 19; 43:10; 44:1, 2, 21; 45:4; 49:3; 52:13; 53:11) 

나오고, “그의 종[아브도]”는 4 번(44:26; 48:20; 50:10; 63:11[cf. BHS 아모 ”그의 백성” → 아브도 “그의 종” 

(소수 사본, 시리아역)] 나오고, “종[에베드]”은 6 번(24:2; 42:19; 44:21; 49:5, 6, 7) 나온다. 휴겐버거는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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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의 종/내 종[아브디]”: 15 번 (cf. “나의 종/내 종” 44:21b [에베드 리]; 49:6 [리 에베드]) 

• 20: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 22: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 37: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 41:8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41: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종의 노래 I] 

• 42:19a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 43: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 44: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 44: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 44:21a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아브디]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에베드 리]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45: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종의 

노래 II] 

 

단수로 나오는 총 25 번 가운데 12 번(41:8, 9; 42:19[두 번]; 43:10; 44:1, 2, 21[두 번]; 45:4; 48:20; 49:3.)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40-53 장 안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참고로 오스왈트(Oswalt, Isaiah 1-39, 49 n. 13)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Servant of the LORD”이 

반복되는 중심주제로 나오는 사 40-55 장으로 한정해서 말할 때 “여호와의 종” 혹은 “나의 종,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으로 약 20 번, 구체적으로 밝히면 사 41:8(나의 종), 9(나의 종); 42:1(나의 종), 19(여호와의 

종); 43:10(나의 종); 44:1(나의 종), 2(나의 종), 21(나의 종), 26(그의 종); 45:4(나의 종); 48:20(그의 종); 

49:5(그의 종), 6(나의 종); 50:10 (그의 종); 52:13(나의 종); 53:11(나의 종); 54:17(여호와의 종들)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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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의 노래 IV] 

•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종의 노래 IV] 

② “그의 종[아브도]”: 3 번(+1 번 [63:11] 페시타역, 소수 사본 → ISV “Moses his servant”) (cf. “그의 

종” 49:6 [르에베드 로]) 

• 44:26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 

•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종의 노래 III]  

• 63:11(cf. BHS [아모] ”그의 백성” →소수 사본, 페시타역 [아브도] “그의 종”)  

▪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 NIV: Then his people recalled the days of old,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 HCSB: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the past,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 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 개역개정: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 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③ “종[에베드]”:  6 번 

• 24:2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 42:19b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 44:21b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아브디]이니라 )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에베드 리]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49: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르에베드 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종의 노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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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리 에베드]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의 노래 II] 

•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르에베드 모실림]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 종의 노래 II] 

3) 이사야서에서 복수형 “종들”[עֲבָדִים/עַבְדֵי־]이 나오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17 번).7 

① [사 14: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ות וְלִשְפָח ֹ֑ ים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לַעֲבָדִִ֖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② [사 36:9]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③ [사 36:11]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랍사게]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④ [사 37: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종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⑤ [사 37: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⑥ [사 37:24] 네가 네[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⑦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⑧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원문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⑨ [사 63: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7  휴겐버거(각주 7)는 복수형 “종들”이 53 장 이전에는 나오지 않으며 54:17 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온다고 했으나 53 장 이전인 14:2; 36:9, 11; 37:5, 6, 24 에도 나오고 있다. 휴겐버거는 54:17 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오는 복수형 “종들”은 모두 개종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56:6 [cf. 56:3   נֵכָר 

네하르,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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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 65: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⑪ [사 65: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⑫ [사 65: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⑬ [사 65: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⑭ [사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⑮ [사 66: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3. 이사야서에서 “종”의 정체가 분명한 구절들  

1) 이사야서에 “종”이 어떤 인간(들)의 종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  

① [사 14: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ות וְלִשְפָח ֹ֑ ים   남종들과 여종들]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לַעֲבָדִִ֖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② [사 36:9]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③ [사 36:11]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랍사게]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④ [사 37: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종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⑤ [사 37: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⑥ [사 37:24] 네가 네[앗수르 왕 산헤립의] 종[원문 종들]을 통해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⑦ [사 49: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2)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내 종”이 고유명사와 동격을 이룰 때 그것은 그 인물을 가리킨다.   

① [사 20: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② [사 22:20]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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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 37: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42:19 에 한 번 사용되었고 맹인같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종들”은 54:17 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① [사 42: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②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이사야서에서 53 장 이후에 복수형 “종들”은 54:17(“여호와의 종들”)에서 시작하여 11 번 나오며 

“그의 종들, 나의 종들, 주(=당신님)의 종들”은 모두 (개종된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56:6)을 

가리킨다.   

① [사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② [사 56:6]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원문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③ [사 63: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④ [사 65: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⑤ [사 65:9]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⑥ [사 65:13]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⑦ [사 65: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⑧ [사 65:15] 또 너희가 남겨 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줏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⑨ [사 66: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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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야 40-53 장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은 대부분(즉 네 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8 이 경우 “종”은  죄악된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 회개한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9  

① [사 41:8-9]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② [42:18-25] 18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20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③ [사 43: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④ [사 44:1-2, 21, 26] 1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8 휴겐버거(pdf, 5)에 의하면 Duhm(Das Buch Jesaja übersetzt und erklärt [HKAT 3/1, 4th e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22 (1st ed. 1892)] 311.)은 종의 노래들 밖에서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종의 노래들 안에서 종이 개인을 가리키는 점에서 네 개의 종의 노래들이 다른 부분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9 사 40-55 장은 죄 많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나라들에게 구원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참된 

종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도록 종으로 선택되었지만(41:8-9; 

44:21)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다(42:18-25).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48:20).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할(사 49:5-6; 53:5, 11) 

고난의 종 메시아(49:5; 53:8)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깨끗해지며(54:8), 하나님의 종이 되고(54:17),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인과 이방의 빛(55:4-5)이 되게 하실 것이다. 

• [54: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 [54:17]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55:4-5] 4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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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말라 . . .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 . . 26 그(=여호와)의 

종([아브도] cf. 개역: 내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⑤ [사 45:4]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⑥ [사 48: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4. 종의 노래들(42:1-4[9]; 49:1-6[13]; 50:4-9[11]; 52:13-53:12)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의 정체 

• [노래 I]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 .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 [노래 II] 사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 .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 .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르에베드 모실림]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 [노래 III] (+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 [노래 IV] 사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 . . 53: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나의 종” 혹은 “그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 

근거  

① 종의 노래들에는 “종”이 집합적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   

• 사 49:5-6 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  혹은 “이스라엘”(cf. 사 48:1)과 구별되는 한 개인 곧 여호와의 

종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종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49:1) 선택받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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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이스라엘(49:3)”이라고 불리웠다.10 49:3 의 “나의 종, 이스라엘”은 49:5 의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49:6 의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과 구별되는 “그의 종(49:5)”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49:5)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49:6) 

사명을 받았다. 따라서 두 번째 노래의 “나의 종, 그의 종”은 백성을 가리키는 야곱과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한 개인이다. 사 49 장에서 “이스라엘”이 한 개인(49:3)과 백성(49:5)에 대해 사용된 것은  

다른 구약책들에서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개인적 족장 야곱과 그의 후손인 백성 둘 모두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 48:1]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사 49:1-6] (1)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3)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 사 42:3 에서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되고 있다.  

[42:3 새번역]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 사 42:6 과 49:8 에서도 비슷한 대조가 암시된다. 여기서 종은 그가 “백성을 위한 언약(a covenant 

for the people)”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는다. 42:6 에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이 

나란히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백성”은 종이 섬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종은 렘 31:30 과 겔 34:24 와 37:26 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이 될 것이지만 

만일 종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이라면 그는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이다.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10 Hugenberger, pdf. 5, n. 11: 맛소라 본문에 나오는 49:3 의 “이스라엘”에 대해 의문시하는 학자들도 

있지만(Mowinckel, Orlinsky) Kenn 96 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사본들, 두 사해 사본 1QIsaa 와 1QIsab, 

LXX (except LXXQ,534, which read Iacwb in place of Israhl), the Targum, the Vulgate, and the 

Peshitta 의 지지를 받는다.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을 보이는 맛소라 본문의 이스라엘을 

원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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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 사 53:8 에서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진” 종은 “내 백성[아미] cf. 그의 백성 [아모] 1QIsaa”과 

동일시될 수 없다. 여기서 종이 백성이라면 끊어진 종 곧 죽은 백성이 살아 남아 있는 셈이 

되므로 종을 백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사 53:8]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② 이사야서에서 2:3; 3:6; 4:1; 53:1 등에서처럼 화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갑자기 나오는 1 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는 항상 1:9; 16:6; 24:16; 32:2, 20; 42:24; 59:9-12; 63:16-19; 64:3-11 에서처럼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다. 네 번째 

노래에서 사 53:6 은 “우리”와 구별되는 “종”을 보여주고 있다.  

[사 53:6] 우리 모두는 양 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 53:6 은 선지자 자신이 백성과 함께 “우리”로서 또 하나의 종을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53:6 에서 

대명사 ‘우리’와 ‘그’에 유의하여 읽으면 종으로 언급되던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된 여호와의 종의 

존재를 보게 된다. 이 종은 소경과 귀머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의로운 남은 자들도 

아니다. 이 종은 바로 이상적인 종,  순종하는 종이다.  

• 이스라엘과 길 잃은 양의 비교는 시 95:7-10; 119:176; 렘 50:6 에도 나온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정한다(6:5; 59:11-13; 64:5-9). 따라서 

원문에서 53:6 을 감싸는 “우리 모두[쿨라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일 수 없고 백성과 구별되는 개인일 수밖에 없다.   

③ 종의 노래들에서 여호와의 종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50:5-

6)”라고 고백한다. 

•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종”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53:9)”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 의가 종말적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일지라도(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이사야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동시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겪는 죄 많은 백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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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강조한다(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이 점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하여 언급된다(43:22; 46:3, 12; 48:1, 8; 53:6, 8; 55:7; 58:1ff.; 63:17; 64:5-7). 이러한 

구절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전혀 다르므로 

죄많은 백성과 죄없는 종은 동일시될 수 없다.  

• 네 번째 노래에서 묘사된 종의 모습은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구상의 어떤 

존재의 모습과도 다르다. 이것이 종과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사 53:10-12 에서 종이 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가 할 수 있으며 지구상의 어떤 존재가 

할 수 있겠는가? 

10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④ 요약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가리키고 있는 본문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 백성의 죄 때문에 무고하지만 순종적으로 고난을 당하고(53:4-

12), 야곱/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49:5-6) 

존재이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 49:6 에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사 49:3 에서 한 번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종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았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할 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모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11   

 

11 Hugenberger, 7: In summary, although surrounded by texts that refer to corporate Israel as a 

servant, the servant of the servant songs, who innocently and obediently suffers for the trans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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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인데 종의 순종이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종의 이상형에 더욱 가까이 

접근한다. 여호와의 종을 삼각형이나 원뿔에 의해 표시하면 아랫부분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있고, 

중간 부분에 의로운 남은 자들이 있고, 그 정점에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며(53:4)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 한 사람이 있다. 12  정점에 있는 이 종은 백성과 구별되는 존재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며(53:10)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의 종이다. 

2) 휴겐버거는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집합적 이스라엘(corporate Israel)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설명한 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개인(an historical, future, or ideal individuall) 으로 

보는 입장들을 셋으로 나누어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선지자적 인물, 메시아를 포함한 왕적인 인물, 

제사장적인 인물)으로 보는 해석을 평가하고 어느 하나도 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휴겐버거는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제이 모세(a second Moses)와 동일시하는 입장이 가장 바르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제사장적 존재, 왕적 존재, 선지자적 존재 중 어느 하나로 제한하면 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없으므로 모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역한 것이 예표하는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제이 모세가 바로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주장한다.13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의 청중들에게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휴겐버거에 의하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제이 모세로 해석하는 것은 흔히 그러하듯이 미리 메시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서도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6. 종의 정체에 대한 신약의 해석 

 

of the people (53:4-12) and who brings salvation to the Gentiles and restores Jacob/Israel to Yahweh 

(49:5-6), is not to be equated with corporate Israel. By allowing him to share the servant designation 

of corporate Israel, however, and in one verse even the name ‘Israel’ (49:3), the prophet may be 

suggesting that this one is everything Israel should have been, as he faithfully fulfils the role to which 

Israel had been called. 

12 Hugenberger, 7, n.17: the frequently cited pyramid analogy of F. Delitzsch, according to which the 

‘servant’ designation is used of Israel as a whole (the base of the pyramid), it is used also of the 

purified remnant of Israel (the middle section), and it is used finally of the coming saviour (the apex), 

who is the embodiment of Israel (Isaiah, II: 174f.). 
13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인물로 보는 각 입장의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제이 모세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히 보려면 본서의 부록으로  실어놓은 G.P. Hugenberger,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의 번역을 참고하라.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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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으로 보았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예언하셨고 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여호와의 종과 같이 대속적인 것으로 

여기셨다.14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고난의 종의 

사명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것을 인치셨다. 이사야 53 장에 비추어 고난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죽음을 보신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그들의 메시아를 이사야 53 장의 고난의 종으로 

보는 초대 교회의 이해의 뿌리이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 종의 노래들을 예수님께 적용하였다. 

2) 예수님께서 사 52:13-53:12 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신 것을 보여주는 

신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 개의 직접 인용 구절, 두 개의 분명한 암시 구절, 두 개의 가능성 있는 

암시 구절이 있다.15  

① 눅 22:37 을 보면 예수님은 사 53:12 을 70 역이 아니라 맛소라 본문에서 16직접 인용하셨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금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사 53:12 이 자신에 관한 것이고 자신이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그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여러 구절들에서처럼 성경에 

기록된대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공식을 사용하시며 백성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청사진이었던 

것이다. 

• 사 53:12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고 

• 눅 22:3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② 막 10:45(마 20:28)과 막 14:24(마 26:28; 눅 22:20)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신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호와의 종처럼 백성을 위한 대속적인 

 

14 R. T.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82), 132. 

15 이 구절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France, Jesus and the Old Testament, 114-130 을 참고하라. 

16 사 53:12 와 눅 22:37 의 원문과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MT 사 53:12: שְעִ ים נִמְנָ ה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NASB) וְאֶת־פֹּ

LXX 사 53:12: καὶ ἐν τοῖς ἀνόμοις ἐλογίσθη and he was numbered among the transgressors 

눅 22:37: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τοῦτο  τὸ  γεγραμμένον  δεῖ  τελεσθῆναι  ἐν  ἐμοί,  τό  Καὶ  

μετὰ  ἀνόμων  ἐλογίσθη·  καὶ  γὰρ  τὸ  περὶ  ἐμοῦ  τέλος  ἔχει. (NASB)"For I tell you, that 

this which is written must be fulfilled in Me, 'AND HE WAS NUMBERED WITH 

TRANSGRESSORS'; for that which refers to Me has [its] fulfi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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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었다. 종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는 은택을 가져왔다.   

•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막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③ 막 9:12 와 마 3:15 에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하신 것을 어휘적으로 

암시하셨다.17  

• 막 9: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 마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3) 예수님은 사 53 장의 종의 고난에 비추어 자신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막 8:31; 9:31; 10:33-34 과 병행 구절을 참고하라. 

• 막 8:31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 막 9: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 막 10:33-34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4) 윌킨스는 사 52:13-53:12 이 신약에 직접 인용된 것과 복음서에 암시되거나 개념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사 53 장의 종으로 본 

관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18  

① 신약에 직접 인용된 것 

 

17 France 는 그의 책 Jesus and the Old Testament 123-125 쪽에서 3 개의 가능성 있는 암시들(three 

possible allusions) 가운데 눅 11:22 을 포함하여 다루지만 눅 11:22 이 개념적 병행이 없고 어휘적 

유사함이 인상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의 책 130 쪽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의 공식적 인용(one 

formal quotation), 두 개의 분명한 암시(two clear allusions), 그리고 [셋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어휘적 

암시 구절(two other possible allusions)이라고 했다.  

[눅 11:22]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18 Michael J. Wilkins, “Isaiah 53 and the Message of Salvation in the Gospels,”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09-131. 도표는 113 쪽과 

114 쪽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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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신약 

52:15 LXX 롬 15:21 

53:1 LXX 요 12:38 

롬 10:16 

53:4 마 8:17 

53:7-8 LXX 행 8:32-33 

53:9 벧전 2:22 

53:12 눅 22:37 

 

② 복음서에 암시된 것 

이사야 복음서 

52:13 (lifted up 들리다) 요 3:14; 8:28; 12:32 

53 (Moses and all the Prophets 모세와 선지자들) 눅 24:27 

53 (suffer and rise 고난당하고 일어나다) 눅 24:46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17:22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20:18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 it is written 넘겨지다; 기록되다) 마 26:24 (+ 병행구절) 

53 (delivered over/into 넘겨지다) 마 26:45 (+ 병행구절) 

53:2 (like a root 순/줄기처럼 ) 마 2:23 

53:3 (suffer, contempt 고난당하다, 멸시) 마 17:12b; 막 9:12b 

53:4 (deried and mocked 조소당하고 조롱당하다) 마 27:39-43 (+ 병행구절) 

53:5 (chastement 징계) 마 26:67 

53:6-7 (sin of all 모든 사람의 죄) 요 1:29 

53:7 (life of shephard for sheep 양을 위한 목자의 생명) 요 10:11, 15, 17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6:63; 막 14:61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7:12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마 27:14; 막 15:5; 요 19:9 

53:7 (remained silent 잠잠하다) 눅 23:9 

53:9 (grave with wicked 악인과 함께 할 무덤) 마 26:24 

53:9 (rich man 부자) 마 27:57 

53:10-12 (bore the sin of many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다) 

마 20:28; 막 10:45 

53:11 (righteous one make righteous 의로운 자가 의롭게 

하다) 

마 3:15 

53:12b (divide the spoil 전리품을 나누다) 눅 11:22 

53:12b (divide the spoil 전리품을 나누다) 눅 23:34 



24 

 

53:12d (numbered with transgressors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다) 

마 27:38 

53:12d (numbered with transgressors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다) 

눅 23:33 

53:10, 12c (soul to death 죽음에 이른 영혼) 마 26:28; 막 14:24; 눅 22:20 

5) 키르히헤벨은 마가복음에 “인자”가 언급된  14 번 중의 9 번이 사 52:13-52:13 에 “기록된” 대로(막 9:12; 

14:21) 고난의 종을 묘사하며 이 9 번의 “인자” 사용이 사 52:13-53:12 의 순서를 따라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설명한다.19 

이사야 마가복음 

52:13  8:31; 9:9 

53:3 9:12 

53:6b 9:31 

53:8a 10:32b-34 

53:10a 10:45 

53:12c 14:21(2 번), 41 

6) 대럴 복에 의하면20 사 53:7-8 을 직접 인용한 행 8:32-33 은 사도행전에서 히브리 성경을 직접 인용한 

유일한 예이고 가장 긴 인용으로서 종이신 예수님의 비하와 무고한 고난을 강조하며 (사 53:12 을 직접 

인용한) 눅 22:37 이 암시하는 것을 보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사 53 장의 고난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본문 곧 명시적인 예언 성취의 본문이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관리에게 가르친 것을 

통하여 누가는 거부당하는 가운데서 묵묵히 받아들인 종의 부당한 고난과 죽음이 거부하는 자들을 

포함한 그 백성을 위한 것임을  독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수세기 전에 묘사되고 예언된 

종일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언뜻 보기에 이상한 측면이 있는 것도 그 묘사의 일부이다. 부당한 십자가 

처형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하와 부활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변호가 나란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수욕은 실제로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까지도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였다. 종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잠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결시킨다. 

 

19 Gordon d. Kirchhevel, “The "Son of Man" Passages in Mark” i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9 

(1999): 184. 

20 Darrell Bock, “Isaiah 53 in Acts 8,”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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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반스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란 주제가 베드로, 바울,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에게 준 영향을 살피며 사 52:13-53:12 이 신약의 서신서들에 인용되거나 암시된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21  

베드로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베드로 전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 

52:13 행 3:13; 4:27, 30 

53 벧전 1:11 

53:4 벧전 2:24 

53:5 벧전 2:24 

53:1, 5-6 (+52:7) 행 10:43 (+ 행 10:36) 

53:6 벧전 2:25 

53:7 벧전 2:23 

53:9 벧넌 2:21-22; 4:1 

53:12 벧전 2:24 

바울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바울서신 

52:15 (+ 64:4) 롬 15:21; 고전 2:9 

53:1 (+ 52:7) 롬 10:16 (+ 롬 10:15; 고후 5:20) 

53:4-5 롬 4:25 

53:7 고전 5:7 

53:8-9 고전 15:3 

53:11 롬 5:19 

요한과 히브리서에 의한 사 52:13-53:12 의 인용과 암시 

이사야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 그리고 히브리서 

53:1 요 12:38 

53:6-7 요 1:29 

53:10 요일 3:5 

53:12 히 9:28 

  

 

21 Craig A. Evans, “Isaiah 53 in the Letters of Peter, Paul, Hebrews, and John,”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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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문 주해 

본문과 번역 

1. BHS Isaiah 52:13-53:12  

52ישעה   

ד׃   13  הִנֵה יַשְכִיל עַבְדִי יָרוּם וְנִשָא וְגָבַהּ מְאֹּ

ו מִבְנֵי אָדָם׃  14 אֲרֹּ  כַאֲשֶר שָמְמוּ עָלֶיךָ רַבִים כֵן־מִשְחַת מֵאִיש מַרְאֵהוּ וְתֹּ

ויִם רַבִים עָלָיו יִקְפְצוּ מְלָכִים פִיהֶם כִי אֲשֶר לֹּא־סֻפַר לָהֶם רָאוּ וַאֲשֶר  15 לֹּא־שָמְעוּ  כֵן יַזֶה גֹּ

ונָנוּ׃   הִתְבֹּ
53ישעה   

ועַ יְהוָה עַל־מִי נִגְלָתָה׃  1  מִי הֶאֱמִין לִשְמֻעָתֵנוּ וּזְרֹּ

רֶש מֵאֶרֶץ צִ  2 ונֵק לְפָנָיו וְכַשֹּ אַר לֹו וְלֹּא הָדָר וְנִרְאֵהוּ וְלֹּא־מַרְאֶה וְנֶחְמְדֵהוּ׃  וַיַעַל כַיֹּ  יָה לֹּא־תֹּ

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הֻוּ׃   3 ות וִידוּעַ חֹּ בֹּ  נִבְ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

בֵינוּ סְבָלָם וַאֲנַחְנוּ חֲשַבְנהֻוּ נָגוּעַ מֻ  4  כֵה אֱלֹהִים וּמְעֻנֶה׃  אָכֵן 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ו נִרְפָא־לָנוּ׃  5 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וְהוּא מְחֹּ

6  ֹּ ו אֵת עֲוֹן כֻלָנוּ׃  כֻלָנוּ כַצ ו פָנִינוּ וַיהוָה הִפְגִיעַ בֹּ  אן תָעִינוּ אִיש לְדַרְכֹּ

זְזֶיהָ נֶאֱלָמָה וְלֹּא יִפְ  7  תַח פִיו׃ נִגַש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פִיו כַשֶה לַטֶבַח יוּבָל וּכְרָחֵל לִפְנֵי גֹּ

ו׃   8 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 ורֹּ צֶר וּמִמִשְפָט לֻקָח וְאֶת־דֹּ  מֵעֹּ

תָיו עַל לֹּא־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וַיִתֵן אֶת־רְשָעִ  9 ו וְאֶת־עָשִיר בְמֹּ  ים קִבְרֹּ

ו יִצְלָ  10 ו יִרְאֶה זֶרַע יַאֲרִיךְ יָמִים וְחֵפֶץ יְהוָה בְיָדֹּ ו הֶחֱלִי אִם־תָשִים אָשָם נַפְשֹּ  ח׃  וַיהוָה חָפֵץ דַכְאֹּ

ל׃  11 תָם הוּא יִסְבֹּ ו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רַבִים וַעֲוֹנֹּ ו יִרְאֶה יִשְבָע בְדַעְתֹּ  מֵעֲמַל נַפְשֹּ

שְעִים נִמְנָה  לָכֵן אֲחַלֶק־לֹו בָרַבִים וְ  12 ו וְאֶת־פֹּ אֶת־עֲצוּמִים יְחַלֵק שָלָל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ת נַפְשֹּ

שְעִים יַפְגִיעַ׃ ס    וְהוּא חֵטְא־רַבִים נָשָא וְלַפֹּ
[음역] 

52:13 히네 야스킬 아브디 야룸 브니싸 브가바흐 므오드 

52:14 카아셰르 샴우 알레하 라빔 켄-미시하트 메이시 마르에후 브토아로 미브네 아담 

52:15 켄 야제 고임 라빔 알라브 이크프추 믈라힘 피헴 키 아셰르 로-쑤파르 라헴 라우 바아셰르  

로-샴우 히트보나누 

53:1 미 헤에민 리시무아테누 우즈로아 아도나이 알-미 니글라타 

53:2 바야알 카요네크 르파나브 브하쇼레시 메에레츠 치야 로-토아르 로  

블로 하다르 브니르에후 블로-마르에 브네흐므데후 

53:3 니브제 바하달 이심 이시 마흐오보트 비두아 홀리 우흐마스테르 파님 미메누  

http://biblos.com/isaiah/52-13.htm
http://biblos.com/isaiah/52-14.htm
http://biblos.com/isaiah/52-15.htm
http://biblos.com/isaiah/53-1.htm
http://biblos.com/isaiah/53-2.htm
http://biblos.com/isaiah/53-3.htm
http://biblos.com/isaiah/53-4.htm
http://biblos.com/isaiah/53-5.htm
http://biblos.com/isaiah/53-6.htm
http://biblos.com/isaiah/53-7.htm
http://biblos.com/isaiah/53-8.htm
http://biblos.com/isaiah/53-9.htm
http://biblos.com/isaiah/53-10.htm
http://biblos.com/isaiah/53-11.htm
http://biblos.com/isaiah/53-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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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제 블로 하샤브누후 

53:4 아헨 홀라예누 후 나싸 우마흐오베누 스발람 바아나흐누 하샤브누후 나구아 무케 엘로힘 움우네 

53:5 브히네 므홀랄 미프샤에누 므두카 메아보노테누 무싸르 실로메누 알라브  

우바하부라토 니르파-라누 

53:6 쿨라누 카촌 타이누 이시 르다르코 파니누 바아도나이 히프기아 보 에트 아본 쿨라누 

53:7 니가스 브후 나아네 블로 이프타흐-피브 카쎄 라테바흐 유발  

우흐라헬 리프네 고즈제하 네엘라마 블로 이프타흐 피브 

53:8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루카흐 브에트-도로 미 여쏘헤아흐 키 니그자르 메에레츠 하임  

미페샤 아미 네가 라모 

53:9 바이텐 에트-르샤임 키브로 브에트-아시르 브모타브 알 로-하마스 아싸 블로 미르마 브피브 

53:10 바아도나이 하페츠 다크오 헤헬리 임-타씸 아샴 나프쇼 이르에 제라 야아리흐 야밈  

브헤페츠 아도나이 브야도 이츨라흐  

53:11 메아말 냐프쇼 이르에 이스바 브다토 야츠디크 차디크 아브디 라라빔 바아보노탐 후 이스볼 

53:12 라헨 아할레크-로 바라빔 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샬랄 타하트 아셰르 헤에라 라마베트 나프쇼 

브에트-포시임 님나 브후 헤트-라빔 나싸 블라포시임 야프기아 

 

2. 개역개정 [사 52:13-53:12] 

(52: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5)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1)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9)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28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3. ESV Isaiah 52:13-53:12  

52: 

13 Behold, my servant shall act wisely;b 

   he shall be high and lifted up, 

  and shall be exalted. 

14 As many were astonished at you— 

  his appearance was so marred, beyond human semblance, 

  and his form beyond that of the children of mankind— 

15 so shall he sprinklec many nations; 

  kings shall shut their mouths because of him; 

  for that which has not been told them they see, 

  and that which they have not heard they understand. 

53:  

1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a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2 For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young plant, 

  and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b by men; 

  a man of sorrows,c and acquainted withd grief;e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f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4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5 But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upon him was the chastisement that brought us peace, 

  and with his wounds we are healed. 

6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every one—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http://biblehub.com/isaiah/52-13.htm
http://biblehub.com/esv/isaiah/52.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2-14.htm
http://biblehub.com/isaiah/52-15.htm
http://biblehub.com/esv/isaiah/52.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3-1.htm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3-2.htm
http://biblehub.com/isaiah/53-3.htm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3-4.htm
http://biblehub.com/isaiah/53-5.htm
http://biblehub.com/isaiah/53-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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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9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10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g 

  when his soul makesh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11 Ou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shall seei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shall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make many to be accounted righteous, 

  and he shall bear their iniquities. 

12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j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k 

  because he poured out his soul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bore the sin of many, 

  and makes intercession for the transgressors. 
 

Footnotes: 

b 52:13 Or shall prosper 

c 15 Or startle 

a 53:1 Or Who has believed what we have heard? 

b 3 Or forsaken 

c 3 Or pains; also verse 4 

d 3 Or and knowing 

e 3 Or sickness; also verse 4 

f 3 Or as one who hides his face from us 

g 10 Or he has made him sick 

h 10 Or when you make his soul 

i 11 Masoretic Text; Dead Sea Scroll he shall see light 

j 12 Or with the great 

k 12 Or with the numerous 

http://biblehub.com/isaiah/53-7.htm
http://biblehub.com/isaiah/53-8.htm
http://biblehub.com/isaiah/53-9.htm
http://biblehub.com/isaiah/53-10.htm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3-11.htm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isaiah/53-12.htm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http://biblehub.com/esv/isaiah/53.htm#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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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22 

  사 52: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15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  53: 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2  그는 그의 앞에서 곁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22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한 번역문은 문예적 기교를 다루는 부분의 번역문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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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10  여호와는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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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근접 문맥23 

1. “보라, 나의 종을 . . .”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9])에서 종은 

완수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자로 묘사된다. 그는 백성을 위한 언약과 이방을 

위한 빛이 되어(42:6)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방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두 번째 종의 노래(49:1-

6[13])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시어 맡긴 사명을 자신의 말로 설명한다. 종은 

여호와의 영광을 자기 속에 나타낼 참 이스라엘(개인, 49:3)로서 야곱 곧 이스라엘(백성, 49:6)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사명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종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49:4).”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종의 노래(50:4-

9[11])에서 종은 자신의 말로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 곧 여호와의 깨우치심을 받고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돕는 그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고난을 말한다. 종은 등때림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해도(50:6)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고난에 내어 주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종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을 고난이 

암시되고(49:4; cf. 49:7) 서술되었지만(50:6) 종의 고난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에 이르면 고난의 보다 더 상세한 설명과 고난의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진다.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맡시긴 백성의 죄악 때문에 부서지고 백성의 범죄 때문에 찔리고 

죽는 고난을 받았다(53:5-6). 이러한 종의 대속적 고난을 오해하지 않도록 네 번째 노래는 첫째 연을 

시작하고 마지막 다섯째 연을 마감할 때 여호와께서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종의 승귀를 

묘사하는 것이 틀을 이룬다. 이러한 종의 대속적 고난에 기초하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서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사 54:10)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만민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55:3). 이렇게 종에게 맡겨진 이중 사역 곧 백성을 위한 언약과 이방을 위한 

빛(42:6; 49:6)이 되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사역은 성취된다. 

2.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는 앞 선 세 개의 노래들처럼 그것의 근접 문맥과 아주 잘 어울린다. 네 

번째 종의 노래 앞에 나오는 사 51:1-52:12 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각각 두 번씩 

부르며(51:1, 4, 7) 시온-중심적이고 온 세상적이고 의로운 구원의 약속을 “들으라”는 세 개의 

명령들(51:1-8)과 각각 두 번씩 명령형을 사용하며(51:17 “깰지어다, 깰지어다”; 52:1 “깰지어다, 

깰지어다”; 52:11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약속된 복들의 실제를 경험하라는 세 개의 명령들(51:17-

52:12)이 서로 상응하고 그 중간에 구원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여호와의 팔의 행동 촉구(51:9-

11)와 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51:12-16)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23 Young, Isaiah Fifty-Three, 11;  Motyer, Isaiah, 402, 422-423; House, Old Testament Theology, 286-

292; Fee and Stuart, 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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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잘 들으라고 명하신다(51:1-8). 이에 선지자는 여호와께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51:9-11),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51:12-16). 그래서 선지자는 “깰지어다, 깰지어다”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촉구하며(51:17-

21) 진노의 잔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말한다(51:22-23). 그러므로 다시 “깰지어다, 깰지어다”하고 

명령받은 시온은 다가올 제이 출애굽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한다(52:1-6). 이 위대한 제이 출애굽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52:7-10)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하고 선지자가 촉구하는 

대로 도망치듯 황급히 나올 필요가 없는 백성의 출바벨론(52:11-12)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사 

51:17-52:12 은 약속을 듣고 기다려지는 구원(A 51:1-8)과 누리게 될 이루어진 구원(A’ 52:17-52:12) 

사이에 선지자의 여호와의 팔을 통한 제이 출애굽 촉구와 여호와의 긍정적인 반응(X 51:9-16)이 축을 

이루는 구조를 갖는다. 구원의 약속을 들으라고 세 번 명하신(사 51:1-8) 여호와께서는 제이 출애굽의 

요청을 받으실 때(51:9-11)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51:13-16)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주의하며 구원을 누릴 것을 세 번 명령하신다(51:17-52:12).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명시되지 않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듯이 네 번째 노래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단어를 통해 “보라, 나의 종이!”(52:13)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제이 출애굽을 위해 행동을 

촉구받은 바 있는 여호와의 팔(51:9)을 네 번째 노래의 둘째 연을 시작하는 사 53:1 에서 만난다.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종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53:5; 54:10), 백성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53:11; 54:17),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오는 회개(55:5-6)와 여호와께로 평안히 인도받을 

순례(55:12)를 촉구한다. 실제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55:12 에 사용된 동사 

[야차]는 52:11-12 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두 번 명하는 말씀을 따라 백성이 차분하게 나오는 것을 

묘사할 때 나왔던 동사이다. 들으라고 했던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51:1-2)은 55:12-13 에서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나오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보라, 나의 종이!”이라는 어구는 51:1 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명령들의 절정이고, 51:1-8 의 

구원의 약속과 51:17-52:12 의 복들의 체험이 종의 사역에 달려있음을 주목하도록 한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종의 사명 완수를 통해 누릴 복을 노래하라는 초청으로 시작하는 54 장은 세 개의 이전 

언약 곧 아브라함 언약(54:1-3)과 모세 언약(54:4-8)과 노아 언약(54:9-10)을 반영하고 시온의 미래의 

영광으로 가득찬 이미지들로 표현되어 있다(54:11-17). 떠날 것을 명령받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52:11)이 여기 시온에 있게(54:11) 된 것은 바로 52:13-53:12 의 고난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열국에게 종을 통해 이루신 은혜로운 구원을 값없이 받아 누리도록 

초청하시고(55:1-7) 그분의 주권과 깨뜨릴 수 없는 말씀에 근거하여(55:8-11)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의 

운명에 큰 반전이 있을 것을 선언하신다(55:12-13).  

3.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묘사된 대로 종은 그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죄를 제거하고 공의를 

세우고 가족을 만들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종은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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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종의 사역에 대하여 반응하는 일이다. 사 53:10-12 에 묘사된 종의 

승귀는 새 시대의 도래를 바라보게 하며 찬양과 회개의 반응으로 인도한다. 여호와께서는 54:1 에서 

종이 행한 일에 대하여 “노래하라”고 초청하시고, 55:1 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종이 값을 지불하고 

베푸는 잔치를 즐기라고 하시고, 55:6-7 에서 만민에게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사죄의 

기쁨을 누리라고 초청하신다.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여호와의 환영의 열기를 담은 초청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복을 즐기라는 초청이 있다.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고 

이방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중 사역을 완수했다. 54 장은 모이는 가족(54:1-3)과 회복되는 

성(54:11-12)의 이미지를 통해 시온 중심이 암시되고 시온을 위로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장막터를 

넓히는 것(54:2)에는 열국이 암시적으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55 장에서 모든 목마른 자와 모든 악한 

자에게 종이 이룬 사역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온과 온 세상을 

포함한 그 넓혀진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라는 초청이 된다. 이스라엘은 출산하지 못했고(54:1) 

여호와의 진노를 체험했고(54:8) 고난을 당했고(54:11) 위로가 없었다(54:11; cf. 40:1-2). 그러나 

창조주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그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54:4-8, 11-17). 

하나님은 이 언약이 노아 언약처럼 영원하고(54:9; cf. 창 9:8-17) 기회에 있어서 보편적일 것임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언급하심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신다(55:3). 다윗 

언약은 영원하고 한결같은 인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55:3), 이제 열국은 굴복의 관계(참고, 삼하 

22:44-46)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갖는 새로워진 세상을 만날 것이다. 55:3-5 에 묘사된 

다윗과 같은 존재에게 부과된 임무는 40-55 장의 나머지에서 묘사된 종의 임무와 동일하다. 여기서 

다윗 같은 왕과 고난의 종이 합쳐지며 종은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다. 이 구원의 수단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할 수 없다(55:10-11). 이러한 종을 주신 여호와를 찾는 자(55:6-9)는 

누구나 값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용서를 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55:12-13).  

본문 전체의 구조 분석 

1. 모티어는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에 대하여 삼중 구조 즉 수수께끼(A1)-계시(B)-해답(A2)이라는 

구조를 제시한다.24 다음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 모티어의 B 를 X 로 바꾸고 세 

부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소문자를 첨가한 것이다.  

 

24 Motyer, Isaiah, 423.  

        A1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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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52:13-15)  

                                a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13)  

                                b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14-15)  

                X      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53:1-9)  

                                  x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1-3)  

                                  y   설명된 고난(4-6)  

                                  x’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7-9)  

        A’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53:10-12)  

                                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10-11b)  

                                a’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11c-12)  

1) A(제 1 연 52:13-15)—A’(제 5 연 53:10-12)  

①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종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하고(a 

52:13) 마치는(a’ 53:11c-12) 것으로 되어 있다. 여호와의 증언이란 외곽틀(a-a’ 52:13 vs. 53:11c-12) 

바로 안쪽에 그 종이 경험하는 것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또 하나의 틀(b-b’ 52:14-15 vs. 52:10-

11b)이 들어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 1 연(A 52:13-15)과 제 5 연(A’ 53:10-12)은 시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으로서 여호와께서 “나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증언 a)과 그 종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묘사/설명 b)에 유의할 때 증언—묘사—설명—증언 즉 a-b-

b’-a’라는 역순대구를 이루는 틀을 이루고 있다. 제 1 연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그 종의 고난과 이에 대한 반응을 묘사하며 수수께끼를 던진다. 제 5 연은 종의 

고난을 설명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수수께끼의 해답을 

준다.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B1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1-3)  

                                  B2   Suffering explained (4-6)  

                                  B3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7-9)  

        A2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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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언-묘사의 수수께끼 부분(A  52:13-15, 제 1 연)과 설명-증언의 해답 부분(A’ 53:10-12, 제 5 연)에 

공유되는 어휘는  רַבִים[라빔] “많은”(52:14a, 15a//53:11c, [12a,] 12e)이다. 사실 “많은 many”이란 

핵심 단어는 이 두 부분에만 나온다. A 의 מְלָכִים[믈라힘] “왕들”(52:15)과 A’의 רַבִים[라빔] “존귀한 

자”(53:12a)와 עֲצוּמִים[아추밈] “강한 자”(53:12b)는 어떤 학자들에 의해 동일한 지시 대상으로 

간주된다.  

2) X(53:1-9): 제 2 연(x 53:1-3)—제 3 연(y 53:4-6)—제 4 연(x’ 53:7-9) 

① 수수께끼(A 52:13-15)와 해답(A’ 53:10-12)이라는 바깥틀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중앙의 계시(X 

53:1-9) 부분도 전체 노래의 A-X-A’처럼 그 자체로 x-y-x’ 즉 제 2 연(x 53:1-3)—제 3 연(y 53:4-6)—

제 4 연(x’ 53:7-9)라는 중앙집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제 3 연이 전체 노래의 중앙에 오며 

핵을 이루고 있다.  

② 계시 부분(X 53:1-9)의 바깥틀을 형성하는 제 2 연(x 53:1-3)과 제 4 연(x’ 53:7-9)은 종에 대한 

이야기 부분으로 제 2 연은 종의 출생과 삶을 말하고 있고 제 4 연은 종의 심문, 죽음 그리고 

장사를 말하고 있다. 제 2 연과 제 4 연은 각각 두 번의 직유를 사용하는데 제 2 연은 식물 

이미지(botanical imagery)를 사용하고(53:2) 제 4 연은 동물 이미지(animal imagery)를 

사용한다(53:7). 구체적인 어구를 밝혀 말하면 x(53:2)에서 종은 곁순 같고(כַיוֹנֵק[카요네크]) 햇순 

같은(רֶש  양 ([카쎄]כַשֶה)모습으로 묘사되고 x’(53:7)에서 종은 어린 양 같고 ([하쇼레시]כַשֹּ

같은(כְרָחֵל[흐라헬]) 모습으로 묘사된다.  

③ 계시 부분의 중앙에 오는 제 3 연(y 53:4-6)은 노래 전체의 핵으로 종의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만 할 고난인 것을 잘 설명하며 수수께끼의 해답 부분(A’ 53:10-12)을 잘 준비시키고 있다.    

계시 부분(X)의 중앙이요 전체 노래의 핵심이 되는 부분(y 53:4-6, 제 3 연)과 수수께께의 해답 

부분(A’ 53:10-12 제 5 연) 사이에 공유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 “아픔”: ּחֳלָיֵנו[홀라에누] 4 절, הֶחֱלִי[헤헬리] 10 절  

• “부서지게 함”:   ֻכָהמְד [므두카] 5 절, ֹדַכְאו[다크오] 10 절  

• “짊어짐”—“담당함”: נָשָא[나싸] 4 절—סְבָלָם[스발람] 4 절, ל 11 [이스볼]יִסְבֹּ 절—נָשָא[나싸] 12 절  

• “떠맡기심”:  ַהִפְגִיע[히프기아] 6 절,  ַיַפְגִיע[야프기아] 12 절(“떠맡으며 기도하심”)  

2. 버기는 여호와의 선언(A-A’ 52:13-15; 53:11c-12)이 종에 대한 보고(B 53:1-11b)를 감싸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화자의 관점에 유의하며 “내”가 말하는 부분(A 여호와의 선언)과 “우리”가 말하는 부분(B 

53:1-6)과 “그”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B’ 53:7-11b)과 “내”가 말하는 부분(A 53:11c-12)으로 나누고 종에 

대한 보고인 “우리” 부분과 “그” 부분을  좀더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나눈다.25    

 

25 Ronald Bergey,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in JETS 40/2 (1997): 179.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37 

 

A   “나의 종”의 성공과 승귀 (I  52:13-15 첫째 스탠자) 

     B1  “우리”는 그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음 (II a  53:1-3 둘째 스탠자 첫째 스트로피) 

     B2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정 (II b  53:4-6 둘째 스탠자 둘째 스트로피) 

     B’1 “그”가 무고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 (III a  53:7-9 셋째 스탠자 첫째 스트로피) 

     B’2 “그”의 고난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것임 (III b  53:10-11b 셋째 스탠자 둘째 스트로피) 

A’  “나의 종”의 성취와 상급 (IV  53:11c-12 넷째 스탠자)26 

3. 골딩게이와 페인은 다음과 같은 역순 대구 구조를 제시한다.27 

A 52:13-15 My servant will triumph despite his suffering  

내 종이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 

B 53:1 Who could have recognized YHWH’s arm 

   누가 여호와의 팔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C 53:2-3 He was treated with contempt  

           그는 멸시를 당했다 

D 53:4-6 The reason was his suffering for us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이유 

C’ 53:7-9 He did not deserve his treatment  

그는 그런 취급 당할 이유가 없었다 

B’ 53:10-11a By his hand YHWH’s purpose will succeed  

그의 손에 의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A’ 53:11b-12 My servant will triumph because of his suffering 

   내 종이 그의 고난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4. 수누크지언도 골딩게이와 페인과 비슷한 역순 대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28 

 

버기는 Watson 의 용어를 따르며 52:13-15 을 first stanza 라고 하고 53:1-6 을 second stanza 라고 하고 

53:7-11b 를 third stanza 라고 하고 53:11c-12 를 fourth stanza 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second stanza 를 

둘로 나누어 53:1-3 을 first strophe, 53:4-6 을 second strophe 라고 했고, 또 third stanza 도 둘로 나누어 

53:7-9 를 first strophe, 53:10-11b 를 second strophe 라고 했다. 참고로 말해 둘 것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문예적 기교에서는 버기의 네 단락 구분(I-IV)을 따르고, 각 절 주해에서는 편의상 세 절씩 묶은 다섯 

개의 단락 구분(첫째 연-다섯째 연)을 따른 것이다.     

26 아래에서 논의하는 문예적 기교에서는 버기의 네 단락(I-IV) 구분을 따를 것이고, 각 연 분석과 각 절 

주해에서는 편의상 세 절씩 묶은 다섯 개의 단락(첫째 연-다섯째 연) 구분을 따를 것이다.     

27 Smith, Isaish 40-66, 443 n. 347 에서 재인용: John Goldingay and David Payn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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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2:13-15 The Lord’s Servant will be exalted because his suffering brings salvation.  

그의 고난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높아지실 것이다. 

B 53:1 No one believed he was the means of the Lord’s salvation. 

   아무도 그가 여호와의 구원의 수단인 것을 믿지 않았다.  

C 53:2-3 So he was rejected.  

           그래서 그는 거절 당했다. 

D 53:4-6 Yet his suffering was for us and in our place.  

그러나 그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다.  

C’ 53:7-9 He did not deserve to be rejected.  

그는 거절 당할 이유가 없었다 

B’ 53:10-11a The Lord was using his suffering to provide for our salvation.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을 대비하여 그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셨다.  

A’ 53:11b-12  The servant will be exalted because his suffering for us and in our place  

brings us salvation.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종은 높아지실 것이다.  

본문 전체와 각 연의 구조 분석29 

A1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  

(1)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과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  

        A1         A reaction of revulsion (14a) 혐오의 반응  

            B1         Appearance so marred (14b) 심히 망가진 모습  

            B1a         Form so dehumanized (14c) 심히 비인간적인 모양  

                C              Suffering that sprinkles/startles (15a) 피뿌리는 고난  

        A2        A reaction of submission (15b) 경배의 반응  

            B2         Something never told (15c) 전파되지 않은 것  

            B2a         Something never heard (15d) 들어보지 못한 것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28 Donald R. Sunukzian, “Expositional Sermon on Isaiah 53”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303.  

29 각 연의 구조 분석은 Motyer(423)의 전체 구조 분석과 Motyer(425, 427, 432, 438)의 부분 구조 분석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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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 

 (2)  B1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1-3)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  

                A1     A believing company brought into being through revelation (1)  

                                계시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신자들  

                   B1   The Servant's birth: unimpressive and unpromising (2ab)   

                                종의 출생: 깊은 인상이나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함  

                A2     First reactions of those who later believed: unimpressed (2cd)  

                                후에 믿게 된 자들의 첫 반응: 무감동  

                   B2   The Servant's experience in life: popular rejection (3ab)  

                                종의 삶의 경험: 대중적 거절  

                A3     Unvalued by those who later believed (3cd)  

                                후에 믿게 된 자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3) B2 Suffering explained (53:4-6) 설명된 고난  

   (4) B3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53:7-9)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           

                A      Procession. The Servant led out to die: his willingness (7)  

                                진행. 종이 죽으러 끌려감: 그의 자발적인 의지  

                B      Execution. The Servant‘s death: thoughtless contemporaries (8)  

                                집행. 종의 죽음: 생각이 없는 동시대 사람들  

                C      Burial. The mystery surrounding the burial of one who did not deserve to die (9)  

                              장사.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될 종의 장사를 둘러싼 신비  

A2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 

  (5)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과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Servant's death (10) 종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 

                   a1   The servant's soul ①:  종의 영혼 

Divine pleasure (10a)  하나님의 기쁨  

                              His death as a guilt offering (10b) 속건제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s family (10c) 종의 가족 

                              The executor-Servant (10d) 여호와 뜻의 성취자 

                B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2   The servant's soul ②:  종의 영혼 

His death as personal suffering (11a) 개인적 고난으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 satisfied (11b) 종의 만족 

                                Righteousness provided (11c) 의의 제공 

                                By sin-bearing (11d) 죄악 담당 

                                Issuing in victory (12ab) 승리로 귀결 

                   a3   The servant's soul ③:  종의 영혼 



40 

 

His death as voluntary (12c) 자발적인 종의 죽음 

                                Voluntary identification (12d) 자발적인 동일시 

                                Personal sin-bearing (12e) 개인적 죄악 담당 

                                Mediatorial interposition (12f) 중보기도 

문예적 기교 

1. 단어 반복에 대한 관찰 

1) 사 52:13-53:12 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의 반복이다. 라베는 단어 반복이 특별히 종의 비하와 

승귀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종의 실상을 대조시키는 구절들에 드러난 문예적 효과를 논의하였고30  

버기는 단어 반복이 전체에 걸쳐 문맥적으로 주는 수사학적 역할을 논의하였다.31  

2) 반복된 단어들의 목록 

총 202 단어 중에서 라베는 36 개의 다른 단어 한 번 이상 반복되어 118 개의 단어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버기는 40 개 단어가 한 번 이상 반복되며 거의 120 번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한다. 

라베와 버기가 지적한 단어들을 통합하여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32 

פָנִים  פֶה  רַבִים נשא עֶבֶד  אֶרֶץ (-)

לִי ידע מַכאוֹב  ראה  חשב בזה (חלה)חֹּ

 אָווֹן  דכא ענה נגע סבל  הוּא

 פשע פתח  פגע אִיש כֻלָנוּ  עַל 

אַר  (-) מַרְאֶה יהוה חפץ  נֶפֶש   לוֹ  תֹּ

 שמע כֵן  כִי מָוֶת  חלק  מִי

 לִפְנֵי  צדק חלל  זרע לֹּא אֲשֶר

 

3) 반복된 단어들의 분류  

① 어근이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들 (7 단어 + 1[할라])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동사 명사 

 

30 P. R. Raabe, “The Effect of Repeti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Song,” JBL 103 (1984): 77-81. 

31 Ronald Bergey,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in JETS 40/2 (1997): 177–188.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

188_JETS.pdf) 

32 버기는 라베가 제외시킨 불변화사 אֲשֶר[아셰르]와 לֹּא[로]를 포함시키고 (53:1 에서 ‘팔’과 53:10 에서 

‘씨’를 나타낼 때 쓰인) 어근  זרע[자라]와 חלל[할랄]과32 צדק[차다크]를 추가하고, 라베가 따로 계산한 

[마르에]와 [라아]를  어근 ראה[라아]로 묶어 계산하여 총 40 개의 반복된 단어를 지적한다.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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רָא֔וּ  52:15c [라아]ראה 6 1 [라우];  

53:2d  ּהו וְנִרְאֵֵ֥ [니르에후];  

53:10c ה  יִרְאֶֶ֣ [이르에];  

53:11a  ה יִרְאֶֶ֣ [이르에] 보다 

52:14b   ּמַרְאֵהו [마르에후]; 

53:2d  ה  모양 [마르에] מַרְאֶֶ֖

שְעִים 53:12d, f [파샤]פשע 4 2   פֹּ

    [포시임] 범죄자들 

53:5a, 8d פֶשַע [페샤] 범죄 

שָמְעוּ  52:15d [샤마]שמע 2 3  [샴우] 듣다 53:1a  ּשְמֻעָתֵנו [시무아테누] 

들려진 것, 소식, 메시지 

וִידוּעַ   53:3b [야다]ידע 2 4  [야두아] 아는 53:11c[b, BHS]    ו בְדַעְתֹּ  

[다아트] 지식 

נֶגַע  벌받는 53:8d [나구아] נָגוּעַ   53:4c [나가]נגע 2 5  [네가] 벌 

חָפֵץ   53:10a [하페츠]חפץ 2 6  [하페츠] 기뻐하다, 

뜻하다 

53:10d חֵפֶץ [헤페츠] 기쁨, 

뜻 

 [야츠티크] יַצְדִיק 의로운   53:11c [차디크] צַדִיק 53:11c [차다크]צדק 2 7

의롭게 할 것이다. 

חֱלִי 53:10a MT [할라]חלה (1-)3 8  그가 아프게 הֶֶֽ

하였다 [53:10a IQIsaa wyḥllhw  

 그가 찔리게 [비할레후] וִיחַלְלֵהוּ  

하다] 

53:3b, 4a לִי  아픔 [홀리]חֹּ

 

② 동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동사 참고 

נִשָא  52:13b [나싸]נשא 3 9 [니싸] 들린;  

53:4a, 12e נָשָה[나싸] 짊어지다 

동의적 병행 

동사의 쌍 

  ;담당했다  [싸발] סְבָלָם 53:4b [싸발]סבל 2 10

53:11d ל  담당할 것이다 [이스볼] יִסְבֹּ

  [할랄]חלל (1-)2 11

 

53:5a לָל   ;찔리는 [므홀랄] מְחֹּ

53:10a cf. [IQIsaa wyḥllhw ּוִיחַלְלֵהו]  

         [비할레후] 그가 찔리게 하다  

(53:10a MT חֱלִי   그가 아프게 하였다 הֶֶֽ

  + 53:3b, 4a לִי  ([홀리]חֹּ

동의적 병행 

동사의 쌍  

  ;부서지는 [무두카] מְדֻכָא 53:5b  [다카]דכא 2 12

53:10a   ו  부숨 [다케] דַכְאֹּ

  ;떠맡기다 [히프기아] הִפְגִיעַ  53:6c [파가]פגע 2 13

53:12f  ַיַפְגִיע [야프기아] (떠맡아 위하여) 

중보의 다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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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다  

  ;고난당하는 [므우네] מְעֻנֶה 53:4d [아나]ענה 2 14

53:7a נַעֲנֶה [나아네] 고난 당하다 

 

53:3(2 [바자]בזה 2 15 번)  בָזָה  “멸시하다” 53:3 의 

 수미쌍관 

חָשַב   53:3, 4 [하샤브]חשב 2 16  “생각하다”  

  ”열다“ פָתַח  53:7b,e [파타흐]פתח 2 17

חָלַק  53:12a,b [할라크]חלק 2 18   “나누다”  

(1) 4 

(+2) 

רָא֔וּ  52:15c [라아]ראה [라우];  

53:2d  ּהו וְנִרְאֵֵ֥ [니르에후];  

53:10c ה   ;[이르에] יִרְאֶֶ֣

53:11a  ה יִרְאֶֶ֣ [이르에] 보다  

(+ 명사 [마르에] 52:14; 53:2) 

어근 같으나 

품사가 다른 

단어  

(2) 2 

(+2) 

שְעִים 53:12d, f [파샤]פשע   범죄자들 [포시임] פֹּ

(+ 명사[페샤] 53:5a, 8d) 

 

③ 명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어근 명사 참고 

 ,많은” 52:14, 15; 53:11“ [라빔] רַבִים [라바브]רבב 5 19

12a,e   

 

    여호와”  53:1, 6, 10a,d“ [아도나이] יהוה  4 20

    사람” 52:14; 53:3a,b, 6“ [이시] אִיש  4 21

 입” 52:15; 53:7be, 9   53:7 수미쌍관; 53:7-9“ [페] פֶה  4 22

수미쌍관 

  영혼” 53:10, 11, 12“ [네페시] נֶפֶש  3 23

(2) 2(+2) 
 [파샤]פשע

53:5a, 8d [페샤] פֶשַע 범죄  

(+ 동사 53:12d, f )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죄악 [아본] עָוֹן  3 24 53:5b, 6c, 11d 

모양 [마르에] מַרְאֶה [라아]ראה 2 (1) 52:14b ; 53:2d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אַר  2 25  52:14; 53:2 [토아르] תֹּ

ב  2 26  53:3b, 4b 동의적 병행 명사의 쌍 [마흐오브] מַכְאֹּ

(8) 2 

(+1) 

לִי  [할라]חלה חֹּ [홀리] 53:3b, 53:4a  

(+ BHS 53:10 동사 [헤헬리]) 

 종” (52:13; 53:11) 시 전체 수미쌍관“ [에베드] עֶבֶד [아바드]עבד 2 27

 우리 모두” 53:6a,c 53:6 수미쌍관“ [쿨라누] כֻלָנוּ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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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53:9, 12“ [마베트] מָוֶת [무트]מות 2 29

ועַ  [자라]זרע 2 30 팔 [즈로아] זְרֹּ 53:1b 

 씨 53:10c [제라] זֶרַע

재담적 사용 

  땅” 53:2, 8“ [에레츠] אֶרֶץ  2 31

 

④ 대명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대명사 

 그” 53:4, 5, 7, 11, 12“ [후] הוּא 5 32

관계사 52:14, 15(2 [아셰르] אֲשֶר 4 33 번), 53:12 

누구?” 53:1(2“ [미] מִי 3 34 번), 8 

 

⑤ 전치사(+접미대명사)/접속사/불변화사/부사 

일련 

번호 

반복 

횟수  

전치사/접속사/불변화사/부사 

아니다”  52:15(2“ [로] לֹּא 10 35 번); 53:2(3 번), 3, 7(2 번), 9(2 번) 

 관하여, 위에” 52:14, 15; 53:5, 9“ [알] עַל 4 36

 그에게” 53:8“ [라모]לָמוֹ  ;그에게” 53:2, 12“ [로] לוֹ 3 37

 그토록” 52:14, 15“ [켄] כֵן 2 38

 왜냐하면, -라는 것” 52:15; 53:8“ [키] כִי 2 39

 (얼굴” 52:3“ [파님] פָנִים 명사+) 앞에” 53:2, 7-“ [리프네] לִפְנֵי (1+)2 40

 함께” 53:9, 12“ [에트] אֵת 2 41

 ,을, 를” 53:6, 8-“ [에트] אֵת 2 42

 

4) 라베는 36 개의 단어 중에서 사상이 같거나 비슷한 어구나 문에 사용된 15 개의 핵심 단어를 들고,33 

비하(53:1-9)와 승귀(52:13-15; 53:10-12) 단락에 나오는 18 개의 단어를 지적한다.34 라베는 11 개의 

단어가 비하와 승귀에 동시에 사용되고 8 개의 단어가 종에 대한 오해와 실상에 사용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35    

 비하 승귀 

1 

נשא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들어 짊어지고(53:4); 그 자신이 

높아지고 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52:13) 

 

33 Raabe, “Effect,” 77, n. 6. 

34 Raabe, “Effect,” 78. 

35 Raabe, “Effect,”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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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의 죄를 들어 

짊어지고(53:12(  

(to be lifted up) 

2 

 רַבִים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경악했던 

것처럼(52:14);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53:12)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52:15);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53:11);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하고(53:12) 

3 

פֶ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53:7b,e);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 

4 

ראה   

그는 우리가 그를 볼 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53:2)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52:15); 그가 그의 

씨를 보며(53:10);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53:11) 

5 

 עַל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52:14);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가 

그 위에 내려졌다(53:5);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  

 

6 

 נֶפֶש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53:10);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53:12)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53:11) 

7 

 חפץ 

여호와는 뜻하셨고—그를 부수길— 

그로 아프게 하셨다(53:10a)  

여호와의 뜻[뜻+여호와의]이 그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53:10d). 

8 

 יהוה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53:6);  

여호와는 뜻하셨고—그를 부수길— 

그로 아프게 하셨다(53:10a) 

여호와의 뜻[뜻+여호와의]이 그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53:10d) 

9 

 לוֹ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53:2);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53:8)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53:12) 

10 

 כֵן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52:14)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52:15) 

11 

 כִי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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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53:8)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52:15) 

 

 

 화자(우리)의 오해 종의 실상 

1 

 אֶרֶץ

마른 땅에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53:2)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53:8) 

2 

בוֹת   מַכְאֹּ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 

3 

 ידע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53:3)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53:11) 

4 

 חלה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53:10) 

5 

 נגע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53:8) 

6 

 ענ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53:7) 

7 

 פֶשַע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며(53:12d)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53:12f);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53:8);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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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3:5) 

8 

 אִיש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52:14);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53:3a);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53:3b)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53:6) 

5) 버기는 종의 비하와 승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자음 반복(alliteration),36 모음 반복(assonance),37 

단순한 반복(simple repetition), 38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synonymous parallel word pairs), 

 

36 Bergey, “Rhetorical Role,” 180. 자음 반복의 예: [수치 40 을 나타내는] 자음 멤(מ)을 가진 단어가 

40 개이고 자음 멤이 사용된 총수는 72 개이고 겹점을 가진 멤을 둘로 계산하면 76 개이다. 이것은 종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입을 다문 왕들처럼 경탄하며 잠잠히 있을 것을 시사하는지 모른다.  후음(ח ע א)과 

구개음 카프(כ)가 빈번하게 나온다. 52:13-15 에 7 개의 카프(כ)와 12 개의 알렙(א)이 나온다. 53:1-3 에도 

12 개의 알렙이 들어있다. 55:4-6 에 알렙을 가진 단어가 10 개이고 총 12 개의 알렙이 들어 있고, 카프를 

가진 단어가 7 이고 총 8 개의 카프가 들어 있고, 53:7-11b 에 헤트(ח)를 가진 단어가 12 개이고 12 개의 

아인(ע)이 들어 있고([브다아토]는 전통적 악센트 체계를 따라 다음 부분에 넣었으므로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음), 53:11c-12 에 7 단어에 총 8 개의 아인이 들어 있다.  

37 Bergey, “Rhetorical Role,” 180. 모음 반복의 예: 53:4-6 에서 모음 우가 26 번 반복된다. 순음 앞에서 

접속사 ּו[우]로 3 번, 자립 혹은 접미 대명사를 나타날 때 15 번(הוּא[후], ּ־הו[-후] “그, 그를”; ּאֲנַחְנו[아나흐누], 

우리, 우리의, 우리를”), 다른 품사들로 7 단어가 가운데 8“ [누-]־נוּ 번 나온다( ַנָגוּע[나구아] “벌받는”, 

 ,”징계를 받음“ [무싸르]מוּסַר ,”부서지는“ [므두카]מְדֻכָא ,”고난 당하는“ [므우네]מְעֻנֶה ,”매맞는“ [무케]מֻכֵה

우리 모두” 2“ [쿨라누]כֻלָנוּ ,”채찍에 맞음“ [하부라토]חֲבֻרָתוֹ 번).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종이 고난 

당하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의성어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인지 모른다.  53:4-7 에서 대명사 הוּא[후]와 ּ־נו[-

누]를 통해 16 번의 [우] 모음이 나오는 것은 무고한 고난의 종과 죄책이 있는 우리들 사이의 대조를 강화시켜 

준다. 

38 Bergey, “Rhetorical Role,” 181. 40 개의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이시], [페], 

[홀리], [파샤], [아본], [마베트], [할라크] 등을 포함한 22 개가 (동의적 병행이나 동음 이의/이태가 아니라) 

단순히 2-5 번, 심지어 10 번까지 반복되며 총 70 단어를 이룬다.  

반복 

횟수 

단어 

수 

단어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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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음이의적 단어 반복(paronomasia) 등 5 가지 수사학적 기법을 지적했다. 병행 단어의 반복, 동음 

이의/이형적 단어 반복, 단순한 반복 등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시의 경계들을 표시하고 연을 

구분하며 전체 구조를 강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반복들은 종의 고난과 승귀의 대조를 

두드러지게 하고, 메시지의 움직임을 진전시키고, 종의 고난과 승귀라는 주제로 전체 시를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버기가 지적한 동의적 병행 단어의 쌍과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한 절(한 연)에 나오는 동의적 병행 단어의 쌍이 다른 절(연)에서 역순으로 나오는 5 가지 경우  

• 52:14bc  ֹּאֲר ומַרְאֵהוּ וְתֹּ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vs. 53:2cd  ֹּא־מַרְאֶ אַר לֹּא־ת ֶֹּֽ הוְל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 53:3bb  ֹּות וִידוּעַ ח בֹּ לִיאִיש מַכְאֹּ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vs. 53:4ab ּבֵינו  ”아픔/슬픔“ [홀리/마흐오브] חֳלָיֵנוּ וּמַכְאֹּ

• 53:4ab  ָבֵינוּ סְבָל ם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vs. 53:11d, 12e    ָאחֵטְא־רַבִים נָש לתָם הוּא יִסְבֹּ וַעֲוֹנֹּ   . . .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 53:5ab  ֵת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ינוּמְחֹּ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vs. 53:10a  ו הֶחֱלִ י ץ דַכְאֹּ   ”부수다/찌르다“ [וִיחַלְלֵהוּ 다카/할랄 < IQIsaa] חָפֵֵ֤

• 53:5ab ּתֵינו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범죄/죄악“ [페샤/아본] מְחֹּ

vs. 53:11d, 12d, f  ַיע ים יַפְגִֶֽ שְעִֶ֖ ים נִמְנָָ֑ה  . . .וְלַפֹּ שְעִֶ֖ תָם  . . .וְאֶת־פֹּ לוַעֲוֹנֹּ יִסְבֶֹּֽ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왜냐하면, -라는“ [키] כִי ;그토록” 52:14, 15“ [켄] כֵן ;종” (52:13; 53:11)“ [에베드] עֶבֶד 12 2

것”52:15; 53:8; לִפְנֵי [리프네] “앞에” 53:2, 7; אֶרֶץ [에레츠] “땅” 53:2, 8;  ֹלו [로] 

“그에게” 53:2, 12; בָזָה [바자] “멸시하다” 53:3(2 번); חָשַב [하샤브] “생각하다” 53:3, 

우리 모두” 53:6(2“ [쿨라누] כֻלָנוּ ;4 번); מָוֶת [마베트] “죽음” 53:9, 12; פָתַח [파타흐] 

“열다” 53:7 (2 번); חָלַק [할라크] “나누다” 53:12 (2 번) 

누구?” 53:1(2“ [미] מִי 2 3 번), 8; נֶפֶש [네페시] “영혼” 53:10, 11, 12 

사람” 52:14; 53:3(2“ [이시] אִיש ;관하여, 위에” 52:14, 15; 53:5, 9“ [알] עַל 5 4 번), 6;  פֶה 

[페] “입” 52:15; 53:7(2 번), 9; אֲשֶר [아셰르] 관계사 52:14, 15(2 번), 53:12;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2 번);  

많은” 52:14, 15; 53:11, 12(2“ [라빔] רַבִים 2 5 번) ; הוּא [후] “그” 53:4, 5, 7, 11, 12 

아니다”  52:15(2“ [로] לֹּא 1 10 번); 53:2(3 번), 3, 7(2 번), 9(2 번) 

 



48 

 

② 비슷한 음의 말을 익살스럽게 쓰기/재담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7 단어를 배제하고 남은 

14 개의 단어들)39  

•  [나싸] 52:13b  נִשָא [니싸] 들린  vs. 53:4a, 12e נָשָה[나싸] 짊어지다 

• [라아] 52:14b; 53:2d  ּמַרְאֵהו  [마르에] 모양 vs. 52:15c; 53:2d, 10c, 11a רָאָה[라아] 보다 

• [샤마] 52:15d ּשָמְעו [샤마] 듣다 vs. 53:1a ּשְמֻעָתֵנו [시무아] 들려진 것, 메시지 

• [자라] 53:1b  ַוע  씨 [제라] זֶרַע 팔 vs. 53:10c [즈로아] זְרֹּ

• [야다] 53:3b  ַוִידוּע [야두아] 아는 vs. 53:11c[b, BHS]  ו בְדַעְתֹּ  [다아트] 지식 

• [싸발] 53:4b  ָםסְבָל  [싸발]  담당했다 vs. 53:11d ל  담당할 것이다 [이스볼] יִסְבֹּ

• [나가] 53:4c  ַנָגוּע [나구아] 벌받는  vs. 53:8d נֶגַע [네가] 벌 

• [아나] 53:4d מְעֻנֶה [므우네] 고난당하는 vs. 53:7a נַעֲנֶה [나아네] 고난 당하다 

• [할랄] 53:5a לָ ל  그가 찔리게 하다 [비할레후] [ וִיחַלְלֵהוּ IQIsaa wyḥllhw]찔리는  vs. 53:10a [므홀랄] מְחֹּ

(cf. MT  ִחֱל יהֶֶֽ  그가 아프게 하였다) 

• [파샤] 53:5a, 8d פֶשַע [페샤] 범죄 vs. 53:12d, f  שְעִים  범죄자들 [포시임] פֹּ

• [다카] 53:5b  ָאמְדֻכ  [무두카] 부서지는 vs. 53:10a   ו  부숨 [다케] דַכְאֹּ

• [파가] 53:6c  ִיעַ הִפְג  [히프기아] 떠맡기다 vs. 53:12f  ַיַפְגִיע [야프기아] (떠맡아 위하여) 기도하다  

• [하페츠] 53:10a חָפֵץ [하페츠] 기뻐하다, 뜻하다 vs. 53:10d חֵפֶץ [헤페츠] 기쁨, 뜻 

• [차다크] 53:11c  ִיקצַד  [차디크] 의로운  vs. 53:11c יַצְדִיק [야츠티크] 의롭게 할 것이다. 

 

  

 

39 [나싸]와 [자라]와 [파가]의 경우는 의미적인 면에서 동음이의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11 단어는 

동의적이고 어형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라]의 경우도 문맥상 재담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나싸]와 [파가]를 제외한 어형이 다른 11 개의 단어들도 수나 인칭의 차이를 보이는 

7 단어들처럼 단순 반복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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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의 문예적 기교 도표40 

원문  

ד׃  י יָרוּם וְנִשָא  וְגָבַהּ  מְאֶֹּֽ  52:13ab הִנֵה יַשְכִיל  עַבְדִָ֑

    (I) B1     (I) A1 α  

 
וּ  עָלֶיךָ רַבִים  52:14a כַאֲשֶר שָמְמֵ֤

(I) C1    (b) (a)   

ם׃ בְנֵימִ  אָדֶָֽ אֲרוֹ   הוּ  וְתֹּ אִישמֵ  מַרְאֵָ֑  52:14bc כֵן־ מִשְחַת  

(d’) B  (e’) A   (e) (d)  (c) 

 

ויִם רַבִים  52:15a כֵן יַזֶה  גֹּ

(I)C2    (b’)     (c’) 

ם   52:15b עָלָיו יִקְפְצוּ מְלָכִים  פִיהֶָ֑

(I D1)   (a’) 

 
 52:15c כִי אֲשֶר לֹּא־ סֻפַר לָהֶם רָאוּ

(I) E1    f1   

 
נוּ׃  ונֶָֽ א־ שָמְעוּ  הִתְבֹּ ֶֹּֽ  וַאֲשֶר  ל

 
52:15d 

ω (I) F1  f2  

 
נוּ   53:1a מִי הֶאֱמִין לִשְמֻעָתֵָ֑

II(α)[-누]  (II) F2  α1   

 
תָה׃  ועַ  יְהוָה עַל־ מִי נִגְלֶָֽ  53:1b וּזְרֹּ

 α2    (II a)  (II) G1 (II  H1) 

 
רֶץ צִיָה רֶש  מֵאֶֶ֣ ונֵק לְפָנָיו וְכַשֹּ  53:2ab וַיַעַל כַיֹּ

   (II  J2) (II) K1 (II  J1)  

 
ר  אַר  לֹו וְלֹּא הָדָָ֑  53:2c לֹּא־ תֹּ

 f4 g1 B ’ f3 

 

40 버기가 A-B-B’-A 구조를 고려해 나눈 것을 따르며 원문의 4 개의 단락은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볼드) 

I(52:13-15), II(53:1-6), III(53:7-11b), IV(53:11c-12)로 표시했다. 각 단락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관련 단어는 

헬라어 소문자 α 와 ω 를 사용했다. 어근이나 의미나 기교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은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시했다. 영어 대문자는 단락(I-IV)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예외: E-F-F ’-E ’ 와 밀접한 관련을 고려해 C-

D-D ’-C ’ 는 같은 단락 안에 나오지만 대문자로 표시함). 영어 소문자는 같은 단락 혹은 같은 절 안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윗 첨자는 나오는 횟수를 표시한다.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것은 역순대구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2:14 와 53:2 의 A-B-B ’-A ’처럼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을 

표시하는데 이탤릭체 대문자, 볼드, 프라임 등이 사용된다. 53:1-6 의 (II a- II b- II c- II c’- II b’- II a’) 혹은  52:14-

15ab 의  (a)-(b)-(c) (d)-(e)-(e’)-(d’)- (c’)-(b’)-(a’) 처럼 단락 혹은 절 안에 역순대구를 보이는 단어들을 표시하는데 

괄호, 소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이 사용된다. 괄호없이 f—g—h—o 처럼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는 소문자, 밑줄, 윗첨자를 사용했다. 52:15 의 (I D1)나 53:1 의 (II  H1)나 53:2 의 (II  J1)나 53:6 의   (J’)처럼 괄호 

안에 넣은 영어 대문자는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이 재담이나 이미지나 느슨한 연결인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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הוּ׃  א־ מַרְאֶה  וְנֶחְמְדֵֶֽ ֶֹּֽ  53:2d וְנִרְאֵהוּ  וְל

 A ’ f5 (II) E2 

לִי ות  וִידוּעַ  חָֹּ֑ בֹּ  53:3ab נִבְ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

D (II) L1 C (II b)  (b’)    (b)  (a) 

 53:3cd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הוּ׃ 

(II c) f6 (a’)  (II) K2  

בֵינוּ סְבָלָָ֑ם  נוּ חֳלָיֵ  הוּא נָשָא וּמַכְאֹּ  53:4ab אָכֵן  

F C’  (j2)  E   (II) B2 h1 D ’  (j1)  

 
ה׃  הוּ חֲשַבְנֻ  נָגוּעַ  מֻכֵה אֱלֹהִים  וּמְעֻנֶֶֽ  53:4cd וַאֲנַחְנוּ  

(II) N1   (II) M1 (II c’)  (h1) j (once) 

 

ינוּ  תֵָ֑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53:5ab וְהוּא מְחֹּ

J    (j4) H I  (j3) G h2 

נוּ׃  ו  נִרְפָא־ לֶָֽ  53:5cd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

(j6)  (h3) (h2) (j5)  

ינוּ ו  פָנִָ֑  53:6ab כֻלָנוּ כַצֹּאן תָעִינוּ  אִיש לְדַרְכֹּ

  (II b’)   (II  J3) ω1 (j7)   

נוּ ׃כֻלֶָֽ יהוָה   הִפְגִיעַ  בוֹ אֵת עֲוֹן   53:6c וֶַֽ

II(ω)[-누]  ω2  (j8)   (J’)  (h4) (II) O1 (II a’)  (II) G2 

 53:7ab נִגַש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  פִיו

(III) D2 (n1) (m1) (k1)  f7 
(III) N2 III(α)[후] h3  

α1 

מָה זְזֶיהָ  נֶאֱלָָ֑  53:7cd כַשֶה לַטֶבַח  יוּבָל וּכְרָחֵל  לִפְנֵי גֹּ

  (III) K3 (III  J5)   (III  J4) 

יו׃  וְלֹּא יִפְתַח  פִֶֽ

 

53:7e 

(III) D3 (n2) (m2) (k2)  f8 

α2  

חַ  ו  מִי יְשֹּוחֵָ֑ ורֹּ צֶר  וּמִמִשְפָט  לֻקָח וְאֶת־  דֹּ  53:8ab מֵעֹּ

       

 
רֶץ חַיִים י נִגְזַר  מֵאֶֶ֣  53:8c כִֵ֤

    

 
ו׃  מֹּ י נֶגַע  לֶָֽ  מִפֶשַע עַמִֶ֖

 
53:8d 

g2 (III) M2  (I’) 

יו  תָָ֑ ו וְאֶת־  עָשִיר  בְמֹּ  53:9ab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

(III) P1       

יו׃  53:9cd עַל 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

(III) D4 (n3)  (k4)   f10   (k3)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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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Isaa ּוִיחַלְלֵהו]        חֱלִי  53:10a וַיהוָה  חָפֵץ דַכְאוֹ  הֶֶֽ

[G’]                   (D’’) H’ (b) (a) (III) G3 

 
וֹ שנַפְ   53:10b אִם־  תָשִים אָשָם 

(III) Q1   o1    

 
ים  53:10c יִרְאֶה זֶרַע  יַאֲרִיךְ יָמִָ֑

  (III H2) ω1 (p1) 

 
ח׃  ו יִצְלֶָֽ  53:10d וְחֵפֶץ יְהוָה בְיָדֹּ

  (III) G4  (a’) (b’) 

ו  ע בְדַעְתֹֹּּ֗ שוֹ נַפְ  יִרְאֶה <אוֹר> יִשְבָ֔  53:11ab מֵעֲמַל  

III(ω)[오]  (III) L2   ω2 (p2) (III) Q2   o2  

ל׃ תָם הוּא יִסְבֶֹּֽ ים וַעֲוֹנֹּ רַבִָ֑  53:11cd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

F ’ (s1) h4 J ’’ (IV) C3 (r1) (IV) A2  α2 (q2) α1 (q1) 

 
ים  53:12a לָכֵן  אֲחַלֶק־ לֹו בָרַבִֹּ֗

(IV) C4   (r2) g3 (t1)  

 

 53:12b  וְאֶת־  עֲצוּמִים  יְחַלֵק שָלָל

 (t2)    

ו  חַת  אֲשֶר הֶעֱרָה  לַמָוֶת  נַפְשֹּ֔  53:12c תַֹּ֗

(IV) Q3   o3 (IV) P2    

 
שְעִים נִמְנָָ֑ה   53:12d וְאֶת־  פֹּ

 ω1   I ’’ (u1)  

יעַ׃ שְעִים יַפְגִֶֽ א וְלַפֹּ  53:12ef וְהוּא חֵטְא־  רַבִים נָשָ֔

(IV) O2   ω2  (I’’’) (u2) E’   (IV) B3  (IV) C5  (r3) (J’’’) (s2)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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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문의 문예적 기교 표시41 

번역문 

  I 사 52: 13  “보라!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나의 종이.  

                           α [싸할]        (I)A1 [아브디] 

            [필연적인 결과로] (그는)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I) B1   [나싸] 

       14  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것처럼,  

(a)[알]      (b) (I)C1  [라빔]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c) [켄]        (d) [이시]      (e)  A [마르에]   

                그의 모양이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B  (e ’) [토아르]       (d ’) 

       15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  

                                 (c ’) [켄]     (b ’)  (I)C2   [라빔]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a ’) [알]           (I  D1) [피]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f1) 것을 볼 것이고  

        (I) E1 [라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f2)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I) F1 [샤마]      ω [빈] 

  II 사 53: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시모테누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믿었는가?  

                                 α1 [미]   II(α)(1-6 절 [-누]) (II) F2 [샤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II a) (II) G1 [아도나이]  (II  H1) [즈로아]  α2  [미]  

 

41 번역문에 52:13 의 (그는)처럼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은 원문에 있으나 생략해도 좋거나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을 나타내고 [필연적인 결과]로 처럼 대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인다. 4 개의 단락은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볼드) I(52:13-15), II(53:1-6), III(53:7-11b), IV(53:11c-12)로 표시했다. 각 단락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단어는 헬라어 소문자 α 와 ω 를 사용했다.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는 어근이나 의미나 기교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을 표시한다. 영어 대문자는 단락(I-IV)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소문자는 같은 단락 

혹은 같은 절 안에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윗 첨자는 나오는 횟수를 표시한다. 52:14 와 53:2 의 A-B-B ’-A ’처럼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을 표시하는데 대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을 사용했다. 53:1-6 의 (II 

a- II b- II c- II c’- II b’- II a’) 혹은  52:14-15ab 의  (a)-(b)-(c) (d)-(e)-(e’)-(d’)- (c’)-(b’)-(a’) 처럼 단락 혹은 절 안에 

역순대구를 보이는 단어들은 괄호, 소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등을 사용했다. f—g—h—o 처럼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는 소문자, 밑줄, 윗첨자를 사용했다. 53:1 의 (II  H1)나 53:2 의 (II  J1)나 53:6 의   (J’)처럼 괄호 

안에 넣은 영어 대문자는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단어들의 연결이 재담이나 이미지나 느슨한 연결인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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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곁순처럼           그리고  

                                                 (II) K1 [리프네]              (II  J1)  [요네크]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II  J2) [쇼레시] 

          그에게는(g1)    고운 모양도      없고(f3)   [늠름한] 풍채도  없고(f4),  

                    B ’ [토아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f5)   .  

   (II) E2 [라아]            A ’  [마르에]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버림을 받았으며—사람들에게 

                   (a) [바자]      (b) [이심] 

           (그는)   사람               — 슬픔(들)의       그리고      아는 자—아픔의  (이었다.)] 

                     (II b)  (b ’) [이시]      C   [마흐오브]                                  D  [홀리]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얼굴을 피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  

                                                                     (II) K2 [파님]               (a ’) [바자]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f6).  

                                              (II c) [하샤브] 

  사 53: 4  그러나 실상은  아픔(들)을— 우리의         그가 [대신]        짊어지고  

   D ’  [홀림]   (j1)[-누]        h1 [후]       E   (II) B2  [나싸] 

           슬픔(들)을      —우리의      (그가 [대신]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다.  

                    C ’  [마흐오브]      (j2)[-누]                                      F  [싸발]       

          그런데 우리는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j [아나흐누 1 번] (II) L1 [나구아] 

           고난을 받는다고           그를—(우리가) 생각했다.  

  (II) N1 [므우네]   (h1)[-후]              (II c’)  [하샤브] 

      5  참으로—그는            찔리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J(2)[후]  G  [할랄]             (j3)     I [페샤] 

              부서졌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H  [다카]     (j3)     J  [아본]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했고  

  (j5)    (h2) 

           그의 채찍 맞음을 통해 치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h3)    (j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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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 모두는[쿨라누]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ω1 (j7)         (II  J3) [촌]       (II b ’)[이시] 

                     여호와는           떠맡기셨다   —그에게  죄악을     —우리 모두의 [쿨라누]                             

     (II a ’) [아도나이]    (II) O1 [파가]      (h4)       (J’ ) [아본]    II(ω 53:1-6) [-누 “우리”])  ω2  (j8)   

  III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III(α 53:7-11b) [후 “그”] h3     

           그의 입을(n1)                  —열지          —않았다(f7) .   

            (III)D2 [피]            (m1)      (k2) 

α1 [블로 이프타흐 피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III  J4) [쎄]    (II) K3[리프네]      (III  J4) [라헬]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f8) .  

            (III)D3 [피] (n2)     (m2)  (k2) 

α2 [블로 이프타흐 피브]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누가 고려해보았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g2) 된 결과임을.  

                     (I’) [페샤] (III) L2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그의 죽음들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III)O1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f9)     

(k3)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f10)  때문이다.  

            (III)D4 (n3) [피]       (k4) [로] 

사 53:10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를 찌르셨다. 

             (직역: 여호와는               —뜻하셨고—그를 부수길—그가 그를 찌르셨다][그를 아프게 하심].)  

                   (a) (III)G3 [아도나이]     (r)[하페프]     H ’ [다카]                  G ’   [할랄]            (D’’ [할라])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III) Q1 o1 [나프쇼]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III H2) [제라]       ω1 (p1) [라아] 

            뜻이–여호와의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b ’) (III) G4  (a’)   



55 

 

       11ab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III) Q2 o2 [나프쇼]                                ω2 (p2) [라아]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III(ω53:7-11b)[오 “그” ]            (III) L2 [다아트]    

 IV 사 53:11c      의롭게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α1 (q1)[차다크]         α2 (q2) [차다크]    (IV)A2 [아브디]      (IV)C3 (r1) [라빔]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그가       담당하면서.  

                                J ’’  [아본]      (w1)[후]        F ’  [싸발] 

       12  그러므로 나는—차지하게 할 것이고—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t1) [할라크]   (IV)C4   (r2) [라빔]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t2) [할라크]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s2) h5     (IV) Q3 o3  [나프쇼]               (IV) O2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ω1  I ’’ (u1) [포시임] 

           그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s2) h5 [후]       (IV)C5  (r3) [라빔] (J’’’ [헤트])    E ’  (IV)B2  [나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범한 죄를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ω2  (I’’’) (u2) [포시임]   (IV) O2   [파가] 

문예적 기교 설명 

1) I—IV 

① 각 단락은 다음과 같이 로마 숫자 대문자(Times New Roman Bold)로 표시했다.  

    I      A  [עַבְדִי 아브디 52:15a]    “나의 종”의 성공과 승귀 (52:13-15) 

    II         B1 [ּשְמֻעָתֵנו 시무아테누 53:1a]  “우리”는 그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음 (53:1-3) 

  B2 [ּכֻלָנו 쿨라누 53:6c]     “우리”를 위한 그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정 (53:4-6) 

    III        B’1 [ הוּאוְ   브후 53:7a]    “그”가 무고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 (53:7-9) 

         B’2 [ וֹבְדַעְתֹּ   브다토 53:11b]    “그”의 고난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것임 (53:10-11b) 

    IV    A’ [아브디 53:11c]     “나의 종”의 성취와 상급 (53:11c-12) 

② I(52:13-15)과 IV(53:11c-12)는 [아브디]의 반복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II(53:1-6)는 “우리”를 

나타내는 접미대명사의 반복으로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III(53:7-11b)은 “그”를 나타내는 

자립대명사 [후]와 접미대명사 [오]가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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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α—ω 

① 각 단락(I-IV)의 시작과 끝은 헬라어 소문자 알파와 오메가를 사용했다.  

② 알파와 오메가가 윗첨자로 1 과 2 를 갖는 경우 반복되는 단어임을 나타낸다.   

3) 각 단락(I—IV)의 수미쌍관법과 단어 반복  

① I(52:13-15)  

• α–ω : 지혜 용어에 의한 수미쌍관법 : 단락 I 은 어근 [싸할]로 시작하고 [빈]으로 마친다. 

 יל 야스킬] יַשְכִֶ֖ 52:13a] “그가 지혜롭게 행하다” 

  ּנו ונֶָֽ הִתְבֹּ [히트보나누 52:15d] “그들이 깨닫다” 

② II(53:1-6): 수미쌍관법 

• II(α)—II(ω): “우리” 단락의 시작과 끝의 단서는 53:1a 와 53:6c 의 접미대명사 [-누]의 반복이다. 

접미대명사 [-누](“우리”)는 백성을 대표해서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 부분의 처음과 끝에 

나오며 53:1-6 의 틀을 형성한다. 

 (53:1a)   ֵנוּשְמֻעָת [시무아테누] “우리에게 들린 것, 우리의 보고” 

 (53:6c)   ּכֻלָנו [쿨라누] “우리 모두” 

• α1-2 –ω1-2 : 단락 II 는 [미]—[미]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쿨라누]의 반복으로 마친다.   

 (53:1ab)  מִי [미 “누구”]—מִי[미 ”누구”]  

 (53:6ac) ּכֻלָנו[쿨라누 ”우리 모두”]—ּכֻלָנו[쿨라누 “우리 모두”] 

• 여기 “우리” 부분(53:1-6)에는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하고 70 개의 단어가 나온다.  

③ III(53:7-11b)의 수미쌍관법 

• III(α)-III(ω) : “그” 단락의 시작과 끝의 단서는 53:7 와 5311 의 대명사 “그”의 반복이다. 

자립대명사 [후]와 접미대명사 [오]는 각각 종을 가리키며 “그”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을 처음과 

끝에서 감싸고 있다. 

 (53:7a) וְהוּא [브후] “그러면서 그는” 

 (53:11b)    וֹבְדַעְת [브다토] “그의 지식으로” 

• α1-2 –ω1-2  : 단락 III 은  [로 이프타흐 피브]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이르에]의 반복으로 마친다.  

 (53:7be)   ִֹּא יִפְתַח פ יול  [로 이프타흐 피브]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 (53:10b, 11a)   ֶהיִרְא  [이르에] “그가 볼 것이다.” 

• 여기 “그” 부분(53:7-11b)에는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하고(“우리” 부분의 70 개와 거의 비슷한 

수치인) 62 개의 단어가 나온다.  

④ IV(53:11c-12): 단어 반복에 의한 수미쌍관법 

• α1-2 –ω1-2 : 단락 IV 는  어근 [차다크]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포시임]의 반복으로 마친다.  

 (53:11cc)   ִיקיַצְדִיק צַד [야츠티크 차디크] “의로운 자가 의롭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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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2df)   ים שְעִֶ֖ שְעִ ים. . .וְלַפֹּ  .  .  . 범죄자들과 함께“ [브에트 포시임 . . . 블라포시임]  וְאֶת־פֹּ

범죄자들을 위하여” 

⑤ (I) – (IV) : 52:13-15 와 53:11c-12 의 수미쌍관법: 세 단어(ABC)의 반복  

A[52:13a 아브디]—B[나싸 52:13b]—C[라빔 52:14a; 52:15a]  

A[53:11c 아브디]—C[라빔 53:11c; 53:12a, 12e]—B[나싸 53:12e] 

 (I)A1—(IV)A2: עַבְדִ י [아브디] (“나의 종” 52:13a; 53:11c)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승귀 

 는 처음 부분(I 52:13-15)과 마지막 부분(IV(나의 종” 52:13a; 53:11c“)[아브디]עַבְדִי

53:11c-12)의 선두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 부분을 인도하며 노래 전체(52:13-

53:12)의 틀을 형성하고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승귀를 강조한다. 

 (I)B1 ↔ (IV)B3 : 어근  נשא[나싸] (“들어올리다” 52:13b; 53:12e) (cf. (II)B2 53:4a) 지상적 “죄를 

짊어짐” ↔ 천상적 “승귀”  

어근 נשא[나싸]가 재담적으로 52:13b 에서 승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53:12e 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비하를 나타낸다. 어근 [나싸]의 반복은 동음이의적으로 

그의 지상적 “죄를 짊어짐”과 그의 천상적 “승귀”를 강조한다.   

 (I)C1-2 —(IV)C3-5 : רַבִיּם[라빔] (“많은” 52:14a; 52:15b; 53:11c; 53:12ae)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입은 은택 

많은”이란 단어가 52:14-15 [라빔]רַבִים“ 에 2 번(52:14a; 52:15b) 나오고 53:11-12 에 

3 번(53:11c; 53:12ae) 나온다. [라빔]의 반복은 그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은택을 강조한다. 

⑥ 단락을 연결하는 단어의 반복(각 단락의 표시는 괄호에 넣은 로마 숫자 대문자) 

• (I) —(II) 

  (I) E1 —(II) E2  : 어근 [라아] “보다” 

52:15c וּרָא  [라우] “그들이 보다” //53:2d    ֵהוּוְנִרְא [브니르에후] “우리가 그를 보다”: 종의 

진상을 ”왕들”은 보았으나 “우리”는 보지 못함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대조) 

 (II) F1 —(II) F2 : 어근 [샤마] “듣다” 

52:15d   וּשָמְע [샴우] “그들이 듣다” // 53:1a ּנו  우리에게 들린“ [리시무아테누] לִשְמֻעָתֵָ֑

것” : 왕들은 듣고 경탄하였으나 우리는 들었으나 믿는 자가 별로 없었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대조) 

 {참고} A-B-B’-A’ :  짝을 이루는 병행 단어에 의한 52:13-15 과 53:1-3 의 연결   

52:14bc ּו  מַרְאֵהו אֲרֹּ וְתֹּ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53:2cd אַר א־מַרְאֶה   לֹּא־תֹּ ֶֹּֽ וְל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는 “모습”과 사람들에 속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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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는 “모양”으로 망가진 종의 사나운 몰골은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이나 

멋진 “모습”이 없었음 

• (I) —(III) 

 (I D1)—(III) D2-4 : [피]  “입”  

 52:15b  פִיהֶם [피헴] 왕들의 입 //53:7ae, 9d [피브] 종의 입 

• (II)—(IV) 

 (II) G1-2—(IV) G3-4 : [아도나이] “여호와” 

53:1b, 6c 여호와의 팔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타남 

53:10a, 10d 종을 부수시고 찌르심(아프게 하심)은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뜻 

 (II) O1 —(IV) O2  : 어근 [파가] “떠맡다” 의  재담적 사용 (53:6c—53:12f) 

53:6c   ַהִפְגִיע [히프기아]  종은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맡기신 하나님 편의 중보 

53:12f   ַיע   범죄자를 떠맡아 기도하는 종은 우리 편의 중보 [야프기아] יַפְגִֶֽ

53:6 의 마지막 동사  ַהִפְגִיע ([히프기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그에게}  

떠맡기셨다”)와 53:12 의 마지막 동사 ( ַיַפְגִיע ([야프기아] “{그가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 절에서 여호와는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고[완료] 12 절에서 종은 그 죄악을 떠맡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미완료].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 절)이다. 

• (II)—(III) 

 (II  H1)—(III H2) : 어근 자음 [자인-레시-아인]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재담 

53:1b  ַוע  여호와의 팔로 나타난 종이 희생적 죽음  [제라] זֶרַע 53:10 // [우즈로아] וּזְרֹּ

후에 살아나서 구원의 열매인 씨를 보게 될 것임  

 (II  J1-2)—( II  J3) – (III  J4-5): 식물과 동물의 이미지 

52:2ab  ונֵק רֶש —[요네크] כַיֹּ  곁순—햇순” 불필요하고 생존이 의문시되는 종“ [쇼레시]כַשֹּ

(56:6c כַצֹּאן [촌] 길 잃은 “양”)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위해 

53:7cd  כַשֶה  [쎄]—וּכְרָחֵל[라헬] 희생되는 “양”처럼 묵묵히 고난당하고 죽임 당한 종  

 (II) K1-2—(III) K2 : [파님]과 [리프네] 종의 모습과 여호와와 사람들의 반응 대조   

53:2a  לְפָנָיו [르파나브] 여호와 앞에서 종의 사명을 위해 자라남 

53:3c  פָנִים [파님] 사람들이 종을 멸시하며 그들의 얼들을 가려버림 

ילִפְנֵ   53:7  [리프네] 종은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기꺼이 고난을 당함 

 (II) L1—(III) L2 어근 [야다] “알다” 

53:3b  ַוִידוּע [비두아]   종은 죄가 가져온 질병을 “아는 자”  

53:11b  וֹבְדַעְת  [브다토]  종은 자신의 사역을 아는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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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M1 —(III) M2 : 어근 [나가] “벌주다, 재앙내리다” 

53:4c   ַנָגוּע [나구아]  우리는 종이 하나님의 재앙/천벌을 받는다고 오해함 

53:8d נֶגַע [네가]  종이 받은 재앙/천벌은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형벌 

 (II) N1—(III) N2  : 어근 [아나] “괴롭히다. 고난을 주다” 

 53:4d  וּמְעֻנֶֶֽה [움우네]  우리는 종이 (자기 죄로 천벌받아) 고난당한다고 오해함 

53:7a  נַעֲנֶה [나아네]  우리의 죄악을 떠맡은 종은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줌 

• (III)—(IV) 

 (III) P1—(IV) P2:  [마베트] “죽음” 

53:9b  יו תָָ֑  종의 죽음은 보는 사람들 눈에 끔찍한 죽음(복수)이지만  [브모타브] בְמֹּ

53:12c לַמָוֶת [라마베트]  백성을 위해 스스로 영혼을 내어 주신 숭고한 죽음(단수) 

 (III) Q1-2—(IV) Q3 (o1-3):  ֹנַפְ שו [나프쇼] “그의 영혼”으로 연결되는 53:10-12(53:7-9 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설명 부분) 

53:10b   ְוֹשנַפ  [나프쇼]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속건제를 드리는(53:10a-d) 종의 영혼  

53:11b    ְוֹשנַפ  [나프쇼]     수고를 통해 의를 전가하고 승리하는(53:11a-12b) 종의 영혼 

53:12c   ְוֹשנַפ  [나프쇼]: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기도하는(53:12c-f) 종의 영혼 

⑦ 단락들에 걸쳐 나오는 부정어와 대명사 (소문자, 밑줄   f—g—h—o)  

• f1—f10:  לֹּ א [로]  “-아니다” 52:15cd; 53:2ccd(3 번), 3d, 7be(2 번), 9cd(2 번) 

• g1—g3 : ֹלָמוֹ / לו [로]/[라모]  “그에게” 53:2c, 8d (lamo), 12a 

• h1— h5  :    הוּא[후] “그”  53:4a, 5a, 7a, 11d, 12e    {cf. j (once) ּאֲ נַ חְנו [아나흐누] “우리”} 

• o1—o3 :  ֹנַפְ שו [나프쇼] “그의 영혼”):  ֹנַפְ שו [나프쇼] “그의 영혼” 

4) A-J : 단락들(I-IV) 사이에 짝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법 (대문자, 이탤릭체, 볼드, 

프라임) 

① A-B-B ’-A ’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I) 52:14bc  אֲר וֹמַרְאֵהוּ וְתֹּ  [마르에/토아르] “모습/모양”  

• (II) 53:2cd  ֹּא־מַרְאֶ אַר לֹּא־ת ֶֹּֽ הוְל  [토아르/마르에] “모양/모습” 

② C-D-D ’-C ’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아래 나오는 E-F-F ’-E ’ 와 구문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대문자로 표시했음) 

• (II)  53:3bb   ֹּות וִידוּעַ ח בֹּ לִיאִיש מַכְאֹּ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II)  53:4ab ּבֵינו  ”아픔/슬픔“ [홀리/마흐오브] חֳלָיֵנוּ וּמַכְאֹּ

③ E-F-F ’-E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I) 53:4ab   ָבֵינוּ סְבָל ם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V) 53:11d, 12e    ָאחֵטְא־רַבִים נָש תָם הוּא יִסְבֹּ   . . . לוַעֲוֹנֹּ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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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H-H ’-G ’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 (II)  53:5ab   ֵת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ינוּמְחֹּ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  

• (III)  53:10a  ו הֶחֱלִ י ץ דַכְאֹּ   ”부수다/찌르다“ [וִיחַלְלֵהוּ 다카/할랄 < IQIsaa] חָפֵֵ֤

⑤ I-J-J ’’-I ’’  [페샤/아본] “범죄/죄악”  

• (II) 53:5ab      I-J  ּתֵינו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범죄/죄악“ [페샤/아본] מְחֹּ

• (IV) 53:11d, 12d   J ’’-I ’’ ים נִמְנָָ֑ה שְעִֶ֖ תָם  . . .וְאֶת־פֹּ לוַעֲוֹנֹּ יִסְבֶֹּֽ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Cf. [페샤]와 [아본]의 짝은 53:6c 의 [아본 J’]과 53:8d 의 [페샤 I’] 그리고 53:12e 의 [헤트 J’’’(?)]와 

53:12f 의 [포시임 I’’’]으로 두 번 더 나온다.  

 53:6c—53:8d    J’-I’ שַע . . .מִפֵֶ֥ ן  עֲוֵֹ֥ [아본 [페샤] “죄악/범죄” 

 53:12ef     (I’’’)-J’’’  ַיע ים יַפְגִֶֽ שְעִֶ֖ א . . .וְלַפֹּ ים נָשָ֔  ”죄/범죄자들“ [헤트/포시임]  חֵטְא־רַבִֶ֣

⑥ 53:11c-12 에서는 병행 단어 F ’-E ’  와  J ’’-I ’’ 가 떨어져서 나온다.   

• E-F-I-J[-J’-I’]-J’’+ F ’-(t1-t2)-I’’[-(I’’’)]- E ’ [-J’’’] 

 (II) E-F 53:4ab  ָבֵינוּ סְבָל ם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I) I-J    53:5ab ּתֵינו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범죄/죄악“ [페샤/아본] מְחֹּ

 [J’—I’]  53:6c—53:8d   ֹןעֲו  [아본 53:6c]— שַעמִפֶ   [페샤 53:8d] “죄악/범죄” 

 (IV) J’’ + F ’ 53:11d  ֹּתָם הוּא יִסְב לוַעֲוֹנֹּ  [아본-싸발] “죄악-담당하다” 

 (t1-t2) 53:12ab  ק שָלָל  ”차지하다’‘ [할라크-할라크] אֲחַלֶק־לֹו בָרַבִים וְאֶת־עֲצוּמִים יְחַלֵֶ֣

 I’’  53:12d   ָשְעִים נִמְנ הוְאֶת־פֹּ  [포시임] “범죄자들”  

 (I’’’)+ E ’ +J’’’ 53:12ef   ַיע יַפְגִֶֽ ים  שְעִֶ֖ א . . .וְלַפֹּ נָשָ֔ ים  -죄“ [헤트-나싸/포시임]  חֵטְא־רַבִֶ֣

짊어지다/범죄자들 

5) 단락 안의 역순대구법: (a)-(b)-(b’)-(a’) [소문자, 볼드이탤릭, 프라임]과 단어 반복(소문자, 윗첨자) 

①  I (52:14-15ab): 축 부분(e-e’) 강조 

 (a)-(b)-(c)       [עַל알 “대하여”]—[רַבִים라빔 “많은”]—[כֵן켄 “그렇게도]    

    (d)-(e)-(e’)-(d’)   ([메이시] 개체적 ”사람”)-[마르에 “모습”]—[토아르 “모양”]-([미브네-아담] 공통적 “사람”) 

  (c’)-(b’)-(a’)     [켄 “그렇게도]— [라빔 “많은”]—[알 “대하여”]   

          14 너에 대하여  [a  עַל]   많은[b  רַבִים] 사람들이. . .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c כֵן]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d   ֵישאִ מ ] 망가졌고— 

     그 모습이[e   מַרְאֶה   [ראה > 

         그 모양이[e’ אַר    [תֹּ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도록[d’   ָם מִבְנֵי אָד  ] 망가졌기 때문에          

15     그렇게도[c’ כֵן]  그가 많은[b’  רַבִים]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a’ עַל ]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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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I i-ii (53:1-6) : 53:1-3(II  i)과 53:4-6(II  ii)의 역순 대구 

• (II a- II b- II c- II c’- II b’- II a’):  [아도나이]—[이시]—[하샤브]—[하샤브]—[이시]—[아도나이] 

여호와[II a 53:1b יהוה]는 슬픔의 사람[II b 53:3b אִיש]을 그의 구원의 팔을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II c 53:3d ּחֲשַבְנֶֻֽהו]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II c’ 53:4c ּחֲשַבְנֶֻֽהו].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II b’ 63:6b  אִיש)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II a’ 53:6c יהוה]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 C-D-D’-C’ : 53:3bb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vs. 53:4ab[홀리/마흐오브] “아픔/슬픔” 

53:3 의 “슬픔—아픔”이 53:4 에서 “아픔—슬픔”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은 종의 고난의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변화를 강조한다. 이렇게 53:1-3 의 종의 삶과 고난에 대한 사실이 53:4-

6 에서 설명된다. 

 D’-C’  + E-F :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4ab ּבֵינוּ  נָשָא  הוּא  חֳלָיֵנו סְבָלָם  וּמַכְאֹּ 에서 보는 것처럼 53:4 은 새로운 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을 사용한다. 단락 II 의 E-F(53:4ab)는 단락 IV(53:11d, 12e)에서 

떨어져서 역순으로 나온다.  

 G-H + I-J :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페샤/아본] “범죄/죄악” 

53:5ab לָל תֵינוּ  מְדֻכָא  מִפְשָעֵנוּ  מְחֹּ מֵעֲוֹנֹּ  에서 보는 것처럼 53:5 은 “우리” 대신 당하는 “그”의 

고난이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단락 II 의 G-H(53:5ab)는 단락 III(53:10a) 

에서 나란히 역순으로 나오고, 단락 II 의 I-J(53:5ab)는 단락 II--III(56:6c, 53:8d)과 IV(53:11d, 

12d) 에서 떨어져서 역순으로 나온다. 

③ II (i  53:1-3)의 단어 반복과 역순 대구 

• α1— α2 : 53:1a—53:1b  מִי[미]  “who?” 의문대명사 반복: (이스라엘의 불신 강조) 

• (a)-(b)-(b’)-(a’): אִיש …   נִבְזֶה  이스라엘의 거부) ”[니브제-이심-이시-니브제]  נִבְזֶה  …  אִישִים 

강조) “멸시받다—사람들—사람—멸시받다”  

 (a)-(a’) :   어근 [바자]: 53:3a—53:3d נִבְזֶה [니브제]의 처음과 끝부분의 반복을 통한 

수미쌍관법 

 (b)-(b’) : 유운을 위한 명사의 반복: 53:3a—53:3b 기대되는 복수형  אֲנָשִים[아나심] 대신 

  바로 앞에 나옴 [이시]אִיש  이 단수[이심]אִישִים

④ II ii (53:4-6)의 반복 

• D’-C’  + E-F : [마흐오브/홀리] “슬픔/아픔”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4ab ּבֵינוּ  נָשָא  הוּא  חֳלָיֵנו סְבָלָם  וּמַכְאֹּ 에서 보는 것처럼 53:4 은 새로운 연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을 사용한다.  

• G-H- I-J :  [할랄/다카] “찌르다/부수다”—[페샤/아본] “범죄/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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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ab לָל תֵינוּ  מְדֻכָא  מִפְשָעֵנוּ  מְחֹּ מֵעֲוֹנֹּ  에서 보는 것처럼 53:5 은 “우리” 대신 당하는 “그”의 

고난이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 ω1-2 : “우리” 부분의 마지막 절인 53:6 은  ּכֻלָ נו [쿨라누 ”우리 모두” 6ac]로 시작하고 마친다.  

• 죄인인 “우리”와 의로운 종 “그”의 대조42  

 h1-2 —j :   자립대명사 הוּא[후 53:4a, 5a] vs. ּאֲנַחְנו[아나흐누 53:4c]  “그가”—“우리가” 

 (h1-4–j1-8 ): 접미대명사 ֹ־הוּ/־ו[-후/-오] vs. ּ־נו[-누]  “그의”—“우리의” 

⑤ III i (53:7-9)의 단어 반복 

• (n1-3): פִ יו [피브] (그의 “입”)에 대한 언급은 7 절 자체에서 수미쌍관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53:7b, 7d) 셋째 단락 첫부분(III i 53:7-9)에서도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53:7b, 9d).  

• α1-2 : פִיו יִפְתַח  ֹּא   라는 세[”로(k1-2) 이프타흐(m1-2) 피브(n1-2)“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ל

단어가 7 절의 처음과 끝에 나오며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 (k1-4): 부정어 לֹּא[로]가  7 절에 두 번 반복되고 9 절에 두 번 반복되며 종의 침묵과 종의 무죄를 

강조하고 있다. 

⑥ III(53:10-11b)의 역순대구: (a)-(b)-H’—G’-(o1)-(p1)-(b’)-(a’)-(o2)-(p2): 

• (a)-(b)-(o1)-(p1)—(b’)-(a’)-(o2)-(p2): 53:10-11b 는 역순 반복과 단순 단복으로 나오는 4 단어 즉 

—[헤페츠]חֵפֶץ 그리고 (53:10a-c)[라아]ראה—[나프쇼]נַפְשוֹ—[하페츠]חָפֵץ—[아도나이]יהוה

 .에 의해 묶여져 있다(53:10d-11b) [라아]ראה—[나프쇼]נַפְשוֹ—[아도나이]יהוה

• (a)-(b)-H’—G’-(b’)-(a’): 53:10 의 יהוה[(a)아도나이]—חפץ[(b)하페츠](“여호와”—“뜻하다, 뜻”)의 

역순적 반복과 (II 53:5ab 와 역순으로 나오는) דכא[H’ 다카]—חלל[G’ 할랄](“부수다”와 

“찌르다”의 병행 단어)의 반복은 종의 고난이 여호와의 뜻인 것을 강조한다.  

• (o1)-(p1)—(o2)-(p2): ֹנַפְ שו[나프쇼 “그의 영혼”]와 יִרְאֶ ה[이르에 “보다”]의 단순 반복은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고난의 열매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⑦ II-III : 단어 반복 (Cf. 구체적인 예들을 위해 앞의 논의들 참고) 

• 53:1-6 과 53:7-11b 에는 14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총 40 개 단어를 이루고 있다.  

• 단순한 반복,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구?” 53:1(2“ [미] מִי 번), 8; 53:1b  ַוע  ”앞에“ [리프네] לִפְנֵי  ;씨 [제라] זֶרַע  팔 vs. 53:10c [즈로아] זְרֹּ

אֶרֶץ    ;7 ,53:2  [에레츠] “땅” 53:2, 8;   ֹּא ל [로] “아니다”  53:2(3 번), 3, 7(2 번), 9(2 번); הוּא [후] “그” 

보다 [라아]רָאָה  ;7 ,5 ,53:4 53:2d, 10c, 11a;  נגע[나가] 53:4c , 8d  // ענה[아나] 53:4d , 7a ;  דכא /חלל 

 

42 영어 소문자 i[아이]와 l[엘]은 다른 문자와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영어 소문자 

i(아이)는 로마 숫자 i 로 사용하였고 영어 소문자 l[엘]은 대문자 I[아이]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로마 숫자 I, II, III 은 Times New Roman 체를 사용하여 영어 대문자 I[아이]와 

분명하게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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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다카] //[다카 /할랄] 53:5ab, 10a;  פֶשַע עָוֹן[페샤/아본] //[아본/페샤] 53:5ab, 6, 8d; עַל [알] 

“관하여, 위에” 53:1, 5, 9; יהוה [아도나이] “여호와”  53:1, 6, 10(2 번)  

• (53:3 의 לִי חֹּ 아픔을 아는 자”와) 53:4“ [여두아 홀리]יְדוּעַ  의 ּחֳלָיֵנו[홀라에누] “우리의 아픔”과 

53:10 의 הֶחֱלִי [헤헬리](MT) “그가 아프게 하셨다”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다. 4 절의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은 10 절의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시기로 뜻하신” 결과이다.  

• 53:4-6 에서 종의 고난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고 찔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52:14 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망가진 모습과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진 모양”의 확대이고 53:11a 의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든 고통 즉 

“그의 영혼의 수고”로 정리 요약된다.  

⑧ IV(53:11-12): 역순대구와 단어반복을 통한 II(53:4-6)와의 연결 

• 짝을 이루는 병행 단어들의 역순대구 

 E-F-F ’-E ’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4ab  ָבֵינוּ סְבָל ם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53:11d, 12e    ָאחֵטְא־רַבִים נָש תָם הוּא יִסְבֹּ   . . . לוַעֲוֹנֹּ   [싸발/나싸] “담당하다/짊어지다” 

 I-J[-J’-I’]-J’’-I’’[-(I’’’)-J’’’] [페샤/아본] “범죄/죄악”  

I-J  53:5ab  לָל תֵינוּמְחֹּ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페샤/아본] “범죄/죄악” 

  J’-I’ 53:6c[아본]—53:8d [페샤] “죄악/범죄” 

J’’-I’’ 53:11d, 12d   ָשְעִים נִמְנ הוְאֶת־פֹּ תָם  . . . לוַעֲוֹנֹּ יִסְבֶֹּֽ [아본/포시임] “죄악/범죄자들” 

(J’’’)-I’’’ 53:12f  ֹּיעַ ים יַפְגִ שְעִ וְלַפ א . . . ים נָשָ֔  ”죄/범죄자들“ [헤트/포시임]  חֵטְא־רַבִֶ֣

 53:4ab 의 [나싸]—[싸발](“짊어지다”-“담당하다”)과 53:5ab 의 [페샤<파샤]—[아본](“범죄”-

죄악”)이 다시 53:11-12 에서 나란히는 아니지만 떨어져서 [싸발]—[나싸](53:11d “담당하다”—

“53:12e 짊어지다”)와 [아본]—[포시임<파샤](“53:11d 죄악”—“53:12d 범죄자들”)처럼 역순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상기시켜주며 종의 의롭게 하는 특권과 상급이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 (52:15a 의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림”에서 나온) 희생의 주제는 53:4-6 에서 죄를 담당하는 

것(4a 아픔을 짊어짐; 4b 슬픔을 담당함), 대리적 형벌(5abcd: 찔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 하나님과의 화목과 치유(5cd), 하나님의 죄악 떠맡기심(6c)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53:10-12 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종은 대리적 형벌(5a-d)을 위해 자신을 속건제물(10b)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10ad)을 위해 영혼의 수고(11a)를 하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고(11d [cf. 4b])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12d [cf. 4a]),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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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을 떠맡아 기도하신다(12f). 이러한 종의 사역은 여호와를 만족시켰고 온전한 상을 

받는다(12ab). 

• 병행 단어들이 떨어져서 나오는 순서: E-F-I-J[-J’-I’]-J’’+ F ’-(t1-t2)-I’’[-(J’’’)]- E ’ [-I’’’]  

 E-F   53:4ab  ָבֵינוּ סְבָל ם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나싸/싸발] “짊어지다/담당하다” 

 I-J    53:5ab ּתֵינו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범죄/죄악“ [페샤/아본] מְחֹּ

 [J’—I’]  53:6c—53:8d   ֹןעֲו  [아본 53:6c]— שַעמִפֶ   [페샤 53:8d] “죄악/범죄” 

 J’’ + F ’ 53:11d  ֹּתָם הוּא יִסְב לוַעֲוֹנֹּ  [아본-싸발] “죄악-담당하다” 

 (t1-t2) 53:12ab  ק שָלָל  ”차지하다’‘ [할라크-할라크] אֲחַלֶק־לֹו בָרַבִים וְאֶת־עֲצוּמִים יְחַלֵֶ֣

 I’’  53:12d   ָשְעִים נִמְנ הוְאֶת־פֹּ  [포시임] “범죄자들”  

 (J’’’)+ E ’ +I’’’ 53:12ef   ַיע יַפְגִֶֽ ים  שְעִֶ֖ א . . .וְלַפֹּ נָשָ֔ ים  -죄“ [헤트-나싸/포시임]  חֵטְא־רַבִֶ֣

짊어지다/범죄자들 

 53:11-12 에서 짝을 이루는 병행단어들(J’’-I’’ 와 F’-E’)이 바로 이어서 나란히 나오지 않고 

서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은 중앙에 오는 종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대한 상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아본-싸발 J’’-F’](53:11d “죄악”—“담당하다”)과 [포시임—

나싸—포시임 I’’(-J’’’)—E’(–I’’’)](53:12def “범죄자들”—“짊어지다”)처럼 서로 떨어져서 

역순대구를 이루는 것은 틀로서 중앙에 두번 반복되는 [할라크 (t1-2)](53:12ab “차지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II)—(IV)의 단어 반복 (cf. 단락을 이어주는 단어들 부분 참고) 

 (II) G1-2—(IV) G3-4 :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의 팔이(53:1b)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타나고 여호와는 백성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시고(6c),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고 찌르심(아프게 하심)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뜻(53:10a, 10d)이었다. 

 (II) N1 —(IV) N2  : 어근 [파가] “떠맡다” 의  재담적 사용 (53:6c—53:12f) 

53:6 의 마지막 동사  ַ53:6) הִפְגִיעc [히프기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그에게}  

떠맡기셨다”)와 53:12f 의 마지막 동사 ( ַ53:12) יַפְגִיעf [야프기아] “{그가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 절에서 여호와는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 죄악을 떠맡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 절)이다. 

⑨ IV : 53:11c-12  

• α1-2 –ω1-2 단어 반복의 수미쌍관법  

53:11c-12 는 어근 צדק[차다크] (“의롭다”)의 반복으로 시작하고(53:11cc) 어근  פשע 

[파샤](“범죄하다”)의 반복으로 마친다(53:12df). 



65 

 

• (q1-2—r1-s1-t1-r2-t2-u1-s2-r3-u2) : 5 개의 단어들 곧  צדק[q1-2 차다크]— רַבִים[r1-3 라빔]—הוּא[s1-2 

후]—חלק[t1-2 할라크]—פשע[u1-2 파샤]의 반복 

 이 반복은 종이 의인이고 그가 고난받으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범죄자인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효과를 준다. 

 [라빔](“많은”)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종의 성취하는 것의 범위에 주목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의 차지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 (o1-3) : [나프쇼] “그의 영혼”(53:10b, 11a, 12c)으로 연결되는 53:10-12 

 53:10a-d 에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속건제를 드리는 종의 영혼(10b— o1)  

 53:11abcd-12ab 에서 수고를 통해 의를 전가하고 승리하는 종의 영혼(10b—o2) 

 53:12c-f 에서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기도하는 종의 영혼(12c—o3) 

 이렇게 53:7-9 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이 53:10-12 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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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절 주해 

첫째 연: 사 52:13-15 주해  

1. 본문 

ד׃  י יָרוּם וְנִשָא  וְגָבַהּ  מְאֶֹּֽ  52:13ab הִנֵה יַשְכִיל  עַבְדִָ֑

    (I) B1     (I) A1 α  

 Bc10 Nc10<נשא B20<רום mscs4< עֶבֶד H20<שכל  

 

וּ  עָלֶיךָ רַבִים  52:14a כַאֲשֶר שָמְמֵ֤

(I) C1    (b) (a)   

mpa< עַל רַב+s2 B15< שמם  

ם׃ בְנֵימִ  אָדֶָֽ אֲרוֹ   הוּ  וְתֹּ אִישמֵ  מַרְאֵָ֑  52:14bc כֵן־ מִשְחַת  

(d’) B  (e’) A   (e) (d)  (c) 

         mpc+בֵן>מִן  mscs0+ ו mscs0< מַרְאֶה msa+ מִן msa  

 

ויִם רַבִים  52:15a כֵן יַזֶה  גֹּ

(I)C2    (b’)     (c’) 

mpa< רַב mpa< גוֹי H20<נזה  

ם   52:15b עָלָיו יִקְפְצוּ מְלָכִים  פִיהֶָ֑

(I  D1)   (a’) 

mscs5< פֶה mpa<ְמֶלֶך B25< עַל קפץ+s0 

 52:15c כִי אֲשֶר לֹּא־ סֻפַר לָהֶם רָאוּ

(I) E1    f1   

B15< לְ  ראה+s5 Dp10< ספר    

 

נוּ׃  ונֶָֽ א־ שָמְעוּ  הִתְבֹּ ֶֹּֽ  וַאֲשֶר  ל

 

52:15d 

ω (I) F1  f2  

HtD15<בין B15<שמע   

 

2. 본문 문제 

1) 52:13 

① 초두에 나오는  ֵההִנ 의 역할은?  

יליַשְכִ  ② 의 의미는 “형통하다”인가, 아니면 “슬기롭게 행하다”인가?  

י ③  ?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עַבְדִָ֑

2) 52:14 

רכַאֲשֶ   ① 의 역할은?   

 ?의 의미는כֵן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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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עָלֶיךָ ③

אֲרֹּ  ④ ותֹּ 를 삼상 28:14 의  ֹתָאֳרו와 비교하여 설명하면?  

אֲרֹּ מֵאִ  ⑤ הוּ וְתֹּ םו מִבְנֵ יש מַרְאֵָ֑ י אָדֶָֽ 의 어순이 보여주는 기교는?  

⑥ 전치사 מִן의 의미는 비교(comparative)인가 분리(separative)인가? 

   ?의 차이는בְנֵי אָדָם 와אִיש ⑦

3) 52:15 

 ?의 의미는כֵן ①

  ?의 어근과 의미는יַזֶה ②

③ 14 절의 ָ2)עָלֶיך 인칭 접미대명사)가 15 절에서 3)עָלָיו 인칭 접미대명사)로 변한 이유는?  

  ?의 용법은כִי ④

⑤ 두 번 사용된  אֲשֶר의  용법은 영어의 관계사 what 와 같은가? 아니면 which 와 같은가?  

3. 번역 

사 52: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경악했던 것처럼 

         15   왕들은 그에 대하여  

그렇게도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52:13-15) 

1) Motyer(425)는 종의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비하에 대한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수수께끼 부분(52:13-

15)을 종의 승귀에 대한 여호와의 증언(13 절)과 종의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묘사(14-15 절)로 

나누고 묘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A1 Enigma: exaltation and humiliation (52:13-15) 수수께끼: 승귀와 비하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3) merging (14) into a descrip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of reactions to it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과 종의 고난과 반응에 대한 묘사  

        A1         A reaction of revulsion (14a) 혐오의 반응  

            B1         Appearance so marred (14b) 심히 망가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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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a         Form so dehumanized (14c) 심히 비인간적인 모양  

                C              Suffering that sprinkles/startles (15a) 피뿌리는 고난  

        A2        A reaction of submission (15b) 경배의 반응  

            B2         Something never told (15c) 전파되지 않은 것  

            B2a         Something never heard (15d) 들어보지 못한 것 

 

① 여호와의 종의 3 중 승귀 묘사(52:13)에 이어서 종의 비하에 대한 반응의 극심한 대조(52:14-15) 즉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혐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왕들의 경배가 나온다.  

② 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것은(14a) 고난이 인간으로서 종의 개체성(14b)과 공통성(14c)을 삼켜 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경악은 2 중적 설명 즉 그들이 하나의 사람으로도 볼 

수 없도록 망가지고 또 정말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종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종의 고난은 많은 민족들의 대속을 위해 피를 뿌리고 있었으므로(15a) 

왕들로 종에게 경배하도록 이끌 것이다(15b). 그것은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15c)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15d) 때문이다. 이렇게 왕들의 경탄은 2 중적 

설명 즉 새로운 경험과 진리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상적 관찰만으로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혐오의 반응과 종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된 왕들의 경배의 반응이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버기(182)는 52:13-15(first stanza)에 반복되는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효과를 

설명한다.  

13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A שכל  싸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4 너에 대하여  [a עַל 알] 많은[b רַבִים 라빔] 사람들이. . .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c כֵן 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x   מַרְאֶה 마르에 <  ראה] 망가졌고  

              그 모양이[x’ אַר   토아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תֹּ

                  15   그렇게도[c’ כֵן 켄]  그가 많은[b’ רַבִים 라빔]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a’ עַל 알]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야기된 적이 [אֲשֶר 아셰르] 없는[לֹּא 로]것을 볼[רָאָה 라아] 것이고  

  들어본  적이 [אֲשֶר 아셰르]    없는[לֹּא 로]   것을    깨달을[A’ בִין 빈] 것이기 때문이다. 

① 지혜 용어가 52:13-15 를 감싸는 수미쌍관법을 이룬다(A-A’ [싸할]—[빈]). 

② 52:14-15ab 은  종의 모습과 모양을 축으로 역순대구(a-b-c-d-d’-c’-b’-a’)를 이루며 종의 망가진 

모습을 강조한다.  

[알 “대하여”]—[라빔 “많은”]—[켄 “그렇게도]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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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에 “모습”]—[토아르 “모양”]     x-x’ 

   [켄 “그렇게도]— [라빔 “많은”]—[알 “대하여”]   c’-b’-a’ 

③ 52:15cd 의 이유를 설명하는 절에서 [아셰르]와 [로]의 반복은 결론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의 망가진 

모습(x    מַרְאֶה 마르에 <  ראה 라아) 때문에 처음에는 오해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종의 대속적 

고난을 보고(רָאָה 라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것을 강조한다. 

3) 레인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을 묘사하는 막 9:2-8 이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다루는 

막 14:1-16:8 의 서론인 것처럼 52:13-15 이 53:1-12 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43 

사 52:13 주해 

52:1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cf. 52:3, 5)]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1. 이사야 52 장은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먼저 언급한 후(52:1-12)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실 여호와의 종의 대리적 고난과 승귀를 언급한다(52:13-15). 장절 구분에 있어서 52:13-

15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서론으로서 53:1-12 과 함께 가도록 구분했어야 했다는 것은 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44  

2.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가 “עַבְדִי[아브디] 나의 종”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불변화사 הֵן[헨] 

“보라!”로 시작하듯이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도 “עַבְדִי[아브디] 나의 종”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הִנֵה[히네] 보라!”로 시작한다. [히네]는 3 중 역할을 하고 있다.45  

1)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히네 야스킬 아브디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로 

시작함으로써(52:13) [헨 아브디 (“보라, 나의 종을!”)]로 시작된(42:1) 종에 관한 계시의 절정에 

들어서도록 인도한다. 사 42:1 과 52:13 사이에서도 이 종에게 “나의 종”(사 49:3, 6) 그리고 

“그(=여호와)의 종”(49:5; 50:10)이란 칭호가 사용된다.  

2) [히네]는 51:1-52:12 에서 시온 중심적이고 온 세상적이고 의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으라”는 세 

개의 명령(51:1-8)과 그 구원의 복들 곧 “깨고 깨어서” 분노의 잔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복, “깨고 

깨어서” 시온이 속량되며 여호와께서 시온에 친히 임하시는 복, “떠나고 떠나서” 출바벨론하는 복 

등을 체험하라는 세 개의 명령(51:17-52:12)을 결론지으며 종이 예언된 구원의 모든 복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3) [히네]는 52:6 의 [히네니](“Behold me! = “Yes, It is I.”)와 문맥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52:6 에서 여호와는 백성을 위한 행동을 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어서 여호와는 

 

43 William L. Lane,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4), 316. 

44 Oswalt, Isaiah 40-66, 376 n. 69. 

45 Motyer, Isaiah,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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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며 구원을 보게 하시며(52:10)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52:8). 이러한 약속들을 이루는 수단은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보라, 나의 종!”이라고 

하시며 그의 종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신다.     

3. 네 번째 노래에서도 “עַבְדִי[아브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자신에게 

속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그 종을 소개하고 그의 정체를 밝히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은 여호와께 속한 자이고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종이다.  

4. “나의 종”이 언급되기 전에 나오는 동사 יַשְכִיל[야스킬]은 개역/개역개정처럼 “형통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Alexander, Young, Motyer).46  

1) 어근 [싸할]의 히프일 어간 [야스킬](52:13a)을 지혜 용어(“그가 슬기롭게 행할 것이다.”)로 보면  

52:15 의 마지막 단어 [히트보나누]도 어근 [빈]의 힛파엘 어간으로 지혜 용어(“그들이 깨달을 

것이다.”)와 함께 첫째 연의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53:11 의 어근 [야다]에서 온 명사 [다아트] 

“지식”과도 연관이 있다.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는 첫 번째 동사 [야스킬]은 종이 신중하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이사야처럼 예레이먀도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 대하여 말하며 [야스킬]을 사용한다. 47 예레미야의 

다윗의 의로운 가지(렘 23:5)와 이사야의 종(사 42:1-4)은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베풀 것이다.   

2)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그 종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42:1; 49:2-3; 

50:7-9) 성공을 거둘 것이다. 48  종의 지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46 Motyer(Isaiah, 424)에 의하면 D. J. A. Clines(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 1 

[1976], 11)는 “See, my servant: his wisdom prospers 보라, 나의 종을! 그의 지혜가 성공한다.”라고 번역한다. 

Oswalt(Isaiah 40-66, 373)는 “Behold, my servant will accomplish his purpose 보라, 나의 종이 그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Cf. Gary Smith(Isaiah 40-66, 435)는 [싸할]이 지혜 문헌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다”를 

나타내지만 비 지혜 문헌에서는 “형통하다, 성공하다”를 나타내는데, 사 52:13 의 경우는 비 지혜 문헌에 나오는 

여호수아(수 1:7-8)와 다윗(삼상 18:5, 14)과 솔로몬(왕상 2:3)과 히스기야(왕하 18:7)처럼 그의 통찰과 지혜로 인해 

성공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혜 문헌과 비 지혜 문헌으로 나누는 것보다 어떤 문헌이든 그 문맥에 

맞는 의미를 찾는 것이 보다 다 바른 석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7 [렘 23:5-6] 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צַדִ יק  를(צֶמַח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וְהִשְכִ יל מֶלֶךְ   ESV: and he shall reign as king and וּמָלַךְ 

deal wisely; NASB: And He will reign as king and act wisely; 직역: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Cf. [렘 10:23] 21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ילוּהִשְכִ   대부분 영어 성경들도 

prosper 로 번역함)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48 이 동사는 지도자들(수 1:7, 8; 삼상 18:5, 30)과 왕들(왕상 2:3)에 대해 사용되었는데 개역 개정은 어떤 경우에는 

“형통하다(수 1:7-8; 왕상 2:3)”로 번역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롭게 행하다(삼상 18:5, 30)”라고 번역하였다. NASB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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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18:30 만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성공하다, 형통하다”로 번역했다. ESV 는 모두 “성공하다, 

형통하다”로 번역했다. DRB(Douay-Rheims Bible)와 YLT(Young's Literal Translation)는 모두 “지혜롭게 행하다”로 

번역했다.  

[수 1:7-8] 7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ך לֵּ ל אֲשֶר תֵּ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8 (לְמַעַן תַשְכִיל בְכ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כִי־אָז תַצְלִיחַ אֶת־דְרָכֶךָ וְאָז תַשְכִיל)   

Cf. DRB: 7 turn not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thou mayst understand all things which 

thou dost. 8 . . . then shalt thou direct thy way, and understand it. 

YLT: so that thou dost act wisely in every place whither thou goest; 8 . . .for then thou dost cause thy 

way to prosper, and then thou dost act wisely. 

NASB: 7 Then you will be successful in everything you do. 8 . . .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success. 

ESV: 7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8 . . .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왕상 2: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ת וְאֵּ תַעֲשֶה  כָל־אֲשֶר  ת  לְמַעַן תַשְכִיל אֵּ
 (כָל־אֲשֶר תִפְנֶה שָם

Cf. DRB: that thou mayest understand all thou dost, and whithersoever thou shalt turn thyself : 

YLT: so that thou dost wisely all that thou dost, and whithersoever thou turnest, 

NASB: that you may succeed in all that you do and wherever you turn, 

ESV: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at you do and wherever you turn, 

[삼상 18:5, 30]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ל אֲשֶר יִשְלָחֶנּוּ שָאוּל ישְַכִיל א דָוִד בְכ   (וַיֵּצֵּ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 . . 30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Cf. DRB: 5 And David went out to whatsoever business Saul sent him, and he behaved himself 

prudently: . . . 30 . . . David behaved himself more wisely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YLT: 5 And David goeth out whithersoever Saul doth send him; he acted wisely, . . . 30 . . . David hath 

acted more wisely than any of the servants of Saul. 

NASB: 5 So David went out wherever Saul sent him, and prospered; . . . 30 . . . that David behaved 

himself more wisely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ESV: 5 And David went out and was successful wherever Saul sent him, . . . 30 . . . David had more 

success than all the servants of Saul. 

TWOT 2263 는 이 동사의 분사형이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를 언급하는데 사용된 것(잠 19:14; 암 5:13; 시 

14:2)을 지적하며 사 52:13 의 경우도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ה   לֶתאִשָָּׁ֥ מַשְכָָּֽ )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암 5:12-13] (12)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יל ִּ֛ כ   가 잠잠하나니 이는(הַמַשְׂ

악한 때임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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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목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전례가 없는 고난의 짐을(사 

52:14; 53:4-9; cf. 사 49:4; 50:6) 기꺼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49  

3)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 서두에 종의 슬기로운 일 처리 즉 사명 성취에 있어서의 성공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뒤 따르는 절들에서 종이 사람들에 의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자로 

간주되고 지혜로운 일처리를 통한 사명 완수라는 사상이 사 53:10 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5. 본 절의 하반절의 세 동사(ּוְגָבַה וְנִשָא   는 그 종의 지혜로운 행동의([야룸 브니싸 브가바흐] יָרוּם 

결과들을 개진하고 있다.  

1) 첫 번째 동사 [야룸]은 어근 [룸]의 파알 어간으로 “높다, 높아지다, 일어나다” 등의 뜻을 갖는다. 

BDB 에 의하면 파알 어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유적으로 높임을 받다(be exalted)는 뜻으로 사 30:12; 

삼하 22:47=시 18:47; 시 21:14[한글 13]; 46:11(한글 10; 두 번 사용); 57:6, 12[한글 5, 11]; 108:6[한 

5]에 사용되었다. 영(Isaiah 53, 11)은 [야룸]을 “He will arise. 그는 일어날 것이다” 혹은 “He will 

become manifest as exalted. 그는 높아진 자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두 번째 동사 [니싸]는 어근 [나싸]의 니프알 어간 바브 계속법 완료이다. KB 에 의하면 니프알 어간 

정형동사로 “올려지다 be elevated”는 의미로 민 24:7; 대상 14:2; 사 2:2; 미 4:1; 사 52:13; 렘 51:9 

등에 나오고, 분사로 사 2:12, 14; 30:24; 57:7 등에 나온다. 영(Isaiah 53, 11)은 [니싸]가 재귀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He will raise himself. 그는 자신을 들어올릴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 세 번째 동사  ּגַבַה[가바흐]는 상태 동사이며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ד  ,심히, 지극히“ [므오드]מְאֹּ

매우”)의 수식을 받고 있다. BDB 는 [가바흐]가 욥 36:7 에서 사람에 대하여, 사 5:16 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 55:9 에서 하나님의 길들에 대하여 사용된 것을 싣고 “be exalted 고귀하게 되다, 

존귀하게 되다”라고 번역한다.  영(Isaiah 53, 11)은 [가바흐]가 “He will be very high. 그는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며 승귀의 최종점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 14:2-3] (2)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אֶת־אֱלֹהִ  ש  רֵּ ד  יל  מַשְכִֹ֑ הֲיֵּש  ות  יםלִרְא  ) (3)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고: 시편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마스길]은 시편의 표제로 13 회(시 32; 42; 44-45; 52-55; 74; 78; 88-89; 142) 

사용되었고 시 47:7[MT 8]에 한 번 사용되었다. “ ׀  ילְ אַשְכִ  רֶךְ־זךָ  ורְךָ בְדֶָּֽ א  ינִ וּ תֵּ וָּֽ עָלֶיךָ עֵּ יעֲצָה  אִָּֽ ךְ  ֹ֑ י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는 시 32:8 에 비추어 표제에 나오는 [마스길]은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시에 대한 문학적 지칭으로 “지혜시, 교훈시, 명상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49 Geoffrey W. Grogan, “Isaia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6 Revised (Zondervan, 2008),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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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 두 동사의 어근 רוּם[룸]과 נָשָא[나싸]의 결합은 구약의 다른 책에 나오지 않으며 이사야에만 본 

절을 포함하여 4 번 나오고 본절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절(6:1; 33:10; 57:15)에서 모두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50 이사야는 2:6-22 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을 낮아지게 

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ו לְבַד  יְהוָָ֛ה  ב   cf. 사 33:5; [하나님의 이름] 사 12:4; 시 וְנִשְגַַּ֧

148:13) 것을 언급하며 사람에게 세 어근 ּגָבַה[가바흐](2:11, 17)와 רוּם[룸](2:11, 12, 17)과 שָא  נֶָֽ 

[나싸](2:12)를 적용한다.51  

5) 본 절의 세 동사에 대한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NIV (/Motyer): he will be raised and lifted up and highly exalted.  

NKJV: He shall be exalted and extolled and be very high.  

RSV: he shall be exalted and lifted up, and shall be very high.  

ESV: he shall be high and lifted up, and shall be exalted. 

NASB (/Oswalt): He will be high and lifted up, and greatly exalted.  

Young (/Alexander): he will rise and be exalted and be high exceedingly. 

6) 첫 번째 동사 [야룸]은 “그가 높아질 것이다/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동사 [브니싸]는 “그리고 그가 

올려질 것이다/받들릴 것이다/받들어질 것이다,” 세 번째 동사 [브가바흐]와 부사 [므오드]는 “그리고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6. 여호와의 종은 그가 지혜롭게 일한 필연적인 결과로 인해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50 [사 6:1]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보좌에(א ָּׂ֑ ש  נ  ם וְׂ ָ֣ א ר  ֵּ֖ ס    앉으셨는데 (עַל־כ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 33: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ה אֶנָּש ֵּ עַתָ  ומָם עַתִָ֖ ר  ָּֽ א ה אֵּ )  

 [사 57:15] 지극히 존귀하며[개역: 지존무상하며  ָוְנִש ארָם  ]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려 함이라  
51  [사 2:11, 12, 17] 11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וּא׃ ום הַהָּֽ ִ֖ו בַי ָּׁ֥ ב יְהוָָ֛ה לְבַד  ים וְנִשְגַַּ֧ ח ר֣וּם   אֲנָשִֹ֑ ל וְשִַ֖ י  גַבְה֤וּת   אָדָם֙ שָפֵֵּ֔ ינֵֵּ֞  ESV: The haughty looks עֵּ

of man shall be brought low, and the lofty pride of men shall be humbled, and the LORD alone will be 

exalted in that day)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ה   אִֶ֖ ל כָל־גֵּ עַָּׁ֥ ות  ום לַיהוַָּ֧ה צְבָא ָ֛ י ֵ֞ י  ם כִ֣ ל כָל־  וָרָֹ֑ אוְעִַ֖ ל  נִשָָּׁ֥ ָּֽ וְשָפֵּ   ESV: For the LORD of hosts has a 

day against all that is proud and lofty, against all that is lifted up—and it shall be brought low;). . .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ם    גַבְה֣וּת וְשַח֙   הָאָדֵָ֔

וּא׃ ום הַהָּֽ בַי ָּׁ֥ ִ֖ו  יְהוָָ֛ה לְבַד  ב  וְנִשְגַַּ֧ ים  ל  ר֣וּם  אֲנָשִֹ֑ ִ֖  ,ESV: And the haughtiness of man shall be humbled וְשָפֵּ

and the lofty pride of men shall be brought low, and the LORD alone will be exalted in tha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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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의 승귀에 대한 주제는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의  끝 무렵에(49:7b; 50:8-9) 나온다. 종의 

지극한 승귀는 사 9:1-7 과 42:1-4 에 묘사된 왕적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Smith, 436).  

2) 영(336)에 의하면 종은 비하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설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일으켜 

눈에 드러날 것이며, 모든 것 위에 높이 들려 승귀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빌 2:9-11 과 

행 2:33; 3:13 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승귀를 연상하도록 해 준다. 

3) 모티어(424)는 이 세 동사의 묘사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심을 생각나게 

해 준다면서 구체적인 승귀의 단계와 연관지었다. 그러나 영(336)이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귀의 실제적인 상세한 과정을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고 종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 종에게 임할 완전한 승귀를 힘있게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 인간의 나라가 망하고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가 구부러지는 가운데 우상들이 멸망하는(사 46:1-2) 것과는 대조적으로 구속받은 

인류의 통치자인 그 종은 높이 받들어 올려지실 것이다. 세 개의 동사가 결합되며 표현된 것처럼 

완전하고도 지극한 승귀가 그 종에게 올 것이다. 세 동사의 결합은 가장 깊게 고난을 당했던 종이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 높이진 승귀의 최고봉에 이른 것을 표현하고 있다.  

4) 종의 이러한 승귀는 종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인물도 여기 여호와의 종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하여 그 결과로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것으로 묘사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약속된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인물은 이상적인 개인으로서 제이 모세이고 신약에서 해를 당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이다. 행 3:13 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베드로의 말은 사 52:13 의 “나의 종”과 종의 승귀를 암시한다. 행 

4:27 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과 행 4:30 의 “거룩한 종 예수”는 사 52:13 과 사 

53:11 에서 여호와께서 언급하신 “나의 종”을 암시한다.   

사 52:14-15 주해 

52: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은(כַאֲשֶר[카아셰르] 14a)  

                  ―그렇게도(כֵן[켄] 14b)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인―것처럼(14c) 

       15         ―그렇게도(כֵן[켄] 15a)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15b).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15c)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15d). 

1. 선지자는 종의 영광스러운 승귀에 대한 여호와의 증언(13 절)을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종의 깊은 

비하에 대한 묘사(14-15 절)를 하고 있다. 종의 승귀와 영광이 가장 높고 높은 것이듯이 종의 고난과 

비하는 가장 깊고 깊은 것이었다. 그 종의 고난과 비하에 대한 묵상은 자칫 그 종이 자기의 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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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당하고 그 형벌로 인해 파멸 당한 것으로 잘못 인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의 고난과 비하의 묘사 전에 여호와는 13 절에서 그의 증언을 통해 그 종의 영광스러운 

승귀를 강조하셨던 것이다.   

2. 52:14-15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구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접속사 כַאֲשֶר[카아셰르]가 인도하는 비교의 전제절(protasis of comparison)은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경악했던 것처럼(14a)”이고 이에 상응하는 귀결절은 위의 번역에서 대시(dash)에 의해 

구별되는 삽일절(14b-c; 15a) 다음에 나오는 “그에 대하여 왕들이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15b)”이다. 비교의 전제절 14a 와 귀결절 15b 사이에 긴 삽입절들이 없었다면 보통의 

경우처럼 귀결절인 15b 앞에 כֵן[켄]이 왔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접속사 כַאֲשֶר[카아셰르]가 

인도하는 부사절 다음에 나오는 귀결절(apodosis)은 그 앞에 כֵן[켄]을 자주 가지며(GKC 161b) 이럴 

경우 상관접속사 “. . . כַאֲשֶר . . . כֵן [카아셰르 . . . 켄]”은 영어의 “just as ∼ so ∼”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삽입절 14b-c 와 15a 앞에 나오는 כֵן[켄]은 둘 다 14a 의 접속사 כַאֲשֶר[카아셰르]와 상관된 

것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그토록, 그렇게도”라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부사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삽입절 14b-c 앞에 오는 כֵן[켄]은 상관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종의 몰골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운 것을 강조하고 있고, 삽입절 15a 의 כֵן[켄]도 부사로서 그렇게 사나운 몰골의 

실상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강조의 부사 כֵן[켄]이 인도하는 삽입절들을 빼고 읽으면 14 절의 많은 사람들의 경악을 언급하는 

절(14a)과 15 절의 왕들의 경탄을 언급하는 절(15b)이 각각 전제절과 귀결절로서 경악의 반응과 

경탄의 반응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52 종의 사역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처럼(14a 전제절) 왕들은 경탄하며 놀라움을 표시하였다(15b 귀결절). 

많은 사람들의 경악(14a 전제절)은 종의 사나운 몰골(14b-c 삽입절)만 보고 그 의미를 전혀 모른데서 

나온 반응인 반면 15 절의 왕들의 경탄(15b 귀결절)은 종의 피뿌림(15a 삽입절)의 의미를 알고 보인 

반응이다.  

3) 종을 가리키는 대명사에 유의하면 전제절(14a)에서 많은 사람들이 “ָעָלֶיך[알레하] 너에 대하여” 

경악했지만 귀결절(15b)에서 왕들이 “עָלָיו[알라브] 그에 대하여”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고 되어 

 

52  Smith(Isaiah 40-66, 438 n. 336)가 [카아셰르]와 [켄]이 영어의 “just as ∼ so ∼”와 같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많은 사람과 왕들의 대조를 생각하며 [카아셰르]와 두 번째 [켄]을 출 

ץ)1:12 ן יִפְר ֹ֑ ֣ ה וְכֵּ ן יִרְבִֶ֖ ָּׁ֥ ו כֵּ ת ֵ֔  ESV: But the more they were oppressed, the more they multiplied and the וְכַאֲשֶר֙ יְעַנּ֣וּ א 

more they spread abroad.)의 구문과 비슷하다면서 역접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Smith 는 

52:14-15 을 “Just as there are many who were appalled at him, even so (a continuous comparison) 

the disfigurement of his appearance was from man, but so (a constrative comparison) he will sprinkle 

may nations and kings will shut their mouths because of him.”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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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시나 예언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인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53  14 절의 2 인칭 

접미대명사가 15 절에서 3 인칭 접미대명사로 바뀐 것은 14 절과 15 절의 비교 대조하는 

전제절(14a)과 귀결절(15b) 중간에 삽입된 절들(14b-c; 15a)에 종이 3 인칭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3. 고난 받는 종을 보고 많은 사람이 경악하였다. “경악하였다”라는 동사 שָמֵם[샤멤]은 심판을 당한 

대상을 보고(전치사 עַל[알]) 질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 떠는 것을 나타낸다.54 에스겔 27:35 은 

 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성읍 두로 소식을 듣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샤멤]שָמֵם

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삽입절에 묘사된 대로 두려울 정도로 망가진 종의 몰골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종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하고서 충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과 한 

개인으로서 여호와의 종 너 사이의 대조(즉 many 와 one 의 대조)는 메시아 예언들에 자주 나오는 

특징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 당하는 종(one)과 그 종의 고난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many)이 

대조되어 있다.   

4. 많은 사람들이 너(=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경악했던 이유는 첫 번째 삽입절 곧 그렇게도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이다는 절에 의해 밝혀진다. 이 삽입절에서 “그의 모양”을 뜻하는 ֹאֲרו 는 삼상 28:14[토아로]תֹּ 에 

나오는 ֹתָאֳרו[토오로]와 달리 악센트의 영향으로 원래의 단모음 우(u)가 장모음 오(o)로 길어진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GKC 93q; GBH 96Aj). 그리고 “볼꼴 사나움, 미관손상 disfigurement”을 뜻하는 

명사(מִשְחַת[미시하트])가 한 번만 쓰였으나 뒤따르는 두 절의 보어로서 이중 역할(double-duty)을 

한다. 보어를 공통으로 갖는 두 절의 주어와 전명구는 다음과 같이 역순대구(chiasmus)를 이루고 있다.  

י מִ  אָדָם בְנֵּ ו   אֲרֹּ אִיש מֵ  מַרְאֵהוּ  וְתֹּ  כֵן־ מִשְחַת  

A'(전명구)   B'(주어)   B(주어)   A(전명구)      보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의 

모양이 

그의 

모습이 

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렇게도 

5. 이 삽입절의 첫째 병행구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 망가짐이 너무나 

커서 그의 모습이 더 이상 하나의 인간, 하나의 사람, 한 개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3 Smith(Isaiah 40-66, 436 n. 325)에 의하면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과 사해 사본은 2 인칭 [알레하]로 

읽지만 타르굼역과 페시타역과 두 개의 히브리어 사본은 3 인칭 [알라브]로 읽는다. Muilenburg 와 

Blenkinsopp 은 3 인칭으로 정정하지만 오스왈트는 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칭 [알레하]로 읽는 

더 어려운 독법이 선호된다. 그리고 GKC 144p 에 의하면 2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바뀌는 경우를 창 49:4(?); 사 

31:6(?); 42:20; 52:14; 61:7; 말 2:15; 시 22:9 등에서 볼 수 있고 3 인칭에서 2 인칭으로 바뀐 경우를 신 32:15; 사 1:29; 

5:8; 렘 29:19; 욥 16:7 등에서 볼 수 있고 1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바뀐 경우를 애 3:1(관계절 안에서), 사 22:19 등에서 

볼 수 있다.  

54 BDB, 1031: 레 26:32; 렘 2:12; 겔 26:16; 27:35; 28:19; 사 52:14; 욥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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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둘째 병행구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다는 것은 그가 너무나 

망가져서 더 이상 그에게서 인간을 닮은 모양을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절은 종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종이 

받은 극심한 고난은 그를 한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하였다. 

6. 이상과 같은 삽입절의 의미를 얻는데 필요한 두 가지 고려 사항은 병행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차이점과 그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의 의미이다.   

1) 종의 고난의 심각함을 말할 때 사용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첫째 병행구에서 사람( אִיש[이시])이 

사용되고 둘째 병행구에서 사람의 아들들( בְנֵי אָדָם  [브네 아담])이 사용되었다.  

① 영(Young, 337)은 אִיש[이시]가 상류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고 אָדָם  이 평범한[브네 아담] בְנֵי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② 모티어(Motyer, 425)는 אִיש[이시]가 인간의 개체성(individuality)을 가리키고 אָדָם  브네] בְנֵי 

아담]이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였다. 모티어의 해석이 영의 

해석보다 더 나아 보인다.  

2) 인간의 개체성과 공통성을 나타내는 사람과 사람의 아들들이란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은 개역개정이 채택한 비교(comparative)의 의미가 아니라 분리(separative)의 의미를 지닌[민]מִן

것으로 보아야 한다(Oswalt, 373 n. 55).  

① 모티어(425)는 종이 어느 다른 인간이다 다른 인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이 “한 개인이 되는 것으로부터(from [being] an individual) . . . 그리고 인간에 속하는 

것으로부터(from [belonging with] humankind)” 분리되는 몰골 사나움(disfigurement)을 겪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종의 몰골 사나움을 보고 “Is this the Servant? 

이것이 종이냐? 혹은 이런 자가 종이란 말이냐?”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고 “Is this human? 이것이 

사람이냐? 혹은 이런 자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며 경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묘사하는 것은 종이 어느 다른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종의 모습이 망가졌고 종의 

모양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을 보고 뒤로 

물러서며 경악하였던 것이다.  

7. 52:14 에서 모습—모양([마르에]—[토아르])의 순서로 나오는 것이 나중에 53:2 에서 역으로 

(고운)모양—모습([토아르]—[마르에])의 순서로 나온다. 개역개정은 52:14 을 “모양-모습”으로 번역하고 

53:2 을 “모양-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두 단어가 역순으로 사용된 것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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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역개정] 52:14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 . .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 [번역] 52:14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그렇게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 모습이 망가졌고 그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졌기 때문에 경악했던 것처럼 . . . 53:2 그는 그의 

앞에서 곁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8. 사 52:15 를 시작하는 두 번째 삽입절은 14 절의 첫 번째 삽일절에 묘사된 종의 몰골 사나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인간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지는 고난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은 종이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었다. 뿌리는 것은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55  “그가 뿌릴 것이다”라는 동사 יַזֶה[야제]의 어근은 

  .이다[나자]נזה

1) 이 어근의 사역 어간 의미에 대하여 BDB(633)는 “sprinkle 뿌리다”와 “cause to leap, startle 놀라게 

하다”라는 두 가지를 싣고 사 52:15 의 경우 “놀라게 하다”를 택하였다. 그러나 KB(683)는 “뿌리다” 

하나만 실었다.  

2) 맛소라 본문(MT)과 벌게이트역(Vulgate: iste asperget gentes multas = He shall sprinkle many 

nations)은 “뿌리다 sprinkle”로 읽고, 페시타역(Peshitta)은 “깨끗하게 하다 purify”로 읽고, 

칠십인역(LXX: οὕτω θαυμάσονται ἔθνη πολλὰ ἐπ᾽ αὐτῷ = Thus shall many nations wonder at 

him)은 “놀라다 wonder at, be amazed”로 읽고, 타르굼역(Targum)은 “흩뿌리다 scatter”로 

읽었다(Oswalt, 374 n. 56).  

3) 오스왈트(374 n. 56)는 맛소라 본문의 경우 14 절과 15 절의 병행법을 고려할 때 “뿌리다”와 함께 갈 

단어가 없고 뿌리는 대상 앞에 전치사 עַל[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병행법을 고려하며 아랍어 어근과 관련지어 “놀라게 하다”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영(336-338)처럼 

많은 사람이 경악한 것과 왕들이 입을 다문 것을 병행으로 보고 그 중간에 삽입된 종이 상한 것과 

종이 뿌리는 것을 병행으로 보면 오스왈트가 제기한 병행의 문제는 없어진다.  

4) 모티어(425-426)는 둘 모두 문제가 있으나 “뿌리다”로 보는 쪽이 문제가 더 적다고 하였다. 그는 

“놀라게 하다”를 택하면 아랍어 어근이 “뛰게 하다”의 의미일 뿐 “놀라게 하다”는 감정까지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이고, “뿌리다”를 택하면 구약에서 “뿌리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 22 번 

모두 직접목적어로 액체가 나오는 것과 달리 액체의 뿌림의 대상이 되는 많은 민족들 앞에 전치사가 

 

55 Grogan, Isaiah REBC 6,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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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많은 민족들이 직접 목적어처럼 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모티어(426 n. 3)는 창 19:13, 

27; 33:18 에서처럼 관용적으로 אֶת־פְנֵי[에트-프네]가 레 4:16-17 에서 “-앞에”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이기는 했지만 이 경우 직접목적어 즉 “-앞을”의 의미로 볼 소지도 있다면서 사 52:15 을 직접 

목적어를 가진 드문 경우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의 죽음을 제의적으로 해석하는 

53:10-12 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뿌리다”가 선호할만하다고 주장하였다.  

5) “뿌리다”라는 동사는 모세 율법에서 씻거나 정화시킬 때 피나 기름이나 물을 뿌리는 데 나오는 

전문용어이다. 56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피와 기름을 뿌렸고([나자] 출 29:21; 레 8:30)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렸다(레 8:7). 출 24 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자라크],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했다. 52:15 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57   

6) 본 주해는 יַזֶה[야제]를 “그가 뿌릴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9. 정말로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이 망가졌고 그의 모양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자로서 그 종은 제의적 청결을 얻도록 그의 피를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것이다. 

종의 상함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벌로 오해되었으나 사실은 종이 많은 민족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 놓을 때 생긴 것이다. 뿌림의 목적은 오염을 막는 것(decontamination)이 아니라 제의적 

청결(ritual purity)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뿌리는 사람 자신이 정결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는 일은 종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기 위한 것이다.58 

 

56 Young(338)은 레 14:7 을 물을 뿌리는 예로 제시했으나 앞의 6 절을 보면 새의 피를 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물을 뿌리는 예는 민 8:7 에 나온다. 기름을 뿌리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은 피를 뿌리는 것을 근거로 한다. 출 

29:21(단 위의 피와 관유)과 히 9:13-14(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에 유의하라.  

 [레 4:6]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4:6 하-7 상] (6)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7)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번 뿌려 

정하다 하고  

 [레 8:10-11] (10)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또 단에 

일곱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민 8:6-7] (6)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7)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57 Hugenberger,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32. 민 19:19-20 은 [나자]와 

[자라크]는 동의어임을 보여 준다.  

[민 19:19-20]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나자]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자라크]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58 성경에서 외적 물적 정화는 자주 내적 영적 정결을 나타냈다.  

 [시 51:9-10] (9)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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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그 종 자신이 부정하여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였으나 실상을 말하면 그 종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물과 피를 뿌려서 많은 민족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슬기롭게 행하여 완수할 사명이었다(cf. 요 1:29; 히 10:14). 

그리고 이 사명 완수 후에 종은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져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었다. 종의 고난이 

속죄적 정결을 위한 것이란 관점에서 이해된 종의 고난은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10. 종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심하게 망가진 것으로 알고 경악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종의 

속죄적 정결을 위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왕들은 종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15 절의 

“그에 대하여 왕들이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라는 귀결절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1)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 대하여”란 전명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맨 앞에 두면서 종의 성공적인 

제사장적 사역의 결과를 묘사한다.  

2) 종이 많은 민족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릴 때 그 속죄적 정결이 가져오는 복들을 체험할 나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왕들은 자신의 입을 봉할 것이다. 왕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이다. 입을 다무는 것이 말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욥 21:5; 29:9; 40:4; 시 107:42; 겔 16:63; 

미 8:16; 계 6:15-17 등에도 나온다(Oswalt, 380 n. 83; Motyer, 426). 사 52:15 에서 왕들이 존경을 

표하며 입을 다무는 것은 사 49:7(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의 묘사와 일치한다(Smith, 438-439).  

3) 이처럼 종의 상한 모습과 그 속죄적 정결을 묘사하는 삽입절의 전후에 묘사된 많은 사람들과 왕들의 

반응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 평범한 인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를 경멸하고 

거절하였지만 그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인간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분의 왕들이 그분 앞에 존경을 

표하며 두려움 가운데 잠잠히 있을 것이다. 그토록 심히 비하되셨던 종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압도된 나머지 왕들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 수밖에 

 

 [겔 36:25-26] (25)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히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9:13-14] (13)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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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 받는다고 오해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배척을 당한 종이 

이제 왕들에 의해 영광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11. 지금까지 52:14-15ab 를 논의한 것에 비추어 52:14-15ab 이 갖고 있는 역순대구법이 종의 망가진 모습과 

모양을 중앙 축으로 두고 강조하며 종의 몰골 사나움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음을 다음 구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a)-(b)-(c)       [עַל알 “대하여”]—[רַבִים라빔 “많은”]—[כֵן켄 “그렇게도]    

    (d)-(e)-(e’)-(d ’)  ([메이시] 개체적 ”사람”)-[마르에 “모습”]—[토아르 “모양”]-([미브네-아담] 공통적 “사람”) 

  (c’)-(b’)-(a’)     [켄 “그렇게도]— [라빔 “많은”]—[알 “대하여”]   

          14 너에 대하여  [a  עַל]   많은[b  רַבִים] 사람들이. . . 경악했던 것처럼 

 그렇게도[c כֵן]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d   ֵישאִ מ ] 망가졌고— 

     그 모습이[e   מַרְאֶה   [ראה > 

         그 모양이[e’ אַר    [תֹּ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도록[d ’   ָםמִבְנֵי אָד  ] 망가졌기 때문에          

 15     그렇게도[c ’ כֵן]  그가 많은[b ’ רַבִים] 민족들에게 피뿌릴 것이기 때문에  

      왕들은 그에 대하여[a ’ עַל ]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12. 왕들이 경탄하며 입을 다문 태도를 보인 이유는 그 종에 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 6:9-10 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 영적 흑암에 내버려두시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고서 경탄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 전혀 새롭고 지극히 신기한 구원은 이사야의 다른 곳 즉 사 64:4―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1)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죄 없으신 

여호와의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얻도록 한 것은 이야기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신기한 메시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이요 감추어있던 지혜이요 구원받을 자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었다(고전 

2:7, 9).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전 2:9). 이렇게 고전 2:9 에서 바울은 사 52:15 와 64:4 을 인용 암시한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관원들이 이 신기한 대속적 고난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고전 2:8).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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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요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이다(고전 2:10). 이전의 메시아 예언들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가려져 있었으나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주 영광스럽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뜻을 알리고 사 52:15 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5:21).”고 말했다.   

13. 의로운 종의 고난과 죽음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메시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메시지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간이 고안해 놓은 

답변들의 공통점은 “선행을 통하여 공로를 쌓아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이고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를 보여준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죄인은 죄인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한 분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위로를 줄 수 

없는 말이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인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정말 신기하고 복된 소식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은 여기 왕들이 전파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입을 다문 것처럼 놀라며 할 말을 잃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경배할 것이다.  

첫째 연(사 52:13-15) 요약 정리 

1.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의 서론인 첫째 연 52:13-15 은 다음 53 장에서 전개될 위대한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이 첫째 연은 수수께끼 즉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고난이 독특한 

진리의 주제임을 넌지시 제시한다.  

2. 여호와는 자신에게 속하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주목하도록 

“보라!”고 하시며 그 종이 슬기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52:13a)고 증언하신다.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의 종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가 높아지고 받들어 올려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52:13b)고 천명하신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과 지극히 

높아질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은 종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할 고난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오류를 막기 위한 것이다.  

3.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은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그의 모습을 망가지게 하였고 그의 모양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지게 하였다(52:14b-c 첫째 삽입절). 여호와의 종은 한 개인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여호와의 종은 

인간의 개체성의 관점에서 그 모습이 한 인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고, 인간의 공통성의 

관점에서 그 모양이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경악하였다(52:14a 전제절).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여호와의 종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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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에게 그의 피를 뿌리고 있었다(52:15a 둘째 삽입절). 이처럼 종의 고난은 많은 민족을 위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씻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하여 그의 속죄적 정결을 

위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왕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다(52:15b 귀결절). 

이처럼 종의 상한 모습과 그 속죄적 정결을 묘사하는 삽입절의 전후에 묘사된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왕들의 반응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  

4.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 사역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거절하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왕들은 그 종 앞에 존경을 표하며 두려움 가운데 입을 다물며 잠잠히 있을 것이다. 

왕들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의 표시는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된 적이 없는 

것을 볼 것이고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52:15c-d).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타락하여 전적 부패한 인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죄 

없는 그의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얻도록 하신 것은 이야기된 적도 없고 들려진 적도 없는 정말 

신기하고 전혀 새로운 메시지이고 지극히 복된 소식이다.  

5.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사명을 완수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증언을 새겨 듣고 그 종이 받은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피뿌림의 대속 사역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묘사를  생생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처럼 놀라며 그 종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한 징벌을 받는 자로 여겼을 것이다. 이러한 오해와 

오류 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첫째 연은 우리에게 종의 승귀에 대한 증언과 대속적 고난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며 종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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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 사 53:1-3 주해 

1. 본문 

 

נוּ   53:1a מִי הֶאֱמִין לִשְמֻעָתֵָ֑

II(α)[-누]  (II) F2  α1   

Bp53s9+שמע > ל  H10 < אמן  

 

תָה׃  ועַ  יְהוָה עַל־ מִי נִגְלֶָֽ  53:1b וּזְרֹּ

 α2    (II a)  (II) G1 (II  H1) 

N11< גלה    fsc+ועַ > ו  זְרֹּ

רֶץ צִיָה רֶש  מֵאֶֶ֣ ונֵק לְפָנָיו וְכַשֹּ  53:2ab וַיַעַל כַיֹּ

   (II  J2)  (II  J1)  

fsa fsa+ מִן msa+לִפְנֵי ו+כ+ ה+s0 msa+כ+ ה Bc20< עלה 

 

ר  אַר  לֹו וְלֹּא הָדָָ֑  53:2c לֹּא־ תֹּ

 f4 g1 B ’ f3 

msa   ְל+s0 msa  

 

הוּ׃  א־ מַרְאֶה  וְנֶחְמְדֵֶֽ ֶֹּֽ  53:2d וְנִרְאֵהוּ  וְל

 A ’ f5 (II) E2 

B49s0+חמד >ו msa  B49s0+ראה  >ו 

לִי ות  וִידוּעַ  חָֹּ֑ בֹּ  53:3ab נִבְ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כְאֹּ

D (II) K1 C (II b)  (b’)    (b)  (a) 

fsa<חֳלִי Bp52+ו< ידע    mpa< במַכְאוֹּ    msc mpa< אִיש msc+ ו N10< בזה 

 53:3cd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הוּ׃ 

(II c) f6 (a’)    

B19s0<  חשב  N10<מִן בזה+s0 mpa H52+סתר >ו+כ 

2. 본문 문제 

1) 53:1  

① 의문문의 종류와 역할은?  

נוּלִשְמֻעָתֵ  ② 에 붙어있는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נוּלִשְמֻעָתֵ  ③ 는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의 들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우리의 

전한 것”인가? 

היְהוָ  ④ ועַ וּזְרֹּ   가 가리키는 것은?  

⑤ 병행법에 근거하여 두 의문문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면?  

2) 52:2 

ונֵ  ① קכַיֹּ 와 רֶש   ?의 의미와 주는 이미지는כַ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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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어있는 3לְפָנָיו ②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③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는 행이 2 분되는 것을 알려주는 악센트 아트나흐가 ר  에 붙어 있다. 다음הָדָָ֑

중 어느 번역이 맛소라 악센트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Douay-Rheims Bible: there is no beauty in him, nor comeliness: and we have seen him, and 

there was no sightliness, that we should be desirous of him: 

• RV: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When we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개역개정]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새번역]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 ESV: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NASB: He has no stately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Nor appearance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④ 부정문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희구법 동사( הוּוְנֶחְמְדֵ  )의 용법은?  

3) 53:3 

① 처음과 끝에  נִבְזֶה가 나오는 문예적 기교는?  

  ?가 나타내는 것은 수동인가? 아니면 재귀인가נִבְזֶה ②

  ?이 쓰인 이유는[이심]אִישִים 의 차이는? 여기에서אֲנָשִים  과אִישִים 의 복수אִיש ③

④ 명명구 בוֹת לִי 와אִיש מַכְאֹּ   ?에 대하여 설명하면וִידוּע חֹּ

נוּמִמֶ  ⑤ 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1 인칭 복수인가? 아니면 3 인칭 단수인가?  

3. 번역 

사  53: 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2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곁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  

           우리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http://biblehub.com/drb/isaiah/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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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학적 분석 

1) 모티어(423)는 사 53:1-9 를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그 의미를 

말하는 인간의 증언으로 설명하고, 53:1-3 을 관찰되고 오해되는 고난(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4-6 을 설명되는 고난(Suffering explained), 53:7-9 을 자발적이고 부당하게 받은 

고난(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으로 세분하였다. 모티어(427)는 53:1-3 을 “우리 we” 

부분과 “그 he” 부분이 교차되는 것에 유의하며 다음과 같이 분해하였다.  

B Revelation: human testimony, based on divine revelation,  

witnessing to the fact and meaning of the Servant's suffering and death (53:1-9)  

계시: 신의 계시에 근거한 사람의 증언,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과 의미의 증언 

   B1 Suffering observed and misunderstood (53:1-3)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  

                A1     A believing company brought into being through revelation (1)  

                                계시를 통하여 존재하게 된 신자들  

                   B1   The Servant's birth: unimpressive and unpromising (2ab)   

                                종의 출생: 깊은 인상이나 밝은 전망을 주지 못함  

                A2     First reactions of those who later believed: unimpressed (2cd)  

                                후에 믿게 된 자들의 첫 반응: 무감동  

                   B2   The Servant's experience in life: popular rejection (3ab)  

                                종의 삶의 경험: 대중적 거절  

                A3     Unvalued by those who later believed (3cd)  

                                후에 믿게 된 자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① B1 와 B2 는 연속적이며 종의 출생에서 삶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한편 하나님 앞(B1)에서의 종과 

사람들 앞(B2)에서의 종이 잘 대조되고 있다.  

②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반응을 묘사하는 A2 와 A3 는 A1 의 메시지 즉 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화해 주고 있다.   

2) 버기(182)는 둘째 연의 반복된 단어들을 표시하고 단어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1  누가[מִי 미]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מִי 미] 나타났는가?  

       2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곁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는 고운 모양도[אַר    때 [라아 רָאָה]토아르]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תֹּ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מַרְאֶה 마르에 < ראה]] 없었다.  

       3  그는 멸시를 당했고[בזה 바자] 사람들에게[אִישִים 이심] 버림을 받았으며  

           사람[אִיש 이시]-슬픔들의[ת בֹּ לִי]마흐오보트]-이요 아픔을 מַכְאֹּ   .홀리] 아는 자였다 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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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으며[בזה 바자]  

           우리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① 첫째 연과 둘째 연을 이어주는 어근 하나는 [샤마]이다. 동일한 어근에서 온 52:15 의 וּשָמְע  [샴우 

“그들이 들었다”]와 53:1 의 ּנו  리시무아테누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혹은 “우리가 들은]לִשְמֻעָתֵָ֑

것”]는 재담(paronomasia)적으로 자연스럽게 두 연의 흐름을 잇는 역할을 한다. 어근 [샤마]를 통한 

재담적 반복은 처음에 듣지 못했으나 종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이방인들과 종의 소식을 

들었으나 처음에 믿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대조를 강조한다.  

②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에 대한 불신과 거절은 53:1 의 מִי[미 “누구”]의 반복과 53:3 의 בזה[바자 

“멸시하다”]—אִישִים[이심 “사람들”]—אִיש[이시 “사람”]— בזה   [바자 “멸시하다”]라는 역순대구적 

반복에 의해 강조된다.   

③ 53:2 의 אַר 그리고 53:3  [”마르에 “모습]מַרְאֶה—[”토아르 “모양]תֹּ 의 בוֹת  마흐오보트]מַכְאֹּ

“슬픔들”]—לִי  라는 동의적 병행 단어들의 사용은 외견상 종이 백성의 기대에 미치지[”홀리 “아픔]חֹּ

못하고 영광스러운 종에 대한 백성의 견해와 배치되었던 것을 지적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둘째 

연(53:2)의 [토아르]—[마르에]는 첫째 연(52:14)의 [마르에]—[토아르]와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  

④ 첫째 연과 둘째 연을 이어주는 다른 어근 하나는 [라아]이다. 52:14 에서 묘사된 한 

사람(אִיש[이시])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종의 모습(מַרְאֶה[마르에])과 모양이(52:14)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종을 바로 보도록( ראה[라아]) 이끈(52:15) 것과 동일한 슬픔의 

사람(אִיש[이시])의 모양과 모습(מַרְאֶה[마르에])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을 바로 보지(ראה[라아]) 

못하도록 한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마르에]—[라아]의 반복과 병행 단어들의 

역순(곧 첫째 연의 [마르에]—[토아르]와 둘째 연의 [토아르]—[마르에]의 역순)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날카롭게 대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 53:1 주해 

사 53:1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본론(53:1-9)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데 첫째 수사 의문문은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은 무엇인가? 

1)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53:1 의 “우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53:3-6 의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혀지므로 문제가 있다.  

2) 여기 “우리”를 사 52:15 의 “많은 민족과 왕들” 곧 이방인들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종을 

이스라엘로 여기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 번째 노래를 포함한 모든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개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여기 “우리”는 나타난 여호와의 팔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88 

 

이스라엘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팔(사 40:10; 48:14; 51:5; 52:10)에 의해 구원 받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팔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52:15 에서 묘사된 민족들이 사 

53:1 에서 말하고 있는 주체라는 암시가 전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59 사 53:8 의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라는 말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기는 어렵다.60  

3) 여기 “우리”를 선지자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사 16:6; 24:16; 42:24; 64:5-6[MT 4-5]) 여기 나오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며 선지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렘 14:7-9 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61 이 입장은 여기 “우리”를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로 보고 종을 여호와의 팔과 동일시하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보므로 문맥의 지지를 받는다.  

① 모티어(427)는 여기서 선지자가 후에 믿게 될 신자들을 대신하여 말하며 전에 지각없이 종을 

바라보았던 전체 군중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스미스(443)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이 종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고 받아 들인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설명하였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귀 멀고 눈 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6:9-10; 7:9; 29:9-10; 42:18-19; 43:8; 48:4-8; 56:10) 

여호와는 미래에 그들의 눈 먼 것을 제거하고 그들로 자신을 신뢰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하셨다(29:18; 32:3-4; 35:5; 42:7, 16).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이해한 

사람들에 의한 보고이다.  

2.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  의문문에 나오는 동사  ִיןהֶאֱמ [헤에민]은 어근 [아만]의 

히프일 어간으로 뒤따르는 전치사  ְל[르]와 함께 사람을 믿거나(창 45:26; 출 4:1; 렘 40:14; 대하 32:15) 

하나님을 믿거나(신 9:23; 사 43:10) 여기처럼 사실 혹은 말해진 것을 믿는(사 53:1; 잠 14:15) 것을 

나타낸다.  

3.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의문문에 나오는 ּשְמֻעָתֵנו[시무아테누]는 “듣다”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 שמע[샤마]의 수동분사( ַשָמוּע[샤무아])에서 유래한 여성형 명사(שְמוּעָה[시무아] 직역: 

 

59 Oswalt, Isaiah 40-66, 381: “Furthermore, nothing shows that we have moved from describing the 

nations (52:15) to hearing what they say (53:1). 

60 Keil-Delitzsch, OT Commentary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isaiah/53.htm 

61 [렘 14:7-9] (7)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 같이 하시나이까 (9)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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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진 것, 들려진 일, that which was heard, thing heard”)에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נו ֵ [에누])가 

붙어 있는 형이다. 1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נו ֵ[에누])는 기본 수동의 행위자나 사역 수동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1) “우리”를 기본수동의 행위자로 보면 “ּשְמֻעָתֵנו[시무아테누]”는 “우리에게 들려진 것, 곧 우리가 들은 

것(that which was heard by us = what we have heard)”을 뜻한다.  

• 새번역: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 RSV/HCSB/Oswalt: Who has believed what we have heard? 

• YLT: Who hath given credence to that which we heard? 

• BDB: “the report that reached us” 

2) “우리”를 사역수동의 행위자로 볼 경우 “ מֻעָתֵנוּשְ  [시무아테누]”는 “우리가 들려지게 한 것, 우리가 

전한 것(what was caused to be heard by us = what we caused to be heard)”을 뜻한다.  

• 개역: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 개역개정: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새 번역의 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KJV: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 NIV/NASB/ISV/Motyer: Who hath believed our message? 

• ESV: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 

• Young: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 KJV 

3) 사 28:9, 19; 37:7 에도 [시무아]가 나온다.  

① [사 28:9, 19] 9 그들(=에브라임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선지자)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ה  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시무아] שְמוּעָֹ֑

하려는가 . . . 19 그것이(=재앙, 앗수르의 공격)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ה  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62([시무아] שְמוּעָֹ֑

② [사 37:7]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ה  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시무아] שְמוּעָֹ֑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③ 이 세 구절의 [시무아]와 53:1 의 [시무아테누]에 대한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8:9 28:19 37:7 53:1 

YLT report report report that which we heard 

NASB message what it means rumor our message 

ESV message message rumor what he has heard from us 

 

62 Motyer, 234: “They mocked a message of rest and by doing so emvarced a message of terror (cf. 

verses 19ef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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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 message message report our message 

Oswalt message (missing) rumor what we have heard 

Motyer message message message our message 

Young report the thing heard report our report 

(what we cause to be heard) 

4) KB(1556, 4)는 “우리가 들은 것(things heard by us = what we have heard)” 혹은 “계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에게 계시된 것(revelation, what we have to reveal, what has been revealed 

to us)” 혹은 “선포(proclamation)” 혹은 “우리에 관한 소식, 우리가 들었다고 말한 것(our news, what 

we say we have heard)” 등의 해석을 싣고 있다.  

5) 영(340-341)은 [시무아]가 그 자체로 “thing heard 들려진 것”을 뜻하지만 접미대명사 “우리”와 

결합될 때 “우리 자신이 들은 메시지” 혹은 “우리가 선포한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에 의하면, 전자의 입장은 헹스텐베르크(Hengstenberg)에 의해 잘 변호되었고, 후자의 입장은 

루터(Luther)의 “unsrer Predigt = our preaching” 그리고 신약(요 12:38; 롬 10:16)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63 영은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 언어유희에 유의하며 사 52:15 에서 왕으로 입을 다물게 한 것이 

바로 전에 그들이 들어본(ּשָמְעו[샴우]) 적이 없는 종의 고난을 통한 구원 소식이었다면 53:1 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된 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지도록 선포한 구원 

소식(ּשְמֻעָתֵנו[시무아테누])이라고 설명하였다.64  

 

63 요 12:38 과 롬 10:16 은 LXX: ΚΥΡΙΕ, τίς ἐπίστευσε τῇ ἀκοῇ ἡμῶν; = O Lord, who has 

believed our report?를 인용하고 있다. 영은 신약의 이 두 구절이 “우리의 전한 것”을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라고 하지만,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은 것,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믿지 않은 

것처럼 주후 1 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은 것,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믿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보면 “우리의 들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Donald R. Snunkjian, “Preaching Isaiah 53,” 

in Darrell L. Bock and Mitch Glaser, eds. 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Kregel: 2012), 254.). 개역 

개정은 요 12:38 과 롬 10:16 의 같은 헬라어 어구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 [요 12: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 [롬 10: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64 Young, III: 340-341: “What caused the kings to shut their mouths was what they had not heard 

נו and it is what we cause to be heard (=a message that we proclaim ,(שָמְעוּ) ּשְמֻעָתֵּ ) that is ignored 

by th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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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티어(427)는 명사 שְמוּעָה[시무아]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사 28:9, 19; 렘 

49:14)에 사용되고, 다른 곳에서 소식 혹은 정보(삼상 2:24; 4:19)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65 

7) 스미스(444)에 의하면, 첫째 수사 의문문은 동사가 서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면(GKC 106p; 

Blenkinsopp, Isaiah 40-55, 345; cf. Childs, Isaiah, 413 는 서법적 용법 거부) “Who would (might, 

could, should) believe our report?”로 번역될 수 있고 우리가 종에 관하여 보고한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를 일차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보고에 어느 누구도 믿기에 어려운 

놀랄만한 요소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8) 카이저(The Gospel according to Isaiah 53, 100)는 수동 분사로서 “that which was heard by us 

우리에게 들려진 것”을 뜻하며 “what was said”의 뉘앙스가 강한 “message” 보다는 “what was 

heard”의 뉘앙스도 갖는 “report”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한다.66  

9) 본 주해는 ּשְמֻעָתֵנו[시무아테누]의 접미대명사 “우리”를 기본 수동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우리에게 

들려진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전해 들은 소식”이란 뜻으로 “우리의 들은 것”으로 번역했다.   

10) 새 번역의 “우리가 들은/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는 의문 대명사 [미]가 문두에 나온 것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본 주해는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고 번역했다. 공동 번역은 좀 

의역하여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곧이들으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은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곧이 믿겠느냐?”라고 번역했다.  

 

65  [사 28:9, 19] 9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וְאֶת־מִי יָבִין שְמוּעָה ESV: message; YLT: report)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 . .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שְמוּעָהוְהָיָה רַק־זְוָעָה הָבִין    ESV: message; YLT: report) 

[렘 49:14]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שְמוּעָה שָמַעְתִי מֵאֵת יְהוָה ESV: message; YLT: 

report)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삼상 2: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אֲשֶר הַשְמֻעָה  ובָה    לֹוא־טֹּ

מֵעַ  כִי שֹּ  ESV: report; YLT: report)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אָנֹּ

[삼상 4: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ון הָאֱלֹהִים וּמֵת חָמִיה וַתִשְמַע אֶת־הַשְמֻעָה אֶל־הִלָקַח אֲרֹּ

 ESV: news; YLT: report)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וְאִישָהּ

66 Oswalt(II: 374, n. 57)는 칼 수동 분사로 “that which was heard of/by us = what we have heard”의 

의미이고 “들려진 일 a ‘heard’ thing”로 “소문 rumor 혹은 보고 report”로 번역될 수 있지만 “보고 

report”는 우리에 의해 말해진 것(something told by us)을 암시하므로 바른 번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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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째 수사의문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에서 “여호와의 팔”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힘(Young, 341; Grogan, 799) 혹은 여호와 자신(Motyer, 427) 혹은 여호와의 종(Oswalt, 

381)으로 해석된다.67  

1) “팔” [즈로아]는 구약에 91 번 나오고 70 번은 비유적으로 힘의 자리를 상징하는데 사용되고 그 중 

41 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다(NIDOTTE 1:1146). 이사야서에서 [즈로아]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팔을 나타내는데 4 번 사용되었고(사 9:20[MT 19]; 17:5; 44:12; 48:14),68 하나님의 팔(곧 무시무시한 

힘 awesome might)을 묘사하는데 12 번(사 30:30; 33:2; 40:10, 11; 51:5(2x), 9; 52:10; 53:1; 59;6; 63:5, 

12) 사용되었다. 69  사 30:30 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팔로 내려치시는 것은 번갯불처럼 빠르고 

 

67 Cf. W. C. Kaiser, TWOT I: 254: “In Isa 53:1, the ‘arm of the Lord’ is used as a metonymy for the 

redemptive word which the Lord achieved through his servant.” 

68 사 48:14 의 “그의 팔”은 “그”가 고레스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가리키느냐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의 팔을 나타내는 횟수 계산에 영향을 준다.  

[사 9:20 [MT 19]]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Cf. 사 9:20[MT 19]의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에서 BHS [즈로오] “자기 팔(의 고기) 

NASB/ESV: of his own arm” 대신 모음을 바꾸어 [자르오]로 읽으면 “자기 씨(의 고기), NIV: of 

their own offspring; ISV: of his own children.”가 되고 타르굼처럼 [레오]로 읽으면 “자기 이웃(의 

고기)”가 되고  알렉산드리아 그룹의 칠십인역처럼 [투 아델푸]를 추가하여 읽으면 “자기 형제의 

팔(의 고기)”가 된다. 

[사 17: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팔]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사 44:12]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사 48: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고레스 Oswalt, II: 277; cf. = 여호와 Young, III: 257]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Cf. 악인의 팔은 부러지거나 마를 것이고(시 37:17; 슥 11:17) 의인의 팔은 놋 활을 당길 만큼 여호와에 

의해 강하게 될 것이다(시 18:34). 육신의 팔에 불과한(대하 32:8) 인간의 팔과 비교하여 볼 때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 있고(시 89:13[MT 14])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신 33:27).  

69 사 30:32 의 개역개정(참고, 우리말성경/현대인 성경)의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와 

NIV 의 “as he fights them in battle with the blows of his arm.”와 ESV 의 “Battling with brandished arm, 

he will fight with them.”에 “팔”이 나오지만 BHS  ( ( נִלְחַם־   ה  תְנוּפִָ֖ ות  כ]וּבְמִלְחֲמ ָּׁ֥ )בָהּ  ק[  ם׃  בָָּֽ )에는 

[즈로아]는 나오지 않는다(YLT/KJV: And in battles of shaking he hath fought with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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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이다.70 이사야서에서 팔을 수식하는 어구들을 가진 표현들은 사 52:10(cf. 시 98:1)의 “거룩한 

팔”, 사 62:8(cf. 시 89:10[MT 11])의 “능력의 팔”, 그리고 63:12 의 “영광의 팔”이다.71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 [즈로아 아도나이]”이란 어구는 두 번(사 51:9; 53:1) 나온다. 

2) 사 63:12 은 여호와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 손을 이끌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묘사할 때 이사야서에는 “영광의 팔(63:12)”이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편 팔”(출 6:6; 신 9:29; 왕하 17:36) 혹은 병행어 짝인 “강한 손과 편 팔”(신 4:34; 5:15; 7:19; 11:2; 26:8; 

시 136:12; cf. 왕상 8:42 = 대하 6:32)이 자주 나온다.  

① “펴신 팔” [즈로아 느투야] “outstretched arm” 

• 출 6: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 신 9:29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 왕하 17:36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② “강한 손과 편 팔” [야드 하자카 / 즈로아 느투야]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70 사 30: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71 사 63:12 그의 영광의 팔 ( ֹו תִפְאַרְתֹ֑ וֹעַ   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즈로아 티프아르토] זְרִ֖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사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ו קָדְשָּֽ וֹעַ   을([우즈로아 코드쇼] וּזְרָּׁ֥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cf. 시 98:1) 

사 62: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 ֹו עֻזֹ֑  로 맹세하시되 내가([우비즈로아 우조] וּבִזְר֣וֹעַ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cf. 시 89:10[MT 11]) 

신 33:27 에는 “영원하신 팔”도 나온다. [즈로아]와 함께 나오는 힘과 관련된 단어들은 [그부라], [하자크], 

[오즈], [고델] 등이다(NIDOTTE  I: 1147). 

신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עוֹלָֹ֑ם ת  ע ֣  안전한 피난처의 זְר 

상징)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시 89:13[MT 14] 주의 팔에 능력[그부라]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ך וּם יְמִינֶָּֽ דְךָָ֗ תָרָּׁ֥ ז יָָ֝ ה תָע ָּׁ֥ ועַ עִם־גְבוּרָֹ֑ ר   (לְךָ֣ זְְ֭

렘 21:5 내가 든 손과 강한[하자카] 팔( וֹעַ  רָ֣ זְׂ הוּב  חֲזָקָֹ֑ )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시 89:10[MT 11]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오즈]의 

팔로( ָָ֗זְך ועַ עָֻ֝   흩으셨나이다(cf. 사 62:8; 51:9) (בִזְר ָּׁ֥

시 79:11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고델] 능력을 

따라( ָֹ֑ועֲך זְר  דֶל   ;NASB: according to the greatness of your power; NIV: with your strong arm כְג ָּׁ֥

ESV: according to your great power) 보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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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4:34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 신 7:1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 신 11:2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4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 신 26: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 시 136: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Cf. 왕상 8:42 = 대하 6:32 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강하신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왕상 8:41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3)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팔을 언급하는 11 개의 구절(사 30:30; 33:2; 40:10, 11; 51:5(2x), 9; 52:10; 

53:1; 59:6; 63:5, 12)을 팔의 역할을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방 나라의 심판72 

• [사 30:30]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72 겔 20:33, 34 에서 “능(강)한 손과 편 팔”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고, 렘 21:5 에서 수식어가 바뀐 “편 손과 강한 팔”이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겔 20:33-36] 3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ועַ נְטוּיָ בְיָ  הד חֲזָקָה וּבִזְר  )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5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21: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רוֹעַ ה בְיָד נְטוּיָ  זְׂ החֲזָקָ וּב  )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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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BHS 에는 없음] 그들을 

치시리라) (Cf.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겔 20:33, 34; 렘 21:5)  

Cf. [사 48: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여호와 Young, III: 257; Smith, 444; =고레스 Oswalt, II: 277]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② 원래의 출애굽 

• [사 63: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③ 제이 출애굽 

• [사  51: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④ 구원  

• [사  52: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חָשַף 하싸프 to 

make bare, strip]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cf. 시 98:1) 

Cf. [시 44: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 [사  59: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  [사 63: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⑤ 보호/피난처  

• [사 33: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cf. 신 33:27; 시 89:13[MT 14]; cf. 대하 32:8 ‘육신의 팔’과 대조) 

⑥ 통치, 공의 시행(심판) 

•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מ   ו  ע  ווּזְר  לֹֹ֑ שְלָה   NASB: [Behold, the Lord GOD will come with might,] With His arm 

ruling for Him; YLT: And His arm is ruling for Him; ESV: and his arm rules for him; NIV: and he 

rules with a mighty arm.)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  [사  51:5]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들, 복수 즈로아이]이 만민을 

심판하리니(ּטו עַי עַמִ ים  יִשְפ ֹ֑  NIV: bring justice to; ESV/NASB: judge)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וּזְר 

팔( עִ  יזְר   단수 즈로이)에 의지하리라 . . .  

⑦ 맹세대로 이루게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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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62: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73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4) 사 53:1 의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에서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사 63:12 에서 여호와께서 원래의 출애굽을 위해 그의 영광의 팔을 사용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사 

51:9-11 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하며 제이 출애굽 곧 

출바벨론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사 51:12-16 에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이스라엘을 지으신”74 여호와는 원래의 출애굽에서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놓이게 해 주시고 시온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신다. 사 52:6 은 여호와 자신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고, 사 52:8 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것을 언급하고, 사 52:10 은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구원하는 일에 

나타난 것을 언급한다.75 

 

73  Motyer, 507: “If a distinction of symbolism is pressed, hand is personal agency,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person, and arm is personal power. Together they point ot one who is strong 

enough for the task and ready to ‘take it in hand’.” 

Grogan, 844: “. . . and the fact that he has sworn by his mighty arm stresses his ability to carry out 

his word; for his arm is the executor of the divine will, its power in salvation already wonderfully 

demonstrated(cf. 53:1).” 

74 혼돈의 괴물 라합을 무찌르고(시 89:10; 욥 26:12; 사 51:9) 여호와의 펴신 팔은 천지를 창조하고(렘 

27:5; 32:17) 이스라엘을 창조했다(사 51:9). 여호와의 펴신 팔은 천지 창조를 위한 큰 능력이었고, 원래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여호와의 팔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창조를 위한 능력이었다. 이렇게 

여호와의 팔은 창조의 일과 관련하여 묘사된다.   

[시 89:10-11] 10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사 51: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렘 27:5]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편] 팔로( הַגָד  חִי  רוֹע  וֹל  בְכ  זְׂ ההַנְּטוּיָ י  וּב  )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렘 32: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חֲךָ הַגָד רֹעֲךָוֹל  בְכ ָּֽ זְׂ ִֽ ההַנְּטוּיָ  וּב  )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75 [사 52:6-10]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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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미스(444)에 의하면 여호와의 팔은 일반적으로 사 14:26=27; 30:30; 51:9; 52:10; 63:12 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분의 능력있는 섭리적인 사역을 언급하므로 그분의 기적적인 구원의 

능력을 가리킨다.  

③ 모티어(427)에 의하면, 사 53:1 은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역사하는 배후나 수단이 되는 

존재나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 독특하게 붙들리는 존재로 온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 자신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묘사한다.76 그렇다면 사 53:1 에서 여호와의 

팔은 51:9-16 에서 요청받고 약속한 대로 사 63:2 의 원래의 출애굽을 위한 영광의 팔처럼  제이 

출애굽을 위해 곧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타나신 팔이다.  

④ 그로간(799)에 의하면, 둘째 수사 의문문에 묘사된 여호와의 팔의 나타나심은 51:9 의 기도의 

궁극적인 대답이며 52:10 에 묘사된 제 2 의 출애굽 즉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예표로서 기대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자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cf. 사 55:8-9; 고전 1:18-31).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타난 여호와의 팔은 고난의 종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죽어야만 했으나 

죽음의 십자가는 그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었다.  

5)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눅 1:51)과 사역(요 12:38)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팔을 언급한다.  

• [눅 1:51 마리아의 찬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 [요 12:37-38]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6) 둘째 수사 의문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의 의미는 첫째 수사 의문문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와의 관계를 통해 밝혀진다.    

① 영(340-341)에 의하면 이 두 수사 의문문은 병행되는 두 콜론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두 

수사 의문문은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백성 가운데 너무나 적은 수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한 한탄을 표현하고 있다.77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힘에 대한 환유이므로 

선포된 메시지를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힘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76 Smith(Isaiah 40-66, 444 n. 350)는 Motyer 의 설명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지만, Oswalt, Isaiah 40-66, 

375 와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164 이 받아들인 것을 지적하고 Goldingay and Payne, Isaiah 

40-55, 2:298 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Yhwh’s arm is here virtually hypostatized . . . it is a 

revelation of a part of Yhwh in some sense reprsenting Yhwh and distinguishable from Yhwh.” 

77 Young 의 설명과는 달리 GKC 151a 는 사 53:1 이 의문대명사+완료로 된 수사의문문으로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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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과 우리가 선포한 것을 믿는다는 것이 같은 사실의 두 가지 다른 면이다. 따라서 이 두 

병행 구절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면 

인간들이 회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일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친다.  

② 카일-델리치 주석에 의하면 사 53:1 의 두 의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하나님의 종의 

승귀에 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던가? 누가 종의 승귀를 가져오게 한 여호와의 전능을 

인정하였는가?”라고 물은 것이다.78 

③ 스미스(444)에 의하면 첫째 수사 의문문은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을(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으로 어느 누구도 믿기에 어려운 놀랄 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둘째 수사 

의문문은 백성 중 어느 그룹이 여호와의 팔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듣지 못했고 종에 관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에게 “여호와의 팔” 곧 그분의 기적적인 구원의 능력을 계시하셨다.  

이들은 사 53:2-12 에 있는 보고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종에 관하여 계시하셨던 것을 믿도록 확신시키기 위해 그들이 이해한 것을 나누고 있다.  

④ 모티어(427)는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는가?”에 대한 답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는 여호와의 종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찰만으로는 종이 진정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⑤ 오스왈트(381)는 53:1 이 의미적으로 52:15 을 바로 뒤따르는 것처럼 여기며 설명한다.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라는 수사의문문은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극심한 고난과 죽임을 당한 구원자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랄 것과 비교하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던가?”를 묻는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는 수사의문문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누가 믿을 수 있었던가?”를 묻는 

것이다.  

⑥ 카이저(100)에 의하면, “그들이 전해 들은 소식을 믿었는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거의 

없었다.”이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다. 이 중에는 이 종이 유다  지파 출신일 것이고(창 49:10),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미 

 

78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isaiah/53.htm “Who, asks Israel, has had any faith in the 

coming exaltation of the servant of God? who has recognised the omnipotence of Jehovah, which has 

set itself to effect his exaltation?” 

https://biblehub.com/commentaries/kad/isaiah/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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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섬길 것이고(사 9:1-3; 61:1),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시 16:10-11) 소식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런 복된 소식에 대한 

반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같지 않고 처참한 비하에 처한 종의 모습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⑦ 본 주해는 오스왈트의 설명이 문맥에 제일 적합하다고 보았다.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는가?”라는 수사 의문문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달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종에 관해 들은 소식을 믿은 백성이 없음을 탄식하였고, 종에 관한 소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믿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의 종이 해를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들은 소식을 믿었던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던가?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종의 비하와 

승귀를 통한 구원임을 바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⑧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대속이란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미미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심을 증거하며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 주실 날을 기다리면 된다.   

사 53:2 주해 

사 53:2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여호와) 앞에서 [불필요한] 곁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1. 1 절에서 종에 관한 메시지와 여호와의 팔로서의 종의 계시가 거부된 것을 말한 선지자는 바브계속법 

즉 설명적 바브(explanatory vav “그도 그럴 것이”)가 인도하는 2 절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Motyer, 427). 다시 말하면 1 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한 구원 소식을 믿는 자가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도 2 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삶을 진술하며 그의 

모습의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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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의 삶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완료는 예언적 완료(prophetic perfect)이다.79 이 예언적 완료는 선지자 

이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 과거적 일을 나타내는 완료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 

화자의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고도 확실하므로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완료이다.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시상으로 구분하면 중앙 부분인 53:1-10a 에는 완료가 나오고 첫 부분 52:13-15 와 마지막 

부분 53:10b-12 에는 미완료가 나온다.80    

3. “그는 자라났다.”라는 묘사의 이미지는 여호와의 종이 초자연적 유래를 가진 천상의 사람이 아니라 

자연적 유래를 가진 지상의 사람으로 보게 하였다. 예수님의 고향의 회당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며 던진 질문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마 13:54-

56)?”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이사야가 묘사한 것처럼 그저 땅에서 자라난 단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만하고 또 “그는 그 앞에서 

자라났다.”에서 “그”는 여호와를 가리키므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며 여호와와 구별된 

인격체라면 어떻게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하다.  

4. “그는 곁순처럼 자라났다.”에서 곁순(יוֹנֵק[요네크])은 나무의 드러나 있는 뿌리로부터 나온 대개 

불필요한 싹으로 언제든지 잘라 버릴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자라났다.”라는 묘사는 물이 없어 바싹 마른 땅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작은 식물처럼 그 

생존이 의문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햇순이 비집고 나온 마른 땅은 종의 삶의 낮고 천하고 보잘 것없는 

시작을 강조한다(Young, Isaiah 53, 36). 여호와의 종은 거대한 백향목이나 강한 상수리 나무나 활짝 핀 

과일 나무와 같은 모습(cf. 암 2:9)으로 자라나지 않고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곁순과 생존이 

의문시되는 마른 땅의 햇순처럼 자라났다. 

1) 종의 이런 모습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팔이 보여 주어야 할 모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나다나엘의 질문(요 1:46),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나사렛)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요 7:41-42)은 이런 시각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말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흔들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2)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식물의 순 이미지는 볼 안목이 있고 혜안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미 언급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들 즉 싹 이미지(4:2 

 

79 Young, Isaiah III: 341; GKC 106n (perfectum propheticum): 사 5:13; 9:1ff; 10:28; 11:9; 19:7; 욥 5:20; 대하 20:37.  

80 E. J. Young,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57), 32. (= E. J. 

영. 이사야 53 장. 윤 영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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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마흐], cf. 렘 23:5; 슥 3:8; 6:12), 거룩한 씨 이미지(6:13 [제라]), 그리고 줄기/뿌리 이미지(10:33-

11:10 [게자/쇼레시]에서 나온 [호테르/네차르])를 81  여기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82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햇순과 곁순이란 식물 이미지는 사 4:2; 6:13; 11:1, 10 처럼 종이 왕적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5. 그는 그분(=여호와) 앞에서 곁순처럼 그리고 햇순처럼 자라났다.  

1) 종은 불필요해서 언제든 잘라 버릴 수 있는 곁순과 생존이 의문시되는 햇순처럼 자랐지만 그분 곧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는 사람들에 의해 멸시 받고 버림 받았지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다시 말하면 종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Young, Isaiah 53, 35). 그러므로 “그분(=여호와) 앞에서”라는 어구가 암시하는 것은 종이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종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주의 깊은 관심을 

 

81   [사 4:2] 그 날에 여호와의 싹(יְהוָ ה  체마흐 아도나이)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צֶמַח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 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דֶש   제라 코데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זֶרַע ק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זַע יִשָי טֶר מִגֵּ  브야차 호테르 미게자 이샤이) 그 뿌리에서 한 וְיָצָא ח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וְנֵּצֶר מִשָרָשָיו יִפְרֶה 브네차르 미쇼라샤브 이프레). ESV: There shall come forth 

a shoot from the stump of Jesse, and a branch from his roots shall bear fruit.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י יִשַָ֗ רֶש  ש ֣ וּא  הַהֵ֔ ום  בַי ֣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וְהָיָ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ESV: In that day the root of Jesse, who shall 

stand as a signal for the peoples—of him shall the nations inquire, and his resting place shall be glorious. 

[참고: 사 11:1 은 게자에서 나온 호테르를 언급하고 쇼레시에서 나온 네차르를 언급하지만 11:10 에는 

쇼레시만 나오는데 개역/개역개정/새번역/공동번역은 11:1 의 호테르가 있는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번역하고 있다.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은 원문대로 “이새의 뿌리”라고 번역하고 있다.]  

[렘 23:5-6] 5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יק צַדִֹ֑ מַח  צֶ֣ לְדָוִִ֖ד  י  תִָּׁ֥  브하키모티 르다비드 체마흐 차디크)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וַהֲקִמ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슥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מַח י צֶָּֽ יא אֶת־עַבְדִִ֖ בִָ֛ י מֵּ י־הִנְנִָּׁ֥  (키-힌니 메비 에트-아브디 체마흐  כִָּֽ

[슥 6: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ו מַח שְמ  יש צֶ֤ -히네 (הִנֵּּה־אִֵ֞

이시 체마흐 시모)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참고: 개역개정에서 체마흐가 사 4:2 와 슥 3:8; 6:12 에서는 “싹”으로 번역되었으나 렘 23:5 에서는 

“가지”로 번역되었다. ESV 는 체마흐를 모두 ‘branch’로 번역한다.] 
82 Smith, Isaiah 40-66, 445 에 의하면 이러한 식물 이미지는 겔 17:31[? Cf. 에스겔 17 장은 24 절로 

끝난다. 바벨론 왕(느부갓네살)과 애굽 왕을 나타내는 두 독수리와 시드기야를 나타내는 포도나무에 대한 

수수께끼와 비유(겔 17:3-10)가 나온다.]; 단 4 장; 근동의 문헌들(페니키아어 문헌 Karatepe, A. I, line 9-

10; 아람어 문헌 Sefire, i. C. lines 24-25; 우가릿어 문헌 “Tale of Aqhat,” lines 20-27, 41-43 in ANET, 

119)에서 왕들에게 적용된다. 이 문헌들의 인용문을 위해 Smith, 445 n. 354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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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셨다는 것이다(Smith, 445). 종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종은 곁순 같고 햇순 같았지만 

여호와의 능력 안에 지켜지며 자라났다. 많은 사람이 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셨다.  

2) 곁순과 햇순이 식물 이미지로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에 유의하고 종이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 이해하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고 기도하셨다.  

6. 불필요한 곁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을 비집고 가까스로 나온 햇순처럼 자라났던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הוּ (1 ָּֽ וְנֶחְמְדֵּ ה  א־מַרְאִֶ֖ וְל ָּֽ הוּ  ָּׁ֥ וְנִרְאֵּ ר  הָדָֹ֑ א  וְל ֣ ו  לִֹ֖ אַר  -로-토아르 로 블로 하다르 // 브니르에후 블로] ל א־ת ָּׁ֥

마르에 브네흐므데후]에서 행이 2 분되는 것을 알려주는 악센트 아트나흐는 ר  에 붙어[하다르] הָדָֹ֑

있다. 맛소라 악센트 표시와 일치되는 번역은 심마쿠스를 제외한 고대 역본들과 RV 그리고 개역과 

개역개정과 새번역이다. 맛소라 악센트가 보여주는 절의 구분을 따라 번역하면 “그에게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이 없었다.” 후반절의 

의미는 우리가 종을 보았을 때 우리를 그에게로 끌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LXX: οὐκ ἔστιν εἶδος αὐτῷ οὐδὲ δόξα· καὶ εἴδομεν αὐτόν, καὶ οὐκ εἶχεν εἶδος οὐδὲ κάλλος· 

     Brenton: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and we saw him, but he had no form nor beauty. 

• Douay-Rheims Bible: there is no beauty in him, nor comeliness: and we have seen him, and 

there was no sightliness, that we should be desirous of him: 

• RV: He has no form nor comeliness. When we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개역개정]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새번역]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예: NASB, ESV, NIV, HCSB, ISV)은 “[브니르에후] 우리가 눈길을 

줄만한”과 “[브네흐므데후] 우리가 흠모할만한”을 병행으로 보고 부정문 다음에 오는 “연결 바브(vav 

[copulative)+간접명령형/청유형”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83 

• Alexander(292)에 의하면 심마쿠스(Symmachus)는 두 절에 대하여 “ἵνα εἴδωμεν, ἵνα 

ἐπιθυμηθῶμεν”으로 번역하였다. 

 

83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다음에 연결바브+간접명령형/청유형이 오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GKC 

166a; GBH 116c; Davidson, Syntax, 65c; cf. 민 23:19; 호 14:10; 욥 5:12.  

http://biblehub.com/drb/isaiah/5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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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V: he had no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 NASB: He has no stately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upon Him, nor appearance that 

we should be attracted to Him. 

• NIV: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 HCSB: He didn't have an impressive form or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no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 ISV: he had no form and he had no majesty that we should look at him, and there is no 

attractiveness that we should desire him. 

• 목적: 그는 우리가 눈길을 줄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 결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어서 우리는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멋진 

모습도 없어서 우리는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3) 오스왈트(Isaiah 40-66, 374-375 n. 62)와 알렉산더(The Prophecies of Isaiah, 292)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라아] 다음에 전치사 [브]가 오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심마쿠스와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처럼 정정은 너무 명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맛소라 

학자들이 병행법을 몰랐을리 없으므로 그들의 악센트 표시를 권위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주해도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 표시를 따라 [브니르에후]가 고운 모양과 

늠름한 풍채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2 분되는 두 번째 부분을 첫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라헬이 “곱고 아리땁다(개역: 창 29:17).”라고 묘사될 때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개역: 

창 39:6).”라고 묘사될 때처럼84 여기에도 모양(אַר  이란 단어가 함께([마르에]מַרְאֶה)과 모습([토아르]תֹּ

 

84 [창 29:17]  אַר וִיפַת מַרְאֶה  וְרָחֵל הָיְתָה יְפַת־ת 

 개역개정: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새번역: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우리말성경: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ESV: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YLT: Rachel hath been fair of form and fair of appearance 

 [창 39:6] וסֵף יְפֵה־ אַרוַיְהִי יֹּ מַרְאֶה וִיפֵה  ת   
개역개정: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새번역: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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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이 나오는 순서에 유의하면 52:14 의 모습—모양과 53:2 의 모양—모습은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 53:2 의 두 단어 모양과 모습은 그것들을 수식하는 어구가 나오지 않지만 

라헬과 요셉의 묘사에 나오는 יָפֶה[야페]나 다윗의 묘사에 나오는 [야페]와 [토브]가 있는 것처럼 

“고운 모양”과 “ 멋진 모습”으로 번역하였다.    

5) 풍채로 번역된 הָדָר[하다르]는 중요한 인물에게서 기대되는 인상적인 외모를 나타낸다. KB(240)는 

“존귀”를 뜻하는 הוֹד[호드]와 더불어 짝을 이룬 וְהָדָר    가 하나님의 존귀와[호드 브하다르]  הוֹד 

위엄/엄위을 묘사하거나(시 96:6; 104:1; 111:3; 욥 40:10; 대상 16:27) 왕의 존귀/영화와 위엄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시 21:5[MT 6]; 45:3(MT4)을 지적한다.  

7.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그 모양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고 늠름하지도 않고 의젓하지도 

않고 위엄도 없었고 그를 볼 때 그 모습에 있어서 흠모할 만한 멋진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 인간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것도 없었고 인간의 심안으로 보기에 인간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 여호와의 종의 외모는 영적 소경인 인간들이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였다. 외모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 종은 자기 백성 가운데 구원을 베풀 여호와의 팔로 나타나셨으나 그의 외모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그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슬픈 현상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 배후에 있는 참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기름 부을 자로 잘못 생각한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에 의해(삼상 16:7)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종이 여호와 앞에서 묵묵히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아름다운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벧전 2:4).”     

사 53:3 주해 

사 53: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말성경: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ESV: Joseph was handsome in form and appearance 

YLT: Joseph is of a fair form, and of a fair appearance 

Cf. [삼상 16:12]  וב ינִֶַֽ֖יִם וְט ֣ ה עֵּ ָּׁ֥ י עִם־יְפֵּ ונִֵ֔ אִי וְה֣וּא אַדְמ  ר ֹ֑  

개역개정: 그(=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새번역: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우리말성경: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ESV: Now he was ruddy and had beautiful eyes and was handsome. 

NASB: Now he was ruddy, with beautiful eyes and a handsome appearance. 

YLT: and he is ruddy, with beauty of eyes, and of goo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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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 사람들은 눈길을 끌 만한 모양과 풍채를 갖지 못했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지 못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였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2 절에서처럼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외모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3 절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러한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당한 멸시에 대한 언급은 3 절의 처음과 끝에 한 번씩 나온다. 그는 멸시를 

당했고( נִבְזֶה[니브제]) . . . 멸시를 당했고(נִבְזֶה[니브제]).  

1) 성경에 “멸시하다(בזה[바자])”라는 단어가 쓰인 예들은 이렇다(Young, 343).  

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창 25:34).  

② 제비 뽑혔으나 행구 사이에 숨은 사울은 멸시를 당했다(삼상 10:27).  

③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삼상 17:42).  

④ 미갈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삼하 6:16).  

⑤ 예레미야는 고니야(여호야긴) 왕을 천한 파기(멸시받은 깨어진 그릇)로 비유하였다(렘 22:28).  

⑥ 다니엘은 왕위를 이을 자를 비천한 사람으로 불렀다(단 11:21).  

2) “멸시하다(בזה[바자])”라는 단어는 영어의 despise(경멸하다)처럼 강한 감정의 요소가 들어있지 않고 

어떤 대상이 무가치하거나 주목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to consider something or 

someone to be worthless, unworthy of attention)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이 멸시받았다는 

것은 의식적이고 심사숙고한 거절과 배척(conscious and deliberate rejection)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속단에 의한 성급한 퇴짜(hasty dismissal)를 당한 것을 나타낸다(Oswalt, 383).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퇴짜를 놓으며 푸대접하였다.  

2.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חֲדַל אִישִים [하달 이심]).  

אִישִים  (1  은 명명구로 직역하면 “cessation of men”인데 cessation from men 혹은[하달 이심] חֲדַל 

cessation by men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르트와 클라인즈 등이 취한 전자의 뜻은 사람들이 종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나타내고, 오스왈트(“a rejection of 

people”로 번역)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스마트, 와이브레이, 모티어, 영)이 취한 후자의 뜻은 

사람들이 종을 무가치하다고 간주하고 종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나타낸다(Oswalt, 383,). 

문맥은 후자의 뜻을 지지한다.   

① 영(343)은 종이 사람들을 피하는 능동 의미의 “ceasing from men”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거절 

당하는 수동 의미의 “rejected of men”이 만족스러운 번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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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B 293 에 의하면 [하달]은 “그치다, 그만두다, 끝내다, 버려두다 to cease, leave behind”라는 

의미를 갖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며 여기서 “버림받은 자(abandoned)”란 수동의 의미로 

쓰였다.  

③ 모티어(428)는 [하달]이 “come to end 끝나다”는 의미에서 “lacking, running out of 부족한, 

다한/동난”를 뜻하는 형용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므로 “멸시의 대상으로 그는 추종자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as the object of scorn he was left ‘lacking in’ adherents)”라는 의미로 

풀이했다. 

2)  “사람”을 뜻하는 단수 명사 אִיש[이시]의 복수형으로 흔히 쓰이는 אֲנָשִים[아나심] 대신 

.이 사용되었다[이심]אִישִים 85  영은 אִישִים[이심]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오스왈트(375 n. 63)와 모티어(428)는 밀렌버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  וַחֲדַל

ות בֹּ אִיש  מַכְאֹּ  에서 [이심]은 [이시]와 시적인 유운(類韻”[바하달-이심-이시-마흐오보트] אִישִים 

assonance)을 이루고 많은 사람(many [이심])과 대조되는 하나(one [이시])로서 종이 고립된 개체를 

부각시킨다고 설명한다. 후자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3.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의 문제들로 가득 

찬 인물로 보였다. 사람들에게 그는 시선을 끌만한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자신의 

문제들을 가진 자로 보였다.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었고 아픔을 아는 자였다.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아픔을 잘 알았다. 그는 승리자들에 속하지 않고 패배자들에 속한 모습을 지녔다. 패배자가 

어찌 패배자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만했다.  

1) 그는 슬픔들의 사람(ות בֹּ מַכְאֹּ .이었다([이시 마흐오보트]  אִיש  86  여호와의 종의 으뜸가는 특징이 

있다면 슬픔이었다. [마흐오브]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로 “grief, pain, sorrow, 

깊은 고뇌, 고통, 슬픔”으로 번역된다. 개역개정은 “몹시 고생스러움”을 뜻하는 “간고”로 번역하고 

새번역과 우리말성경은 “고통”으로 번역했다. 슬픔들의 사람이란 어구는 종이 슬픔을 많이 겪고, 

간고를 많이 겪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나타낸다.  

2) 그는 아픔을 잘 아는 자(יְדוּעַ חֳלִי [여두아 홀리])였다.  

 

85 GKC 96(pp. 284-285)은 단수와 복수의 어간이 다른 것으로 보고 단수 אִיש[이시]는 “강하다 to be strong”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이고, 복수 אֲנָשִים[아나심]은 “사회적이다 to be sociable”를 뜻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복수형  אִישִים[이심]은 사 53:3 이외에 시 141:4 과 잠 8:4 에만 나온다(Motyer, 428). cf. GBH 99b.  

86 GKC 128stu 는 의존형 명사  מְתַי־/בֶן־/בַעַל־/אִיש + 자립형 속격 명사의 형식으로 결합된 완곡 표현에서 속격 

명사는 한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완곡 표현은  לָשוֹן  처럼 단일 명사(slanderer)로[이시 라숀] אִיש 

번역되거나 דְבָרִים/דָמִים     אִיש  [이시 드바림/다밈]처럼 풀어서(an eloquent man/a man of blood) 번역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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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홀리]는 “sickness, disease 아픔, 병, 질병, 질환, 병고, 질고”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병은 

죄를 묘사하는 은유적 단어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병에 비유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לָחֳלִי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콜 로시 로홀리] כָל־רֹּאש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사 1:5-6).”고 묘사한 적이 있다.  

② GKC 50f 는 עָצוּם[아춤]처럼 자동사에서 유래하거나  ַיָדוּע[야두아]처럼 타동사에서 유래한 

수동분사 פָעוּל[파울]과 같은 어형이 내재해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을 지적한다(cf. 

IBHS 37.4e). 모티어(428)는 파알[=칼] 어간 수동분사  ַיָדוּע[야두아](familiar with)에 대하여 “to 

know, and hence with personal experience of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으로 해석하든지 

“submissive to/humbled by ∼에 복종적인/∼에 의해 겸비해진”으로 해석하든지 어느 의미를 

취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하였다. 두 의미가 가능한 것은 죄라는 병으로 인한 아픔을 자신이 

체험하는 것과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종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③ 그러므로 아픔/병/병고/질고를 아는 자라는 어구는 여호와의 종이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이런 저런 

질병에 계속 걸렸다거나 자신의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신이 병을 잘 알게 되었다(made to know sickness, acquainted with sickness)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Young, 344). 종은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 곧 질고/병고를 잘 아는 자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이 이룰 구원은 육체적 슬픔이나 질병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과 질병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을 알 수 있다.  

4. 여호와의 종이 많은 슬픔의 사람이고 아픔을 잘 아는 자로 보일 때 그는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취급을 받았다.  

1)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우리로부터 얼굴의 가림처럼, BDB: and like 

a hiding of face from him”이다.  

① 여기 ּמִמֶנו[미메누]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문법적으로 YLT 처럼 1 인칭 복수(우리로부터, from 

us)로도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3 인칭 단수(그로부터, from him)로도 볼 수 있다. 

접미대명사를 1 인칭 복수로 보면 여호와의 종이 우리로부터 그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리는 

것이 되지만(YLT: And as one hiding the face from us), 3 인칭 단수를 취하면 사람들이 그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감추기 위해 가리는 것이 된다(ESV: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KJV: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스미스(447)는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를 

거절하신 것을 암시하는 타르굼역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종의 확신(사 49:4, 

8;  50:7-9)과 어긋난다고 설명하였다.  

② 사 53:3 이 고난 받는 종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마음에 일으킨 

반응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문맥은 3 인칭 단수(“그로부터”)로 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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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한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 있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א פָנַי ל

וָרֹּ  ות  מִכְלִמֹּ קהִסְתַרְתִי  )”는 사 50:6 도 종이 우리(사람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종)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지지한다.  

2) 사람들은 고난의 종이 슬픔과 아픔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의 

얼굴을 돌려 버렸다. 사람들은 종의 특징을 이루었던 간고와 질고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반감이 일어나서 마치 그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나병환자를 대하듯이 

그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저주를 받는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5. 이처럼 여호와의 종은 마치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그들의 얼굴을 그로부터 돌려버리는 것처럼 

외면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3 절이 시작될 때 나온 “멸시를 

당했다”는 진술이 다시 한 번 반복됨으로써 3 절은 절정에 이르며 거기에 비극적인 진술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덧붙여진다.  

1) 여호와의 종 자신이 지닌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간고와 질고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부터 얼굴을 가려버리며 

멸시하였다. 그의 백성된 우리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멸시하는 일에 가담하며 그를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해버렸다. 그 종은 멸시 당하고 철저히 고독해진다. 그의 백성의 배척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사 49:4)”라는 종의 말이 사실로 느껴질 

정도일 것이다.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온 종이 당하는 혹독한 고난은 배척하는 그의 백성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 “귀중하게 생각하다, 귀히 여기다, 존종하다”는 동사 [햐사브]는 사 13:17; 33:8; 말 

3:16 에도 사용되었다. 

2) 요한이 묘사한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요 1:9-11).”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 영접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셨다. 예수님은 다가올 수난을 예고하시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막 8:31)”을 말씀하신 것처럼 “버린 바 되셨다.”  

6. 모티어(429)는 이사야가 52:2-3 을 통해 우리의 인간적 조건에 대한 진단을 다음과 같이 내린다고 

설명한다. “종을 보고 그에게서 아무런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파산을 

드러낸다. 종을 멸시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를 버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오도를 드러낸다. 종을 

평가하고 그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 의해 부패되고 죄성에 참여한 

인간의 지성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인간 성질의 모든 측면이 부적합하고 우리가 본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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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길은 닫혀 있다. 하나님의 계시 이외의 어떤 것도 

종을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없고 우리를 종에게로 이끌 수 없다.”    

7. 이사야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가치 판단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신앙과 

같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찬미하고 영광의 주님이 위대한 성자요 위대한 선지자요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답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대속적 희생 

제사인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그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고 계신다(요 16:9).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3-24)”라고 하신 경고를 

새겨 듣고 믿지 않으므로 심판 받지 말고(요 3:18)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요 20:31) 할 것이다. 말라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되는(말 3:16)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사 53:1-3) 요약 정리 

1)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자신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위해 “누가 우리의 들은 것을 믿었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고 말한다(53:1). 병행되는 이 두 수사의문문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들은 우리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가 여호와의 

종이 해를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었던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던가? 

사실을 말하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한 대속이란 복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종의 비하와 승귀를 통한 

구원임을 바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아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롬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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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야 선지자는 종에 관한 소식과 여호와의 팔로서의 종의 계시가 거부된 것을 탄식하면서도 

53:2 에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모양의 어떤 것도 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할만한 것이 

없음을 언급한다. 여호와의 종은 거대한 백향목이나 강한 상수리나무나 활짝 핀 과일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지 않았다. 그는 나무의 드러나 있는 뿌리로부터 나온 대개 불필요한 싹으로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곁순처럼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생존이 의문시되는 햇순처럼 

자라나서 자연적 유래를 가진 지상의 사람으로 보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여호와의 능력 

안에 지켜지며 그분 앞에서 자라났다(53:2). 여기에 묘사된 식물의 순 이미지는 이사야가 이미 

언급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미지들 즉 싹 이미지(4:2), 거룩한 씨 이미지(6:13), 그리고 줄기/뿌리 

이미지(10:33-11:1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진정 이해하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진리이다. 

곁순처럼 그리고 햇순처럼 자라났던 여호와의 종은 고운 모양도 없고 늠름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53:2). 고운 모양도, 늠름한 풍채도, 눈길을 줄 만한 멋진 모습도,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는 종의 외모는 영적 소경인 인간들이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외모였다.  

3) 외견상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없던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 의해 무가치하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성급한 판단을 받아 멸시를 당했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53:3).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종은 그 자신의 문제들로 가득 찬 인물로 보였다. 그는 

슬픔(들)의 사람이었고 아픔을 잘 아는 자였다(53:3).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아픔을 잘 았았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는 

죄라는 병으로 인한 아픔을 자신이 체험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여호와의 종이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알고 짊어진 것은 그의 사명이 육체적 슬픔이나 질병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슬픔과 아픔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죄로부터의 구원이었기 때문이다. 매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멸시 

받고 버림 당하며 슬픔과 아픔으로 뒤덮여 있는 문제 많은 인물로 낙인 찍힌 그는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면 외면해 버리는 자처럼 멸시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그로부터 가려버리도록 하는 

자처럼 멸시를 당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일은 우리마저도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53:3). 우리는 그의 특징을 이루었던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그를 바라보기에 너무나 반감이 

일어나서 마치 그가 어떤 혐오감을 일으키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그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고 그를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간주해버렸다.  

4) 오늘날에도 자신이 구원 받아야 할 죄인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희생의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종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며 소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신 것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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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입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얻는 의를 얻는 길임을 지적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요 16:8-11).87   

 

셋째 연: 사 53:4-6 주해 

1. 본문 

בֵינוּ סְבָלָָ֑ם  נוּ חֳלָיֵ  הוּא נָשָא וּמַכְאֹּ  53:4ab אָכֵן  

F C’  (j2)  E   (II) B2 h1 D ’  (j1)  

B10s5< mpcs9+מַכְאוֹּ >ו B10  mpcs9  

ה׃  הוּ חֲשַבְנֻ  נָגוּעַ  מֻכֵה אֱלֹהִים  וּמְעֻנֶֶֽ  53:4cd וַאֲנַחְנוּ  

(II) M1   (II) L1 (II c’)  (h1) j (once) 

Dp50+ענה >ו mpa Hp52<נכה Bp50< נגע B19s0< חשב  

ינוּ  תֵָ֑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53:5ab וְהוּא מְחֹּ

J    (j4) H I  (j3) G h2 

mpcs9+עוֹן >מִן Dp50<דכא mpcs9+פֶשַע >מִן Dp50< חלל  

נוּ׃  ו  נִרְפָא־ לֶָֽ  53:5cd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

(j6)  (h3) (h2) (j5)  

 מוּסָר> msc שָלוֹם >s0 mscs9+עַל חֲבֻרָה>ו+ב +fscs0 רפא >s9 N10+לְ 

ינוּ ו  פָנִָ֑  53:6ab כֻלָנוּ כַצֹּאן תָעִינוּ  אִיש לְדַרְכֹּ

  (II b’)   (II  J3) ω1 (j7)   

B19<פנה mscs0+דֶרֶךְ>ל  B19<תעה fsa+ן >כ+ ה ל  צאֹּ  s9+כֹּ

נוּ ׃כֻלֶָֽ יהוָה   הִפְגִיעַ  בוֹ אֵת עֲוֹן   53:6c וֶַֽ

II(ω)[-누]  ω2  (j8)   (J’)  (h4) (II) N1 (II a’)  (II) G2 

ל   פגע>s0 H10+בְ   עָוֹן >s9 msc+כֹּ

2. 본문 문제 

1) 53:4 

① 불변화사  ֵן אָכ 의 의미와 역할은? 

② 3 절에 나오는  ֹּב ותמַכְאֹּ 와  ֹּלִיח  그리고 4 절에 나오는 ּחֳלָיֵנו와  ֵב ינוּוּמַכְאֹּ 의 순서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볼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③ 독립 주격 인칭대명사  הוּא와 ּאֲנַחְנו의 역할은? 

에 붙어있는 3סְבָלָם ④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87 [요 16:8-11]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2 

 

 ?에서 어간의 의미는נָגוּעַ  ⑤

אֱלֹהִיםמֻכֵה  ⑥ 에서 속격 자립형(אֱלֹהִים)의 역할은?  

 ?에서 어간의 의미는מְעֻנֶה ⑦

2) 53:5 

① 다섯 개의 단어가 자음 מ으로 시작하는 문예적 기교는? 

② 두 번 쓰인 전치사 מִן의 의미는? 

③ 명명구 ּמוּסַר שְלוֹמֵנו에서 자립형 속격의 용법은? 

  ?는 완료인가? 아니면 분사인가נִרְפָא ④

 ?가 인도하는 것은 비인칭구문인가? 아니면 인칭구문인가נִרְפָא ⑤

   ?의 역할은לָנוּ 에서נִרְפָא־לָנוּ ⑥

3) 53:6 

①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나오는 ּכֻלָנו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에 들어있는 정관사의 용법은כַצֹּאן ②

 ?가 나타내는 것은-וֹ 와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אִיש 에서אִיש לְדַרְכוֹ ③

 ?의 문법적인 역할은וַיהוָה ④

⑤ 6 절의  ַהִפְגִיע와 12 절의  ַיַפְגִיע의 의미는? 

3. 번역 

사 53: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4. 문학적 분석 

1) 버기(183-184)는 셋째연(53:4-6)의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단어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לִי   [נשא]그가 대신 짊어지고 [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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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슬픔을[בוֹת   .있었다 [סבל]그가 대신 담당하고 [מַכְאֹּ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참으로 그는[הוּּא] 찔리었다[חלל]-우리의 범죄[פֶשַע] 때문에  

           부서졌다[דכא]-우리의 죄악[ תעֲ  וֹנֹּ ]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6  우리 모두는[ּכֻלָנו]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그에게 떠맡기셨다-죄악을-우리 모두의[ּכֻלָנו].  

① 셋째 연(53:4-6)을 한 단락으로 구분해 주는 단어 반복의 단서들이 있다. 

• (D ’-E-C ’-F ) 첫째 절(53:4)에 두 쌍의 병행 단어들, 곧 [홀리 “아픔”]—[마흐오브 “슬픔”]와 [나싸 

“짊어지다”]—[싸발 “담당하다”]이 나온다.  

• (ω1-ω2) 셋째 절(53:6)에 [쿨라누 “우리 모두”]가 첫째 자리[주격]와 마지막 자리[속격]에 나오며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② 53:3 의 “슬픔—아픔(C-D)”이 53:4 에서 “아픔—슬픔(D ’-C ’)”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은 종의 고난의 

실상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변화를 강조한다. 이것은 53:1-3 의 [아도나이]-[이시]-[하샤브]가 53:4-

6 에서 [하샤브]-[이시]-[아도나이]의 역순으로 나오는 것(II a- II b- II c- II c’- II b’- II a’)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여호와[53:1 아도나이]는 슬픔의 사람[53:3 이시]을 그의 구원의 팔로 

계시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귀중하게 생각하지[53:3 하샤브] 않았다. 실제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53:4 햐사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63:6 이시)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53:6 아도나이]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③ 뛰어난 교환 곧 “우리” 대신 “그”가 이제 인정되고 있다. 종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것은 셋째 연의 중앙 곧 53:5 에 반복되는 두 쌍의 병행 단어의 반복에 

의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찔리고 부서진([므홀랄]—[므두카] G-H) 것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페샤]—[아본] I-J ) 때문이었다. 단순한 반복의 집중 그리고 다른 연에서 또 사용되는 이 두 

쌍의 병행 단어들의 반복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묘사의 엄숙함을 더해 준다.   

2) 셋째 연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의 중앙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종이 고난 받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 놓쳐 버린 것,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술되고 있다.  

① 53:4-5 는 각각 4 개의 콜론을 갖고 있고 53:6 은 3 개의 콜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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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부분에 고난의 종을 가리키는 “그”와 “우리”와 “여호와”가 나온다. 고난의 종을 가리키는 

자립대명사 הוּא[후](h1-2 “그가, he”)는 4a 와 5a 의 주어로 나오고, 자립대명사 ּאֲנַחְנו[아나흐누](j  

“우리가, we”)는 4c 의 주어로 나온다. 고난의 종을 받는 접미대명사(h1-4 4c, 5cd, 6c)와 “우리”를 

나타내는 접미대명사(j1-8  4ab, 5abcd, 6ad)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  

③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4 절에는 자음 מ[멤]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3 개 

나온다. 5 절에는 자음 מ[멤]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3 개 나오고 전치사 מִן[민]이 두 단어 앞에 붙어 

있어서 단어 첫 자리에 자음 מ[멤]이 5 번 반복된다.  

④ 고통과 징벌을 나타내는 명사와 동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십자가 처형과 비교할 때 찌르는 것은 

문자적으로 적합하고, 부수는 것은 비유적으로 적절한 용어이고, 이 둘은 채찍에 맞는 상처로 

요약된다.  

사 53:4 주해 

사 53:4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그가 그것들을) 대신 담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1.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특징지어졌으나 그것들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Young, 345). 

이것이 바로 4-6 절이 3 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Motyer, 429).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종의 고난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평강과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종의 대속적 죽음은 길 잃은 양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2. 4 절을 시작하는 אָכֵן[아헨]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과 같다.   

1) BDB(38)는 부사로 분류하고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① 단언적(asseverative)인 의미, 즉 “surely, truly 실로, 정말로, 참으로”  

예: 창 28:16; 출 2:14; 삼상 15:32; 사 40:7; 45:15; 렘 3:23 

② 대조를 강조하는 의미, 즉 “but indeed, but in fact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사실은” 

예: 사 49:4b[4a 와 대조]; 53:4[3 절 끝과 대조]; 렘 3:20[19b 와 대조]; 습 3:7b; 시 31:23b[23a 와 

대조]; 66:19; 82:7[6 과 대조]; 욥 32:8[7 과 대조]  

2) KB(47)도 두 가지 의미로 풀이한다.  

① 기대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감탄을 나타내는 “surely 실로, 정말로” (BDB 의 예들 + 렘 4:10; 8:8) 

②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however 그러나” (BDB 의 예들과 같음)  

3) 대부분의 영어 성경 “surely”와 개역/개역 개정의 “실로”는 BDB 와 KB 가 제시한 첫 번째 풀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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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티어(430)는 אָכֵן[아헨]이 기대하지 않은 것을 강조한다고 설명하고, 오스왈트(385)는 전혀 새로운 

것을 소개하며 긍정과 대조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IBHS(39.3.5d)는88 바로 앞에 있는 진술을 

제한하거나 뒤엎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5) 문맥을 따라 정리하면 4 절의 첫 단어 אָכֵן[아헨]은 3 절에서 사람들이 종의 슬픔과 아픔을 자신의 

많은 문제 때문에 겪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멸시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진실에 주목하고 실상을 보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אָכֵן[아헨]은 “실로, 정말로”라기 보다는 

“그러나 실상은, 그러나 사실은, 그러나 실제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3 절과 4 절에 역순으로 나오는 병행 단어의 쌍을 보기 위해 나란히 두면 다음과 같다.  

 3ab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들)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4ab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들)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그가 (그것들을)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1) 4 절은 사람들이 종의 슬픔과 아픔을 보고 생각했던 것과 그 실상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준다. 

3 절에서 슬픔은 복수형이고 아픔은 단수형이지만 4 절에서 아픔과 슬픔은 모두 복수형이다. 3 절의 

슬픔-아픔이 4 절에서 역으로 아픔-슬픔으로 나오는 역순대구를 고려하여 개역/개역 개정의 3 절에 

“간고-질고”가 나오고 4 절에 “질고-슬픔”이 나오는 것은 “간고”와 “슬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간고-질고 // 질고-간고” 혹은 “슬픔-질고 // 질고-슬픔” 혹은 “슬픔-아픔 // 아픔-슬픔”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4 절의 첫째 콜론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וּא ה נָשָא נוּ חֳלָיֵ   ן אָכֵ    

[나싸] 

짊어졌다 

[후]   

그가 

[홀라에누]  

아픔들을-우리의 

[아헨]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원문은 “아픔들”이란 명사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 “우리”와 자립대명사 “그”를 나란히 

오도록 함으로써 둘 사이에 뚜렷한 대조를 보도록 한다. 이러한 대조를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영(345)은 “The sickness of US He bore.”라고 직역하였다. 

3) 4 절의 둘째 콜론의 동사 סְבָלָם[스발람]은 “우리의 슬픔들”을 받는  ם ָ [암]이라는 3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콜론의 직역은 다음과 같다.  

 

88   [사 49: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אָכֵן[아헨])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IBHS 는 אָכֵן[아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 ] 안에 원문에 없는 의역을 넣으며 사 49:4 을 I said, “I’ve in vain” . . . 

but [I was wrong to say that, because] my judgment is with YHWH.”라고 번역하고, 사 53:3d-4a 를 “We did not 

esteem him but [we are wrong because] he carried our weakness.”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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ם סְבָלָ  בֵ   ינוּ וּמַכְאֹּ  

[스발람] 

그가-담당했다-그것들을 

[우마흐오베누] 

그리고-슬픔(들)을-우리의 

4. 동사 “ נשא[나싸] 짊어지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짐을 들어 올리거나 들어 올려 짊어지는 것(to lift up 

off someone; to lift up and carry)을 뜻하고, 동사 “סבל[싸발] 담당하다”는 메거나 자신의 짐으로 삼는 

것(to shoulder, to take as one's own burden)을 뜻한다(Motyer, 430). 여기 짊어지는 것과 담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는 종의 대속적 고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Oswalt, 386). 이것은 53:11-12 에 

“죄악을 담당하고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는” 53:11-12 의 분명한 묘사를 통해 

확인된다.   

1) 짊어지는 것은 레위기의 제사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었다. 희생 제사의 동물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옮기어 버리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자는 그 죄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희생 

동물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싸 아본] 죄악을 

짊어지다, to bear iniquity”라는 표현은 그 죄악에 수반되는 죄책과 형벌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레 5:1, 17; 10:17; 16:22; 17:16; 20:19; 민 9:13; 14:34).89 이와 비슷하게 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짐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나타낸다(애 5:7).90  

 

89 Young(Isaiah 53, 43): “To bear a person’s iniquity means, of course, to bear the guilt brought on by 

that iniquity. In the nature of the case it must be so. Iniquity in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borne. Iniquity, however, involves guilt and consequently liability to blameworthiness and to 

punishment.” 레 5:17( חֱ  י תֶָּֽ פֶש֙ כִ֣ ם  וְאִם־נֶ֙ ִ֖ ע וְאָשֵּ א־יָדַָּׁ֥ ינָה וְל ָּֽ עָשֶֹ֑ א תֵּ ר ל ֣ ה אֲשִֶ֖ ת יְהוֵָ֔ ה אַחַת֙ מִכָל־מִצְוֹ֣ שְתָָ֗ א וְעָָּֽ טֵָ֔

ו עֲוֹנ ָּֽ א   은 여호와의 금령을 알지 못하고 범했을 경우라도 죄책이 있어(아솀—he is guilty) 죄악을(וְנָשָָּׁ֥

짊어져야([나싸 아본] to bear the iniquity)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 53:11 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다, to 

carry the iniquity”를 표현할 때 동사 [나싸] 대신 [싸발]을 사용하고 있다.  

90 Smith(449)는 [나싸]와 [싸발]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도와 함께 담당하는 참여의 

여미를 갖기도 하고(출 18:22; 민 11:17 [싸발]),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는 짐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애 5:7 [싸발])고 설명한다. Smith 가 전자의 예로 언급한 사 46:7 은 사 46:4 과 함께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Smith 가 후자의 예로 든 사 40:24; 41:16 에는 

[나싸]와 [싸발]이 나오지 않는다. 사 46:4-7 의 원문과 번역문들을 비교해 보라.  

י  ה אֲנִ֣ יבִָ֖ וּא וְעַד־שֵּ י הֵ֔ לוְעַד־זִקְנָה֙ אֲנִ֣ י  אֶסְב ֹ֑ יתִי֙ וַאֲנִ֣ י עָשִִׂ֙ אאֲנִ֤ י   אֶשֵָ֔ לוַאֲנִָּׁ֥ ט׃ אֶסְב ִ֖ ָּֽ וַאֲמַלֵּ 4   

ף   ִ֠שָאֻהוּי הוּעַל־כָתִֵּׂ֙ לָיו֙  יִסְבְלֻֻ֜ ק אֵּ יש אַף־יִצְעַ֤ א יָמִֹ֑ ו ל ֣ ומ ִ֖ ד מִמְק  הוּ תַחְתָיו֙ וְיַָּֽעֲמ ֵ֔ וְיַנִּיחֻ֤  7  

ה מִצָ   א יַעֲנֵֶ֔ נּוּ׃ וְל ֣ ושִיעֶָּֽ א י  ו ל ָּׁ֥ רָת ִ֖  
 

ESV: 4 even to your old age I am he, and to gray hairs I will carry you. I have made, and I will 

bear; I will carry and will save. (6. Those who lavish gold from the purse, and weigh out silver 

in the scales, hire a goldsmith, and he makes it into a god; then they fall down and worship!) 

https://biblehub.com/isaiah/46-4.htm
https://biblehub.com/isaiah/4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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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y lift it to their shoulders, they carry it, they set it in its place, and it stands there; it 

cannot move from its place. If one cries to it, it does not answer or save him from his trouble. 

개역개정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나싸]와 [싸발]이 나오는 구절들(53:4, 11, 12)과 [파가]가 나오는 구절들(53:6, 12)에 대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싸발]이 4 절에서 “당하다”로 번역되고 11 절에서 “담당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4 절의 

[싸발]도 “담당하다”라고 번역하여 대리적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들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 [나싸]를 4 절에서 “지다”라고 번역하고 12 절에서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개역처럼 

둘 모두 “지다”라고 번역한 것만 못하다. 개역개정은 6 절의 [파가]와 11 절의 [싸발]과 12 절의 [나싸]를 

모두 “담당하다”로 번역함으로써 모두 같은 단어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HCSB 는 일관되게 [나싸]를 

to bear 로 번역하고 [싸발]을 to carry 로 번역했으나 KJV/NIV/ESV/NASB 는 4 절의 [나싸]와 [싸발]은 

bear-carry 로 구별했지만 11 절의 [싸발]과 12 절의 [나싸]를 모두 bear 로 번역했다. 

6 절의 [파가]를 “담당하다”라고 번역한 개역과 개역개정의 경우 11 절의 [싸발](“담당하다”)와 

같은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게 하므로 본 주해의 번역처럼 “떠맡다”와 같은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구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6 절과 12 절의 [파가]를 “담당하다”로 번역하고 4 절과 11 절의 [싸발]을 

“떠맡다”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래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지만 [파가]의 히프일 어간 

동사인 6 절의 [히프기아]는 고난의 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이고 12 절의 [야프기아]는 고난의 

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인 것을 나타낸다.  

 동사 개역 개정 개역 번역 

53:4 

나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싸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53:6 파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53:11 싸발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53:12 

나싸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파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javascript:openDict('10613',%20'질고')
javascript:openDict('10613',%20'질고')
javascript:openDict('10369',%20'죄')
javascript:openDict('7129',%20'실상')
javascript:openDict('10369',%20'죄')
javascript:openDict('4846',%20'범죄자')
javascript:openDict('4846',%20'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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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 16:21-22 에 의하면 속죄일에 아론은 두 염소 중 아사셀(총 4 번: 레 16:8, 10[2 번], 26)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의 머리에 그의 양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과 모든 죄를91 

고백하며 그것들을 그 머리에 둔 후 미리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 그 염소는 

자기 위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되돌아 오기 불가능한 “끊어진 땅”(곧 아마도 깊은 

계곡)으로 갔거나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었다.92 아론이 그의 양손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얹고 고백할 때 나오는 죄에 대한 명사들은 [아본]과 [페샤]와 [하타아]의 복수형이다. 이 세 용어를 

통들어 요약할 때 그들의 모든 죄악( תָ כָל־עֲ  םוֹנֹּ  [콜 아보노탐])이라고 하고 그 염소가 자기 위에 

그것들을 짊어졌다고 “짊어졌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는 [나싸]이다. 우리가 다루는 네 번째 종의 

노래에도 명사 [아본]과 [페샤]와 [헤트]가 나오고 동사 [나싸]가 나온다. 종이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53:4),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53:11)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53:12), 하나님이 떠맡기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떠맡아(53:6)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지고(53:12),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박살난(53:5) 것은 속죄일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 곧 속죄 염소를 생각나게 한다.  

 

91 레 16:21 의 원문과 번역들을 비교해 보라. 죄에 대한 세 용어와 “모든”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들과 그들의 모든 범죄들, 그들의 모든 죄들(-을, -에 대하여)”이다.    

ם   ם לְכָל־חַט אתָֹ֑ יהִֶ֖ ל וְאֶת־כָל־פִשְעֵּ ֣י יִשְרָאֵֵּ֔ ת֙ בְנֵּ יו אֶת־כָל־עֲוֹנ  ה עָלָָ֗  וְהִתְוַדָ֣

개역개정: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새번역: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우리말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NASB: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sons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regard to all 

their sins 

NIV: and confess over it all the wickedness and rebellion of the Israelites--all their sins-- 

ESV: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all their sins. 

HCSB: and confess over it all the Israelites' wrongdoings and rebellious acts--all their sins. 

ISV: and confess over it the sins of Israel, all their transgressions, and all their sins 

JPS Tanakh 1917: and confess over him all the iniquit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even all their sins 

YLT: and hath confessed over it all the iniquities of the sons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all their 

sins 

92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33-234. 웬함은 

아사셀에 대하여 광야의 귀신의 이름, 온전한 파멸(complete destruction), 절벽(rocky precipice) 등의 

견해가 있음을 제시하고 라시가 “끊어진 땅( רָ  גְזֵּ האֶרֶץ  )”이 아사셀( לעֲזָאזֵּ  )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면 아사셀은 “rocky, craggy”를 의미하거나 헤르츠나 호프만이 제안한 “온전한 파멸”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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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난의 종은 우리의 아픔들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친히 담당하였다. 이것은 종이 우리들의 아픔과 슬픔에 우리와 함께 동참한 것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 있다. 이것은 그 종이 원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아픔들과 

슬픔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스스로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들로부터 

해방되도록 하였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종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백성을 위해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다. 질고(아픔)와 간고(슬픔)는 우리의 것이었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픔(질고)과 슬픔(간고)을 자신 위에  

짊어지고 자신의 짐으로 삼아 담당하심으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 

주셨다. 그는 우리가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대리자가 되었다. 종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지고 담당한(53:4)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셨기(53:6) 때문이다.   

4) 여기에는 한 사람(“그”)과 많은 사람(“우리”)의 양적인 대조뿐만 아니라 의인인 한 사람(“그”)과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지닌 많은 사람(“우리”)의 질적인 대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Young, 345).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마 

8:16-17)이라고 설명하였다.  

5.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וַאֲנַחְנו[바아나흐누](“그러나 우리”)에서 접속사 바브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고, 

1 인칭 복수 자립대명사는 앞에 나온 자립대명사 הוּא[후]와 뚜렷한 대조를 드러내며, 그 종을 그의 

대리적 고난 속에 고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호와의 종이 실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 종의 고난의 이유를 철저하게 오해했다. 그가 슬픔을 많이 겪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그 자신의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1) 여기에 사용된 동사(ּהֲשַבְנהֻו[하샤브누후])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הו[후])는 동사의 직접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사형들은 모두 목적 보어 역할을 하고 있다(GKC 117ii). 문법적으로 

는[무케]מֻכֵה 와[나구아]נָגוּעַ  93  수동분사이고, 둘 모두 한 번 쓰인 אֱלֹהִים[엘로힘] (“하나님”)을 

 

93 TWOT(1364)는 נכ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Hifil to hit an object with one, non-fatal strike; to beat 

some object; to strike dead, to kill; to attack and/or destroy a group of people: The OT law apparently allowed 

scourging for certain offenses (Dt 25:2-3; cf. 2 Cor 11:24). Jeremiah, however, was beaten by authorities although 

he was innocent (20:2; 37:15). So also was the Suffering Servant who gave his back to the smiters (Is 50:6 cf. Mt 

26:67). Of particular importance is the fact that God is often the subject of נכה. It is God who smites people 

with blindness (2 K 6:18) and plagues (Dt 28:22. 27-28, 35). He brings judgment upon man for his sin (1 K 14:15; 

Lev 26:24), even death (2 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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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상의 행위자로 94  갖기 때문에, 두 병행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받고” “하나님에 의해 매 

맞으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재앙을 만난, 재앙을 당한, 징벌을 받은, 형벌을 받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נָגוּע[나구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무케 엘로힘] 하나님께 맞는”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 징벌 받는”이란 의미에서 “천벌 받는”으로 번역하였다. 지금까지 살핀 

구문적 설명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ה׃  ים  וּמְעֻנֶֶֽ הוּ  נָג֛וּעַ  מֻכֵֵ֥ה אֱלֹהִֶ֖  וַאֲנֶַ֣חְנוּ  חֲשַבְנֻ֔

목적보어 3     
보어 1-2 의 

행위자 
목적보어 2    목적보어 1    

동사(+주어) 

+목적어     
주어 

그리고 고난 받는 
하나님에 

의해 
맞는 징벌 받는 

(우리는) 그를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2) 어근 נגע[나가]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을 묘사할 때(창 12:17), 여호와께서 

웃시야를 문둥병으로 치신 것을 묘사할 때(왕하 15:5), 문둥병 자체가 아니라 문둥병의 발병(infliction, 

blow)에 관하여 묘사할 때(레 13-14 장에 60 번), 언약의 저주로 임한 “재앙”을 묘사할 때(왕상 8:37-

28), 그리고 시인이 “재앙 당한” 것을 묘사할 때(시 73:14) 사용되었다. 95  이 단어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바벨론 탈무드(Sanhedrin 98a)의 진술은 이 단어가 문둥병의 발병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병이나 재앙을 가리키는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3) 종의 고난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한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 싸여 있고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4 절의 마지막 단어 

 는 합리적인 원인을 반영하며 실질적인 작위 개념을96 나타내는 작위 수동 분사(IBHS[므우네]מְעֻנֶה

 

94 GKC(116 l)는 수동분사가 의존형으로 쓰인 경우 뒤 따르는 속격은 원인이나 행위자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원인을 

나타내는 예로 אֵש  ,burnt with fire 불에 탔고(사 1:7 cf. 창 41:6; 출 28:11; 신 32:24)를 들었고 שְרֻפוֹת 

행위자/저자(author)의 예로 בְרוּךְ יְהוָה blessed of the Lord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창 24:31 cf. 시 22:7; 욥 14:1; 

15:14; 25:4)와 접미대명사를 속격으로 갖는  ָקְרֻאֶיה her invited ones = those invited by her 그의 객들(잠 9:18) 

등을 들었다. cf. GBH 121p; HebS 45; IBHS 9.5.1b(subjective genitive); 37.3c(agency).  

95 TWOT(1293)는 נגע[나가]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으로 악인을 치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창 12:17; 32:25; 삼상 6:9) 

쓰인 것과 시인(시 73:14)과 욥(19:21)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불평하며 재앙당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쓰인 것을 

지적하고, 본절에서 고난의 종을 보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공정하게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96 작위(factitive)는 영어의 enlarge 가 make large 를 의미하고 gladden 이 make glad 를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히브리어 피엘 어간은 기본적으로 작위 개념을 표현하고 강세와 

같은 다른 개념들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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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a n. 4)로서97 종이 고난에 싸여 있는 것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종에 대하여 가졌던 잘못된 생각의 

절정에 이르게 한다.98  

4) 종이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을 받고 매맞는( נָגוּעַ מֻכֵה אֱלֹהִים   [나구아 무케 엘로힘]) 것은 종이 대상이 

되는 측면 즉 그의 고난의 객관적 측면(objective side of his suffering)을 보여주는 반면 종이 고난을 

받으며(מְעֻנֶה[므우네]) 고난에 싸여 있는 것은 종이 주체가 되어 낮아지고 비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측면 즉 그의 고난의 주관적 측면(subjective side of his suffering)을 보여준다(Motyer, 

430). 하나님에 의하여 징벌을 받고 매맞고 고난에 싸여 있는(53:4)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며 

부수시고 아프게 하셨기(53:10) 때문이다. 

6.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특징지어졌지만(3 절), 실상을 말하면 우리의 아픔을 그가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담당하고 있었기(4 절)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종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한 것은 부분적으로 옳지만 그것이 

종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우리는 종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오해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종에 관한 진상을 우리가 오판한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이 매우 큰 것을 두드러지게 묘사하지만 종의 고난의 본질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류하였다. 이것은 5 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사 53:5 주해 

사 53:5  그러나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  

1. 선지자는 앞 절 즉 4 절의 후반부에서 종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견해를 표명한 후 이제 5 절에서 종의 

고난의 본질과 참 이유를 밝히고 있다.  

1) 4cd 와 5ab 를 나란히 두고 보자. 

 

97 IBHS 25.2a: Qal intransitive verbs form Pual factitives. Such a Pual may reflect a sensible causation and thus be 

a “real” factitive.  

98 TWOT(1652)는 어근  ענה가 “I 대답하다 to answer”, “II 점령하다 to occupy”, “III 강요하다, 강제로 굴복시키다 to 

force, to try to force submission”, “IV 노래하다 to sing” 등의 네 가지 각각 다른 뜻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세번째 

의미로 쓰일 때 강세/작위 어간에서 “괴롭히다, 벌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to punish or inflict pain upon”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낮추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예: 광야생활, 신 8:23; 포로생활, 시 

102:23; 사 64:12; 슥 10:2). 고난을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성도로부터 감사 표현을 받으신다(시 88:7; 90:15; 

119:75; 애 3:33). cf. BDB  776  נגע III be afflicted 시 119:107; 사 53:7; 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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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d 그러나 우리는(ּוַאֲנַחְנו[바아나흐누]) 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 ab 그러나 그는(וְהוּא [브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① 4 절의 셋째 콜론(4c)이 ּוַאֲנַחְנו[바아나흐누](“그러나 우리”)라는 접속사+ 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로 

시작되듯이, 5 절의 첫째 콜론(5a)도 וְהוּא[브후](“그러나 그는”)라는 접속사+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로 시작된다. 다시 한 번 “우리”와 “그”가 대조된다. 접속사 바브( ְו)는 역접의 의미를 가지며 

그 종을 바라보았던 자들의 잘못된 견해와 그의 고난의 실질적 이유 사이의 대조를 드러내고 있다.  

② 5 절의 자립대명사  הוּא[후]는 정말로 벌을 받아야만 했던 자들(4 절의 “우리”)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서두에 위치하고 있다(Young, 347). 고난의 

종, 그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홀로 서 있었다. 강조를 위해 사용된 자립 주격 인칭 대명사 

[후]는 종이 우리의 필요를 다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드러지게 고립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Motyer, 430). 

③ 우리가 어떻게 종을 생각하느냐와 관계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그를 다루고 

계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4 절에 묘사된 대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하며(4ab) 5 절에 묘사된 대로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5 절에서 종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5ab)를 다루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5c)를 다루고,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5d)을 다룬다(Motyer, 430).  

2. 우리는 그 종이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했으나(4c) 그가 천벌을 받은 

실제의 이유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즉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이었다(5ab). 그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찔리고 부서졌다. 그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다루기 위해 찔림받아 죽고 

박살났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징벌받고 매맞으며 고난당하고 죽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했다. 그는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치유를 받게 했다.   

3.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다(5a). 그가 찔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1) “찌르다”는 어근은 보통 “치명적으로 찌르다(욥 26:13; 시 109:22; cf. 슥 12:10)”라는 의미를 갖는다. 

겔 28:9 에는 “찌르다”가 “죽이다”와 병행으로 나오고, 겔 32:26 과 렘 14:18 와 애 4:9 에는 칼에 죽은 

자가 언급되어 있다(Smith, 450 n. 375). 이사야에서 어근 “찌르다”는 죽음과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사 22:2; 51:9; 66:16; cf. 시 69:26[MT 27]). 이사야에서 이 어근의 분사형이 나오는 것은 

여기 이외에 용에게 치명상을 입힌 여호와의 팔을 묘사하는 사 51:9 뿐이다. 모티어(430)가 

지적한대로 [할랄]의 분사형이 나오는 51:9 과 53:5 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여호와의 팔이 용을 찔러 

죽였던( לֶתמְחוֹלֶ  [므홀렐레트]) 일인 것을 회상하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팔에게 깨어 다시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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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그들이 그 팔더러 찔림을 받아( לָ  למְחֹּ [므홀랄]) 죽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나 있었겠는가?”  

2)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는 찔림을 받아 죽었다.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그의 거룩하신 

불변의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 우리의 

범죄는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요구하는데 그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 떨어졌다. 그는 우리의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아 

죽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가 찔림을 받고 죽은 것은 우리의 죄책 때문이었다.  

4.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b). 여기 “מְדֻכָא [므두카] 부서졌다”는 어근 דָכָא[다하] 

강세수동(=푸알) 어간 분사이다. 이 어근의 강세능동(피엘) 어간 부정사(ֹדַכְאו[다크오])가 10 절에 한 번 

나온다.   

1) 강세능동(=피엘) 어간은 “상하게하다/타박상을 입히다(to bruise)”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지니며 

“파쇄하다/부수다/으깨다/부스러뜨리다/으스러뜨리다(to crush), 박살내다/산산조각내다(break into 

pieces), 바수다/부서뜨리다/분쇄하다(to pulverize)” 등의 뜻을 갖는다(사 19:10; 욥 22:9). 99  

2) 여호와의 종이 상하고 망가지고 으스러지고 박살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100 그가 부서진 

것은 그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99 NIDOTTE I, 944 (# 1917): “Two instances of dk’ are found in the Song of Servant (Isa 53). In place 

of the KJV’s rendering of “bruise,” the NIV accurately the violence of the Heb. The servant is “crushed 

for our iniquities” (v. 5), for it was the Lord’s will “to crush him and cause him to suffer” (v. 10). In this 

way, the servant is exposed to the violence of oppression (v. 7) so that those oppressed spiritually or 

physically might be free.” 어근 דכא[다카]의 강세수동(푸알 5 절)과 강세능동(피엘 10 절)에 대하여 한글 번역은 

일관성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개역/개역 개정은 “상하다-상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현대인 

성경도 “상처를 입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새번역은 5 절에서 “상처를 받다” 그리고 10 절에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공동번역은 “으스러뜨리다”와 “때리고 찌르다”라고 번역하고, 쉬운 성경은 “짓밟히다”와 

“상처를 입히다”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은 “짓뭉개다”와 “으스러지다”라고 번역하였다. 본 주해는 동사 [다카]를 

영어의 bruise 와 가까운 “상하다-상하게 하다, 상처를 입다-상처를 입히다” 대신 영어의 crush 와 가까운 “부서지다-

부수다” “파쇄되다-파쇄하다” “박살나다-박살내다” 등으로 번역하고 해석하였다 

100 TWOT I, ## 427-428: “어근 [다카]와 파생어들은 시 89:10[히 11]을 제외하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주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자를 꺾으시고(시 72:4) 악한 자를 쓰러드리시지만(욥 34:25) 옥에 

갇힌 자들을 발로 짓밟지(애 3:34) 않으신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부수시고(욥 6:9) 그의 불행을 끝내주시길 구했다. 

사 53:10 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을 정말 부수셨다. 사 53:5 에 의하면 그의 종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이것은 종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면서 겪은 감정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강조한다(비교: 시 51:8[히 10]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ית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דִ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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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찔리다”와 “부서지다”라고 번역되는 동의적 병행 동사의 짝(G-H) [할랄]—[다카]는 고난의 종이 

잔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을 나타내는데 있어서 가장 강한 표현에 속한다(Young, 

Isaiah 53, 48).   

1) 고난의 종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종이 찔리고 상하고 파쇄되고 부서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01  

① 사 53 장에서 죄를 묘사하는 단어로 [페샤](5 절, 8 절, cf. 12 절에 같은 어근에서 온 [포시임]이 두 

번 사용), [아본]( 5, 6, 11 절), [헤트](12 절)가 나온다. [헤트]의 어근 [하타]는 “to miss, to fall short 

of the standard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다, 표준에 미달하다”는 의미를 갖고 구약에서 595 번 

사용되었다. [아본]의 어근 [아바]는”to deviate from the standard, to twist the standard 표준에서 

벗어나다, 표준을 왜곡하다”는 의미를 갖고 229 번 정도 사용되었다. [페샤]의 어근 [파샤]는 “to 

revolt against the standard, to rebel 표준을 거역하다, 의도적으로 어기다, 반역하다”는 의미를 

갖고 135 번 정도 사용되었다.102  

② ABD 6:32 에 의하면 명사 [페샤]는 “transgression 위반”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반역적인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는 흠이 있으므로 “반역, 반란, 모반, 역모 rebellion, revolt”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본 주해는 “반역”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고의(故意)로 짓는 죄 곧 “고범죄”를 

마음데 두며 “범죄”라고 번역했다. 공동번역은 [페샤]를 “반역죄”라고 번역했다. 개역과 개역개정과 

새번역과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의 “허물”은 “잘못 저지는 실수, 과실(過失), 흉”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고의로 지은 죄, 고범죄, 반역”을 뜻하는 [페샤]의 번역으로는 너무 약하다. 103 

 

101 Grudem, Systematic Theology, 490: “We may define sin as follows: Sin is any failure to conform to 

the moral law of God in act, attitude, or nature. 죄는 행위나 태도나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는 데 실패한 모든 것이다.”  

Berkhof, Sytematic Theology, 231-233: “1. Sin is a specific kind of evil. 2. Sin has an absolute 

character. 3. Sin has always relation to God and his will. 4. Sin includes both guilt and corruption. 5. 

Sin has its seat in the heart. 6. Sin does not consist exclusively in overt acts. In conclusion it may be 

said that sin may be defined as lack of confromtity to te moral law of God, either in act, disposition, 

or state. 죄는 행위나 기질이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응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102 어근의 횟수는 ABD 6:32 를 참고하였고 어근의 의미는 TWOT 1:277-278 을 참고하였다.  

103 [페샤](53:5, 8)와 [포시임](53:12)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5 절 허물 허물 허물 반역죄 허물 허물 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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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역개정에서 사 43:25 과 44:22; 53:5, 8 은 [페샤]를 “허물”로 번역하지만 사 50:1 은 “배역함”로 

번역하고 있고, 동사 [파샤]는 “거역하다(사 1:2)”로 번역하고, 분사 [포셰아]를 “배역한 자(사 

48:8)”로 번역하고, 분사 [포시임]을 “패역한 자(사 1:8; 46:8), 범죄자(53:12)”로 번역하고 있다.  

③ ABD 6:32 에 의하면 명사 [아본]은 거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죄책 혹은 심한 

불법/사악(moral guilt or iniquity before God)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모티어(430)은 [아본]이 

“구부리다”는  어근 [아바]와 관련있는 명사로 인간성의 구부러짐 혹은 부패됨, 타락의 결과 그리고 

죄의 늘 흐르는 원천(the bentness or pervertedness of the human nature, the result of the fall 

and the ever-flowing fount of sin)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본 주해는 [아본]을 “죄악”으로 

번역했다.  

④ TWOT 1:278 에 의하면 어근 [하타]에서 파생된 명사는 남성 חֵטְא[헤트](35 번) 외에도 여성 

3)[하타아]חַטַאַה 번),  ָהחַטַא [하타아](8 번), חַטָאת[하타트](약 290 번)도 있다. 본 주해는 명사 

[헤트]를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용어 “죄”로 번역했다.104    

⑤ 모티어(433)는 실패/과실로서 죄(“sin as failure” [헤트] 사 53:12)는 동정/연민만 필요하고, 윤리적 

결함으로서 죄악(“sin as moral defect” [아본] 사 53:5, 6, 11)은 고민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책망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지만, 고의적 범죄로서 죄(“sin as willfulness” [페샤] 53:5, 

8, 12)는 하나님께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우리 

죄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⑥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을 거스리거나 왜곡하거나 그런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와 죄악과 죄는 

하나님의 의로 정한 법을 어긴 것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갚아야 하는 무서운 것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낮게 

보는 것을 수반하고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은 항상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수반한다.  

 

8 절 허물 허물 허물 반역죄 죄 죄악 허물 

12 절 범죄자 

2 번 

범죄자 

2 번 

죄인/ 

죄지은 

사람들 

반역자 

2 번 

죄인/ 

죄지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2 번 

죄인/  

범죄자들 

 

104 [아본](53:5, 6, 11)과 [헤트](53:12)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성경 우리말성경 현대어성경 

5 절[아본] 죄악 죄악 악함 악행 죄 악함 범죄 

6 절[아본] 죄악 죄악 죄악 죄악 죄짐 죄악 죄악 

11 절[아본] 죄악 죄악 형벌 죄악 죄 죄악 죄의 벌 

12 절[헤트] 죄 죄 죄 죄 죄 죄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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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호와의 종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벧전 2:24).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후 5:21). 여호와의 종이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됨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었다(고후 

8:9).  

6. “범죄”와 “죄악”으로 번역되는 동의적 병행 명사의 짝(I-J) [페샤—아본]은 병행 동사의 짝(E-F) [나싸—

싸발]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반복되어 나온다(E-F-I-J[-J’-I’]-J’’+ F ’-I’’[-(I’’’)]- E ’ [-J’’’]).105  

1) E-F   53:4ab בֵינוּ סְבָלָם  ”짊어지다/담당하다“ [나싸/싸발] חֳלָיֵנוּ הוּא נָשָא וּמַכְאֹּ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105 동사 [나싸]와 [싸발] 그리고 명사 [페사] ](5, 8 절, cf. 12 절), [아본]( 5, 6, 11 절), [헤트](12 절)의 번역을 

비교해 보라. 

 
동사와 

명사 
개역 개정 개역 번역 

53:4 

나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싸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53:5 
페샤 

아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나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53:6 
파가 

아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53:8 페샤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53:11 
싸발 

아본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53:12 

나싸 

포시임 

헤트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파가 

포시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javascript:openDict('10613',%20'질고')
javascript:openDict('10613',%20'질고')
javascript:openDict('10369',%20'죄')
javascript:openDict('4846',%20'범죄자')
javascript:openDict('4846',%20'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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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 

2) I-J     53:5ab ּתֵינו לָל מִפְשָעֵנוּ מְדֻכָא מֵעֲוֹנֹּ   ”범죄/죄악“ [페샤/아본] מְחֹּ

참으로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3) [J’—I’]   53:6c—53:8d   עֲוֹן [아본 53:6c]—מִפֶשַע [페샤 53:8d] “죄악/범죄”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4) J’’ + F ’   53:11d ל תָם הוּא יִסְבֹּ  ”죄악-담당하다“ [아본-싸발] וַעֲוֹנֹּ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5) I’’  53:12d  שְעִים נִמְנָה   ”범죄자들“ [포시임] וְאֶת־פֹּ

그는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6) (I’’’)+ E ’ +J’’’ 53:12ef   ַיע ים יַפְגִֶֽ שְעִֶ֖ א . . .וְלַפֹּ ים נָשָ֔    חֵטְא־רַבִֶ֣

 [헤트-나싸/포시임] “죄-짊어지다/범죄자들”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7. 사 53:4-5 의 종에 대한 묘사는 사 1:5-6 의 백성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고(사 1:4) 

범죄로 인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다(사 1:5-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사 1:10-15) 의로운 삶(사 1:16-20)이었다. 

백성의 의로운 삶은 죄로 인한 상처 위에 약을 바르고 더 이상의 감염을 막으면 가능한가? 아니다. 

이것은 쓰여진 단어들 위에 새로운 단어들을 쓰는 것이 먼저 쓰여진 단어들을 제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그렇다.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 와야 한다(사 4:4). 누군가 병을 

가져가고 건강을 돌려주어야 하고 누군가 상처를 가져가고 치유를 돌려주어야 한다.  

8. 여호와의 종이 찔리고 부서진 것이 단순히 죄의 결과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Oswalt, 388).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은(penal) 것이고 범죄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는 징벌이 

종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대리적(substitutionary)이다(Smith, 451). 이제 범죄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이 종에게 옮겨진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택들이 

묘사된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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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한 백성이 받아야 할 죄의 결과들을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며(4 절: 대리적 고난) 백성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찔리고 부서진(5 절: 형벌적 고난) 종은 백성을 위해 적극적인 결과들을 가져다주었다. 

여호와의 종은 단지 백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범죄의 결과로 더 이상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문제를 

치워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2) 이스라엘의 어떠한 선지자도 상하고 터지고 맞은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상하고 

터진 이스라엘도 자신이나 이방을 위해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 오직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의 종만이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이다.  

9.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5c)는 콜론의 원문(עָלָיו שְלֹומֵנוּ   무싸르] מוּסַר 

실로메누 알라브])을 직역하면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 혹은 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가 그 위에 

내려졌다가 된다.  

1) “우리의 평강을 위한 징계”라는 직역은 속격이 의도된 목적을 나타낸 것으로 본 것이고(GKC 128q), 

“우리의 평강을 가져온 징계”라는 직역은 속격이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것이다(HebS 44; IBHS 

9.5.2c “genitive of effect: directly causational; Construct causes Genitive”; BDB: “chastisement of 

(i.e. leading to) our peace was upon him”).  

2) KB I:557 은 여기 징계로 번역된 단어 ּסַרמו [무싸르]를 징벌(chastisement)로서 징계(discipline 잠 

13:24; 23:13; 사 30:32; 53:5; 26:16 등), 훈육(training 신 11:2; 시 50:17; 욥 5:17; 잠 1:2; 3:11 등), 

권면/경고(exhortation, warning, 겔 5:15; 욥 20:3; 36:10; 잠 1:8; 4:1 등)으로 풀이된다. BDB 는 

처벌을 동반하는 징계의 예로 제시할 때 하나님(잠 3:11; 욥 5:17; 사 26:16; 53:5; 렘 2:30; 5:3; 7:28; 

30:14; 호 5:2)과 사람(잠 15:4; 23:13; 13:24; 22:15; 7:22; 15:10)으로 나눈다. KB 와 BDB 는 하나님의 

처벌을 동반한 징계 곧 하나님의 징벌의 예로 사 53:5 을 들고 있다. 언약의 종주님이신 여호와는 

아버지로서(신 32:6) 봉신인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했을 때 부자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정의가 깨어진다. 상황이 무질서와 불균형에 빠졌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평화가 

사라진다.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의도적인 일이라도 깨어진 질서를 회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고 정의가 실행될 때, 부자간의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고 

평강이 찾아온다. 이것이 고난의 종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이다. 아버지로서 여호와는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사악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표준에 미달하는 그분의 백성을 다시 온전한 부자 

관계로 돌이키시기 위해 그분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으로 그들 대신 징벌을 받게 하셨다.  

3)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백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그런 관계를 가지실 수가 없었다. 고난의 종이 백성 대신 형벌을 받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의 죽음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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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로써 여호와의 종은 백성 대신 극심한 형벌을 

받으면서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은 반역자들 같은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는 

자비로운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언약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 대신 종이 

찔림 받아 죽게 하심으로써 평강을 잃어버렸던 언약 파괴자들을 언약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화평/평강/평화의 언약(사 54:10)”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의 총화인 

평강 곧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4) 여호와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사 48:8)”로 불린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참으시며(48:9)”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48:18)”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셨다. 여호와는 백성을 위힌 구속이 이를 것을 알리시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48:22)”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할 자로 그의 종을 보내시고(사 

49:5-6)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종을 징벌하셨다(사 53:5). 종의 평강을 위한 죽음을 통해(사 53:5) 

평강이 없던(48:22) 곳에 “화평(/평화/평강)의 언약(54:10)”이 세워질 것이다(Motyer, 431).      

10.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5c)은 우리의 깨어진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왔다(5d).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d).  

1) 5 절의 마지막 콜론  ֹנוּנִרְפָא־לָ   וּבַחֲבֻרָתו  [우바하브라토 니르파 라누]는 비인칭구문(in his welts it 

was healed to us)이다.  

① [우바하브라토]에서 접속사 [우] 다음에 오는 전치사 [브]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GKC 119o “by 

means of”) 혹은 어떤 것을 사기 위해 치르는 댓가(GKC 119p  ב preti [of price], “at the cost of, in 

exchange for”)를 나타낸다(Smith, 451 n. 378; Motyer, 431). 

② 동사 [니르파]의 어간은 수동을 나타내는 니프알 어간이고 어형은  완료 3 인칭 단수이다.  

③ 전치사 [르]에 1 인칭 공성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라누]는 수동 의미를 갖는 [니르파]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106  

④ 그러므로 이 콜론은 그의 채찍 맞음으로써/그의 채찍 맞은 댓가로([바하부라토]) 우리가([라누]) 

낫게 되었다([니르파)라고 해석된다(we were healed through his stripes).  

2) 범죄자의 등은 채찍질로 인한 피투성이의 자국으로 덮이게 되어 있다. “채찍 자국, 채찍 맞은 흔적 

welt, wound, slash”을 의미하는 חֲבוּרָה/הַבוּרָה[하부라]는 선지서에서 사 1:6 과 53:5 에만 

사용되었다(Oswalt, 388). 범죄자의 등이 온전하려면 그가 맞을 채찍을 누군가 대신 맞아주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범죄한 백성이 맞을 채찍을 자기 등으로 대신 맞았다. 이것은 종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범죄한 백성이 그들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죄가 없어서 채찍 맞을 

 

106 GKC 121a: 삼하 17:16; 애 5:5; GBH 128ba: 겔 16:34; 신 21:3; GBH 132f; GBH 152fa; IBHS 23.2.2e; 11.2.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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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전혀 없는 그 종이 채찍을 맞았던 것이다. 죄가 전혀 없었던 종은 범죄한 백성이 맞을 채찍을 

대신 맞음으로써 백성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종이 가져다 준 치유는 일차적으로 백성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치유이지만 이차적으로 육체적 치유도 포함될 수 있다.107  

3) 예수님은 손바닥으로 맞고(마 26:27) 갈대로 맞고(마 27:30)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고(마 

27:26) 108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사 53:6 주해 

사 53:6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1.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대리적 고난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였다(4 절).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 절).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 절). 이렇게 4-5 절이 종의 백성을 위한 대리적 고난을 설명하였다면, 6 절은 종의 

대리적 고난을 필요로 했던 백성의 모습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호와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1) 종의 대리적 고난이 왜 필요했는가? 종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갔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길로 가려면,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수반하는 죄책을 떠맡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종이 필요했다.   

 

107 Smith, Isaiah, 451 (n. 379): “사 19:22 에 나오는 “치유”라는 단어가 재앙으로부터의 육체적 치유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반응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전인적인 

치유 곧 육적이고 영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다(사 

25:7-8; 26:19; 30:19; 35:10; 51:11; 65:19).” Motyer(431)는 치유가 완전함과 온전함을 회복하는 고침이고  

메시아 시대의 표시라고 하면서 사 19:22 과 30:26 을 들었다.  

108 예수님은 자신이 채찍질 당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마 10:17; 막 10:33-34; 눅 18:33)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셨다(마 27:26; 막 15:15; 요 19:1). 로마 시민에게는 나무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였으나(cf. 

고전 4:21; 고후 11:25; 행 16:22; 22:24-25) 노예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했다.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나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에 계속 맞으면 온 몸이 상처와 피로 얼룩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온 몸은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처와 핏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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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이미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가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을 위해  종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셨다. 그러므로 종의 사명 완수는 바로 여호와의 작품이었다. 

2. “우리 모두 ּכֻלָנו[쿨라누]”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 ּכֻלָנו[쿨라누]”로 마치는 6 절은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찔리고 부서진 종의 대속적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를 잘 보여준다. 선지자는 확장된 직유를 

통하여 그의 백성의 문제점과 속수무책을 잘 지적하고 있다.  

1) 6 절에서 전체 백성은 양에 비유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양과 같았다. 양은 매우 단순하고 상황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동물로 유명하다. 양은 그 마음이 다음에 먹을 풀에만 쏠려 있으며 놀라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도망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길을 잃기 쉽다(Oswalt, 389).  

2) 우리 모두는 양처럼(כַצֹּאן[카촌])109 길을 잃고(6a) 각기110 제 길로(ֹלְדַרְכו[르다르코])111 갔었다(6b). 

“길을 잃다”는 [타이누]와 “향하여 가다”는 [파니누]는 아름다운 각운을 이루고 있다. 여기 “우리 

모두”와 “각기”는 공통적인 죄책과 개인적인 책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Motyer, 431). 우리 

인간은 양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그 결과들에 대하여, 특히 영원한 

결과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양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각자 자기 중심적인 길을 갔다. 길 잃고 헤매는 양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선한 목자로부터 분리되고 그의 목양적 보살핌을 박탈당하고 버려진 채 고독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3.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보내셨다(cf. 요 10:11, 15). 종은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4 절)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기(6c) 때문에 우리 대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매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종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에게 떠맡기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것은 우리 모두를 양에 

비유하는 부분처럼 이중 콜론(6ab, with two verbs)으로 표현되지 않고 단일 콜론(6c, with one 

verb)으로 표현되어 있다(Motyer, 431). 그리고 이 단일콜론에서 “여호와”란 주어는 앞의 주어 “우리 

모두”와 대조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죄책에 따른 고난과 

 

109  은 비분리전치사+정관사+명사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에 있어서 비교되는 대상이 개별적으로[카촌]כַצֹּאן 

취급되지 않고 잘 알려진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사에 정관사가 붙는다(GKC 126 o).  

110 남 영신, 국어 사전, 38 에 의하면 “각기”는 명사로서 “각자, 각각의 것, 각개”의 뜻을 갖고, 부사로서 “각각, 

저마다”의 뜻을 갖는다. 원문의 אִיש[이시]가 주어이고 이를 받는 접미대명사 ֹו[오]가 분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역/개역개정처럼 [이시]를 명사 “각기”로 번역하고 접미대명사 [오]를 “제”라고 번역하였다. 

111 IBHS 11.2.10b 는 ֹלְדַרְכו[르다르코]에 붙어 있는 전치사 라멧은 “향하여 toward” 나아가는 것을 표시하므로 

allative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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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로 떨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중 콜론 (6ab) 

콜론 2 콜론 1 

ינוּ ו  פָנִָ֑ יש לְדַרְכֶֹּ֖ ינוּ  אִֵ֥ אן תָעִ֔ ֶֹּ֣ נוּ   כַצ  כֻלָָּ֙

파니누 

갔다 

르다르코 

제(그의) 길로 

이시 

각기 

타이누 

길을 잃었다 

카촌 

양처럼 

쿨라누 

우리 모두는 

נוּ׃ ן כֻלֶָֽ ת עֲוֵֹ֥ ו אֵֶ֖ יעַ  בֹּ֔ יהוָה   הִפְגִֶ֣  וֶַֽ

쿨라누 

우리 모두 

아본 

-의 죄악 

에트 

을 

보 

그에게 

히프기아 

떠맡기셨다 

바아도나이 

그러나-여호와 

단일 콜론 (6c) 

2) 어근 [파가]의 히프일 어간 [히프기아]는 “to cause to arrive at, to make to meet, 이르게 하다, 

만나게 하다”는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히프기아]라는 행위를 통해 종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한 

만남 점(meeting point for the iniquity of us all)이 된 것을 나타낸다. 종은 하나님의 준비이고 

계획이었다(Motyer, 431).   

3) 아브라함이 드릴 번제물로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셨던 분은 여호와이셨다(창 22:12-13). 죄를 지은 

백성 대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 제도(레 1-7 장)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이셨다. 여호와는 친히 

종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 모두의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제사장적 일을 친히 수행하고 계셨다고(레 16:21), 이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받으실 만한 만족을 위한 길이었다(Motyer, 431).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세상 죄를 지고갈 어린 양으로 

보내셨고(요 1:29) 그가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때 등을 돌리시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마 27:45-46; 막 15:33-34).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길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목자였다. 그 종은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간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떠맡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였다(요 10:11, 15).  

4)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고난 받으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신 대로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권면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온 결과에 대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4-25).”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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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Young, Isaiah 53, 57-58)은 사 53:6 이 생명을 주는 신학의 참된 요약(veritable compend of life-

giving theology)으로 인간의 전적부패,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로 인한 구원, 대속적 형벌, 만족과 

속죄, 섭리 등의 교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1) 우리 모두는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여기에 전적부패의 교리가 있다.  

2)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셨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종은 자신에게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이었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다. 그 

종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형벌을 당하도록 하시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가 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 종에게 떠맡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종이 백성들의 죄악을 

떠맡도록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요 풍성한 은혜의 산물이다. 여기에 은혜에 의한 구원의 교리가 있다.  

4) 죄는 마땅히 형벌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대신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종에게 임했다. 의로운 종은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여 고난 받고 죽음의 형벌을 당했다. 그 종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었고, 그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다. 여기에 대속적인 형벌의 교리가 있다.  

5) 종은 그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흠 없는 자신을 드렸다. 이러한 종의 대속적 죽음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들을 고소하는 모든 죄목들을 

일일이 충족시켰다. 여기에 만족과 대속의 교리가 있다.  

6) 종의 고난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 종에게 떠맡겨졌다. 특정한 모든 사람 우리와 한 분 종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나 한 분 종이 그 죄들을 제거시켰다. 결국은 잘 되도록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종으로 이 놀라운 대속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5. 모티어(429)는 셋째 연(53:4-6)에 공통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 종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홀로 있었다. 

① 4 절에서 “그”와 “우리”가 주어로 나오지만 그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4ab) 

그만이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의 고난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4cd) 우리는 그와 떨어져 있고 그의 고난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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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 절에서 자립대명사 “그”가 강조적 주어(h2)로 찔림을 받는 주체가 되고 속격 접미 대명사로((h2-3) 

징계가 내려지고 채찍 맞는 대상으로 묘사되며 철저히 홀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주어적 

속격의 접미 대명사로서(j3-4) 그의 고난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죄악을 저지른 것과 속격 접미 

대명사로서(j5-6) 그의 고난으로 인한 은택을 받는 것이 묘사될 뿐이다. “그는”(h2) 우리의(j3)  범죄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j4)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우리의(j5)  평강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h2) 

내려졌고 “그”의(h3) 채찍 맞음이 우리의(j6)  치유를 가져왔다.  

③ 6 절에 “우리 모두(6a)”와 “여호와(6c)”가 주어로 나온다. 종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우리 모두는 

각기 제길로 갔고,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 이렇게 종은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채 그리고 여호와와 구별되며 고난을 받았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 아래서 

홀로 고난을 받았다.     

2) 종은 대속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 

① 종은 자원하여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4ab).  

② 종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짐으로써 대속적 형벌을 당했다(5ab). 

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다(5cd).  

③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직역: 모든 죄악과 모든 범죄와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듯이(레 16:21)”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에게 떠맡기셨다(6c). 

속죄일의 규례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규례에 따라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행하는 자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그 백성의 죄를 떠맡게 하시고(6c) 그 

백성의 죄를 떠맡은 종을 치실 수밖에 없으셨다(5ab). 종의 고난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당한 징벌이므로 형벌이면서 대속적인 것이다.       

3)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루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였다. 

① 여호와는 그 백성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아픔과 슬픔의 문제(4)를 해결하길 원하셨다. 이것은 

채찍에 맞은 종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를 얻음으로써(5d) 이루어졌다. 

② 여호와는 자신과 백성을 멀어지게 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와 죄책의 문제(5)를 해결하길 

원하셨다. 이것은 징계를 받아 찔리고 부서지는 종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됨으로써(5c) 이루어졌다.  

③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동안(6ab) 여호와께서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맡기셨을 

때(6c) 그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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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사 53:4-6) 요약 정리 

1.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차 있는 종이 그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멸시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53:3).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담당하고 있었다(53:4ab). 여호와의 종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그의 슬픔과 아픔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것이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간고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난의 종은 우리의 아픔들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졌다. 고난의 종은 우리의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취하여 친히 담당하였다. 죄로 인해 당하는 

아픔과 슬픔, 질고와 간고는 우리의 것이었고,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자신 위에 들어 올려 짊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담당함으로써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해 주었다. 종은 우리가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고난을 

자신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대리자, 대표, 대속주가 되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마 8:16-

17)이라고 설명하였다. 종이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버렸으므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계 

21:4). 

2. 그러나 우리는 종의 고난의 진상을 오해하며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53:4cd). 여기에 나오는 동사 [하샤브]는 3 절에 한 번 나온 

것이다. BDB 에 의하면 3 절에서 [하샤브]는 “귀중하게 생각하다, 가치있게 여기다, to esteem, value, 

regard (예: 사 13:17; 33:8; 53:3)”의 의미로 쓰였고 4 절에서 [하샤브]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to think, 

account(예: 사 10:17; 53:4)”의 의미로 쓰였다. 종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대상이 되는 측면 즉 그 고난의 객관적 측면에 대한 생각이다. 종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에 싸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주체가 되어 낮아지고 비하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측면 즉 그 고난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생각이다. 객관적 측면이든 주관적 측면이든, 종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은 진상을 오판한 것이므로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다.  

3. 우리의 오판과는 달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담당한(4ab) 여호와의 종은 이제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다. 그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다루기 

위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53:5ab). 종은 우리의 범죄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아 죽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종은 우리의 죄악의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내려침을 받아 

죽었다. 그의 부서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난의 종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며 찔리고 부서지며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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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범죄와 죄악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며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렀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다(벧전 2:24)”.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후 5:21)”. 여호와의 

종이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는” 

것이었다(고후 8:9). 여호와의 종이 찔리고 상한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들을 나누어 짊어지는 참여가 

아니라 백성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여호와의 종은 단지 백성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더 이상 범죄의 결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백성의 죄 문제를 치워버리고 있었다.  

4. 이러한 종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우리의 인간성이 깨어진 문제가 해결되는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53:5cd). 우리는 우리의 범죄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종이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고난의 종이 

그의 백성 대신 형벌을 받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고난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범죄한 우리가 맞아야할 채찍을 대신 맞으며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종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대리적 고난이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적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이란 치유를 가져다주었다.  

5. 그런데 종의 대리적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53:6ab). 길을 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길로 가려면, 종이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수반하는 죄책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만 하였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죄로 가득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53:6c). 여호와는 범죄한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죄책에 따른 고난과 죽음의 형벌이 우리에게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종에게로 떨어지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는 주권적으로 죄가 전혀 없는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떠맡기셨다.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가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 종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신 분은 여호와이셨다. 종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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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죄 문제 해결이란 사명 완수는 바로 여호와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여호와는 죄 없는 종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는 친히 종의 머리에 

안수하여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제사장적 일을 친히 

수행하고 계셨다(레 16:21). 종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속적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은 길을 잃고 제각각 흩어져 헤매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일을 감당하였다(요 10:11, 15).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목자이었던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시려고 백성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 편의 중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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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연: 사 53:7-9 주해 

1. 본문 

 53:7ab נִגַש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  פִיו

 (III) D2 (n1) (m1) (k1)  f7 (III) M2 III(α)[후] h3  

mscs0< פֶה B20< פתח  N50<

 ענה
 

N10<

 α1 נגש

מָה זְזֶיהָ  נֶאֱלָָ֑  53:7cd כַשֶה לַטֶבַח  יוּבָל וּכְרָחֵל  לִפְנֵי גֹּ

   (III  J5)   (III  J4) 

N11<אלם B57s1<גזז  fsa+ו +כ HP20< יבל msa+ ל+ה msa+ כ+ה 

יו׃  וְלֹּא יִפְתַח  פִֶֽ

 

53:7e 

(III) D3 (n2) (m2) (k2)  f8 

mscs0< פֶה B20< פתח  

α2  

חַ  ור מִי יְשֹּוחֵָ֑ וֹ דֹּ צֶר  וּמִמִשְפָט  לֻקָח וְאֶת־    53:8ab מֵעֹּ

       

D20<שיח  mscs0<דוֹר  Dp20< לקח msa+ו +מן 
msa+

 מן

 

רֶץ חַיִים י נִגְזַר  מֵאֶֶ֣  53:8c כִֵ֤

    

mpa fsc+ מן N10<גזר  

 

ו׃  מֹּ י נֶגַע  לֶָֽ  מִפֶשַע עַמִֶ֖

 

53:8d 

g2 (III) L2  (I’) 

 מן +msa עַם >s0 msa mscs4+ל

יו  תָָ֑ ו וְאֶת־  עָשִיר  בְמֹּ  53:9ab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

(III) O1       

mpcs0+ מָוֶת > ב msa  mscs0< קֶרֶב mpa< רָשָע  Bc20<נתן 

יו׃  53:9cd עַל 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

(III) D4 (n3)  (k4)   f10   (k3)  f9  

mscs0+ פֶה>ב fsa  B10 msa   

 

2. 본문 문제 

1) 53:7 

שנִגַ  ① 의 어근과 어간 그리고 의미는? 

וּא נַעֲנֶה ②  ?의 어간의 의미는נַעֲנֶה ?의 구문적 역할은וְ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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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음과 끝에 ו וְלֹּא יִפְתַח־פִי 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에서 관계절은כַשֶה לַטֶבַח יוּבָל ④

זְזֶיהָ נֶאֱלָמָה  ⑤  ?에서 관계절은וּכְרָחֵל לִפְנֵי גֹּ

⑥ 직유를 두 번 거듭 사용한 이유는? 

2) 53:8 

① 두 번 (צֶר וּמִמִשְפָט   ?의 용법은מִן 쓰인 전치사  (מֵעֹּ

צֶר ② 와עֹּ  ?의 의미는 מִשְפָט

ורֹּ  ③ ווְאֶת־דֹּ 에서 אֶת־의 역할과 의미는? דוֹר[도르]의 의미는 세대 (사람들)인가 아니면 후손인가? 

④ 접속사 כִי의 용법은? 

ו ⑤  ?는 어떤 종류의 문인가מִפֶשַע עַמִי נֶגַע לָמֹּ

 ?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복수(them)인가 아니면 단수(him)인가[라모]לָמוֹ ⑥

3) 53:9 

① 동사 וַיִתֵן의 주어는? 

② 9 절에 두 번 쓰인 אֶת־의 용법은? 

 ?의 의미는עָשִיר ③

④ 전명구 תָיו  ?에서 죽음이 복수형으로 쓰인 이유는בְמֹּ

⑤ 두 콜론  ו וַיִתֵן אֶת־רְשָעִים קִבְרֹּ 와  תָיו   ?의 관계는 동의적인가 아니면 반의적인가וְאֶת־עָשִיר בְמֹּ

⑥ 접속사 עַל의 용법은 이유/원인인가 아니면 양보인가? 

⑦ 7 절의 초두에 있는 פִיו   와 9 절의 마지막에 있는 (בְ )פִיו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문예적 기교는? 

3. 번역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140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1) 독특한 승귀와 독특한 고난이 독특한 진리의 주제임을 넌지시 제시하는 첫째 연(52:13-15)의 

수수께끼는 둘째 연(53:1-3)과 셋째 연(53:4-6)을 거쳐 지금 살피려는 넷째 연(53:7-9)에 이르러서야 

풀리게 된다. 둘째, 셋째, 넷째 연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종의 고난과 죽음의 사실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연(53:1-3)은 종의 출생과 삶을 통하여 목격되고 오해된 고난을 제시하고, 셋째 

연(53:4-6)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며, 넷째 연(53:7-9)은 종의 출생과 삶을 묘사하는 둘째 연에 

이어서 종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 주며 죽어 장사되는 것을 

묘사한다. 넷째 연이 강조하는 것은 종이 불평하지 않고 양처럼 죽음에 복종하는 것과 종이 다른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부당하게 죽임 당하는 것과 종이 무죄할지라도 죽어 장사 당하는 것이다. 넷째 

연에서 종의 순종, 종의 무죄, 종에게 행해진 불의가 두드러진다.  

2) 셋째 연과 넷째 연을 연결해 주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ענה[아나](“고난 받다”)이다. 셋째 

연(4 절)에서 종은 실로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천벌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받는다(מְעֻנֶה[므우네] 푸알 어간 분사)고 생각했다고 묘사되었다. 넷째 

연(7 절)에서 종은 자원하여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며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다(נַעֲנֶה[나아네] 니프알 어간 분사). 인간의 눈은 종의 고난을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는(4cd) 것으로 보았지만, 바른 신학적 눈은 종의 고난을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6c) 결과로 보았다. 이제 우리는 종 자신의 의식이란 매우 신성한 지점에 서서 종이 

사건들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억제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는데 자신을 내어주는(7a) 마음을 보게 된다(Motyer, 432).    

3) 셋째 연과 넷째 연은 양의 직유를 공유하고 있지만, 셋째 연의 범죄한 백성과 넷째 연의 무죄한 종의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양에 비교될 때는 양의 단순하고 길을 잃기 쉬운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지만, 종이 양에 비교될 때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종은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졌지만 그 종 안에서 그 성질이 변화를 일으켰다(Oswalt, 391). 사 

53:6 에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간 범죄한 많은 양들(백성)과 53:7 에서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종하는 한 양(종)이 대조를 이룬다(Smith, 452).  

4) 모티어(432)는 {셋째 연에 이어} 넷째 연(53:7-9)을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닌 것으로 설명했다.  

 {B2 Suffering explained (53:4-6) 설명된 고난}  

   B3 Suffering, voluntary and undeserved (53:7-9) 자발적이고 부당한 고난           

                A      Procession. The Servant led out to die: his willingness (7)  

                                진행. 종이 죽으러 끌려감: 그의 자발적인 의지  

                B      Execution. The Servant‘s death: thoughtless contemporaries (8)  

                                집행. 종의 죽음: 생각이 없는 동시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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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urial. The mystery surrounding the burial of one who did not deserve to die (9)  

                               장사.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될 종의 장사를 둘러싼 신비  

① 모티어(432)는 넷째 연(53:7-9)은 각 절이 5 행(7 절), 4 행(8 절), 3 행(9 절)으로 줄어들면서 종이 

장사되며 감소되는 효과(tailing off effect)를 보인다고 설명한다.112  

② 종의 “입”에 대한 언급은 7 절 자체에서 수미쌍관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7b, 7d) 넷째 연 

전체에서도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7b, 9d).  

5) 버기(184)는 53:7-9 을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단서들로 첫째 절에 두 번(53:7bd) 나오는 [ ֹּא ל

פִ  יויִפְתַח   로 이프타흐 피브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반복, 그리고 셋째 절에 두 

번(53:9ab) 나오는 부정어 [לֹּא 로]의 반복(“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다)과 첫째 절(53:7b)과 

수미쌍관법을 이루며(53:9b) 나오는 [ פִיו   피브](“그의 입”)의 반복을 들었다. 버기의 설명대로 부정어 

[로]의 반복과 [피브 “그의 입”]의 반복은 종의 침묵과 무죄를 강조하면서 그를 잘못 다룬 사람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사 53:7 주해 

사 53:7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1. 여호와께서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신 것이 6 절에서 밝혀졌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종의 

입장에서 그는 자신의 뜻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했는가 아니면 종 자신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 7 절은 아주 분명하게 

답을 준다. 7 절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에 의하여 자기에게 떠맡겨진 백성의 죄악 때문에 당하여야만 

하는 고난을 어떻게 담당하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 종의 고난의 궁극적 

원인이셨을지라도 그 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내셨다. 종의 고난은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고난 곧 대리적 형벌을 당한 것이었으므로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러기에 종은 

고난을 참으며 끈기 있게 짊어지셨다. 

2. 원문의 구문을 분석하면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에서 “נִגַש[니가스] 그가 학대를 받았다.”라는 절은 주절이고 “וְהוּא נַעֲנֶה וְלֹּא יִפְתַח־פִיו [브후 

나아네 블로 이프타흐-피브]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절은 

상황절이다.  

 

112 7 절은 콜론이 5 개이고 8 절은 콜론이 4 개이며 9 절도 콜론이 4 개인데 Motyer 가 9 절을 3 행이라고 한 것은 

“입”이란 단어에 의한 수미쌍관법을 말할 때 그가 7b 와 9d 를 언급한 것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무튼 단어의 수를 

보면 7 절이 16 단어이고 8 절이 15 단어이고 9 절이 14 단어로 점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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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의 구문과 달리 개역/개역개정과 영어성경들은 원문의 한 개의 주절과 두 개의 상황절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절과 첫 번째 상황절을 병행하는 절로 보고 두 번째 상황절을 그것들과 상반되는 

반의적 의미로 보는 것처럼 번역하고 있다. 

① 개역/개역개정: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② NIV: He was oppressed and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③ NKJV: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④ ESV: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⑤ NASB: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did not open His mouth;  

2) 그러나 원문의 주절과 상황절의 관계를 반영하는 직역은 “그는 학대받았다. 그가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으면서.”이다.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주절이 묘사하는 대로 

그는 학대를 받았다. 그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상황절이 묘사하는 대로 그는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바브를 “and”로 옮긴 Young 의 번역은 직역이다. 두 번째 상황절 

앞이 아니라 첫 번째 상황절 앞에 “yet”를 두는 NJPS 의 번역은 주절과 상황절의 구분을 잘 보게 

한다. ASV 와 WEB 도 주절과 상황절 사이의 구분을 “yet”로 하고 있고 상황절 자체를 종속절과 

주절처럼 번역하고 있다.  

① Young(350): He was oppressed, and he suffered himself to be afflicted, and he does not open 

his mouth. 

② NJPS: He was maltreated, yet he was submissive, he did not open his mouth. 

 Cf. JPS Tanakh 1917: He was oppressed, though he humbled himself And opened not his 

mouth; 

③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He was oppressed, yet when he was afflicted he opened not 

his mouth; 

④ WEB(World English Bible): He was oppressed, yet when he was afflicted he opened not his 

mouth; 

그가 학대를 받았다”라는 주절은 6 [니가스]נִגַש“ .3 절 하반절의 묘사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 여호와”를 위하여 종으로서 그가 행하며 겪은 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종은 

여호와께서 떠맡기신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학대를 받았고 곤욕을 치렀다.  

1) “학대하다”라는 어근(נגש[나가스])이 다른 곳에서 사용된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간역자들 즉 공사감독관들(גְשָיו  을([노그싸브]נֹּ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출 3:7).  

② 사무엘서에서 병거 삼만과 마병 육천이 있고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이 벧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נִגַש[니가스]) 굴과 수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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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삼상 13:5-6), 사울이 블레셋을 칠 

때 백성으로 저녁때까지 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여 백성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피곤한(נִגַש[니가스])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삼상 14:24).  

③ 이사야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때 큰 빛이 비치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גֵש  의 막대기를 꺾으실 것(사 9:4[MT 3])을 예언할 때와([하노게스]הַנֹּ

백성의 학대(사 3:5, 12)를 말할 때 그리고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사 58:3)고 할 때 이 

어근을 사용하였다.  

2) 이런 용례에 비추어 보면 여기 “학대 받다”는 표현은 물리적 잔인함(physical brutality)을 내포하며 

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물리적으로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Motyer, 433; Oswalt, 

391).  

4. 주절에 이어지는 두 개의 상황절(Young, 350; Oswalt, 391; cf. GKC 141e, g) 즉 “그는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절은 그 종이 학대를 받았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 첫 번째 상황절의 נַעֲנֶה[나아네]는 니프알 어간 분사로 재귀의 의미를 갖고 있다.  

① 영(350)은 “he suffered himself to be afflicted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번역하였다. 

모티어(432)는 “he, for his part, humbled himself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번역하며 

재귀적 의미로 쓰인 출 10:3 을 지적했다. 오스왈트(391)는 “he was humbling himself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라고 번역하며 출 10:3 과 비슷하다고 하였다.113 그러나 “he was afflicted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NIV, RSV, KJV, NASB)은 이 분사의 재귀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애굽인 공사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것처럼 종도 잔인한 재판관들에게 시달리며 학대를 

계속 받고 받았다. 그러나 종은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지 않았다. 그것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겼다. 그는 

고통을 당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모티어(433)는 [나아네]가 분사인 것을 지적하며 “kept himself in a state of submissiveness 

묵묵히 순응하는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뉘앙스를 지적하였다.  

③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을 기록하였다(눅 9:51).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113 [출 10:3]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מִפָנָֹ֑י ת  עָנ ִ֖ לֵּ נְתָ  אֵַ֔ מֵּ י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עַד־מָתַ֣

것이라 ת עָנ ִ֖ עָנ ת 는[레아노트]לֵּ  에서 헤가 사라지고(GKC 51 l[엘]) 모음 [에]가 전치사 르로 옮겨진 [르헤아노트] לְהֵּ

어형이다. 여기서 어근 ה ענ [아나]의 니프알 어간 부정사 자립형 עָנוֹת   .는 부정사 의존형처럼 사용되었다[헤아노트] 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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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10:17-18)”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좇아,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고(막 26:39, 42; 막 

14:36; 눅 22:42), 자신을 고난당하도록 내어 주셨다.  

2) 같은 사상이 두 번째 상황절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에 의해서도 표현되어 있다. 학대받을 때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종은 학대를 받으면서 어떠한 항의나 자기 

변호의 말을 하지 않았다. 종은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받았다. 그는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도 참으며 

입 한 번 열지 않고 침묵하였다. 이 말씀은 빌라도 법정에서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마 

27:14).”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취를 생각하게 해 준다.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한 것 이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빌라도는 심히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마 27:11-

14). 자원하여 고난을 받은 종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벧전 2:23).”  

3) 모티어(433)는 사 53:7 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은 그림적 대리(picture 

substitution)를 보여줄 뿐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기꺼이 동의하는 의지만이 거역하는 

의지를 대신할 수 있다. 종은 앞에 언급된 대리를 위한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킨다. 그는 정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고(53:4-5) 우리의 죄의 얼룩이 없었고(53:9)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었다(53:6, 10). 종은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던 것 곧 대리 역할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의지를 더한다.  이사야 53 장, 특히 7-9 절에서 구약과 성경의 구원론이 절정에 

이른다.”   

5.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학대당하며 곤욕을 치를 때 자원하여 자신을 고난에 내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이로운 모습 곧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모습은 양과 반복해서 

비교됨으로써 더 생생하게 한번 더 그려진다. 종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114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1)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도살할 양, 잡힐 양, 잡으려는 양”이란 표현은 시 44:22[MT 23]; 렘 11:19; 

12:3; 51:40; 슥 11:4, 7(cf. 잠 7:22 “푸주로 가는 소”)에도 나온다(Oswalt, 392 n. 22).  

2) 종은 여기에서 희생 당하기 위해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을 때 말없이 서 

있는 양에 비유되었다. 이렇게 두 번의 직유를 사용한 것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말없이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어 낸 종의 기이한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도수장의 어린 양과 털 깎는 

 

에 대하여 GKC 155g[카쎄 라타바흐 유발] כַשֶה לַטֶבַח יוּבָל  114 는 정관사가 있는  כַשֶה [카쎄]보다 정관사가 없는 

  .를 수식하는 관계절이라고 설명한다[쎄]שֶה 은 명사[라테바흐 유발] לַטֶבַח יוּבָל 가 더 좋은 독법이고[크쎄]כְשֶה



145 

 

사람 앞의 양은 무해하고 무력하고 순진하고 순결하다. 종의 결백과 인내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종을 

양에 비교한 이러한 직유보다 더 좋은 회화적 묘사는 없을 것이다(Young, Isaiah 53, 60).  

3) 이 직유들은 그 종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 종이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립시켜 준다.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그 종 

자신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양처럼 순결하신 분이다. 선지자가 종을 양으로 비교하는 직유는 

출애굽기 12:3 의 희생당할 유월절 어린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Young, 351)).  

4)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치고 그 이튿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4).”라고 말한 것은 본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Young, 

351). 빌립은 구스 내시에게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한” 종이 예수님인 것을 설명하였다(행 8:32-35).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했다(벧전 

1:18-19).  

6.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자기 길로 간 우리의 죄악을 떠맡으신 종은 기꺼이 고난을 향해 나아가 고난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고난 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입을 열지 않았고, 죽임 당할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일 양처럼 항의하지 않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잊으셨고, 베푸시던 자비와 긍휼을 그치셨고, 원통한 것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하였다(사 40:27; 49:14; 63:15). 그러나 종은 항의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오스왈트(392)가 잘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이전에 묘사된 종의 모습과 일치한다(사 42:2-3; 50:5-7). 이것은 또한 종이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느끼도록 유혹받았을 때에도(사 49:4)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용기를 얻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49:5-9)고 하는 묘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렘 

11:18-20; 12:1-3)과 비교되고 대조된다. 

7. 오스왈트(392)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의 묘사와 놀랍게도 일치한다(마 

26:63; 27:12-14; 막 15:5; 눅 23:9; 요 19:9). 예수님은 5 차례나 법정 심문을 받으셨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여받은 권위를 악용하여 정죄하고 손을 

씻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 그를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게 하였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벧전 2:23)” 불평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견디셨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34:23)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요 새로운 다윗인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된 양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는 제사장인 



146 

 

목자의 자발성과 희생제물인 양의 순종을 결합하여서 단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같은 사건을 

거룩하고 항구적인 메시아적 희생으로 바꿀 수 있었다.”115  

사 53:8 주해 

사 53: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  

1. 고난을 당함에 있어서 종이 자원하고 인내한 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로 들어간다. 여기서 선지자는 자원하여 받은 종의 고난, 뛰어난 인내로 견디어 낸 

종의 고난이 그렇게 쉬운 고난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종은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 부당한 법적 절차에 의한 심문을 당하고 

죽음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1) 여기 “체포”로 번역된 단어 צֵר 는 다른 곳에서 잠 30:16[오체르]עֹּ 과 시 107:39 에만 나온다.  

2) KB(871)는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처럼 “distress, oppression, 재난, 고통, 억압, 학대”의 의미로 

취하거나, 페시타역처럼 “captivity, imprisonment, 체포, 감금, 구금”의 의미로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모티어(433-434)는 וּמִמִשְפָט צֶר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하게 잘[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מֵעֹּ

설명하고 있다.  

צֵר (1  는 “restraint 속박, 제재, 구속”이란 뜻을 갖는다. [오체르]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민]의[오체르]עֹּ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뜻이 달라진다. 

 을 분리(separative)로 보면 “without restraint (all ordinary restraints and protections[민]מִן •

removed) 구속 없이 = 일상적인 구속과 보호가 제거된 채”를 의미한다. 

 을 원인(causative)으로 보면 “from restraint (from having been arrested and imprisoned)[민]מִן •

구속당하여 = 체포 당하고 감금 당하여”를 의미한다.  

 를 “사람의 권리(신 18:3; 21:17)”, “법의 시행 혹은 정당한 절차, 재판 혹은 판결(민[미시파트]מִשְפָט (2

27:21; 신 1:17)”, “법적 제재 혹은 선고(출 21:1, 31)”, “소송제기(민 27:5)” 등의 4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을 분리(separative)로 보면 “without justice (ignoring rights, without a proper trial) 공의[민]מִן •

없이 = 권리를 무시하고, 적법한 재판 없이”를 의미하고  

 

115 이것은 Grogan, Isaiah, 801 에 인용된 U. E. Simon(A Theology of Salvation: A Commentary on Isaiah 

40-55)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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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원인(causative)으로 보면 “from justice (from the court of law, due trial and sentencing)[민]מִן •

공의 때문에 = 법정으로부터 재판과 선고를 받아”를 의미한다.   

3) 두 전명구  ָצֶר וּמִמִשְפ טמֵעֹּ  [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사실에 치중하면 “from arrest and sentence 체포 당하고 선고 받아”로 번역할 수 있다.  

• 희생자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right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로 번역할 수 있다. 

• 불의/부정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justice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 

없이”로 번역할 수 있다.  

3. 본 주해는 וּמִמִשְפָט צֶר   ,을 원인(causative[민]מִן 에 대하여 전치사[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מֵעֹּ

causal)으로 보고 사실에 치중하며 이 어구를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라고 번역하였다.116 종은 결박 

받아 강제로 끌려가는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cf. 요 18:12, 24), 부당한 재판 절차에 따른 유죄 판결 

즉 사형 선고를 받았고(cf. 요 19:16),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1) 여기 “끌려갔다”라는 동사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וַתִקָחֵהו[바티카헤후])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겔 33:4 의 말씀이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לְקֻחִים לָמָוֶת [르쿠힘 라마베트])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는 잠언 24:11 의 말씀에서처럼 처형받으러 끌려간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다음 구절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2)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마 26:59-61; 눅 23:2-4, 13-16)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가셨다(마 27:22-31; 눅 23:23-26).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빌 2:5-8),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천국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 곧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빌 1:13-14, 19-20).  

4.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라는 콜론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콜론 즉   מִפֶשַע

נֶגַע   ועַמִי  לָמ  חַיִים //  מֵאֶרֶץ  ו־ אֶתוְ    // כִי  נִגְזַר  ור  יְשֹּוחֵחַ   ד  מִי  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 다양하다. 

결정해야 할 문제들은 불변화사 אֶת־[에트]의 역할과 דוֹר[도르]의 의미 그리고 접속사 כִי[키]의 역할 

그리고 ֹלָמו[라모]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의 수에 대한 것이다. 결정해야 할 것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의미는 세대 (사람들)인가? 아니면 후손/자손인가[도르]דוֹר (1

2) 불변화사 ־אֶת [에트]는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불변화사인가? 아니면 관심의 대격을 표시하는 

불변화사인가?  

 

116  전치사 מִן[민]에 대한 용법 중 분리, 원인, 박탈에 대하여 Williams, Syntax, 315, 319, 321 그리고 Waltke-

O'Connor, Syntax, 11.2.11 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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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사  ִיכ [키]는 영어의 that 처럼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인도하는가? 아니면 영어의 because, 

for 처럼 이유의 부사절을 인도하는가?  

  ?에 붙어 있는 접미대명사는 복수(them)인가 아니면 단수(him)인가[라모]לָמוֹ (4

5.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음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첫 번째 그룹은 [에트]를 직접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로 보고 [키]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본다. 

칠십인역과 이를 인용한 행 8:33 이 이 입장을 지지한다. 네 개의 콜론이 처형 당하러 끌려감—

후손의 불가능—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천벌을 받음이란 역순대구(ABB’A’)를 이루는 점에서 

병행법이 밝히 드러나는 장점이 있다.  

• LXX: ἐν τῇ ταπεινώσει ἡ κρίσις αὐτοῦ ἤρθη· τὴν δὲ γενεὰν αὐτοῦ τίς διηγήσεται; ὅτι 

αἴρεται ἀπὸ τῆς γῆς ἡ ζωὴ αὐτοῦ, ἀπὸ τῶν ἀνομιῶν τοῦ λαοῦ μου ἤχθη εἰς 

θάνατον. [Brenton] In [his] humiliation his judgment was taken away: who sha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away from the earth: because of the iniquities of my 

people he was led to death.  

• Cf. 행 8:33 Ἐν  τῇ  ταπεινώσει  [αὐτοῦ]  ἡ  κρίσις  αὐτοῦ  ἤρθη·  τὴν  γενεὰν  αὐτοῦ  τίς  

διηγήσεται;  ὅτι  αἴρεται  ἀπὸ  τῆς  γῆς  ἡ  ζωὴ  αὐτοῦ.  

o [NIV] In his humiliation he was deprived of justice.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is life was taken from the earth."  

o [ESV] In his humiliation justice was denied him. Who can describ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taken away from the earth.  

o [NASB] In humiliation his judgment was taken away; who will relate his generation? 

For his life is removed from the earth. 

• [NKJV] He was taken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And who will declare His generation?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s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 [NIV]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who can speak of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 [NRSV] By a perversion of justice he was taken away. Who could have imagined his future?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HCSB] He was taken away because of oppression and judgment; and who considered His 

fate?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He was struck because of my people's 

rebellion. 

• [ISV] "From detent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 and who can even think about his 

descendants?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he was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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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walt] From oppression and from judgment he was taken, and his generation, who has 

considered it? For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rom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he blow is his.  

2) 두 번째 그룹은 [에트]를 직접 목적어 표시 불변화사로 여기고 [키]를 명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로 

여기는 것이다. 종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그에 대한 숙고가 없었던 탓이고 계시에 

의해 그 의미를 깨달을 때만 종의 죽음이 대속을 위한 천벌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장점이 있다.      

• [NASB]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o whom the stroke [was due?]  

• [RSV/ESV]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stricken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 [NLT] From prison and trial they led him away to his death. But who among the people 

realized that he was dying for their sins-that he was suffering their punishment?  

• [Young] From prison and from judgment he was taken, and among his generation, who takes 

thought that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for transgression of my people he 

was stricken [there was a stroke to him].  

• [개역개정]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 [새번역] 그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6. 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자. 

1) 먼저 명사 דוֹר[도르]에 대하여 NIV 는 “descendants 후손”으로, NRSV 는 “future 미래”로, HCSB 는 

“fate”로 번역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generation 세대”로 번역하였다.  

① 오스왈트(395)는 דוֹר[도르]에 대하여 학자들이 제시한 “운명, fate (Driver: 아카드어와 아랍어의 

동족어에 근거; D. Winton Thomas, H. Nyberg, Mowinckel, North 등의 지지),” “생명, life (V. de 

Leeuw),” “후손 line = descendants (Torrey: 신 32:19-20; 시 73:15; 112:2 에 근거)” 중에서 마지막 

해석 곧 “후손”이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겼다. 오스왈트는 종이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죽음 당하러 

끌려간 것과 (자손이 없이 죽는 것은 아주 헛된 삶을 산 것으로 여기는 문화 배경에서) 아무도 그 

종이 후손이 없게 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서로 병행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과 잘 어울리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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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모티어(434)는  דוֹר[도르]가 시 49:19[MT 20]; 73:15 에서처럼 어떤 공통적인 요인에 의하여 

함께 모인 그룹(circle)을 의미하고, 창 6:9 에서처럼 동시대 사람들(contemporaries, the circle of 

his peers)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זֶרַע[제라]처럼 “seed, descendants 씨, 후손”의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본 주해는 모티어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따라 דוֹר[도르]를 여호와의 종의 동시대 사람들을 

뜻하는 “세대”로 번역하였다.  

2) 불변화사 אֶת־[에트]가 직접목적어를 인도하는 것으로 보면 דוֹר[도르]는 “후손, 자손, 운명, 미래” 

등으로 번역된다(KJV, NKJV, NIV, NRSV, Oswalt). 그러나  אֶת־[에트]가 관점의 대격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면 דוֹר[도르]는 “세대 (사람들)”로 번역된다(NASB, RSV, NLT, Young, Motyer). 전자는 

“누가 그 후손을 생각했겠는가? 누가 그의 운명/미래를 생각했겠는가?”로 번역되고, 후자는 “그 세대 

중에 누가 고려해보았겠는가?”로 번역된다. 본 주해는 אֶת־[에트]가 관점의 대격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의 죽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당대의 

사람들은 종의 죽음을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고려해 보았겠는가?”라는 질문은 그 세대 사람들이 마땅히 종의 죽음을 

숙고했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종은 체포되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죽었다. 사람들은 

종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나 종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 사람들은 의로우신 종이 불의한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숙고했어야만 했다. 사람들은 종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함께 연결지어 

숙고해 보았어야 했다.  

② 이사야 선지자가 종의 죽음 자체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종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종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해석을 마땅히 알고 이해할 때 종의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갖게 된다.  

3) 접속사 כִי[키]가 영어의 because 처럼 이유의 부사절을 인도한다고 보는 입장은 앞의 콜론을 “누가 

그 후손을 생각했겠는가?”로 번역하고 그 이유로 뒤에 오는 두 콜론이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본 주해처럼 앞의 콜론을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생각이나 해보았겠는가/고려해 

보았겠는가?”라고 번역하면 접속사 כִי[키]가 마땅히 숙고해야할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영어의 

that 처럼 명사절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①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산 사람들의 땅”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Motyer, 434: 시 27:3; 116:9; 142:5[MT 6]; 사 38:11; 렘 11:19). “끊어졌다”로 

번역된 동사 נִגְזַר[니그자르]는 어근 גזר[가자르]의 니프알 어간으로 구약에 5 번 사용되었다. 애 

3:54 에서 과장법적으로 사용되고, 에 2:1 에서 다른 범주이지만 문자적으로 사용되고,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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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에서 이상 안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되고, 시 85:4-5[MT 5-6]에서 확실히 문자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파알(=칼) 어간으로 쓰인 8 번 중에서 5 번(왕상 3:25-26; 왕하 6:4; 합 3:17; 사 

9:20[MT 19])이나 문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Oswalt, 396). 이와 같은 “끊어졌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 53:8 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근 [가자르]는 에 2:1; 욥 22:28 에서 “결정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117 폭력적인(violent)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와이브레이(Whybray)나 끊어졌다(נִגְזַר[니그자르])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נִכְרַת[니흐라트](사 29:20)와 달리 거의 죽은 것처럼 느끼는 애통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소긴(Soggin)의 견해는 틀린 것이다(Oswalt, 394-396; Motyer, 434).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종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였다.  

② 종이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할 자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범죄한 내 

백성이므로 천벌이 내 백성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그 형벌이 백성의 죄짐을 

떠맡은 종에게 임했다. 내 백성이 받을 징벌이 그 종의 것이 되었다.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③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주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Young), “내 백성”을 

“우리”에 대한 시적 변형으로 사용된 동의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Alexander, Oswalt, Motyer).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로 나오므로(사 40:1; 43:20; 47:6; 51:4, 16; 52:4-6),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 53:8 에서 “내 백성”이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사해 사본 

이사야(1QIsa)는 “그의 백성”으로 읽고 있고 베스터만은 “우리의 백성”으로 정정하여 읽는다(Smith, 

455). 그러나 정정할 필요 없이 모든 역본들이 지지하는 맛소라 본문대로 “내 백성”으로 읽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네 번째 노래 안의 사 52:13; 53:11, 12 에서 대명사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지만, 

사 52:8 에서 대명사 “나”가 여호와라는 암시가 없고 사 53:10 에서 여호와가 “여호와”로 곧 

3 인칭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 53:8 의 “나”가 여호와일 가능성을 배제한다(Oswalt, 396). 삼상 

י)5:10 וְאֶת־עַמִֶֽ נִי   개역개정: “우리, 우리 백성”; 영어성경 “us, our people” cf. JUB(Jubilee לַהֲמִיתֵֶ֖

Bible 2000): me, my people)에서 “나”와 “나의 백성”이 동일한 대상이고, 슥 8:21 에서 “성읍 

거민들”이 자신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한 것, 그리고 사 6:5(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에서 “나”와 “백성”을 

동일시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Oswalt, 396). 백성을 대표하여 말하는 이사야가 자신을 

 

117 Motyer, 434 n. 5: 왕상 3:25f.(아이를 둘로 자름), 왕하 6:5(나무를 벰), 대하 26:21(문둥병자를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지게 함), 시 88:5(MT 6, 여호와의 진노 아래 죽은 사람들의 사후에 여호와로부터 분리되는 

것), 시 136:13(홍해를 가름), 사 9:20(MT 19, 때리고 잡는 습격), 애 3:54(갑작스런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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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우리” 대신에 “내 백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4) GBH 103f 에 의하면 ֹלָמו[라모]는 복수로서 “그들에게 to them”의 의미로 לָהֶם[라헴] 대신 50 번 

사용되고, 단수로서 “그에게 to him”의 의미로 ֹלו[로]대신 5 번(GBH 창 9:26, 27; 신 33:2; 사 44:15; 사 

53:8)사용되었다(cf. GKC 103f [53 번] 각주 3). ֹלָמו[라모]가 들어 있는 콜론의 직역은 “ שַעמִפֶ   [미페샤] 

because of the rebellion―עַמִי[아미] of my people―נֶגָע[네가] the blow―ֹלָמו[라모] to 

him/them”이다. 

 가 복수라면 백성을 받는 것으로 “because of the rebellion of my people whose was[라모]לָמוֹ ①

the blow/to whom the blow belonged 마땅히 천벌 받을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로 번역되며 

백성의 죄책을 강조한다. 이것은 관계사가 있는 ֹלָמו נֶגָע  אֲשֶר  עַמִי   미파샤 아미 아셰르] מִפָשַע 

네가 라모]처럼 읽는 것이다.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לָמו[라모]를 복수로 보았다. 

② 그러나 ֹלָמו[라모]가 단수라면 종을 받는 것으로 “because of the rebellion of my people, the blow 

was to him/came to him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었다/천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번역되며 종의 대리적 고난을 강조한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לָמו[라모]를 단수로 

보았다. 본 주해는 ֹלָמו[라모]를 단수로 보았다.  

③ 여기 “천벌”이라고 번역된 명사 “ נֶגָע[네가]”는 출 11:1 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레 13:5 에서 문둥병의 환처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백성의 범죄 때문에 

종이 받은 천벌은 아픔과 폭행과 핍박의 고통이 결합된 것(the combination of the pain of illness, 

violence, and persecution)을 묘사하며, 신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계 2:11)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당하는(시 22:1[MT 2]) 것을 가리킨다(Oswalt, 396).  

④ 4 절은 종의 고난을 보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것으로 보는( הוּ  חֲשַבְנֻ 

אֱלֹהִים מֻכֵה   우리의 평가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하샤브누후 나구아 무케 엘로힘] נָגוּעַ 

잘못된 평가는 8 절에서 천벌이 종의 것이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진술에 

의하여 교정된다. 종이 천벌을 받은 것은 종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다(Motyer, 435).  

7.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본 동시대 사람들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사실과 함께 그것이 바로 

그 백성의 범죄 때문에 종이 대신 천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해석을 고려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종은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에게 내려진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종의 것이 되어 종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숙고해야한다. 그리스도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벧전 2:21),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없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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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늘 묵상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 53:9 주해 

사 53:9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  

          그것은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1. 부당한 체포와 불법적 재판을 받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종의 죽음을 

말하는 8 절에 이어서 9 절은 바브계속법을 통하여 종의 장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것은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되신”118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연상하도록 해 준다. 총칭적으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의 “one”이나 “they”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주어는 3 인칭 남성 단수(GKC 144d, 창 11:9)나 3 인칭 남성 복수(GKC 144f, 창 29:2)나 

2 인칭 남성 단수(GKC 144h, 사 7:25)나 분사의 복수(GKC 144i, 렘 38:23)나 수동구문(GKC 144k, 창 

4:26)으로 표현된다. 9 절의 첫 동사 וַיִתֵן[바이텐]은 단수이지만 복수 ּוַיִתְנו[바이트누]처럼 총칭적으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וקִבְרֹּ   יִתֵןו  [바이텐 키르보]는 “and one assigned his grave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배정했다”를 나타내므로 “and his grave was assigned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 악인들(רְשָעִים[르샤임])은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가리킨다. 9 절의 첫째 콜론은 종의 무덤이 악인들이 묻히는 곳에 할당되었다고 말한다. 

2. 이렇게 9 절의 첫째 콜론은 별 문제가 없으나 둘째 콜론과 셋째 콜론에 이르면 서로 연관된 해석상의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첫 번째 문제는 접속사 바브를 갖는 둘째 콜론이 첫째 콜론과 동의적 

병행인지 반의적 병행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셋째 콜론의 접속사 עַל[알]의 정확한 의미가 

보다 자주 쓰이는 이유나 원인(because [cf. GKC 158b])인지, 아니면 드물게 쓰이는 양보(even though, 

GKC 160c = notwithstanding that; GBH 171e; HebS 288, 531)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1) NKJV 와 NASB 는 접속사 바브를 역접(but, yet)으로 보고 접속사 עַל[알]을 이유(because)로 보았다. 

① [NKJV]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But with the rich at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② [NASB]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Yet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118 한글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에서 능동태로 번역된 “성령으로 잉태하사”와 “장사한 지”는 각각 

“성령으로 잉태되사”와 “장사된 지”처럼 수동태로 번역해야 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고 

죽임 당하신 후 예수님이 자신을 장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후 

장사되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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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V, (N)RSV, ESV, HCSB, IVS 등은 접속사 바브를 순접(and)으로 보고 접속사 עַל[알]을 

양보(although, though)로 보았다.  

① [NIV] He was assigned a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the rich in his death, 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any deceit in his mouth.  

② [RSV/ESV] And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③ [NRSV]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his tomb with the ric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there was no deceit in his mouth.  

④ [HCSB]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a rich man at His death, although He 

had done no violence and had not spoken deceitfully.  

⑤ [IVS] Then they made his grave with the wicked, and with rich people in his death, although he 

had committed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3. 둘째 콜론의 원문(תָיו  와([바이텐]וַיִתֵן)에는 첫째 콜론의 동사([브에트-아시르 브모타브] וְאֶת־עָשִיר בְמֹּ

목적어(ֹקִבְרו[키브로])가 없고 첫째 콜론의 אֶת־רְשָעִים[에트-르샤임]과 병행되는 אֶת־עָשִיר[에트-

아시르]가 있고 תָיו תָיו 가 첨가되어 있다. 둘째 콜론의 전명구[브모타브]בְמֹּ  는 비분리[브모타브]בְמֹּ

전치사([베트] “-에”)+복수명사([마베트-모트 > 모팀-모테] “죽음들”)+접미대명사([아브] “그의”)로 

이루어져 있다.119 여기처럼 “죽음”이 복수로 쓰인 것은 겔 28:10 에만 나온다.120 여기 사용된 죽음의 

복수형( תִיםמוֹ [모팀] deaths)이 강세의 복수라면 종의 죽음의 끔찍한 성격이 부각되고, 탁월 혹은 

장엄의 복수라면 종의 죽음의 숭고함이 부각된다(cf. Motyer, 436). 종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잘못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끔찍한 성격이 드러날 것이고, 종의 죽음이 

백성의 죄 때문에 백성 대신 죽임 당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바르게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119 Oswalt, 390 n.19 에 의하면 1QISa 는 בומתו  bwmtw 를 갖고 있는데 Albright 는בָמָ ה의 원래의 장모음 

오를 지닌 형 בוֹמָה(KB, 136)에 접미대명사가 붙은  ָתוֹבוֹמ  (his high place, his funeral shrine)로 읽었다. 

그러나 사해 사본의  בומתו는 במותו의 첫 번째 모음 문자를 잘못 베낀 것으로 보면 “in his death”의 

의미를 갖는다. 역본들은 모두 “죽음”으로 읽는다.   

120  GKC 124 는 “פָנִים[파님] 얼굴”처럼 여러 외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표면 확장의 복수(plural of local 

extension)와 “חַיִים[하임] 생명”이나 “זְקֻנִים[즈쿠님] 노년”처럼 내재해 있는 특성을 강화하고 영어의 -ness, -hood, -

ship 으로 번역될 수 있는 추상의 복수(abstract plural)를 지적하고, 추상의 복수를 세분하여 “אוֹנִים[오님] 힘”과 같은 

강화/강세의 복수(plural of intensity or internal multiplication) 혹은 “אֱלֹהִים[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탁월 혹은 

장엄의 복수(plural of excellence or majesty)를 지적한다. Motyer(435)는 “무덤”의 복수형 קְבָרִים[크바림]이 욥 

17:1 과 21:32 에서 확장의 복수 즉 묘지(graveyard, place of graves)의 의미로 쓰였고, 왕하 22:20(요시아왕)과 대하 

16:14(아사왕)에서 탁월/장엄의 복수 즉 훌륭한 묘실/왕릉(splendid /royal grave)의 의미로 쓰인 것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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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성격이 드러날 것이다. 영(Isaiah 53, 68)은 복수형으로 나타낸 종의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과 

죽은 후 그의 부자와의 연합이 대조된다고 하였다.  

4. 첫째 콜론의 רְשָעִים([르샤임] 악인들)은 복수이고 둘째 콜론의 עָשִיר([아시르] 부자)는 단수로서 서로 

대조된다.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관계를 동의적 병행으로 보면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묻히도록 

의도되었고 종이 죽은 후에 의도된 대로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1) 이 경우 “부자 עָשִיר[아시르]”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부는 압제와 연관되고(시 49:5-6[MT 6-7]; 

52:7[MT 9]; 잠 18:23; 28:6, 20; 렘 17:11; 미 6:12), 부자는 압제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Oswalt, 398).  

2) “부자”가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자들은 “부자  ָשִירע [아시르]”를 “שֵי  רַע  עֹּ

[오쎄 라] doers of evil 행악자들”(Westermann, BHK) 혹은 “שְעִירִם[스이림] demons 귀신들”(BHS)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하지만 고대 역본들은 모두 “부자”를 지지한다(Oswalt, 390 n. 18).  

3) “부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볼 경우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עַל[알]은 드물게 쓰이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다(cf. 욥 10:7; 16:17; 34:6). 종은 그의 가장 충실한 동무들이었던 가난한 자와 함께 

묻히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그를 압제하고 그를 멸시하였던 부자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생애의 

마지막 아이러니를 만난다.  

4) 그렇다면 전체 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 종은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된 대로 죽어서 부자 즉 압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었다(Oswalt, 398).”  

5. 이와 대조적으로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관계를 반의적 병행으로 보면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묻히도록 의도되었지만 죽은 후에 종이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1) 이 경우 “부자 עָשִיר[아시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의로운 사람은 부유함을 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시 112:1-3; 잠 10:22; 14:24).121  

2) 이것은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עַל[알]의 일반적인 의미 즉 이유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cf. 왕상 

16:7; 시 44:22; 69:7; 렘 15:5; 욥 34:36). 종의 의로움 때문에 종에 대한 원래의 장사 계획이 좌절된 

것을 말한다.  

3) 그렇다면 전체 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종은 원래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되었지만 그의 

(숭고한) 죽음으로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종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종은 불명예스러운 죽음 이후에 그의 완전한 순결함 때문에 영예스러운 

장사를 받았다. 종이 악행을 저지른 원수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그 행악자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장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와 함께 영예로운 장사를 받았다(Young, 353).”  

 

121 그러나 부가 곧 부자가 의인이라는 증거로서 보이는 것은 아닌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시 49:16-20[MT 17-21]; 

잠 11:4;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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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매장되도록 작정되었을 것이지만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 그의 시신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지고 그의 묘실에 묻히신 것(마 

27:57-60)을 이 구절의 성취로 보고 성취된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122  동의적 병행(Oswalt)보다는 

반의적 병행(Young)으로 보는 것이 옳다.123  

1)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다는 것은 종이 죄인처럼 죽고 죄인처럼 묻히도록 의도되어 

있었다는 말이다. 종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몰고 간 사람들의 계획은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는 것은 종의 

외견상 참혹한 죽음 후에 아니 사실을 말하면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한 종의 숭고한 죽음 

후에 종은 부자를 위해 준비되었던 묘실에 묻혔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종의 승귀와 

영화는 그의 장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Young, Isaiah 53, 68).  

2)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을 반의적 병행으로 보면 셋째 콜론을 시작하는 접속사 עַל[알]은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유의 접속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이 끔찍한 아니 숭고한 죽음 이후에 

원래 의도되었던 악인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  

① “강포, 포악, 폭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חָמָס[하마스]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된 악행(“악인” 잠 10:6, 

11)이나 저질러진 악행(“잔해” 창 49:5) 혹은 죄악된 세상의 삶의 특징(“강포가 가득함” 창 6:11, 

13)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공공연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② 게다가 종은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입에 있는 거짓/궤사”는 말로 표현된 마음의 악함, 궁극적인 

나쁜 동기를 언급한다. 성경에서 삼가는 말이나 조심스러운 말은 좋으나(잠 22:21; 마 5:37), 

거짓말은 금지되고(레 19:11; 골 3:9), 혀는 복된 것(잠 12:14; 벧전 3:10)으로 묘사되기도 하나, 

위험스러운 것(욥 5:21; 약 3:6)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말은 마음의 가늠자(마 15:18)이고, 두 마음의 

표시(약 3:9-10)이기도 하고, 심판 날에 심문의 대상(마 12:36-37)이고, 완전함의 증거(약 3:2)이기도 

하다(Motyer, 436 n. 6)).  

 

122 Motyer(436)는 사 52:13-15 에서 가장 깊은 비하에서 가장 높은 승귀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 사 53:1-3 에서 그렇게 인간에 불과한 듯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팔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에 

이어서, 사 53:9 에서 정죄받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의 장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수수께끼가 제시된다고 하였다. 

Motyer 는 North 나 Wade 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지어 읽는 것을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한 것과 

Delitzsch 가 성취가 보여주는 해설없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교하며 다른 수수께끼들처럼 이 

수수께끼가 기록된 것은 사건의 진행을 통해 설명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임재 가운데 서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23 Motyer(436)는 셋째 콜론의 접속사 עַל[알]의 의미를 악인과 함께 배정되었다고 하는 첫째 콜론과 연결지어 

양보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고 하는 둘째 콜론과 연결지어 이유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57 

 

③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사 3:8)”이라고 말하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사 6:5).”라고 탄식하였다. 이사야의 죄책과 백성의 죄책이 드러나게 한 것은 거짓된 

혀이었다면 여기서 이사야가 종의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입에 궤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분명히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Motyer, 436). 그 입에 거짓이 없었고 강포를 행하지 않은 종은 죄가 

전혀 없었다. 종은 외적 행위나 내적 마음에 있어서 온전하였고 언행에 있어서 완전하였다. 종은 

그의 백성을 죄 문제를 해결할 완전 무결하고 무흠한 대리자이었다.  

3)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다.  

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요 8:46-47).”라고 말씀하셨다.  

②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 27:24; cf. 눅 23:14-15).”라고 말했다.  

③ 빌라도의 아내는 사람을 보내 재판석에 앉아 있던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마 27:19).”라고 말했다.  

④ 마태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 27:54; cf. 막 15:39).”라고 기록했다.  

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 

23:39)”고 비방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0-41).”고 말했다.  

⑥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고 말했다.  

⑦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2-25).”고 말했다.  

넷째 연(사 53:7-9) 요약 정리 

1. 종은 백성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신(53:6) 여호와의 뜻을 따를 때 자신의 뜻과 달리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했다. 종은 물리적 잔인함이 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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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받았다(주절). 종은 학대을 받고 곤욕을 치를 때 자원하여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 

제물로 죽임 당할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일 양처럼 어떠한 항의나 자기변호의 말도 하지 않고 그 

입을 열지 않고(53:7) 인내하였다(상황절). 이것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할 때의 묘사와 놀랍게도 

일치한다(마 26:63; 27:12-14; 막 15:5; 눅 23:9; 요 19:9). 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고,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벧전 1:18-

19)이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처럼 순결하신 종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원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종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벧전 2:23).  

2. 그러나 종이 자원하여 받으며 뛰어난 인내로 견디어 낸 고난은 그렇게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53:8ab). 종은 결박 받아 강제로 끌려가는 곤욕적인 

체포를 당하였고(요 18:12, 24), 부당한 재판 절차에 따른 유죄 판결 즉 사형 선고를 받고(요 19:16),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다. 종은 체포당하고 선고받았으나(사실적인 측면),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이 없는 불의를 겪었고(부정 불의적인 측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 행사도 못한 

채 희생을 당했다(희생적인 측면). 이러한 종의 죽음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해/고려해 보았겠는가?(53:8c)”라는 질문에서 암시된다. 종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며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다(53:8d). 종이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되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었다(53:8e). 

백성의 범죄 때문에 종이 받은 천벌은 아픔과 폭행과 핍박의 고통이 결합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고(계 2:11),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시 22:1; 마 27:46; 막 15:34) 것이었다. 종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종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마땅히 알고 이해할 때만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벧전 2:21),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3. 부당한 체포와 불법적 재판을 받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종은 장사되었다. 

종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배정되었으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배정되었다(53:9ab). 종은 

원래 악인들과 함께 묻히도록 계획되었지만 자기 백성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한 숭고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매장되도록 의도되었지만, 

죽어 장사될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묻히셨다. 종이 끔찍한 죽음(강세 복수) 아니 숭고한 

죽음(장엄 복수) 후에 원래 의도되었던 악인들과 함께 묻히지 않고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이다(53:9cd). 종은 정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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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필수적인(necessary) 일이고, 바라는 일이고(desire), 중심적인(central) 

일이고, 그의 시간 의식을 지배하는(dominating time-consciousness) 일이고, 기념(memorial)이 되는 

일이었다.124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이 구약 성경이 바라보는 것이고(눅 24:44-46)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 불가결한 일이므로([가이사랴 빌립보] 마 16:21/막 8:31/눅 9:21; [변화산] 눅 9:31; [수난예고] 막 

9:31; 10:33; 눅 13:33; 마 21:33-41; [베다니 시몬의 집] 막 14:8; [만찬의 잔] 막 14:24)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며 죽을 것이라고(막 10:45) 가르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필수적인 일로서 

그의 전망(outlook)을 형성하고 있었다. 

2) 예수님은 필수적인 십자가를 그의 뜻에 반하여 억지로 받아들이거나 수동적인 자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다(cf. 히 12:2).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다 성취될 때까지 이루기 위해 답답해 하시며(feeling pent-up and 

hampered 눅 12:51)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다. 예수님은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셨고(요 10:11), 밀알처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을 

아셨고(요 12:24),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며(요 15:13)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다.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바람이었다.  

3)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한 별세를 말씀하셨고(눅 9:31),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잔을 말씀하셨다(마 26:39, 42; 막 14:36).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에서 중심적인 일이었다. 

4)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의 때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말씀하셨다. 그의 때가 

되기 전에 아무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다(눅 13:31-33). 예수님은 그의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요 19:30). 이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간 의식을 

지배하였다. 

5)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기념으로 

삼으셨다. 그의 가르침과 능하신 사역들의 가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하셨든 간에 예수님은 그의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수단이 되는 결정적인 일인 것을 

강조하시고 역설하셨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념비적 사건이다(cf. 고전 11:24-26).  

5.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죄 없으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한 것을 늘 묵상하며 기념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124 Everett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8),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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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연: 사 53:10-12 주해 

1. 본문 

[IQIsaa ּוִיחַלְלֵהו]          חֱלִי הֶֶֽ  53:10a וַיהוָה  חָפֵץ דַכְאוֹ 

[G’]                     (D’’) H’ (b) (a) (III) G3 

[D20s0+חלל > ו]              H10<חלה D65s0< דכא B10  

 

וֹ שנַפְ   53:10b אִם־  תָשִים אָשָם 

(III) P1   o1    

fscs0<נֶפֶש msa B21< שים  

ים  53:10c יִרְאֶה זֶרַע  יַאֲרִיךְ יָמִָ֑

  (III H2) ω1 (p1) 

mpa< יוֹם H20<ְארך msa B20< ראה 

 

ח׃  ו יִצְלֶָֽ  53:10d וְחֵפֶץ יְהוָה בְיָדֹּ

  (III) G4  (a’) (b’) 

B20< צלח fscs0+ ב    חֵפֶץ >ו+msc  יָד > 

ו  ע בְדַעְתֹֹּּ֗ שוֹ נַפְ  יִרְאֶה <אוֹר> יִשְבָ֔  53:11ab מֵעֲמַל  

III(ω)[오]  (III) K2   ω2 (p2) (III) P2   o2  

fscs0+ עַת>ב  עָמָל>מן+msc נֶפֶש>fscs0 ראה >msa B20 שבע >B20 דַַּ֫

ל׃ תָם הוּא יִסְבֶֹּֽ ים וַעֲוֹנֹּ רַבִָ֑  53:11cd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

F ’ (s1) h4 J ’’ (IV) C3 (r1) (IV) A2  α2 (q2) α1 (q1) 

B20<

 סבל 
 

mpcs5+ו 

 עָוֹן>

mpa+ל+ה<

 רַב

mscs4 

 עֶבֶד>
msa 

H20 

 צדק>

 

ים  53:12a לָכֵן  אֲחַלֶק־ לֹו בָרַבִֹּ֗

(IV) C4   (r2) g3 (t1)  

mpa+ל רַב >ב+ה+s0 D24< חלק  

 

 וְאֶת־  עֲצוּמִים  יְחַלֵק שָלָל

 

53:12b 

 (t2)   

msa D20< חלק mpa<עָצוּם  

ו  חַת  אֲשֶר הֶעֱרָה  לַמָוֶת  נַפְשֹּ֔  53:12c תַֹּ֗

(IV) P3   o3 (IV) O2    

fscs0<נֶפֶש fsa+ מָוֶת >ל+ה H10<ערה   

 

שְעִים נִמְנָָ֑ה   53:12d וְאֶת־  פֹּ

 ω1   I ’’ (u1)  

N10< B55<פשע  

יעַ׃ שְעִים יַפְגִֶֽ א וְלַפֹּ  53:12ef וְהוּא חֵטְא־  רַבִים נָשָ֔

(IV) N2   ω2  (I’’’) (u2) E’   (IV) B3  (IV) C5  (r3) (J’’’) (s2)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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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פגע B55+פשע > ו+ל+ה B10 mpa< רַב msc<חֵטְא  

2. 본문 문제 

1) 53:10 

① 첫째 콜론의  וַיהוָה חָפֵץ 와 마지막 콜론의  וְחֵפֶץ יְהוָה가 보여주는 두 가지 문예적 기교는? 

② 접속사 없이 연결된 부정사 ו  ?의 관계를 설명하면הֶחֱלִי 와 동사דַכְאֹּ

로 읽는וִיחַלְלֵהוּ 대신הֶחֱלִי ③ IQIsaa 의 동사의 어근은? 

④ 동사 תָשִים은 3 인칭 단수인가 아니면 2 인칭 단수인가? תָשִים이 3 인칭이라면 그 주어는? 

이 2תָשִים 인칭이라면 그 주어는?  

⑤ (다섯째 연에 3 번 나오는) 명사 נֶפֶש의 성은?  

2) 53:11 

① 첫 단어   ?의 의미는עֲמַל 의 용법과 명사מִן 에 붙어 있는 전치사 מֵעֲמַל

 ?에 대한 본문 비평상의 문제는יִרְאֶה [אוֹר] יִשְבָע ②

③ 맛소라 본문 그대로 볼 경우 יִרְאֶה יִשְבָע에 대한 해석은? 

ע ④ ו ?에 붙어 있는 악센트는יִשְבָ֔ 에 붙어 있는 악센트는? 붙어 있는 악센트에 따르면בְדַעְתֹֹּּ֗ ו  는  בְדַעְתֹֹּּ֗

앞에 있는 ע 와 함께 가는가? 아니면 뒤에 오는 동사יִשְבָ֔ יק    ?와 함께 가는가 יַצְדִֵ֥

⑤ 맛소라 본문 그대로 볼 경우 ו  에서 속격은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인가 아니면  בְדַעְתֹֹּּ֗

목적어적 속격(objective genitive)인가? 

ו 가 전승상 빠진 것으로 보고 병행법을 고려할 경우אוֹר ⑥  와 함께 가는가 아니면יִשְבָע 는 앞의בְדַעְתֹֹּּ֗

뒤에 오는 동사 יַצְדִיק[야츠디크]와 함께 가는가? 

에 붙어있는 1עַבְדִי ⑦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의 관계는עַבְדִי  와צַדִיק  ?는 형용사로 쓰인 것인가 아니면 명사로 쓰인 것인가צַדִיק ⑧

 ?에서 전치사 라멧의 용법은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רַבִים ⑨

תָם הוּא  ⑩ לוַעֲוֹנֹּ יִסְבֹּ 의 어순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절은 상황절인가 아니면 주절인가?  

3) 53:12 

 ?이 받는 내용은לָכֵן ①

 ?의 의미는רַבִים  ?의 용법은בְ  에서 전치사בָרַבִים ②

  ?의 용법은אֶת־ 에서וְאֶת־עֲצוּמִים ③

  ?의 뜻은תַחַת אֲשֶר ④

שְעִים נִמְנָה ⑤   ?의 어간의 의미는נִמְנָה ?의 용법은אֶת־ 에서וְאֶת־פֹּ

⑥ 마지막 두 콜론   נָשָא חֵטְא־רַבִים  יַפְגִיעַ וְהוּא  שְעִים  וְלַפֹּ 를 시작하는 접속사 וְ     의 용법과 대명사 

 ?의 역할은הוּ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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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 

   사 53:10  여호와의 뜻은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혹은 찌르시는) 것이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하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4. 문학적 분석  (cf. Motyer, 436-438)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다섯째 연(53:10-12)은 노래 전체에 흐르는 모든 중심 사상들이 모여드는 

저수지 같다. 그렇지만 다섯째 연은 첫째 연(52:13-15)과 셋째 연(53:4-6)과 주된 연결을 이룬다. 

2) 먼저 첫째 연과 다섯째 연을 비교하면 이렇다. 첫째 연(52:13, 15)의 슬기로운 행위를 통한 사명 

완수와 승귀라는 주제는 다섯째 연에서 종이 그의 날들을 길게 하고(53:10c),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10d), 개인적 성취에 대하여 만족해하고(11b), 전리품을 차지하고 나누어 

줄(12ab) 때 다시 부각된다. 첫째 연(52:14-15)의 “רָבִים[라빔] 많은 사람/민족”의 주제가 53:11-12 에 

세 번 반복되어 나오며(11c 많은 사람; 12a 많은 사람; 12e 많은 사람) 수미쌍관법을 이룬다.  

3) 셋째 연(53:4-6)과 다섯째 연(53:10-12)을 비교하면 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① (53:3 의 לִי חֹּ 아픔을 아는 자”와) 53:4“ [여두아 홀리]יְדוּעַ  의 ּחֳלָיֵנו[홀라에누] “우리의 아픔”과 

53:10 의 הֶחֱלִי [헤헬리] “그가 아프게 하셨다”는 모두 같은 어근에서 온 것이다. 4 절의 “그가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것”은 10 절의 “여호와께서 그를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시기로 뜻하신” 결과이다.  

② 53:4-6 에서 종의 고난이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받고 찔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52:14 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도록 망가진 모습과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도록 망가진 모양”의 확대이고 53:11a 의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든 고통 즉 “그의 영혼의 

수고”로 정리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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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52:15 의 “많은 민족들에게 피를 뿌림”에서 나온) 희생의 주제는 53:4-6 에서 죄를 담당하는 

것(4 절: 아픔을 짊어지고 슬픔을 담당함), 대리적 형벌(5 절: 찔리고 부서지고 징계 받고 채찍 맞음), 

하나님과의 화목(5 절), 백성의 죄를 떠맡는 중보(6 절)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53:10-12 에서 

반복되어 나온다.  

• 4 절의 짊어지다( שָאנֶָֽ  [나싸] 4a)―담당하다(סְבָלָם[스발람] 4b)는 11-12 절에서 역으로 

담당하다(ל   .로 나온다(12d [나싸]נָשָא )11d)―짊어지다 [이스볼]יִסְבֹּ

• 대리적 형벌(5 절)은 속건제물(10b)로 표현된다.  

• 화목과 죄를 떠맡기심(5-6 절)은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10 절)이었고 이러한 종의 사역은 

여호와를 만족시켰고 온전한 상을 받는다(12 절).  

• 53:6 의 마지막 동사( ַהִפְגִיע[히프기아] 그에게 떠맡기셨다)와 53:12 의 마지막 

동사( ַיַפְגִיע[야프기아]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는 같은 어근이다. 6 절에서 

여호와는 종에게 그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가 죄악을 떠맡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6 절)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12 절)이다.  

4) 다섯째 연(53:10-12)은 3 인칭 묘사(53:10-11ab)와 1 인칭 증언(53:11cd-12)으로 2 구분할 수 있다. 

3 인칭 묘사가 나오는 53:10 은 חָפֵץ וְחֵפֶץ   와(여호와께서 뜻하셨다 [바아도나이 하페츠])וַיהוָה 

에 의하여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3(여호와의 뜻 [브헤페츠 아도나이])יְהוָה 인칭 묘사가 

나오는 53:11ab 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의 위치(11a)와 종의 사역에 대한 만족(11b)을 언급한다. 

여호와께서 종을 “나의 종”으로 부르며 말씀하시는 1 인칭 증언(53:11cd-12)은 종의 의로움(11 절)과 

종의 죽음의 대리적 성격으로 인한 상(12 절)에 대하여 언급한다.  

5) 다른 한편으로 다섯째 연(53:10-12)은 종의 נֶפֶש[네페시](“영혼”)가 3 번(10b, 11a, 12c) 나오는 것에 

주목하며 3 구분할 수도 있다.  

① 다섯째 연의 첫 네 콜론(10a-d)에서 종은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있고 마지막 네 콜론(12c-f)에서 

종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으며 중앙의 여섯 콜론(11abcd-12ab)에서 종은 그 자신의 고유의 

가치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다.  

② 세 부분을 통일시키는 주제는 종의 죽음을 속건제(10b)로 이해하고, 죄를 제거하고 의를 전가하는 

대속적 희생(11-12ab)으로 이해하며, 자발적인 동일시와 중보(12c-f)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52:13-15 에서 제기된 수수께끼가 풀린다. 53:1-3 의 종의 삶과 고난에 대한 사실이 53:4-

6 에서 설명되고, 53:7-9 의 종의 자발적이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사실이 53:10-12 에서 설명된다. 

③ Motyer(438)가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처럼   a2 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종이라는 사상(10d, 

11a)에 의하여 a1 과 연결되고, a3 는 사실(12ab)에 첨가된 설명으로서 a2 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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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Solution: exaltation through sin-bearing suffering (53:10-12) 해답: 대속적 고난을 통한 승귀 

  The explanation of the Servant's suffering (10-11b) 종의 고난에 대한 설명과 

                merging into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c-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  The meaning and effects of the Servant's death (10) 종의 죽음의 의미와 결과 

                   a1   The servant's soul ①:  종의 영혼 

Divine pleasure (10a)  하나님의 기쁨  

                              His death as a guilt offering (10b) 속건제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s family (10c) 종의 가족 

                              The executor-Servant (10d) 여호와 뜻의 성취자 

                B  The Lord's testimony to his Servant (11-12) 여호와의 종에 대한 증언 

                   a2   The servant's soul ②:  종의 영혼 

His death as personal suffering (11a) 개인적 고난으로서 종의 죽음 

                              The Servant satisfied (11b) 종의 만족 

                                Righteousness provided (11c) 의의 제공 

                                By sin-bearing (11d) 죄악 담당 

                                Issuing in victory (12ab) 승리로 귀결 

                   a3   The servant's soul ③:  종의 영혼 

His death as voluntary (12c) 자발적인 종의 죽음 

                                Voluntary identification (12d) 자발적인 동일시 

                                Personal sin-bearing (12e) 개인적 죄악 담당 

                                Mediatorial interposition (12f) 중보기도 

 
6) 버기(185)는 세 번째 스탠자(Third stanza)의 두 번째 스트로피(second strophe)인 53:10-11b 에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10  여호와[יהוה]는 뜻하셨다[הָפֵץ]-그를 부수시기로[ֹדַכְאו]  

그리고 그를 찌르셨다[IQIsaa wyḥllhw ּוִיחַלְלֵהו]. 

            그의 영혼이[ֹנַפְשו]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ראה]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뜻이[חֵפֶץ]-여호와의[יהוה]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1  그의 영혼의[ֹנַפְשו]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ראה] 것이고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① 53:10-11b 는 거의 동일한 순서로 반복되어 나오는 4 개의 단어에 의해 묶여진 한 단락을 이룬다. 

[아도나이]-[하페츠]-[나프쇼]-[라아](53:10a-c) 그리고 [헤페츠]-[아도나이]-[나프쇼]-[라아] (53:10d-

11b)에 주목하라. [아도나이]-[하페츠]의 역순적 반복과 (53:5 의 “찌르다”와 “부수다”가 역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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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부수다”와 “찌르다”의 병행 단어의 반복은 종의 고난이 여호와의 뜻인 것을 강조하고 

[나프쇼]와 [라아]의 반복은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고난의 열매를 다시 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② 불변화사 [에트]를 제외한 단어 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우리” 부분인 53:1-6 에는 70 개의 

단어가 나오고 “그” 부분인 53:7-11b 에는 62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반복이 큰 단락을 

구분하고 묶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1-6 은 [미]-[미]로 시작하여(53:1) [쿨라누]-

[쿨라누]로 마치고(53:6), 53:7-11b 는 [로 이프타흐 피브]의 반복으로 시작하여(53:7) [라아]의 

반복으로 마친다(53:10-11).  

③ 53:1-6 과 53:7-11b 에는 14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총 40 개 단어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반복, 

동의적 병행 단어 반복, 재담적 단어 반복을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구?” 53:1(2“ [미] מִי • 번), 8 

ועַ  •  씨” 53:10c“ [제라] זֶרַע .팔” 53:1b  vs“ [즈로아] זְרֹּ

 앞에” 53:2, 7“ [리프네] לִפְנֵי •

 땅” 53:2, 8“ [에레츠] אֶרֶץ •

아니다”  53:2(3“ [로]לֹּא • 번), 3, 7(2 번), 9(2 번) 

 그” 53:4, 5, 7“ [후] הוּא •

 보다”  53:2d, 10c, 11a“ [라아]רָאָה •

  고난받다” 53:4d , 7a“ [아나]ענה //   천벌/징벌/형벌받다” 53:4c , 8d“ [나가]נגע •

 찌르다/부수다” //[다카 /할랄] “부수다/찌르다” 53:5ab, 10a“ [할랄/다카] דכא/חלל •

 범죄/죄악” //[아본/페샤] “죄악/범죄” 53:5ab, 6, 8d“ [페샤/아본]פֶשַע עָוֹן •

 에게, 위에, 때문에/일지라도” 53:1, 5, 9“ [알] עַל •

여호와”  53:1, 6, 10(2“ [아도나이] יהוה • 번)  

7) 버기(185)는 네 번째 스탠자(fourth stanza)인 53:11c-12 에 반복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반복이 

주는 문예적 효과를 설명한다.  

       11 c 자기 지식으로 인해-의롭게 할 것이다( יק יַצְדִ  )-의로운( יקצַדִ  ) 내 종이-많은 사람을( יםרַבִ  ), 

                     그들의 죄악을( תָ  םעֲוֹנֹּ ) 그가( וּא ה ) 친히 담당할 것이다( ליִסְבֹּ  ).   

       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רַבִים) 차지하게 하고(חלק)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חלק).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자들과( שְעִ  יםפֹּ )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הוּא) 많은 사람들의( רַבִים) 죄를 짊어졌고(נשא) 

            범죄자들을( שְעִ  יםפֹּ )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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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3:11c-12 에 많은 반복적이고 수사학적인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두 신적 선언 부분(52:13-15; 

53:11c-12)이 틀을 형성하는 수미쌍관법이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עַבְדִי[아브디] 나의 

종”(52:13a; 53:11c)에 의해 도입되는 서언과 결언은 각각 7 개의 다른 단어를 포함한다. 

많은”이란 단어가 52:14-15 [라빔]רַבִים“ 에 2 번 나오고 53:11-12 에 3 번 나온다. 어근 [나싸]가 

재담적으로 52:13 에서 승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53:12 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비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반복되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차례로 “나의 종”의 신적 기원과 고귀, 그의 

고난을 통해 은택을 입는 “많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의 지상적 “죄를 짊어짐”과 그의 

천상적 “승귀”를 강조한다.   

② 53:11c-12 에서 5 개의 단어들 곧  צדק[차다크]-רַבִים[라빔]-הוּא[후]-חלק[할라크]-פשע[파샤]가 

반복되고 있다. 53:11c-12 는 어근 [차다크] (“의롭다”)의 반복으로 시작하고 어근 [파샤](“범죄하다”)의 

반복으로 마친다. 이 반복은 종이 의인이고 그가 고난받으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범죄자인 것을 

분명하게 대조하는 효과를 준다. [라빔](“많은”)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종이 성취하는 것의 범위에 

주목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종의 차지가 될 것인데 그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③ 53:4 의 [나싸]-[싸발](“짊어지다”-“담당하다”)과 53:5 의 [페샤<파샤]-[아본](“범죄”-“죄악”)이 다시 

53:11-12 에서 [싸발]-[나싸](“담당하다”-“짊어지다”)와 [아본]-[포시임<파샤](“죄악”-“범죄자들”)처럼 

역순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종의 대속적 고난을 상기시켜주며 종의 의롭게 하는 특권과 상급이 

이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④ 53:11-12 에서 이 동의적 단어들이 병행적으로 나란히 나오지 않고 서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중앙에 오는 종의 자기 희생적 죽음에 대한 상급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아본]—[싸발](“죄악”—“담당하다”)과 [나싸]—[포시임](“짊어지다”—“범죄자”)이 서로 떨어져서 

역순대구를 이루면서 틀로서 중앙에 두번 반복되는 [할라크](“차지하다”)를 감싸고 있다.   

사 53:10 주해 

사 53:10  여호와는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그의] 씨를 보며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1. 10 절의 첫째 콜론을 시작한 접속사 바브는 이접적(disjunctive) 접속사로 앞의 9 절과 대조를 표현한다. 

이 바브가 접두된 주어 여호와는 강조되고 있다.  

1) 종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고 죄가 없었다(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신이] 그를 부수며 아프게 하는(혹은 찌르시는) 것을 뜻하셨다(10a). 동사 [하페츠]는 “KB, 340: to 

take pleasure in, desire, delight in, be willing to 기뻐하다, 원하다, 뜻하다, 기꺼이 하려고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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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고 있다. 사해 사본(1QIsa)은 어근 [할라]의 히프일 어간 [헤헬리](“그가 [그를] 아프게 

하셨다”)로 읽지 않고 어근 [할랄]의 피엘 어간 [비할레후](“그가 그를 찌르셨다”)로 읽는 독법을 갖고 

있다. 사해 사본의 독법에 의하면 53:5 의 [므홀랄]과 [므두카]가 병행 단어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역순으로 [다크오]와 [비할레후]가 병행 단어로 쌍을 이루고 있다.   

2)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부서지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셨다. 종의 죽음은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Young, 354). 종의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는 종이 부서지는 것을 원하셨고 종이 파쇄되는 

것을 기뻐하셨고 종이 부서지며 아파하기(혹은 찔려 죽임당하기)를 뜻하셨다. 종이 부서지는 것은 

여호와의 목적이요 소원이요 기쁨이었다.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종에게 떠맡기시고(53:6)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한 종(53:4)을 부수시고 아프게 하시고 찌르셨다(53:5, 

10). 5 절에 묘사된 대로 종이 부서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10 절에 밝혀지는 대로 종을 

부수시는 것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뜻이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박살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종을 박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종을 파쇄하는 것이었다. 

3) 오스왈트(400 n. 50)는 부정사(ֹדָכְאו[다크오] 그를 부수는 것)와 정형동사(הֶחֱלִי[헤헬리] 그가 [그를] 

아프게 하였다)125가 접속사 없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유의하여 이를 중언법으로 보고 “to crush 

painfully 심히 아프도록 부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모티어(439)도 비슷하게 “(he willed/was 

pleased) to bring him to weakness by crushing him 그를 부스러뜨림으로써 그를 아프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종이 부서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그 종을 파쇄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종에게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신 여호와는 종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를 

부수시면서 그로 아프게 하심으로써 종이 백성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기뻐하셨다.  

4) 3 절에 묘사된 대로 여호와의 종은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4 절에 묘사된 대로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아픔을 짊어졌고, 10 절에서 밝혀지는 대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객체인 종에게 내려치심을 부과할 때 종은 주체가 

되어 아픔을 견디었다.126 여호와께서 종을 아프게 하셨다고 하는 묘사는 그 종에게 임했던 전반적인 

비하의 간결한 명명이며 이 동사와 함께 종의 비하와 고난에 대한 묘사가 끝이 난다(Young, 354). 이 

후에 오는 단어들은 종의 승귀를 묘사하기 시작한다.  

 

125 어근 חלה[미근-헤동사]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는 הֶחֱלִי[헤헬리]는 어근 חלא[미근-알레동사]의 사역능동어간 

   .대신 쓰인 것이다(GKC 74k: 왕하 13:6; GKC 75ii) [헤헬리]הֶחֱלִיא

126 Motyer, Isaiah, 439: “The objective, divine imposition of crushing was subjectively end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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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죄한 의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임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여호와는 이 종을 파쇄하시길 원하셨고 이 종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시길 원하셨는가? 종이 겪어야 

하는 끔찍한 일들을 통하여 확보해야 하는 더 좋은 선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Oswalt, 400).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며 종을 아프게 하시려고(혹은 찔러 죽이시려고) 뜻하신 이유는 둘째 

콜론(조건절)과 셋째 콜론(귀결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10b 조건절)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10c 귀결절).  

1) 스미스(408-409)는 둘째 콜론을 인도하는 접속사 [임]이 미완료와 함께 미래에 이루어질 조건을 매우 

자주 나타내지만(GKC 159n-s) 종이 이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었으므로 가정적 혹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NRSV 처럼 시간(when) 혹은 NIV 처럼 양보(though, GKC 

160a, 사 1:18)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영어 성경의 접속사 [임]의 번역을 

분류하면 NASB, YLT, DRA, WYC, Oswalt 등은 “if”로 번역하고, ESV, HCSB, NKJV, NRSV, Young 등은 

“when”으로 번역하고, NIV 는 “though”로 번역했다.  

2) 백성의 구원을 위해 종을 부수고 아프게 하고 찔러 죽이는 것을 원하시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종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고려하면 충족될 

필요가 있는 조건의 “if”(when 과 비슷한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Oswalt, 401). 

모티어(438)는 둘째 콜론과 셋째 콜론의 관계를 “If and when . . . then . . .”로 번역했다.    

3. 조건절의 동사 תָשִים[타씸]은 문법적으로 3 인칭 여성 단수로 볼 수 있고 2 인칭 남성 단수로 볼 수 

있다. 2 인칭 남성 단수로 볼 경우 암시된 주어는 “여호와” 혹은 선지자가 염두에 둔 “독자, 청중”이 

되고, 3 인칭 여성 단수로 볼 경우 조건절에 명시된 “ֹנַפְשו[나프쇼] 그의 영혼”이 주어가 된다. 조건절 

ו ים אָשָם  נַפְשֹּ֔   .의 번역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진다[타씸 아샴 나프쇼]תָשִֵ֤

1) 동사 [타씸]—2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여호와” 

① 암시적 주어를 명시적으로 여호와로 밝히는 번역들이 있다. 

• NIV: and th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n offering for sin 

• NOG(Names of God Bible): When Yahweh has made his life a sacrifice for our wrongdoings 

• NCV(New Century Version): The LORD made his life a penalty offering 

② 암시적 주어를 여호와로 보고 “you”를 주어로 하는 번역들이 있다. 

• NKJV: When You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 HCSB: When You make Him a restitution offering 

• NRSV: When you make his life an offering for sin 

• ISV: Although you make his soul an offering for sin 

③ 모티어(439)는 이 번역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10 절의 주된 사상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에게 행하신 것이므로 자연히 “오 주여 당신님이 하실 때/하실지라도”로 연결된다. “영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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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죽음에 내어놓는 생명자체이다(레 17:11). . . 49:2 에서 여호와께서 

임무를 위해 그분의 종으로 준비시키는데 동사 [씸]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그 임무의 완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④ 여호와를 주어로 볼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Young, 354).  

• 첫째, 본 구절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 없으며 תָשִים[타씸]의 앞과 뒤에 하나님이 

3 인칭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 둘째, 희생 제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다. 비록 

여호와께서 그 종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지만 여호와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 셋째, 12 절에서 종이 자기 사역에 대한 상을 받는데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린 주체가 바로 종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동사 [타씸]—2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청중”  

① LXX: “ἐὰν δῶτε περὶ ἁμαρτίας, ἡ ψυχὴ ὑμῶν ὄψεται σπέρμα μακρόβιον If ye[=plural you] 

can give an offering for sin, your soul will see long-lived seed 

② Oswalt: if you make his soul a guilt offering,  

• 오스왈트(401-402)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독자에게 간접적으로 말해 온 선지자가 독자를 

포괄적인 “우리, 우리 모두” 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고 있다. 선지자는 더 이상 우리가 종을 

멀리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종의 사역이 독자/청중 자신에게 효과가 있도록 종이 “당신”을 

위해 제공하는 찔리고 상한 종 자신을 취하여 “당신”이 그 종 자신을 속건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모티어(439-440)는 암시적 주어가 속건제를 필요로 하는 청중 개개인을 가리킨다면 이 네 번째 

노래에서 2 인칭 단수로 말하는 유일한 경우가 되지만 반대할 논증이 없고 그런 의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해석은 개개인이 종의 대속적 죽음의 은택들을 적용할 때 종이 

그의 씨를 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번에 드려진 종의 희생 제사가 개개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는 개인이 하나씩 하나씩 종의 가족으로 

모여지는 것을 강조한다. 

• 그러나 선지자가 정말 독자/청중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3) 동사 정정 [야씸]—3 인칭 남성 단수, 암시적 주어—“종”127 

① Peshitta(Syriac): “he laid down his life as a sin offering”(Oswalt, 401 n. 51) 

② Vulgate: “he shall lay down his life for sin” (Oswalt, 401 n. 51) 

③ NASB: If He would render Himself as a guilt offering 

 

127 인칭 접두요소 타브(ת)가 3 인칭 남성 단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문제에 대하여 IBHS 31.1.1a n. 2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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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SV: when he makes himself an offering for sin 

⑤ AMP: If He would give Himself as a guilt offering [an atonement for sin] 

⑥ NLT: Yet when his life is made an offering for sin 

4) 동사 [타씸]—3 인칭 여성 단수, 주어—[나프쇼] “종의 영혼”  

① ESV: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② Young: when his soul shall place an offering for sin 

③ 이 해석은 무엇이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명시되지 않아 다소 좀 이상한 구문 해석으로 보이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 모티어(440)는 이 해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그의 영혼을 주어로 보는 것은 레 5:17 에 속건제를 드릴 주체로  נֶפֶש[네페시](“영혼”)가 언급되는 

것과 똑같다. 128  이 해석은 종이 보상의 임무(속건제)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맡기는 것을 

강조하는데 어쩌면 이사야가 7-9 절에 이어 10-12 절에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 사 50:7 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므로 부끄러워 아니하고 순종의 힘든 과업에 그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고(set his face to the grim task of obedience) 여기 사 53:10 에서 종은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set his soul to the completion of the 

task).129  

•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기로 뜻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10a)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종이 

그의 영혼 즉 그 자신을 대속적 희생 제사로 기꺼이 내놓는 것(10b)은 아주 잘 어울린다.  

5) 모티어(440)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한 후 각 해석이 그 나름대로 적절한 색채를 

띠고 있고 이사야가 그것을 그렇게 남겨두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주해는 

그의 영혼을 주어로 보는 입장을 취했다. תָשִים [타씸]의 주어를 여호와로 보든지(NIV, NKJV, NRSV, 

HCSB, ISV), 혹은 독자/청중으로 보든지(LXX, Oswalt), 혹은 그의 영혼으로 보든지(ESV, Young), 

아니면 [타씸]을 [야씸]으로 고치고 종을 주어로 보든지(페시타역, 벌게이트역, NASB, RSV, AMP, 

NLT), 오스왈트(402)가 지적한 대로, 분명한 것은 종의 고난의 의미가 종이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여호와의 의도 안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점이다.  

4. 종은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참혹한 죽음에 의하여 종으로부터 취해진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가 속건제물이 되었다.  

 

128 [레 5:17-19] (17)만일 누구든지(נֶפֶש[네페시] “soul” "a person")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19)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129 아래 두 구절에 나오는 [씸]에 유의하며 비교해 보라. 

    사 50:7 יש חַלָמִ֔ מְתִי פָנַי  כֶַֽ  ”.ESV: “I have set my face like a flint [쌈티 파나이 카할라미시] שֵַ֤

    사 53:10  ו ים אָשָם  נַפְשֹּ֔ תָשִֵ֤ [타씸 아샴 나프쇼] ESV: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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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건제는 이웃이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고 제사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사이다(레 5-6 장). 속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배상”을 통한 “만족”을 강조하는 

점이다(레 5:16; 6:14). 종의 생명의 피가 쏟아진 죽음은 대속적 희생으로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계획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Young, Isaiah 53, 70). 종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깨어진 법과 거스러진 거룩함과 관련하여 

하나님 편의 요구/필요를 만족시켜준다(Motyer, 439).  

2) 종의 죽음이 희생 제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종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종은 자기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희생 

제물로 바친 의로운 제사장이다. 종은 자신이 속건 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신 분이다. 따라서 종이 

드린 제사는 모세 율법에 언급된 동물 제사와는 달리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린 제사로서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사이다(Young, Isaiah 53, 71).  

3) 종이 드린 속건제는 다른 어떤 희생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이며 모형이었던 모든 제사들의 

진정한 원형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요일 2:2; 4:10).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히 9:26, 28).  

4)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막 10:45)”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cf. 롬 3:25; 8:3)”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1-14)”라고 말했다. 

5. “종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이란 조건절(둘째 콜론) 다음에 나오는 귀결절(셋째 콜론)은 종 자신이 

대속적 희생 즉 속건제를 드릴 때만 가져올 수 있는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그가 [그의] 씨를 

볼 것이다. 둘째, 그가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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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의 대속적 죽음의 첫째 결과로 그는 씨를 볼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볼 것이다(יִרְאֶה[이르에])라는 

동사는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죽음 후에 죽은 채로 남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산 자로서 그의 씨를 볼 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Young, 355).130  

① 그의 씨란 그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가 피를 뿌린 많은 사람들이고(52:15), 그가 찔리고 부서짐으로 죄를 대신 담당해 준 

사람들이고(53:5), 그가 위하여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 사람들이고(53:10), 그가 의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고(53:11), 여호와에 의해 그에게 떠맡겨진 사람들이고(53:6) 그가 떠맡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53:12)이다.  

② 모티어(440)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사 49:21)”라고 묻던 시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종은 사 54:1-3, 13-14 이 확증하는 대로 모든 영적 자녀들을 볼 것이다. 종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후 아무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cf. 시 127:3-

5; 128:6; 잠 17:6). 시 22:30 에 기록된 대로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후세의 자손이 주님에 대해 

들어 알게 될 것”이다.  

③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지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것은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히 2:10). 종이 보게 될 씨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갈 3:26-29).  

④ 영(355)은 헹스텐베르그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속받은 백성도 없고 교회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헛되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충실히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발전한다.”  

2) 종의 대속적 죽음의 둘째 결과로 그는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① 영(356)은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이 종의 왕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세는 

왕이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을 말했다(신 17:20).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 

 

130  오스왈트(403)는 영처럼 종의 부활을 주장할 필요를 의문시하며 씨나 날들의 장구가 비유적인 

것으로서 종의 삶이 결국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가장 생생한 언어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But whether Isaiah intends to speak of resurrection or not, this much is clear, as 

Westermann points out: it is only on the other side of the Servant’s death that his deliverance and 

ours may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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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고 말씀하셨다. 종이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셨던 

약속(삼하 7:13, 16; 시 21:4[MT 5]; 89:4; 132:12)을 고려하면 그가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② 모티어(440)는 “to prolong days 날들을 길게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구약에서 신 5:30[MT 33]을 

포함하여 21 번 사용되고 “length of days 장수”는 신 30:20 을 포함하여 9 번 사용되었고 이 

어구는 거의 항상(시 23:6 예외) 지상 삶의 장구함과 관련지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어구가 

여기에서처럼 죽었던 자에 대해 사용된 것은 유례가 없다.  

③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구약의 일관된 가르침이므로(욥 19:25-26; 시 49:15; 73:24-25; 잠 

23:13-14; 사 26:19; 단 12:2; cf. 겔 37:1-4)131 죽은 종이 살아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죽음은 

신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에 들어가게 했지만 종의 경우 죽음은 그로 주권적 권위와 

능력을 갖는 입문이 되게 하여 그가 여호와의 구원의 목적들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며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했다.  

④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 1:17-18).”고 말씀하셨다. 종이 그의 

날들을 길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앎이로라(롬 6:9).”는 바울의 말을 연상하게 해 준다.   

6. 여호와께서 종을 부수시며 심히 아프게 하신 것을 묘사하는 첫째 콜론(10a)과 함께 [중앙의 

조건절(10b 속건제)과 귀결절(10c 씨와 영생)을 감싸며] 수미쌍관법을 이루는 넷째 콜론(10d)은 종을 

심히 아프도록 부수시기를 기뻐하셨던 여호와의 뜻이 종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종의 사역에 대한 해석을 요약하는 것이다.  

1) 그 종의 손에 의하여(즉 그의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일(곧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Young, 356).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정하신 것을 성취하고 충만하게 성취할 자는 바로 그 종이다. 그러므로 그 종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종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속의 축복이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2) 종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종에게 약속된 일들(사 42:4; 49:5-6; 50:7-9; 52:13)이 일어난다. 

이것은 종의 설교의 결과도 아니고, 종의 모범적 삶의 결과도 아니고, 종의 역경 가운데의 인내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의 결과이다(Oswalt, 402). 종은 흠없는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131 구약의 이 구절들은 Grudem, Systematic Theology, 830 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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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라고 말씀하셨다.   

사 53:11 주해 

사 53:11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그는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그가 담당하면서. 

1. 이사야 선지자는 10 절에서 여호와께서 뜻하신 대로(10a), 여호와의 뜻대로(10d) 백성을 대신하여 

부서지며 아픔을 당하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10b) 종이 그의 사역의 결과로 그의 씨를 보고 

영원히 살며(10c)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 것을 묘사한 후(10d) 11 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결과들을 

묘사한다. 그 결과들은 먼저(11ab) 종의 관점에서 진술되고 다음으로(11cd) 백성의 관점에서 

진술된다(Oswalt, 403).  

1) 11 절을 시작하는 전치사 מִן[민]을 시간의 전치사로 보면  ו נַפְשֹּ  는 “그의[메아말 나프쇼] מֵעֲמַל 

영혼의 수고 후에”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종의 죽음이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전체의 문맥을 고려할 때 전치사 מִן[민]을 원인의 전치사로 보고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바른 해석으로 보인다(Young, Oswalt, Motyer).  

2) 여기 “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עָמָל[아말]은 NIDOTTE(3:436)에 의하면 전도서에 22 번, 욥기에 

8 번, 시편에 13 번 등 구약에 총 53 번 사용되었다.  

① 전도서에 [아말]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1:3)”라는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힘을 들여 애써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은 수고와 관련된 어려움과 짐을 강조하여 “고난, 불행,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고(창[아말]עָמָל ②

41:51; 신 26:7; 삿 10:16; 렘 20:18; 욥 3:10; 7:3; 11:16; 16:2; 시 107:12; 25:18; 73:5), 좁혀서 악에 

의하여 야기된 고난 혹은 악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며, 가끔 고난과 악을 의미하는  אָוֶן[아벤]과 함께 

쓰인다(욥 15:35; 시 7:15[MT 15]; 10:7; 55:10[MT 11]; 90:10; 사 10:1; 59:4; 합 1:3; 민 23:21).  

3) 이사야(10:1)는 불의한 법령(חִקְקֵי־אָוֶן[히크케 아벤]  unjust laws)과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 מְכַתְבִים   

 decrees that produce oppression; oppressive decrees)을 만드는 자들을 [므하트빔 아말]עָמָל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사야(59:4)는 잔해(עָמָל[아말])를 잉태하고 죄악(אָוֶן[아벤])을 생산하는 

불경건한 자를 비난하였다(cf. 욥 15:35; 시 7:14[MT 15]). 이러한 악의에 의해 야기된 고난을 

여호와의 종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견디어 내었다. “그의 영혼의 수고”란 어구는 지금까지 묘사한 

백성을 위한 종의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여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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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언급하는 부분은 본문 전승상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다.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하는 BHS 에는 동사  יִרְאֶה[이르에]의 목적어로 אוֹר[오르]가 없다. 

ים רַבִָ֑ י לֶָֽ יק עַבְדִֶ֖ יק צַדִ֛ ו  יַצְדִֵ֥ ע בְדַעְתֹֹּּ֗ ה  יִשְבָ֔ ו   יִרְאֶֶ֣ ל  נַפְשֹּ  מֵעֲמֵַ֤

라라빔 아브디 차디크 야츠디크 브다토 이스바  이르에 나프쇼 메아말 

결과 2 

그의 지식으로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결과 1 

그가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원인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ל׃  וּא יִסְבֶֹּֽ ם הֵ֥ תֶָ֖  וַעֲוֹנֹּ
이스볼 후 바아보노탐 

결과 2 의 상황절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1) 만일 맛소라 본문 그대로 즉 אוֹר[오르]라는 목적어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볼 때 나란히 오는 두 

동사 즉 יִרְאֶה יִשְבָע [이르에 이스바]는 중언법(hendiadys)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된다.132  

① 모티어(441)는 “그가 봄으로써 만족해 할 것이다 혹은 그가 보는 것에 만족해 할 것이다(he will be 

satisfied seeingly or he will be satisfied with what he sees.)”라고 번역하였다. 

② 영(Isaiah 53, 72)은 “그는 풍성하게 볼 것이다 혹은 그는 풍성한 만족감을 가지고 볼 것이다(he 

shall see abundantly or he shall see with abundant satisfaction.)”라고 번역하였다.  

③ GKC 에 의하면 두 동사의 중언법의 경우 두 번째가 중심 사상을 나타내지만(GKC 120g) 특별한 

이유로 첫 번째 동사가 중심 사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GKC 120h, 사 53:11 과 렘 4:5). GKC 120h 는 

사 53:11 을 “he shall see, he shall be satisfied (sc. with the sight), for the satisfaction does not 

come until after the enjoyment of the sight.”라고 풀이했다. 그리고 렘 4:5 의   ּקִרְאוּ מַלְאו 를 “cry, 

fill, i.e., cry with a full (loud) voice.”라고 풀이했다.  

 

132 두 동사가 이루는 중언법이란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를 수식하며 부사처럼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을 말한다. Lambdin(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 173)은 중언법으로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와서 

부사처럼 번역되는 것들 중 가장 흔한 동사로 שָב와 הוֹסִיף“다시”, הוֹאִיל   “기꺼이, 제발”, מִהַר “빨리”, 

יםהִשְכִ   “일찍”, הִרְבָה “많이” 등을 들었다. 중언법으로 쓰인 קָם과 ְהָלַך는 직역하면 매우 어색하다. 

개역개정에서 에서가 이삭에게 “[창 27:19] 일어나 앉아서(. . . 잡수시고. . .축복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번역한 것은 중언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Lambdin 은 “arise and sit”가 아니라 “come now 

and sit” 곧 “어서 앉으사”로 번역하고 있다.  Bush(Ruth and Esther, 75)가 설명한 것처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인 룻 1:8 의 בְנָה שֹּ  는 중언법으로 “Come, return! 자 어서, 돌아들 가라”는לֵכְנָה 

의미이지만 룻 1:12 에 역순으로 나오는  ָכְן לֵ֔ תַי   בְנֹּ בְנָה   는 두 동사가 각각 그[쇼브나 브노타이 레흐나]שֵֹּ֤

고유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go back, my daughters! Go! 돌아들 가라, (어서 돌아) 가거라!”로 번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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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와 다르지만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BHS 는 동사 יִרְאֶה[이르에]의 어근을 ראה[라아](to see 

보다)로 보지 않고 רוה[라바](to saturate 흠뻑 적시다)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고난의 깊은 

잔을 마셨다 after he has drunk deep of affliction (Clines).” 혹은 “그가 빛으로 흠뻑 적실 것이다 

he will be bathed in light (G. R. Driver).”라고 번역된다(Motyer, 441).  

2) 그러나 4QIsd 을 포함한 모든 사해사본과 칠십인역(δεῖξαι αὐτῷ φῶς to shew him light)처럼 목적어 

 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생략된 것으로[이르에]יִרְאֶה 가 전승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동사[오르]אוֹר

본다면 יִרְאֶה[이르에]의 어근을  ראה[라아]와 다른 것으로 보거나 뒤에 오는 동사 יִשְבָע[이스바]와 

중언법을 이루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3) 맛소라 본문의 악센트을 보면 ע  에는 자켑카톤이 붙어 있고(그가 만족해 할 것이다)[이스바]יִשְבָ֔

ו   .에는 르비아가 붙어 있다(그의 지식에 의해)[브다토]בְדַעְתֹֹּּ֗

① 자켑카톤이 르비아보다 끊는 힘이 강하므로 악센트는 ו  가 앞에(그의 지식에 의해)[브다토]בְדַעְתֹֹּּ֗

있는 ע  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동사(그가 만족해 할 것이다)[이스바]יִשְבָ֔

יק   .와 함께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그가 의롭게 할 것이다)[야츠디크]יַצְדִֵ֥

② 이 악센트 체계는 “보다”라는 동사에 “빛”이란 목적어가 없어서 두 동사 “보다”와 “만족하다”가 

중언법을 이루며 하나의 콜론을 이루는 것으로 본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만일 맛소라 본문 그대로 ֹבְדַעְתו[브다토](그의 지식에 의해)가 뒤에 오는 동사 יַצְדִיק[야츠디크] (그가 

의롭게 할 것이다)와 함께 가는 것으로 보면 “그의 지식으로”란 어구에 나오는 접미대명사는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어적 속격(objective genitive)으로 볼 수 있다.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라는 묘사와 관련하여 “그의 지식”이 주어적 속격이면 “종이 아는 

것”을 나타내고 목적어적 속격이면 많은 사람이 “종을 아는 것”을 나타낸다.  

①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종을 아는 것”의 혜택이다. 종이 의롭게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은 종이 누구이고 종이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적 이해는 물론이고 종이 이루어 놓은 일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Young, Isaiah 53, 74).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지식이듯이 종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신약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한다.  

②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으로 언급되는 “믿음” 대신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종으로서 그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종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종이 바라는 결과를 위해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할 것으로 시작한 것(52:13)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종 

자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묘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죄에 관련하여 요구하시는 것과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 자신의 지식 즉 종만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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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Motyer, 441). 종에게 지혜와 지식의 신이 임하고(11:2), 

종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11:4-5), 종이 아픔을 잘 아는 

자(53:3)이고, 종의 영혼이 속건제물을 드리고(53:10),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했다(53:11)는 

묘사들은 종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란 해석을 지지한다. 만일 “그의 지식”이 목적어적 

속격으로 “종을 아는 지식”이라면 지식이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칭의에만 국한되어 

버리고 주어적 속격을 나타내는 “종이 아는 지식”으로 볼 때처럼 종의 대속적 사역에 대한 것을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는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Murray, Romans, 381-

382).  

3.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하는 BHS 에는 [אוֹר 오르]가 없으나 4QIsad 를 포함한 모든 사해 사본에 

 빛”이 나오며 칠십인역도 여호와께서 종에게 빛을 보여 주실 것(δεῖξαι αὐτῷ φώς [오르]אוֹר“

[데익싸이 아우토 포스])이라고 번역하였다. 본 주해는 사해사본과 칠십인역에 근거하여 “빛”을 

의미하는 목적어 אוֹר[오르]가 본문 전승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그가 빛을 볼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렇다면 종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누인다.  

ו  ע בְדַעְתֹֹּּ֗ ה [אוֹר] יִשְבָ֔ ו   יִרְאֶֶ֣ ל  נַפְשֹּ  מֵעֲמֵַ֤

브다토 이스바 [오르] 이르에 나프쇼 메아말 

결과 2 

그가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할 것이다 

결과 1 

그가 빛을 볼 것이다 

원인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ל׃ וּא יִסְבֶֹּֽ ם הֵ֥ תֶָ֖ ים וַעֲוֹנֹּ רַבִָ֑ י לֶָֽ יק עַבְדִֶ֖ יק צַדִ֛  יַצְדִֵ֥
이스볼 후 바아보노탐 라라빔 아브디 차디크 야츠디크 

결과 3 의 상황절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 

결과 3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1) 종은 그의 수고의 열매로 빛을 볼 것이다.  개역/개역개정의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번역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목적어로 보고 번역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의 수고 때문에 종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한/가득한” 것을 볼 것이고(사 11:9; 합 2:4),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를 볼 것이고(엡 5:27), 의가 영원히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사 65-

66).       

בְדַעְתוֹ  יִשְבָע (2 [이스바 브다토]를 함께 가는 것으로 보면 “그가 그의 지식에 의하여 만족해 할 

것이다.”라고 번역되고 종이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빛을 보게 될 것이란 앞의 콜론과 병행되는 

콜론이 된다. 그렇다면 이 콜론은 종이 그의 지식 즉 그의 경험의 행복한 결과 때문에 만족해 할 

것을 나타낸다. 종의 지식은 종의 체험을 말하며 그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을 견디어 내야만 했든 

간에 그의 희생 제사의 결과가 구원받은 많은 사람의 삶에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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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대치된 것을 가리킨다.133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그가 

해를 받은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으로 인하여 종은 만족해 할 것이다.  

4. 친히 종을 내리치시고 부서뜨리며 종을 아프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여호와의 뜻대로 종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결과로—한 마디로 말하면, 종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로—종은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종은 자기의 지식 즉 해를 받은 후 영광에 들어가는 자기 체험의 행복한 결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는 그의 백성이 누릴 결과를 밝히시며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11c).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11d).”라고 말씀하신다. 번역을 위하여 

상황절-주절의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원문은 주절(11c 셋째 콜론)-상황절(11d 넷째 콜론)의 순서로 

되어 있다.  

상황절(11d 넷째 콜론) 주절(11c 셋째 콜론) 

ל  תָם הוּא יִסְבֹּ  יַצְדִיק צַדִיק עַבְדִי לָרַבִים וַעֲוֹנֹּ

동사 주어 직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동격 주어 동사 

1) 셋째 콜론(11c)의 주어는 한정 형용사가 명사로 쓰인 “צַדִיק[차디크] 의로운 자”와 뒤따르며 동격을 

이루는 명사 “עַבְדִי[아브디] 나의 종”이다(GKC 132b; IBHS 14.3.3c: 사 10:30; 23:12; 민 11:25).134  

① 첫째 연에서처럼(52:13) 다섯째 연에서도 여호와는 종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 “나의 종” 앞에 

“의로운 자”를 둠으로써 여호와는 자기 종이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자인 것을 밝히신다.  

② 사역어간 동사 יַצְדִיק[야츠디크](의롭게 하다)는 보통 직접목적어 앞에 불변화사 אֶת־를 

붙이거나(cf. 신 25:1) 접미대명사를 동사에 붙이는데(cf. 삼하 15:4), 여기에는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라멧( ְל)이 붙어 있다. 이 경우 전치사 라멧( ְל)은 간접 목적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의 방향이나 동작을 받는 대상을 표현하며135 직접 목적어를 지배하고 있다(IBHS 11.2.10g cf. 

레 19:18; 삼상 23:10).  

③ 이 콜론에서 다시 한 번 “의로운 자” 한 분과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조가 

부각된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고 의로움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진실로 의로운 분이고 죄악이라곤 전혀 없는 분이다.  

 

133 Oswalt, Isaiah 40-66, 403: “This is the Servant’s experience: whatever he may have had to endure, that 

darkness is replaced with light now that the fruition of his offering can be seen in redeemed lives.” 

134 IBHS 11.4.3b(그리고 이에 대한 각주 127)는 형용사가 한정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명사로 동격을 

이루는지 문법적으로 모호한 경우로 사 53:11 의 עַבְדִי  가 “the Righteous One, (who is) my[차디크 아브디]צַדִיק 

servant” 혹은 “my servant (who is) righteous”로 번역될 수 있고, 아 4:9, 10, 12; 5:1 의 תִי כָלָה  가[아호티 할라] אֲחֹּ

“my sister, (my) bride” 혹은 “my sister-bride”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들었다.  

135 GKC 117n: “in relation to, in direction of”; WHS 273: “specification: with respect to”; Motyer, 442: “to bring 

righteousness to; provide righteousnes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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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로운 분으로서 여호와의 종은 많은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 그 많은 사람은 종의 의로움을 받고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받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복스러운 교환이고 은혜 충만한 

사건이고, 백성의 죄책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백성에게 전가되는 교리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일어나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 죄악들의 죄책 때문에 

종이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Young, 358).  

⑤ 많은 사람들이 종의 의를 받고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용납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된다. 하나님은 그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죄악이 없다고 하시며 종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2) 위의 구문 분석에서 보았듯이 “그가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면서”라는 네 번째 콜론   תָם וַעֲוֹנֹּ

ל יִסְבֹּ  은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라는[바아보노탐 후 이스볼] הוּא 

셋째 콜론의 상황절이다(Oswalt, 405). 이 상황절은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란 주절에 

대하여 “어떻게?”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다시 말하면 상황절은 주절의 근거 혹은 이유를 

제공해 준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모티어(442)는 다른 문법 용어를 사용하여 접속사 바브가 

설명적(explicative) 바브라고 하면서 이유를 나타내는 “for 혹은 you see”의 의미이며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죄를 담당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① 이 상황절은 접속사 바브( ַו[바])와 목적어(תָם  그들의 죄악들) 다음에 자립 인칭대명사 [아보노탐]עֲוֹנֹּ

주어(הוּא[후] 그가) 그리고 동사(ל  담당하다)가 나오는 어순을 갖고 있다. 이 어순은 [이스볼]יִסְבֹּ

각각 절 초두에 오는 목적어와 밝힐 필요 없지만 밝히고 있는 자립 인칭 대명사 주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Oswalt, 405 n. 60). 이러한 강조를 반영하여 설명하면 “그가 친히”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다.  

②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종 자신이 직접 취해서 담당함으로써 제거하신다. 반대로 그는 자신의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죄악을 소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종의 의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종의 온전한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의로운 자인 종은 친히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그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로운 자인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의로운 종이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이룬 의를 덧입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양면의 사실이 속죄의 본질이다.  

③ 이사야 40 장부터 “의로움”은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되어 구원과 동의어로 쓰인다(참고, 사 46:12-

13; 51:4-6).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여호와의 종은 백성에게 약속된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구원자이다(Oswalt, 404). 사 51:1 에서 남은 자들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로 

묘사되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그들의 추구의 끝이 되고, 사 51:5 에서 “내 의가 가깝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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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이 나가는” 것이 선언되는데 여기에서 그 약속의 숨은 깊이가 들어 있다(Motyer, 442). 종의 

완벽한 대리(perfect substitution)와 종의 완벽한 죄악 담당(perfect sin-bearing)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perfect righteousness)를 가져온다(Motyer, 442).  

5. 모티어(442)는 사 53:11 이 속죄 교리의 진술 중 가장 완벽한 구절들의 하나라고 하며 다음 6 가지 

사실을 언급하였다.  

1) 종은 충족되어야 할 요구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안다.  

2) “의로운 자, 나의 종”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만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지정되었다.  

3) 의로운 자로서 종은 우리의 죄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4) 종은 친히 자신을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동일시하였다.  

5) 강조를 위해 쓰인 자립 인칭 대명사 “그”는 종이 이 역할에 친히 헌신한 것을 두드러지게 한다.  

6) 종은 부정적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리고 긍정적으로 백성을 의롭게 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였다.  

6. 부활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6  

1)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예언하신 대로(눅 9:22)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 일만에 살아나신(눅 

24:5-7) 일로서 그의 신실하심을 확증한다.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예, 막 8:31; 9:9, 30-31; 10:34; 눅 9:22, 24; 마 17:22-23 등). 천사들은 무덤에 온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눅 24:5-7).”고 말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정말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빛을 보시고 그의 씨를 보시고 그의 

날들을 영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사 53:10-11).” 

2)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주장하신 대로(요 10:36; 17:3)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옹호해 준다(롬 1:4).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요 3:17; 

5:36, 38; 6:29, 57; 7:29; 8:42; 10:36; 11:42; 17:3; 20:21)고 주장하셨다. 부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서 베푸시며 백성들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지만(행 2:22)” 백성들은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그들이 내렸던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셨다(cf. 행 4:10-11).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끝장났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도록(롬 

 

136 E.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2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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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셨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cf. 롬 8:3; 딤전 3:16; 요일 4:9, 10, 14).  

3)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선언하신 대로(요 19:30) 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롬 4:25; 요 16:10)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지만 원수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저주 가운데 죽고 말았다. 따라서 십자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일과 전혀 무관하며 정말 거리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다. 이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큰 사건이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다(롬 4:25). “우리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5:9).” 

4)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설명하신 대로(눅 24:26) 그가 해를 받으신 후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입증한다(벧전 1:11).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벧전 1:11).”고 말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WSC 28: 고전 15:3-4; 행 1:9; 엡 1:19-20; 행 1:11, 17:31).”  

5)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수고하여 얻으신 대로(사 53:11; 빌 2:6-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선언한다(빌 2:9-11).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 기록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란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칭호로 사용된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설교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증언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고백 형식이었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을 때 “주님”이란 칭호를 쓰며 경의를 표시했다(눅 24:34; 요 20:25, 

28).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마 28:18-19), 개개인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요 21:15-23). 

사 53:12 주해 

사 53:12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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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였고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1. 네 번째 종의 노래의 마지막 절(53:12)을 시작하는 “לָכֵן[라헨] 그러므로, 이러므로”는 11 절의 두 번째 

이중  콜론의 귀결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그들을 의롭게 하였던(11cd) 사역 이후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과 이로 

인해 종이 행할 일을 결론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37 종이 자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 자신이 할 일로 “בָרַבִים  아할레크-로] אֲחַלֶק־לֹו 

바라빔](12a)”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종이 할 일로 “וְאֶת־עֲצוּמִים יְחַלֵק שָלָל [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샬랄](12b)”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자신이 하실 일을 언급하는 첫째 콜론과 그로 인해 종이 

할 일을 언급하는 둘째 콜론은 병행을 이루고 있다.  

2. 여호와의 하실 일과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동사는 둘 다 어근과 어간이 같고 

“차지하게 하다. 나누어 주다”라는 의미의  ַקלֵ ח [할레크]이다. 이 두 콜론에 대한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그룹  

① [NIV] Therefore I will give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spoils with the strong,  

② [NKJ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③ [RS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④ [ESV]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many,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⑤ [NASB] Therefore, I will allot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booty with the strong;  

⑥ [Oswalt] Therefore, I will apportion for him among the many,  

and with the mighty he will divide spoil,  

 

137 여기 לָכֵן[라헨]이란 단어는 빌 2:9 의 “διὸ[디오] 이러므로/그러므로”를 상기시켜준다.  

[빌 2:5-11] (5)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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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Young] Therefore I shall divide to him among the many  

and with the powerful he will divide the spoil,  

⑧ [개역]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⑨ [개역개정]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⑩ [표준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2) 둘째 그룹  

① [NLT] I will give him the honors of a victorious soldier,  

② [ICB=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For this reason I will make him a great man among people. 

He will share in all things with those who are strong. 

③ [GNT] And so I will give him a place of honor, a place among the great and powerful. 

④ [쉬운 성경]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 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3) 셋째 그룹  

① [Motyer] Therefore I will allocate/apportion to him the many,  

and the strong he will allocate/apportion as spoil.  

② [HCSB] Therefore I will give Him the many as a portion,  

and He will receive the mighty as spoil, 

③ [우리말 성경]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 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 주겠다.  

4) 첫째 콜론의  רַבִים[라빔]은 “the many, the great, 존귀한 자, 많은 사람들” 등으로 번역되어 있고 

둘째 콜론의   עֲצוּמִים [아추밈]은 “the strong, the mighty, the powerful, 강한 자들, 강한 사람들”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 NLT 를 제외한 모든 영어 번역들은 첫째 콜론의 주어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I”인 반면 둘째 콜론의 

주어가 종을 가리키는 “he”인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NLT 와 모든 한글 번역은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의 주어를 모두 “나”로 간주한 것처럼 번역하였다. NLT 를 제외한 영어 번역들이 한글 

번역들보다 원문이 보여주는 첫째 콜론의 1 인칭과 둘째 콜론의 3 인칭을 바르게 반영하고 있다.  

3. 의역에 가까운 둘째 그룹을 배제하고 첫째 그룹과 셋째 그룹을 비교하면 “나누어 주다, 차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주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첫째 콜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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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한 사람들 [아추밈]עֲצֻמִים“ 와 둘째 콜론의[브]בְ  많은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라빔]רַבִים“

앞에 붙어 있는 단어  ֶת־א [에트]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첫째 그룹의 번역들은 전치사  ְב[브]를 장소/위치(among, in 가운데, 안에) 혹은 동반(with 함께)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기고 단어 אֶת־[에트]도 전치사로서 동반(together with)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고 “רַבִים[라빔] 많은 사람들”과  “עֲצוּמִים[아추밈] 강대한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2) 셋째 그룹의 번역들은 첫째 콜론의 전치사  ְב[브]를 “본질의 베트(beth essentiae)”로 보고 

 를 직접 목적어 앞에 붙는[에트]אֶת־ 을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보았고, 둘째 콜론의 단어”[라빔]רַבִים“

불변화사로 여기며 “עֲצוּמִים[아추밈]”을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보고 שָלָל[샬랄]을 목적 보어로 

보았고 “רַבִים[라빔]”과 “עֲצוּמִים[아추밈]”이 같은 대상이 아니라 반대되는 대상으로 보았다.  

4. 본 주해는 첫째 콜론에 대하여 셋째 그룹처럼 번역하였지만 둘째 콜론에 대하여는 셋째 그룹과 다른 

번역을 하였다. 

1) 본 주해는 첫째 콜론 “בָרַבִים  이란 여호와의 선언을”(12a)[아할레크-로 바라빔] אֲחַלֶק־לֹו 

모티어(442: “I will allocate to him the many = I will apportion to him the many”)처럼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다/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① 이것은 “הָרַבִים[하라빔]”을 “the great 존귀한 자들”로 번역하며 “Therefore I will give/divide him a 

portion among the great.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과 개역/개역개정과 다르게 “the many 그 많은 사람들”로 번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모티어(442)가 지적한 대로 종이 존귀한 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받는다는 것은 종이 자기 

몫들을 받는 그 존귀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처구니없는 격조  저하(anticlimax)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종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려는 모든 사람들 즉 그 많은 사람들을 종 자신의 것으로 받도록 해 주실 때 종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이다.  

② 첫째 콜론의  “ הָרַבִים[하라빔] 그 많은 사람들”은 바로 앞 절에서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고난 당하고 죽음으로써 의롭게 할 “הָרַבִים[하라빔]  그 많은 사람들(11c)”이다. 첫째 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째 삽입절(52:15a)에서 종이 그 피를 뿌린 “많은 민족들”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다. 여호와는 사명을 완수한 종에게 “많은 사람들” 곧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모든 백성을 그의 몫, 그의 기업,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③ 이러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붙어 있는 전치사  ְב[브]를 장소/위치 혹은 동반의 베트로 보지 

않고 “본질의 베트(beth essentiae)”로 보며 “많은 사람들”을 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여기는 것이다. 

첫째 콜론의 구문은 [비록 사용된 어간이 작위능동(피엘) 어간이 아니라 기본능동(칼, 파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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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이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욥기 39:17(בַבִינָה לָהּ   [블로-할라크 라흐 바비나] וְלֹּא־חָלַק 

“그리고 그가(=하나님이) 그것(=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않으셨다.”)의 구문과 비슷하다.138  

2) 본 주해는  שָלָל יְחַלֵק   이란 둘째 콜론에 대하여는[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샬랄] וְאֶת־עֲצוּמִים 

모티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이다/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① 모티어(442)의 “I will allocate/apportion to him the many, and the strong he will 

allocate/apportion as spoil.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강한 자들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라는 번역은 오스왈트(406)가 이해하는 것처럼 “God will give to 

the Servant the many whom he has redeemed, and the mighty who have opposed him, as the 

spoils of victory. 하나님은 그 종에게 그가 구속한 그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고 그를 반대하던 강한 

자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된다.139 모티어는 접속사 바브 다음에 오는 אֶת־

[에트]를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가 아니고   עֲצוּמִים [아추밈]이 직접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불변화사로 간주하였다.140  

 

138 욥 39:17 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KJV] neither hath he imparted to her understanding.  

  [NKJV] And did not endow her with understanding.  

  [NIV] (for God did not endow her with wisdom) or give her a share of good sense.  

  [NASB] And has not given her a share of understanding.  

  [RSV/ESV] and given her no share in understanding.  

  [NLT] He has given her no understanding.  

139  Oswalt(406)는 사 34:17 의 ו  חִלְקַתָה  לָהֶם  בַקָו וְיָדֹּ ורָל  גֹּ לָהֶן   를 참고하며 동사  וְהוּא־הִפִיל 

 가 전치사 베트와 더불어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보고 [바라빔]을 “among the many 많은[할레크]חַלֵק

사람들 사이에서”로 번역하고 [에트 아추밈]을 “with the mighty 강한 자들과 함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Oswalt 가 참고로 제시한 사 34:17 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NIV] He allots their portions;  

        his hand distributes(חִלְקַתָה[힐카타]) them by measure(בַקָו[바카브])  

  [NASB] He has cast the lot for them,  

        And His hand has divided it to them by line  

  [ESV] He has cast the lot for them;  

        his hand has portioned it out to them with the line;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140 불변화사 אֶת־[에트]는 한정된(정관사를 취하거나 접미대명사를 취하거나 고유명사인) 직접 목적어 앞에 붙는다. 

여기 עֲצוּמִים[아추밈]에 정관사가 없는 것은 자음 ר[레시], א[알렙], ע[아인] 앞에 올 정관사가 음조(euphony)상의 

이유로 생략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GKC 126z: cf. 수 16:1; 민 14:37; 28:4; 겔 10:9; 21:19)  עֲצוּמִים[아추밈] 앞에 

정관사가 없는 것만 가지고 불변화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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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티어가 “רַבִים[라빔] the many”과 둘째 콜론의 “עֲצוּמִים[아추밈] the strong 강한 자들”을 서로 

다른 대상으로 보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 콜론의 “많은 사람들”과 둘째 

콜론의 “강대한 사람들”은 종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백성을 지칭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141 이것은 구약에 31 번 사용된 형용사 עָצוּם[아춤]이 흔히 

 와 병행을 이루며 동일 대상에 대하여 수의 힘(numerous) 혹은 능력의(many, great)[라브]רַב

힘(strong, mighty)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사실(cf. 욜 2:11; 암 5:12)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NIDOTTE 4:490-495).142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에게 적용될 때나(창 18:18; 출 1:9; 민 22:6; 

신 9:14; 26:5; 시 35:18; 미 4:3-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쫓아내실 가나안 7 족속에 

대하여 언급하실 때나(복수형: 신 4:38; 7:1; 9:1; 11:23; 수 23:9) עָצוּם[아춤]은 גָדוֹל[가돌](great)과 

  .등과 함께 동일 대상을 언급하는데 쓰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many, great)[라브]רַב

③ 더 나아가 여기처럼 작위능동(피엘) 어간 동사  חַלֵק[할레크]와 명사 שָלָל[샬랄]이 결합된 경우(창 

49:27; 출 15:9; 삿 5:30; 사 9:3[MT 2]) שָלָל[샬랄]이 목적어이고 “탈취물/노략물/전리품을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3  이것은 종이 [그를 반대하던] “강한 

자들”을 탈취물로 차지한다고 하는 모티어의 해석보다는 종이 (죽음으로써 사단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11cd) 전리품/탈취물을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가 된 12a) 그 많은 사람들 즉 “עֲצוּמִים[아추밈]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대한 사람들 즉 종의 

백성들은 종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에 대한 승리를 전리품으로 나누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141  본 주해와 구문 분석은 다르지만 개역 개정의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는 번역도 “[라빔] 존귀한 자”와 “[아추밈] 강한 자”를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142 [욜 2:11]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라브])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아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암 5:12] 너희의 허물이 많고([라빔]) 죄악이 중함([아추밈])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43 논의하고 있는 둘째 콜론  שָלָל יְחַלֵק   과 비슷한 구문(사 53:12b)[브에트-아추밈 여할레크 샬랄] וְאֶת־עֲצוּמִים 

잠언 16:19 에서 볼 수 있다  

וב שְפַל־רוּחַ אֶ          אִים[ עֲנָוִים= ק[ ] עֲנִיִים= כ ]ת־טֹּ ק שָלָל אֶת־גֵּ חַלֵּ ׃ מֵּ  

                [토브 시팔-루아흐 에트-아나임 메할레크 샬랄 에트-게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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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둘째 콜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종의 사역 즉 많은 민족( רַבִיםגוֹיִם   [고임 라빔])에게 피를 뿌리는 

종의 대속적 죽음의 은택들을 깨닫고 경탄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왕들(מְלָכִים[믈라힘] 

52:15)과 여기 רַבִים[라빔]과 עֲצוּמִים[아추밈]을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해 준다.  

3) 본 주해처럼 첫째 콜론과 둘째 콜론을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하면 첫째 연의 רַבִים[라빔] 

주제를 반영하며 3 번 나오는 다섯째 연의  רַבִים[라빔]을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시고, 종이 (그 많은 사람들, 즉)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된다.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 

보게 된 씨요(10bc),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의롭게 한(11cd)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주실 때(12a), 종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열어 

놓은 구속의 은총의 열매들을 그 많고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12b).  

5. 다섯째 연은 이제 마지막 네 개의 콜론(12cdef)을 통하여 그 종이 왜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승귀를 얻게 

되었는지를 요약함으로써 마친다. 이 네 가지 진술은 종이 그 많은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받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12c)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고(12d)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12e)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12f).  

6. 이 진술들은 “∼에 대한 보상으로 in recompense for (GBH 170g)”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도록 종 자신이 허용하는 측면을[타하트 아셰르]תַחַת אֲשֶר

보이는 전반 두 진술(12cd 이중콜론)과 종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이는 후반 두 진술(12ef 

이중콜론)이 대조된다.144  

שְעִ  נִמְנָָ֑ה  יםפֹּ ו נַפְשֹּ  וְאֶת־   ה הֶעֱרֵ֤  לַמָוֶת   ראֲשֶ   חַת תַ    

님나 포시임 브에트 나프쇼 라마베트 헤에라 아셰르 타하트 

콜론 2 콜론 1 접속사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다 

그가 그의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에 대한 보상으로, 

∼때문에 

יעַ׃ שְעִ  יַפְגִֶֽ יםוְלַפֹּ אנָשָ   יםרַבִ    וְהוּא חֵטְא־  
야프기아 브라포시임 나싸 라빔 헤트 브후 

콜론 4 콜론 3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다 

 

144 Oswalt(406)에 의하면 첫째 이중  콜론(12cd)은 종의 행위를 묘사하고 둘째 이중  콜론(12ef)은 그 행위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 두 서술(12cd)은 중심절이 되고 후반 두 서술(12ef)은 상황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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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첫 번째 이유는 행위자와 대상(both agent and substance)으로서 

행위자인 종이 대상인 그의 영혼 즉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이다(Motyer, 

443). 사역어간 “הֶעֱרָה[헤에라] 내던지다, to pour out, to outpour”는 “드러나게 하다, 벌거벗게 하다, 

to bare, to cause to be naked”라는 의미로 생존을 위한 자연적인 본능을 부인하고 가장 소중한 

물리적인 생명을 내던지는 것을 나타낸다(Oswalt, 406). 종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종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종이 자원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대로(눅 22:42) 자신의 

의지의 독립적인 행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요 10:1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2) 하나님이 종을 높이신 두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종은 친히 자신을 그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범죄자들과 동일시하였다. 니프알 어간 동사 

 는 “헤아려지다”라는 수동(passive)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헤아려지게하다, 자신이[님나]נִמְנָה

포함되도록 허용하다”라는 재귀(reflexive, Young: “to permit himself to be numbered”) 혹은 

묵인(tolerative, Motyer: “to let himself be numbered”) 혹은 자원(voluntative, Oswalt: “to permit 

himself to be listed”)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종은 그의 생명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명예를 잃는 것까지 감수하며 보는 자들에 의하여 “범죄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였다. 종은 의로운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죽음을 선고한 부당한 재판에 승복하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종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수님은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고 

자신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식하고 계셨다(눅 22:37).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종이 자신을 범죄자들 중의 하나로 헤아려지도록 허용한 것에 속한다. 종은 

의인들의 하나로 헤아려지게 하는 대신 종 자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하나로 

헤아려지게 하였다.   

3)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세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을지라도 실상은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종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들의 죄책을 짊어졌고(cf. 히 9:28), 속죄일에 

아사셀을 위해 제비뽑힌 희생 염소가 그 백성의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과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갔듯이(레 16:8, 21-22) 많은 사람들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시 103:12) 옮기며 치워버렸다. 

예수님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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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이 종을 지극히 높이신 네 번째 이유는 종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중보는 단순히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종이 친히 개입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사 59:16 이 

밝혀주는 대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여준다. 여기 중보는 기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① 병행되는 앞의 세 콜론의 동사가 완료형(הֶעֱרָה[헤에라]/נִמְנָה[님나]/ שָאנֶָֽ  [나싸])인데 비하여 네 번째 

콜론의 동사는 미완료형( ַיַפְגִיע[야프기아] 그가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할 것이다)이다. 

세 개의 완료형들은 이미 성취된 것을 묘사하는 반면 한 개의 미완료형은 계속되는 것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자로 헤아려지도록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겪으신 것이라면, 범죄자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죄인들의 용서를 빌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적용하며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히 7:24-25).  

② 6 절의 마지막 동사( ַהִפְגִיע[히프기아] 그에게 떠맡기셨다)와 12 절의 마지막 동사( ַיַפְגִיע[야프기아]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한다/할 것이다)는 같은 어근 פגע[파가]의 사역능동 어간이다. 이 

어근의 사역능동 어간의 기본 뜻은 “to cause to reach 이르게/도달하게 하다”이고 여기에서 “to 

cause someone's plea to reach someone's ears = to intercede 중보기도하다” 혹은 “to introduce 

someone into someone's presence = to mediate 중재하다”란 의미로 발전된다(Motyer, 443).  

③ 6 절에서 여호와는 그 백성의 죄악이 종에게 이르게 하여 떠맡기셨고, 12 절에서 종은 그가 죄악을 

떠맡은 그 백성의 탄원을 하나님의 귀에 도달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한다. 그러므로 

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게 하였던 우리 죄악을 떠맡기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중보일 뿐만 아니라(6 절), 우리의 죄책을 떠맡아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이다(12 절). 

종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떠맡기시려는 하나님 편의 중보일 뿐만 아니라(6 절), 우리의 죄 문제를 

떠맡아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편의 중보이다(12 절).    

④ 종은 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린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하나님이 그가 위하여 죽은 

범죄자들을 용납하시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는(히 9:24) 예수님의 영원한 기도(롬 8:34)와 

변호(요일 2:1)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파괴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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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확실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온전한 희생 

제사에 기초하여 온전하게 기도하시므로 항상 응답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기도에 의해 구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히 12:1)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사 53:10-12) 요약 정리 

1. 종이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었음(53:9)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은 [자신이 직접] 그를 

부수시며 그를 아프게 하시는[찔러 죽이시는] 것이었다(53:10a). 여호와는 친히 그를 부수시며 그로 

아프게 하기를[찔림 받아 죽임 당하기를] 기뻐하셨다. 여호와는 종에게 백성의 죄악을 떠맡기시며 

그가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길 원하셨고 친히 그를 파쇄하시며 그로 심히 아프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객체인 종에게 부서짐을 부과할 때 종은 주체가 되어 아픔을 견디었다. 사실 종이 고난당한 궁극적인 

원인은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께서 종으로 고난 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이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53:10bc)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53:10d) 것이기 때문이었다.  

1) 종은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 자체,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참혹한 죽음에 의하여 종으로부터 

취해진 그의 생명 자체, 즉 그의 영혼이 속건제물이 되었다. 종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편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깨어진 법과 거스러진 거룩함과 관련하여 하나님 편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켜준다.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희생제물로 바친 의로운 제사장이다. 종은 자신이 속건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신 분이다. 따라서 종이 드린 제사는 모세 율법에 언급된 동물 제사와는 달리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린 제사로서 그 자체 이외에는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희생 제사이다.  

2) 종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죽음 후에 죽은 채로 남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산 

자로서 그의 씨를 볼 것이다. 그의 씨란 그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을 말한다.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속받은 백성도 없고 

교회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충실히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생겨나고 

발전한다.  

3) 종은 대속적 죽음 후에 살아나서 그 자신의 많은 씨를 볼 것이고 [그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 종이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씨에게 주셨던 약속(삼하 7:13, 16; 시 21:4[MT 5]; 

89:4; 132:12)에 따라 그가 영원히 살며 다스릴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4) 종의 희생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종 자신을 위한 일 즉 종이 그의 씨를 보고 영원히 사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한 일 즉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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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3:10d). 그 종의 손에 의하여 즉 그의 중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곧 

죄인들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2. 더 나아가 종의 대속적 죽음의 희생의 결과로 인해 그는 그의 영혼의 수고 때문에 빛을 볼 것이고 자기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53:11ab). 여기 “그의 영혼의 수고”는 지금까지 묘사한 종의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간단히 요약하여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 영혼의 수고로 인해 종은 빛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종은 하나님이 백성의 죄와 관련하여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하여 

사명을 완수하며 그로 인해 만족해 할 것이다. 종만이 소유하는 지식 곧 충족되어야 할 요구와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해를 받은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의 행복 때문에 

그는 만족해 할 것이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는 “의로운 자인 나의 종이 친히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53:11cd).”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한 번 “의로운 자” 한 분과 의로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대조된다.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죄악이라곤 단 하나도 없는 의인이다. “의로운 자, 나의 종”으로서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지정되었다. 의로운 자로서 여호와의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며 제거하시고 

그가 능동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 이룬 완전한 의를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양면의 사실이 속죄의 본질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에 

의한 복스러운 교환이고 은혜 충만한 사건이다.  

3. 종은 부정적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리고 긍정적으로 백성을 의롭게 함으로써 그의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나)는 종(=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종은(=그는)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53:12ab). 이것은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시는 것과 종이 (그 많은 사람들, 즉)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의 혜택을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종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 보게 된 씨요(10bc) 종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며 의롭게 한(11cd) 많은 사람들을 그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주실 때(12a) 종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열어 놓은 구속의 은총의 열매들을 그 많고 강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12b). 여호와는 종의 사역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을 그의 몫, 그의 기업, 그의 소유로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종이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들 즉 그 많은 사람들을 종 자신의 것으로 받도록 해 주셔서 

종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고 참된 만주의 주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한편 종은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곧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가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단과 그를 따르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죽음을 죽게 하는 전리품을 나누어 줄 것이다. 고난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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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의롭게 된 많은 사람들은 강대한 자들로서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며 왕 노릇할 것이다.  

4.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승귀를 얻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종이 그 많은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받고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그의 영혼[=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자신이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하였고(53:12cd)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53:12ef). 이 진술은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도록 종 자신이 허용하는 측면을 보이는 

전반 두 콜론(12cd)과 종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이는 후반 두 콜론(12ef)으로 되어 있다.  

1) 종의 승귀는 허용의 측면에서 행위자인 종이 대상인 자기 영혼 즉 자기 자신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이 헤아려지게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종은 자기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요 10:1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종은 자원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종은 그의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명예를 잃는 것까지 감수하며 그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던 범죄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보는 자들에 의하여 범죄자로 간주되도록 허용하였다.  

2) 종의 승귀는 능동적 행위의 측면에서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나 종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그들의 죄책을 짊어지셨다. 종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위하여 기도한다. 종은 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린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이 범죄자들을 용납하시는 유일한 근거로 삼고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cf. 롬 8:34; 요일 2:1; 히 9:24). 이 중보는 단순히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종이 친히 개입하는 일로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사 59:16)” 것이다. 고난의 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내게 하였던 우리 죄악을 떠맡기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중보이요(53:6), 고난의 

종은 우리의 죄책을 떠맡아 해결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이다(53:12).  

5. 네 번째 종의 노래(52:13-53:12)를 통하여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의 종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주이고 구속주이시다.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 놀라운 

묘사를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마다 예수님이 그의 선지자요, 그의 왕이요, 그의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며(롬 10:9)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라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웨덴의 

Carl Gustaf Boberg(1859-1940) 목사의 시 “O Store Gud (O Great God)”를 번역하고 4 절을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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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art K. Hine(1899-1989)의 영어 찬송(“How Great Thou Art”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3-

4 절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 삼아 힘차게 불러 보자.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3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고 문헌 

주석 

Alexander, Joseph Addison. The Prophecies of Isaiah. Grand Rapids: Zondervan, 1953. A reprint of a 

commentary that first appeared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 classic, but quite outdated in 

historical and linguistic matters, offering no insight to the last hundred years of scholarship. 

Baltzer, Klaus. Isaiah 40-55. Hermeneia. Fortress, 2001. Careful linguistic analysis of the chapters, 

assumes the rhetorical form of a Greek drama. 

Beyer, Bryan E.  Encountering the Book of Isaiah: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Study.  Encountering 

Biblical Studies.  Baker, 2007. A very helpful and wide-ranging, illustrated introduction with good side 

discussions and charts on a variety of theological themes. Conservative Evangelical.  

Blenkinsopp, Joseph. Isaiah 1-39. AYBC. Yale University, 2000. Isaiah 40-55. AYBC. Yale University, 

2000; Isaiah 56-66. AYBC. Yale University, 2003. A careful and balanced analysis of the language and 

forms of Isaiah. 



194 

 

Brueggemann, Walter. Isaiah 1-39 and Isaiah 40-66. Westminster John Knox, 1998. Canonical 

approach focused on ascertaining how the text speaks with power to modern realities. 

Childs, Brevard S. Isaiah: A Commentary. OTL. Westminster John Knox, 2001. The founder of the 

canonical approach comments with theological and literary sensitivity as well as an appreciation for 

the history of its interpretation. 

Clements, R. E. Isaiah 1-39. NCB. Sheffield, 1980. Evangelical with a moderate higher criticism. 

Clines, D. J. A.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up 1. Sheffield: U. of 

Sheffield, 1976. 

Goldingay, John. Isaiah. UBCS. Baker Books, 2001. Readable and insightful in a compact format. 

Goldingay, John. The Message of Isaiah 40-55: A Literary-Theological Commentary. London: T. & T. 

Clark, 2005. Careful exposition with theological and literary sensitivities. Designed to complement 

forthcoming volume in ICC series. Critical evangelical. 

Goldingay, John and David Payne. Isaiah 40-55, volume 1. ICC. T. & T. Clark, 2006. Exhaustive 

linguistic, philological, and text critical study with extensive bibliographies typical of this series. 

Technical, helpful exegesis. First of two volumes. 

Grogan, G. W. Isaiah. REBC 6. Zondervan, 2008. One of the best short commentaries on the Prophet 

Isaiah. 

Hayes, John, and Stuart Irvine. Isaiah. Nashville: Abingdon, 1987. One of the more recent liberal 

treatments that argues for the unity of chapter 1-33 (where some scholars divide the book rather 

than after chapter 39) in the eighth century B.C. 

Holladay, William. Isaiah: Scroll of a Prophetic Heritage. New York: Pilgrim, 1988. 

Lindsey, F. Duane. The Servant Songs. Chicago: Moody Press, 1985. A thorough analysis of the 

Servant material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MacRae, Allan A. The Gospel of Isaiah. Chicago: Moody Press, 1977. A conservative treatment of 

chapters 40-56. 

Motyer, J. Alec. The Prophecy of Isaiah: An Introduction & Commentary. InterVarsity, 1993. Attention 

to textual details within the literary structure of the book. Evangelical.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2 volumes. NICOT. Eerdmans, 1986, 1998. Solid Evangelical 

exposition of the biblical text. Introduction could be stronger. // solidly conservative and well 

researched.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NIVAC. Zondervan, 2003. Helpful theological and applicational 

sections. Author also has published technical commentary on Isaiah. Evangelical. // commendable 

scholarly study. Sensitive exegete & sensitive pastor  

Paul, Shalom M. Isaiah 40-66: Translation and Commentary. EEC. Eerdmans, 2012. Exceptional 

commentary by a foremost Israeli scholar with wealth of textual, literary, and comparative details. 

Ridderbos, J. Isaiah. BSC. Zondervan, 1985. Translation of a Dutch original in 1950/51. Oriented 

toward the minister. 



195 

 

Seitz, C. R. Isaiah 1-39. Interp. Westminster John Knox, 1993. The best moderately critical approach. 

Smith, G. V. Isaiah 1-39, Isaiah 40-66. NAC 15A, 15B.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7, 2009. 

Detailed exposition with careful attention to exegetical details. Theological reflections for discussion 

of each unit. Evangelical.  

Sweeny, M. A.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FOTL. Eerdmans, 1996. Best 

source for up-to-date introduction to the form criticism of Isaiah. Too technical for lay readers and 

conservative readers will not like some of his conclusion but excellent work. 

Webb, Barry G. The Message of Isaiah. BST. InterVarsity, 1996. Good Evangelical exposition with an 

eye to literary structure, historical background, and broader canonical connections. 

Williamson, H.G.M. Isaiah 1-5. ICC. London: T. & T. Clark, 2006. Exhaustive linguistic, philological, and 

text critical study with helpful exegesis. Redaction critical approach. First of three volumes to cover 

chs. 1-27. 

Walton, John H. "Isaiah 7:14: What's in a Name?" JETS 30 (1987): 289-306. A treatment of the 

interpretation of Isaiah 7:14 and a discussion of the hermeneutical issues involved.  

Wolf, Herbert M. Interpreting Isaiah. Grnad Rapids: Zondervan, 1985. A conservative work with a 

textbook approach that provides a very useful summary of Isaiah. 

Young, E. J. The Book of Isaiah. Grand Rapids: Eerdmans, 1972. A conservative classic in three volumes. 

Young, E. J. Isaiah Fifty-Three: A Devotional and Expository Study. Grand Rapids: Eerdmans, 1957. (= E. 

J. 영. 이사야 53장. 윤 영탁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0.) 

논문 

Allen, L. C. “Isaiah LIII 2 again.” VT 21 (1971): 490. 

Barrick, William D. “Penal Substitution in the Old Testament.” TMSJ 20/2 (Fall 2009): 1-21.  

Battenfield, J. R. “Isaiah LIII 10: Taking ‘If’ out of the Sacrifice of the Servant.” VT 32 (1982): 485. 

Bergey, Ronald. “The Rhetorical Role Of Reitera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Poem (Isa 52:13–53:12).” 

JETS 40/2 (1997): 177–188. 

 =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Gordon, R. P. “Isaiah LIII 2.” VT 21 (1970): 491-492. 

Hugenberger, G. P.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 

from P.E. Satterthwaite, R.S. Hess, G.J. Wenham,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Baker, 1995) 105-140. 

=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Lindsey, F. Duane. “Isaiah’s Songs of the Servant Parts 4 and 5: The Career of the Servant in Isaiah 

52:13-53:12.” BSac 139 (1982): 312-329; 140 (1983): 21-39.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40/40-2/40-2-pp177-188_JETS.pdf
http://www.obinfonet.ro/docs/tpnt/tpntrex/hugenberger_messiah.pdf
http://www.parkstreet.org/sites/default/files/papers/christintheot.pdf


196 

 

=https://faculty.gordon.edu/hu/bi/ted_hildebrandt/otesources/23-isaiah/text/isa-articles/lindsey-

careerofservant-isa52-bs2.htm  

Litvak, Kenneth D. “The Use of Quotations from Isaiah 52:13-53:12 in the New Testament.” JETS 26/4 

(1983): 385-394.  

=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26/26-4/26-4-pp385-394_JETS.pdf 

Murray, H. “An Approach to the Fourth Servant Song.” Compass 13 (1979): 43-46. 

Payne, D. F.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BS 1 (1979): 3-18. 

Raabe, Paul R. “The Effect of Repeti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Song.” JBL 103/1 (1984): 77-81. 

Willamson, H. G. M. “DA’AT in Isaiah LIII 11.” VT 28 (1978) 118-22. 

Willamson, H. G. M. “’The Sure Mercies of David’: Subjective or Objective Genitive?” JSS 23 (1978) 31-

49. 

 

부록: 휴겐버거(G.P. Hugenberger)의 논문: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제 2 의 모세(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 Second Moses Figure)145 

요약(Summary)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정체에 관한 어떤 설명도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없다. 이 연구는 “종의 노래들”을 그것들의 근접 문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둠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진된 사 40-66장의 절단을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해보려고 한다. 배어있는 제이 

출애굽 주제에 의해 지배되는 바로 그 문맥을 고려하며 이 논문은 이사야서의 종이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신 18:14-22; 34:10-12)”와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은 툭별히 사 52:13-53:12의 

해석을 풍성하게 해 주고 흔히 행해지는 메시아 해석을 전제함이 없이도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하여 

근거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I. 서론(Introduction) 

이사야서의 소위 “종의 노래들”(42:1-4 [9]; 49:1-6 [13]; 50:4-9 [11]; and 52:13-53:12)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정체를 밝히려는 학자들의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이론도 학자들의 

 

145 이 논문은 1994년 7월 5일에 영국 Swanwick, Derbyshire에서 열린 Tyndale Fellowship의 연례 모임 

가운데 구약 분과 그룹 앞에서 읽혀졌다.    

https://faculty.gordon.edu/hu/bi/ted_hildebrandt/otesources/23-isaiah/text/isa-articles/lindsey-careerofservant-isa52-bs2.htm
https://faculty.gordon.edu/hu/bi/ted_hildebrandt/otesources/23-isaiah/text/isa-articles/lindsey-careerofservant-isa52-bs2.htm
http://www.etsjets.org/files/JETS-PDFs/26/26-4/26-4-pp385-394_J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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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146 다른 한편으로,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은 소위 제이 이사야에147 대해 

가정되는 어느 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된 지시 대상으로서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종의 정체에 대하여 흔히 제안되어 온 몇 가지 견해를 개관한 후에 본 연구는 중요한 

예외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의 학계에서 무시되어 온 더 이른 견해 곧 종을 신 18:14-22와 신 

34:10-12에 언급된,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견해를 복귀시키려고 한다.  

II.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의 정체에 대한 선택적인 견해들(Alternative 

Identifications of 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1.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집합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refers to corporate Israel)148 

행 8:32-35에서 분명하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이 개인을 가리키고 있음이 자명하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해석자들은 사 52:13과 53:11에서 “[아브디] 내 종”으로 불리는 인물이 

집합적인 대상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 혹은 이상적인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149  집합적 지시 대상임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단수로 나오는 용어들 곧 “나의 

 

146 종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들에 대한 요약을 위해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

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2nd ed.; Oxford: OUP, 1956 [1st ed. 1948]); H.H. Rowle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2nd ed.; Oxford: Blackwell, 1965 [1st ed. 

London, 1952]); D.J.A. Clines,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JSOTS 1;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1976); C.G. Kruse, “The Servant Songs: Interpretive Trends since C.R. North,”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8:1 (1978) 3-27; D. F. Payne,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rish Biblical Studies 1 (1979) 3-18 등을 참고하라.  

147 정경에 들어 있는 이사야서의 문학적 통일성에 대한 증거들이 증가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제이 

이사야(Deutero-Isaiah)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학자들의 관습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이사야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연대 체계나 저작 역사가 전제된 것은 아니다.  

148 긴스버그(H.L. Ginsberg, “The Oldest Interpretation of the Suffering Servant,” VT 3 [1953] 400-

404)는 단 11:33-35; 12:3 이 이사야서의 종에 대한 가장 이른 해석이 집합적인 해석이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이 구절들이 안티오커스 시대의 신실한 유대인들을 “(사 52:13 을 넌지시 

암시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J. Day, “DA”AT “Humiliation” in Isaiah LIII 11 

in the Light of Isaiah LIII 3 and Daniel XII 4, and the Oldest Known Interpretation of the Suffering 

Servant,” VT 30 (1980) 97-103; J.J. Collins,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385, 

393; R.J. Clifford, “Isaiah, Book of (Second Isaiah),” ABD, 3, 490-501, 특히  500 등을 참고하라.  

149 예를 들어,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밀렌버그(J. Muilenburg, “The Book of Isaiah, Ch. 40-66,” 

Interpreter”s Bible, 5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381-773, 특히  406-414)와 좀 더 명확하게 

종을 주전 597년과 (아마도 역시) 586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과 동일시한 스네이스(N.H. Sn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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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브디]”과 “그의 종[아브도]”과 “종[에베드]”이 이사야서에서 25번 나오는 것을  들기도 한다.150  이 

중에서 12번(모두 사 40-53에 나오는 12번)의 경우 의도된 지시 대상은 이스라엘인 것 같다.151 예를 들면 

사 41:8-9은 다음과 같다.  

 (사 41:8-9) 그러나 나의 종[아브디]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아브디]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게다가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어구들이 종의 노래들에서 종을 

묘사하고 지칭하는데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사 42:1에서 “나의 

종”을 수식하는 “내가 붙드는[ו  에트마흐-보]”이란 어구는 사 41:10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אֶתְמָךְ־ב 

 

Isaiah 40-66: A Study of the Teaching of Second Isaiah and Its Consequences,”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 14; Leiden: E.J. Brill, 1977] 135-264, 특히  170)를 참고하라. 

그리고 J.E. Rembaum, “The Development of a Jewish Exegetical Tradition Regarding Isaiah 53,” HTR 

75 (1982) 239-311를 참조하라.  

이러한 집합적 접근의 중요한 변형은 종을 이스라엘에 대한 풍유적 상징으로 보는 린드블롬(The 

Servant Songs in Deutero-Isaiah: A New Attempt to Solve an Old Problem [Lund: C.W.K. Gleerup, 

1951] 46-51, 102-4.)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L.E. Wilshire (“The Servant-City: A New Interpretation 

of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Servant Songs of Deutero-Isaiah,” JBL 94 [1975] 356-67.)와 K. 

Jeppesen (“Mother Zion, Father Servant: A Reading of Isaiah 49-55,” in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H.A. McKay 

and D.J.A. Clines, eds. [JSOT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09-125.) 등을 참고하라. 

150 이사야서에서 “나의 종[아브디]”는 15번 곧 20:3; 22:20; 37:35; 41:8, 9; 42:1, 19; 43:10; 44:1, 2, 21a; 

45:4; 49:3; 52:13; 53:11에 나온다. “그의 종[아브도]”은 4번 곧 44:26; 48:20; 50:10; 63:11(cf. BHS)에 

나온다.  “종[에베드]”은 6번 곧 24:2; 42:19; 44:21b; 49:5, 6, 7에 나온다.  [역자 주: 사 63:11의 경우 

저자처럼 페시타역과 소수 사본처럼 모세와 동격이 되도록 [아브도]로 정정하면 총 4번이지만 맛소라 

본문의 [아모] “그의 백성”을 따르면 [아브도]는 총 3번 나온다. 맛소라 본문의 독법을 따르면 단수형은 총 

25번이 아니라 총 24번 나온다.] 

151 사 41:8, 9; 42:19 (두 번); 43:10; 44:1, 2, 21 (두 번); 45:4; 48:20; 49:3. 복수형 “종들”은 이사야 53 장 

이전의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역자 주: 저자의 설명과 달리 이사야서에서 복수형 “종들”이 53 장 

이전인 14:2; 36:9, 11; 37:5, 6, 24 에도 나오고 있다.] 사 54:17 로부터 시작하여 (단수형을 제외하고) 

복수형이 11 번 나오는데 모두 사 56:6 (cf. 56:3)에서처럼 개종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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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약속 곧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יך  아흐-크마흐티하]”는 어구와 병행을 이룬다. 또한 אַף־תְמַכְתִִ֖

사 42:1에 나오는 “내가 택한 [בְחִירִי 브히리]”이란 어구는 사 43:20; 45:4; 65:9, 15, 22 (cf. 대상  16:13; 시 

105:6, 43; 106:5)에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된 지칭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시작하는 

사 49:1에 나오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קְרָאָנִי טֶן   미베텐 크라니]”란 어구는 사 44:2, 24에서 מִ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진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מִבֶטֶן צֶרְךָ   브요체르하 미베텐]”이란 어구와 וְי 

병행을 이룬다. 이 외에도, 사 49:1에 나오는 “그가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שְמִי  히즈키르 시미]”란 הִזְכִיר 

어구는 사 43:1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진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קָרָאתִי בְשִמְך 크라티 브심하, 

cf. 개역개정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와 병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 49:6에 나오는 

“이방의 빛[ויִם ג  ור   오르 고임]”은 사 51:4 에서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되었고, 개인을 가리킬  א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사 42:6에서도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되었을 것이다. [역자 주: 둠은 첫 번째 

노래의 범위를 사 42:1-4로 한정했지만 휴겐버거는 42:1-4[9]이라고 표시함으로써 42:9까지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확대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속한 42:6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속한 49:6의 “이방의 빛”처럼 종 개인에게 사용된 어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 42:6의 “이방의 빛”은 

“백성의 언약”과 병행을 이루는 것이므로 종이 “백성을 위한 언약”이고 49:6처럼 “이방을 위한 빛”이라고 

한다면 42:6과 49:6에서 “이방의 빛”이 되는 종은 개인이다. 저자는 나중에[website PDF 페이지로 6쪽] 

42:6의 “백성의 언약”과 49:8의 “백성의 언약”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그리고 저자는 나중에[website PDF 

페이지로 30쪽에 나오는 “42:7[6으로 정정해야 함] (and 49:6)”에서] 사 42:6과 49:6의 “이방의 빛”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저자의 “개인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42:6에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은 삭제하는 것이 일관성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종이 고난 당하고 죽고 그러나 분명 다시 살아나는(사 53:10-11) 네 번째 종의 노래와 관련하여, 

에스겔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들이 비유적인 죽음과 부활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묘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죽음”은 얼마든지 열국에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52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이미지가 암시하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은 

포로기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참고: 예, 에 8:17; 슥 2:11; 사 2:1-4) 입증되었다. 게다가 사 

53:7에서 도수장으로 가는 양으로 묘사되는 이미지가 시 44:22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사용된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לוַעֲ  יִסְב ָּֽ וּא  הָּׁ֥ ם  תִָ֖ וֹנ   바아보노탐 후 이스볼]”라는 주목할 만한 

표현도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대리적 고난의 관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 5:7의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152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려면 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 14; 

Leiden: E.J. Brill, 1977) 3-13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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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ק(   )וַאֲנִַ֖חְנוּ  כ[  לְנוּ  ]אֲנַחְנוּ  סָבָָּֽ ם  יהֶָּׁ֥ תֵּ עֲוֹנ   (바)아나흐누 아보노테헴 

싸발누]”란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고난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을 집합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견해는 매력 있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힌다. 첫째로, 사 53:9에 의하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을지라도” 종은 고난 당하고 죽는다. 이와 비슷하게 사 50:5에서 종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정의가 종말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을지라도(참고, 사 1:26f.; 32:16f.; 53:11; 60:21; 61:3, 10f.; 62:2, 12), 제이 

이사야는 반복적으로 당대의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범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죄 많은 백성인 것을 

강조한다(사 40:2; 42:18-25; 43:22-28; 47:7; 48:18f.; 50:1; 54:7; 57:17; 59:2ff.). 이 점은 구체적으로 사 

43:22; 46:3, 12; 48:1, 8; 53:6, 8; 55:7; 58:1ff.; 63:17; 64:5-7에 나오는 남은 자들과 관련지어 지적된다.153   

둘째로, 둠(B. Duhm)이 지적한 대로 종의 노래들 밖에서는 “종”이 분명하게 집합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 각각의 종의 노래 안에서는 “종”이 개인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종의 노래들 

자체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154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두 번째 종의 노래를 안내하는 

사 49:1이하이다. 여호와의 종은 사 49:3에서 “이스라엘”로 불리지만 사 49:5-6에서 문맥상 회개하는 남은 

자만을 언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사 49:3-6) 3 그가[=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155 

 

153 이사야는 바벨론이 자비 없이 행동했던 것을(사 47:6; 참고, 슥 1:15) 인정하지만, 이스라엘의 집단적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들보다 더 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누그러뜨려졌음을 강조한다(참고, 예: 사 1:9; 44:22; 48:9; 57:16). 

154 B. Duhm, Das Buch Jesaja übersetzt und erklärt [HKAT 3/1, 4th ed.;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22 (1st ed. 1892)] 311. 

155  맛소라 본문에서 사 49:3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정성 문제는 논란이 있을지라도(cf. S.O.P. 

Mowinckel, He That Cometh [ET of Han som kommer, Copenhagen, 1951; New York and Nashville: 

Abingdon, n.d.] 462-464; 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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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족장 개인이나 그가 선조였던 백성을 가리킬 수 있는 확립된 

이중 용법이 있다면, 이사야 안에서도 비슷하게 “이스라엘”이란 용어가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이중 

용법이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종의 노래들 안에서 종이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남은 자와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예들이 적어도 네 개는 있다. 사 42:3 에서 종은 빈곤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그가 꺾지 아니하는 “상한 갈대”, 그가 끄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과 구별된다. 156  비슷한 

대조가 사 42:6 과 49:8 에 의해 암시되는데 여기서 종은 그가 “백성을 위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는다. 마지막 예는 사 53:8 에서 발견된다. “. . . 누가 고려해 보았겠는가? 그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내 백성[עַמִי 아미]의 범죄 때문에 천벌이 그의 것이 된 결과임을.” 문맥상 “[아미] 나의 

백성”은—”나의”가 여호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가리키든지—하나님의 용서받고 회복된 백성을 

언급하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끊어졌던” 그가 “나의 백성”과 동일한 지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은 배제된다.157  

종의 노래들에서 종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반대는 사 

53:1이하에서처럼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등)가 갑자기(곧 

사 2:3; 3:6; 4:1 등에서처럼 화자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개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사 1:9f.; 16:6; 24:26; 33:2, 20; 

42:24; 59:9-12; 63:15-19; 64:3-11 등)는 관찰에서 볼 수 있다.158   따라서 사 53:1 이하에서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혹은 “우리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가리킨다면, 이 동일한 

구절들의 삼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그가” 혹은 “그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일 수 없다.   

이 관찰과 일치하는 다른 고려 사항들도 사 53:6(“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에 나오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in Second Isaiah,” 79-89.), “이스라엘”은 Kenn 96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들, 사해 사본 

1QIsaa and 1QIsab, (Ισραελ 이스라엘 대신 Ιαχωβ 야곱으로 읽는 LXXQ,534을 제외한) 칠십인역, 타르굼역, 

벌게이트역, 페시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더 어려운 독법이 원본이라는 원리에 의해서도 

선호된다.  

156 참고: 사 40:28-31; 51:4; 61:3.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멜루긴(R. 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

55 [BZAW 141;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76] 99.)은 사 42:3이 사 19:6; 36:6; 43:17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멜루긴에 의하면 사 42:3은 종의 타협하지 않는 충성을 강조한다. 곧 그는 

“상한 갈대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버릴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의존하지 않고 꺼버릴 것이다.”  

157 맛소라 본문을 수정하여 사해 사본 1QIsaa처럼 “나의 백성[עמי  아미]” 대신 “עמו  그의 백성[아모]”으로 

읽는 것을 선택하든 안 하든 이 결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158 참고,  F. Delitzsch, Isaiah, 2 vols. (Edinburgh: T. & T. Clark, 1873 [reprinted in one volum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2]) II: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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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을 잃은 양을 비교하는 잘 알려진 병행구절들(시 

95:7-10; 119:176; 렘 50:6.15)이 있다.159   이사야서 안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는 그 자신의 많은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죄를 둘 다 인정한다(참고, 사 6:5; 59:11-13; 64:5-9). 따라서 선지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일인칭 복수로 언급하며 포괄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모두[ּכֻלָנו 쿨라누]”로 절의 

처음과 끝에 두 번 나오는) 사 53:6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 53:6의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이 될 수가 없다.160   

요약하면, 집합적 이스라엘을 종으로 언급하는 본문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죄가 없지만 백성의 범죄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사 53:4-12),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야곱/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종의 

노래들에서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종”이란 지칭을 공유하고 심지어 한 구절 곧 사 49:3에서 

“이스라엘”이란 지칭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선지자는 이 종이 원래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모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161  

2.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개인으로서 역사적인 인물, 미래의 인물, 혹은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킨다(The Servant in the Servant Songs of Isaiah as an Historical, Future, or Ideal Individual) 

A. 선지자적인 종: 종은 제이 이사야 자신이었다(A Prophetic Servant: The Servant was Deutero-Isaiah 

himself.) 

종이 오로지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될 수만은 없다면, 종은 어떤 개인 곧 저자의 선배나 동료 

혹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162  이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생각이었다. “내가 묻노니 

 

159 다른 본문들(민 27:17; 왕상 22:17; 대하 18:16; 슥 10:2)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으로 

비유한다.  

160  종을 집합적(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추가적인 논증들을 위해 J. Fischer, Das 

Buch Isaias, II Teil (HSAT; Bonn: Peter Hanstein, 1939) 10f을 보고,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6ff도 참고하라.  

161 자주 인용되는 델리치(F. Delitzsch, Isaiah, II: 174f.)의 피라미드(각뿔) 유추를 참고하라. 이 유추에 

의하면 “종”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 전체(피라미드의 밑변)에 대하여 사용되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화신인 오실 

구원자(피라미드의 정점)에게도 사용된다.   

162 네 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이 선지자 자신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J. Begrich (Studien zu Deuterojesaja, BWANT 4/25; Stuttgart: Kohlhammer, 1938), R.N. Whybray 

(Isaiah 40-66 [NCB; Grand Rapids, MI: Eerdmans and London: Marshall,Morgan & Scott, 1975] 71, 

171-183), 그리고 K. Elliger (Deuterojesaja in seinem Verhältnis zu Tritojesaja [BWANT 63;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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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행 8:34 개역개정)?” 

그러나 만일 종이 개인으로서 그의 백성의 대표 혹은 모범으로 의도되었다면 간접적으로 그가 백성을 

가리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16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 [ּיְשַעְיָהו  아브디 여샤야후]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עַבְדִי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는 사 20:3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나의 

종”으로 분명하게 불리는 사실은 종을 선지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와 비슷하게 “그의 

종[ו  아브도]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עַבְד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라는 사 44:26의 말씀은 “그의 선지자”란 용어를 이사야나 적어도 한 부류로서의 선지자에 

적용한다.164 그러나 종이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종의 노래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일인칭 대명사 언급들이 있다는 사실이다(예: 사 49:1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 . .”).165  

종에 관한 다른 세부 사항들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예를 들면, 세 번째 종의 

노래와 네 번째 종의 노래(사 50:6-9; 53:3-12; cf. 42:4; 49:4, 7)에 나오는 거절과 고난의 주제들이 바로 

그렇다. 그러한 거절은 사 6:10에서 이사야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었고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사 53:7의 종의 경우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이미지는 렘 11:19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난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이와 비슷하게 사 53:4이하에서 종이 백성이 받을 형벌을 짊어지듯이 겔 4:4-6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형벌을 짊어지도록 지시받는다.  더구나 사 53:12에서 “그 자신이 많은 

 

Kohlhammer, 1933]; idem, Deuterojesaja. 1. Teilband: Jesaja 40,1-45,7 [BKAT X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98-221) 등을 참고하라. 물론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들이 있음을 

유의하라.  

163  이것은 신약 저자들의 논리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를 보기 때문에 종의 

노래들의 세부 사항들을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종의 노래들에 대한 집합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해석을 결합한다. 예를 들면, 사 53:9의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벧전 2:22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반면 계 14:5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사 49:6이 어떻게 

행 26:23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행 13:47에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되는지 주목하라. 이와 

비슷하게 롬 8:33 이하에서 바울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취한 사 50:8-9을 교회에 적용한다.   

164 이사야서 밖에서 종이란 칭호는 여러 선지자들에 대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왕상 14:18 의 아히야, 

왕상 18:36 의 엘리야, 왕하 14:25 의 요나 등을 참고하라. 

165 예를 들어 J. Begrich, Studien zu Deuterojesaja, 132; A. Bentzen, King and Messiah (ET of Messias - 

Moses redivivus - Menschensohn, Zürich, 1948; London: Lutterworth, 1955), 6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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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한다.”라고 예언된 종의 중보 사역은 선지자임을 

암시한다. 중보 사역의 예를 위해 창 20:7; 삼상 12:23; 렘 7:16; 27:18 등을 보라. 사 42:1에서 종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과 조화된다(참고, 사 61:1; 민 11:25-29; 느  9:30; 슥 

7:12 등). 사 42:4에서 그의 사역이 율법을 선언하는 것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참고, 사 8:16). 따라서 

종은 사 49:2에서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셨다. . .”라고 고백한다. 이 선지자적 모습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 50:4, 10 개역개정)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 . .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접근의 장점들과 종의 묘사에 선지자적인 특징들이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종을 어떤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과 조화될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이 있고, 종을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에서 종을 일인칭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제이 이사야와 동일시하는 것을 확립하는데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두 번째 

노래와 세 번째 노래 못지 않게 자서전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래와 네 번째 노래에서 종을 삼인칭 

대명사로 언급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기 때문이다. 166   더욱이 선지자의 담화 안에서 

소개되지 않은 채 일인칭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나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설명이 언제나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관행이긴 하지만 사 61:10과 같은 충분한 수의 반대 예들도 있다. 

“주의[=당신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라는 사 61:10에서 예고 없이 등장하는 화자는 의인화된 시온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 53:1-6처럼 이사야서에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가, 우리의, 우리를”)가 갑자기 

나올 때마다 그것은 항상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이다. 따라서 

사 53:1-6에 나오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우리의,” “우리를” 등이—사 53:6(역자 주: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쿨라누] “우리 모두”)의 강조적 포괄성이 요구하는 것처럼—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말하는 선지자를 가리킨다면, 이 동일한 구절들에 나오는 삼인칭 단수 대명사인 “그가,” “그를” 등은 

선지자에 대한 언급일 수가 없다.167   

 

166 참고,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196f. 

167 사 53:6 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선지자가 자신의 죄와 개인적인 무자격을 인정하는 사 6:5; 59:12, 16; 

64:6 와 같은 다른 본문들의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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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 42: 1, 3-4 에 나오는 “공의를 베풀고/시행할” 종의 임무는 선지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168 “ 보라! 나의 종이 슬기롭게 행할 것이니 높아지고 받들어지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 52:13 에 나오는 종의 승귀와 사 52:15(참고, 49:7)에 나오는 “많은 민족들”과 “왕들”에 대한 종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제이 이사야의 경험이나 사실상 어느 다른 선지자의 경험과 조화시키기 어렵다. 이 

후자의 어려움은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입장을 선호하는 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그 

결과로 올린스키와 와이브레이 등은 사 52:13 의 “나의 종”은 이스라엘인 반면 사 53:11[역자 주: 12 는 

오류임]의 “나의 종”은 제이 이사야이므로 사 52:13-15 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반전을 약속하는 독립된 

신탁이고 사 53:1-12 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69  그러나 이런 제안은 사 52:15b 와 사 53:1a 의 

밀접성 그리고 사 52:13-53:12 의 전체가 갖는 인상적인 중앙집중적인 역순대구 구조(A-B-X-B’-A’)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170 특히, “나의 종”(사 52:13 과 53:11)이란 용어가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종의 

승귀라는 주제가 두 개의 A 단락 곧 사 52:13-15 와 사 53:10-12 의 수미쌍관법을 이루고 있다. 이 A 

단락들은 “나의,” “내가,” “많은”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구별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두 개의 B 

단락 곧 사 53:1-3 과 사 53:7-9 은 종의 거부를 강조하고, 중앙 단락 곧 사 53:4-6 은 종의 고난의 의미를 

 

168 와이브레이(R.N. Whybray, Isaiah 40-66, 72f.)는 사 42:1, 3의 “공의를 가져온다/베풀다[ מִשְפָט  יוֹצִיא 

요치 미시파트]”와 사 42:4의 “공의를 수립하다/시행하다[מִשְפָט  야씸 미시파트]”란 어구들이 단지 יָשִים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공포하고/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의 주장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의 히프일어간, to bring forth justice, 공의를 가져오다/베풀다”라는 어구는 다른 곳에서[야차 יצא]“

발견되지 않을지라도 이 전통적인 번역은 [יצא 야차]의 칼/파알 어간이 [מִשְפָט 미시파트]와 함께 나오는 사 

51:4; 합 1:4, 7; 시 17:2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공의를 수립하다/시행하다[מִשְפָט  야씸 יָשִים 

미시파트]”라는 표현은 출 15:25(“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수 24:25(“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삼상 

30:25(“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사 28:17(“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에도 나오는데 이 중 그 어느 것도 와이브레이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169 H. 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17-23; 

R. N. Whybray, Isaiah 40-66, 169f. 

170 각각 3 절로 이루어진 다섯 단락을 포함하는 네 번째 노래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인정하는 문헌으로  

F.D. Kidner, “Isaiah,” in The New Bible Commentary Revised, D. Guthrie and J.A. Motyer, ed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0) 588-625, 특히  618 와 G.W. Grogan, “Isaiah,” in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6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1-354, 특히  300 와 J. D. W.  Watts, Isaiah 34-66 

(WBC 25; Waco, TX: Word Books, 1987) 229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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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우리가,” “우리의” 등을 사용한다.171 그러므로 사 52:13 에 묘사된 승귀가 그 본문에 나오는 종을 

선지자로 동일시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준다할지라도, “[역자의 번역]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 강대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 

53:12 의 병행되는 승귀도 그보다 덜 어려움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172   

마지막으로, 멕켄지가 관찰한 대로, 173  사 40-66장의 문맥을 보면 종을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종의 노래들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개인으로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기대되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의 방대한 작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메시지 뒤에 매우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사야서는 가장 작은 분량의 전기를 갖는 선지서에 속한다.   

B. 왕적인 종(전통적인 메시아 견해 포함)(A Royal Servant [including the traditional Messianic View])174 

종의 인물 묘사에서 선지자적인 요소들을 지지하는 인상적인 증거들의 목록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학자들은 종의 사역에서 다양한 왕적인 측면들을 인정하는데 똑같이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제시하였다. 

“종[עֶבֶד 에베드]”이란 칭호는 이사야서와 다른 책들에서 왕적인 인물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 עַבְדִי  다비드  아브디]을 위하여 이   דָוִד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사 37:35에서 다윗은 “내 종”으로 불린다. 또한 시 18:1; 36:1에서 다윗은 

 

171 사 52:13-15를 네 번째 노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논거로 이 수미쌍관법을 드는 것을 

보기 위해 C. Stuhlmueller, “Deutero-Isaiah and Trito-Isaiah,” in The New Jerome Biblical Commentary, 

R.E. Brown et al., e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0) 329-348, 특히  342을 참고하라.  

172 사 49:7 을 참조하라. 그리고 종이 미래의 인물 외에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H.H. Rowley를 참고하라. 로울리는 “선지자가 그 자신이 친히 이 사명을 성취하도록 

운명지어졌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노래들을 공허한 이기주의로 돌리는 것이다(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52f.).”라고 말한다.  

173  Second Isaiah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xlvii. Cf.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8. 

174 특별히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의 종의 왕적인 성격을 위해, W.A.M. Beuken, “Mišpaṭ : The First 

Servant Song and Its Canonical Context,” VT 22 (1972) 1-30, esp. 2-4; R.J. Clifford, “Isaiah 40-66,” in 

Harper”s Bible Commentary, J.L. Mays, ed.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8) 571-596, 특히 575. 

등을 참고하라. 카이저(O. Kaiser, Der königliche Knecht: eine traditionsgeschichtlich-exegetische Studie 

über die Ebed-Jahwe-Lieder bei Deuterojesaja [FRLANT, N.F. 52;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59] 18-31)는 첫 세 노래들에서 종 안에 있는 왕적인(다윗적인) 특성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카이저는 이 종이 왕직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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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수많은 구절들에서175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접미대명사가 붙은 종(곧 예를 

들어 “나의 종,” “당신님의 종,” “그분의 종”)이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사 42:1에서 종에 대한 “나의 택한 

사람[בְחִירִי 브히리]”이란 칭호 또한 왕적인 존재를 암시한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시 89:4 [한글 3]에서 

다윗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종에게 주셨다는 사 42:1의 진술이 왕적인 존재와 조화되기는 

하지만(참조, 사 11:1-3) 그것은 반드시 왕적 존재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을 주신 

것의 의도된 결과는 왕적인 존재를 지지한다. 곧 종은 사 42:1, 3에서처럼 “공의를 가져올/베풀” 것이고 사 

42:4(참조, 사 51:4)에서처럼 “땅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또한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땅의 왕들이 종에게 드리는 반응을 묘사하는 본문(52:14-15)과 종의 

승리와 승귀를 약속하는 본문(52:13; 53:12)도 종의 왕적인 정체를 지지한다. 사 49:7에서 왕들과 고관들이 

종을 보고 “일어서고” 그에게 “경배함”으로써 존경을 표하며 인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 53:2에서 한 쌍의 연한 순[요네크]과 뿌리[쇼레시]의 은유도 함의는 덜 분명하더라도 왕적 

인물을 암시할 수 있다. 이 함의를 지지하는 것은 (비록 어휘가 사 53:2와 다르긴 하지만) 사 11:10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쇼레시 이샤이 יִשַי רֶש   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사 11:1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에”[ש 

대한 “가지[ִ֖צֶר  이미지와도 ”[체마흐 צֶמַח]네체르]”나 렘 23: 5; 33:15; 슥 3:8; 6:12에 나오는 “순 נֵּ

비교하라.176 [역자 주: 저자는 사 11:1에 히브리어 [네체르]를 언급하지 않고 다른 구절들처럼 [체마흐]가 

나오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정하여 번역하였다.]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과 사 44:28-45:13(cf. 41:1-7, 25; 48:14)에 나오는 고레스의 묘사 사이에 

두드러지는 병행들이 있다. 이 두 인물은 탄생 전에 예언(사 42:9; 49:1 // 사 44:26ff.)이 주어진 것이 

비슷하다. 사 42:1에서 여호와께서 종에게 그의 영을 주셨다고 한 것과 사 45:1에서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משח 마샤흐]을 받은 자로 부르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 이 두 인물은 여호와에 의해 “부름 

받고”(사 42:6 // 사 45:4  [ קרא   카라]), 여호와에 의하여 “선택되었다”(사 49:7 // 사 42:1 [ בחר   바하르], [역자 

주: 저자가 (종을 묘사하는) 42:1을 고레스의 예로 든 것은 오류이다. 따라서 “선택된”이란 어구는 종과 

고레스 사이에 병행되는 예로 나오지 않는 것에 유의하라.]). 그리고 여호와는 두 인물의 “손을 [각각] 

붙드셨다”(사 42:6 [ָבְיָדֶך ו] 브아흐제크 브야데하] // 사 45:1 וְאַחְזֵּק  בִימִינ   :[헤헤자크티 비미노 הֶחֱזַקְתִי 

[  // .헤에지크 야드/야민]).  이스라엘은 고레스와 종의 해방 사역의 수혜자이고(사 42:7; 49:5f  החזק יָד/יָמִינ

사 45:4, 13), 하나님께서는 두 인물이 성공하고 영예를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다(사 42:4; 49:4f.; 50:7, 9; 

 

175 예를 들어 삼상 23:10; 삼하 3:18; 7:5, 8, 20, 26; 24:10; 왕상 3:6; 8:24, 26, 66; 11:13, 32, 34, 36, 38; 

14:8; 왕하 8:19; 19:34; 대상 17:4, 7; 17:7, 18, 24; 21:8; 대하 6:15, 16, 17, 42; 시 78:70; 89:4, 21 [ET 3, 

20]; 144:9; 렘 33:21, 22, 26; 겔 34:23, 24; 37:24, 25 등을 참조하라. 

 

176 민 1:2 에 대한 Midrash Tanḥuma 를 참고하고 G.W. Grogan, “Isaiah,” 16 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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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53:10, 12 // 사 44:28-45:5).  특별히 사 48:1-5과 50:4-10에서 종이 여호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 45:4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고레스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대조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병행들은 정체의 증거를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분명 왕적 

인물이기 때문에 종의 왕적 정체를 지지해 준다.177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을 

웃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야긴, 고레스, 다리오, 스룹바벨 등과 동일시하는 주장을 해왔다.178  

종의 노래들에 대한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은 위에서 논의된 왕적 이미지의 증거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종이 이사야 7, 9, 11장에 언급된 다윗의 약속된 자손이라고 주장한다.179 이 본문들을 종의 

노래들의 관심사와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 55:3-5이다. 사 55:3은 “영원한 언약[ ולָם ע   בְרִית 

브리트 올람(참고, 사 42:6; 49:8)]”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ים הַנֶּאֱמָנִָּֽ דָוִִ֖ד  י  ָּׁ֥ סְדֵּ  하스데 다비드 חַָּֽ

하네에마님, ESV: my steadfast, sure love for David; NASB: the faithful mercies shown to David]”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있다. 종의 노래들이 종의 사역의 국제적인 범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사 55:4-5은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역설하신 것을 

진술하고 있다.180 이 약속은 삼하 22:44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나게 한다. 사 55:3-5이 다윗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을 백성 전체로 옮기는 것이라고 때때로 제안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지 않을 

 

177 이사야 44-45 장에서 그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나의 종”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것은 근접 문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는 것과는 다르다. 

사실, 고레스의 이름이 사 44:28; 45:1,13 에서 언급된 것은 아마도 그가 다른 곳에서 의도된 그 종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8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39-42, 49, 56, 89을 참고하라. 와츠(John D.W. 

Watts, Isaiah 34-66 [WBC; Waco, TX: Word Books, Publisher, 1987])는 여기 제안된 여러 왕들과 종을 

결합시킨다. 와츠의 견해에 따르면 사 42:1 이하에 나오는 “종”은 고레스이고, 사 49:5 이하; 52:13;  

53:11에 언급된 “종”은 다리오 1세이고, 사 50:4-9에도 나오고 사 52:14; 53:1, 3-10a, 12에서 고난 당하고 

죽는 종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  

179 예를 들어 D.H. Odendaal, The Eschatological Expectation of Isaiah 40-66 with Special Reference to 

Israel and the Nations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0) 129-135; E.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II: Chapters XL-LXVI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72) 110, n. 5; G.W. Grogan, 

“Isaiah,” 16-20 등을 참고하고, 또한 P. D. Wegner, An Examination of Kingship and Messianic Expectation 

in Isaiah 1-35 (MBS; Lewiston, NY: The Edwin Mellen Press, 1992)도 참고하라. 

180  사 2:2-4; 51:4-5 등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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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 55:3에서 그 언약의 영원성이 강조되고 사 55:4-5에서 단수형들(“그를,” “증인,” “인도자,” 

“명령자,” “너”)이 사용되는 것에 의해  선호되지 못한다.181  

종의 노래들에서의 종의 이미지에 대한 원천으로 다윗을 보는 전통적인 메시아적 해석을 

반대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야 1-39장에 널리 퍼져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사야 (55장을 제외한) 40-66장 

전반에 걸쳐서 다윗의 왕적 이미지가 실제로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182 이런 부재는 아마도 역사적 현실 곧 

포로기와 후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상태에서 왕의 프로필을 지닌 약속된 구원자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183 어쨌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왕정이 수립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초하면(cf. 신 17:14), 이런 새로운 현실에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 혹은 새로운 여호수아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종과 동일시되는 왕적 존재가 역사적이든, 이상적이든, 메시아적이든, 종을 전적으로 왕적 

존재와 동일시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들어있다. 특히, 앞에서 종의 

선지자적 역할에 대한 근거 구절로 언급된 것들은 이런 견해를 반박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실어준다. 특히 

종의 말들의 온유하고 지속적인 효과에 대한 강조가(사 42:4f.; 50:4; cf. 49:2) 그렇다. 만일 종이 왕이라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사 42:2)”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그것의 빈번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교훈[ הרָ וֹת   토라]”(사 

42:4)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왕들에게 돌려진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종의 다양한 사역, 구체적으로 

말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42:7),” “(이것이 사 52:15[역자 주: 저자가 52:13이라고 잘못 표시한 것을 

바로잡음]의 바른 번역이라면) 민족들에게 피를 뿌리고[יַוֶּה 야제],” 곧 사 53:10 등에서 고난 당하고 자신을 

“속건제[אָשָם 아샴]”로 드리는 사역에는 왕권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전혀 없다. 시므이 등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모욕이 사 50:6에서 종이 때리는 자들에게 기꺼이 등을 맡기는 것과 병행을 이룰 가능성을 줄 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는 왕권의 특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 49:7에서 종을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베드 모실림]”로 묘사한 것은 앞으로 올 다윗의 어느 후손에게도 이상하게 보인다. 

C. 제사장적인 종 (A Priestly Servant)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어떤 학자들은 종의 사역의 다양한 제사장적 측면들을 더 크게 정당화하려고 애쓰며 

종이 제사장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나 역시 제사장겸 선지자였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오니아스나 어떤 

 

181  예를 들어 F.D. Kidner, “Isaiah,” 619 를 참고하라.  

182  W.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190 을 참고하라.  

183 이사야서의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사 6:5; 24:23; 33:22; 41:21; 43:15; 44:6; 

52:7; 66:1 등) 궁극적인 왕적 존재로서 종의 이미지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서 안에 들어 있는 R. 

Schultz, “The King in the Book of Isaiah”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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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대의 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 184  제이 성전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고양된 종교적이고 

시민적인 지도자 역할은 이런 접근에 매력을 더해 준다. 사 42:1; 49:3 의 “나의 종 [ עַבְדִי    아브디]”이란 

칭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내 종 싹 [ עַבְדִי צֶמַח   아브디 체마흐]”을 예표한다고 

하는 슥 3:8 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 42:1; 49:7 에서 종이 

여호와에 의해 “택함 받은[בחר]” 것처럼 시 105:26(cf. 신 18:5)에서 아론은 여호와에 의해 택함 

받았다(בחר).  

종을 제사장적 존재로 볼 수 있는 다른 암시들에는 섬들이 앙망하는 종의 “교훈[ תוֹרָה    토라] (사 42:4; 

cf. 말 2:6-9),” 종이 세울 “정의[ מִשְפָט  미시파트] (사 42:1, 3f.; cf. 신 17:9f.; 왕하 17:27; 대하 19:8),” “속건제(사 

53:10),” 민족들에게 “뿌리는(יַזֶה[야제 <나자] 사 52:15; cf. 출 29:21; 레 4:6, 17; 5:9; 14:7, 16, 27, 51; 16:14, 15, 

19; 민 19:4, 18, 19)” 사역,185 중보사역(사 53:12; cf. 시 106:30; 렘 7:16) 등이 포함된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 때 그 희생 제물이 백성의 죄를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 위한 것임을 

되돌아보는 것(참조, 레 10:17; 스가랴 3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 53:4-6에서 이스라엘의 죄책이 종에게 

떠맡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186 특히, 사 53:4이하에서 종이 백성의 형벌을 

짊어진 것은 겔 4:4-6에서 선지자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의 경험을 반영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사 53:10-

12에서 종의 죽음이 속죄를 가져오는 것은 민 35:25, 28, 32와 수 20:6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오는 

상징적 속죄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상 이 모든 제안들이 동일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을 전적으로 제사장적 

존재와 동일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이런 특징들의 일부 곧 “나의 종”, 

“택한 자”라는 칭호 등은 그것들의 함의에 있어서 모호하다. 다른 특징들 곧 종의 거절당함과 고난(사 

42:4; 49:4, 7; 50:6-9; 53:3-12) 혹은 종의 승귀(사 49:7; 52:13-15; 53:12)와 같은 반복되는 주제들은 

즉시로 제사장적 존재를 제안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종의 노래들에는 

제사장적 존재가 아니라 보다 더 자연스럽게 선지자적 존재 혹은 왕적 존재로 보게 하는 다른 특징들이 

너무 많다.  

 

184 예를 들어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20f., 39, 41, 56f.나 M. Treves, “Isaiah 

LIII,” VT 24 (1974) 98-108을 참고하라. 

185 다른 곳에서 “뿌리는 것[נזה  나자]”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사역이다(예: 출 29:21; 레 4:6, 17; 5:9; 14:7, 

16, 27, 51; 16:14, 15, 19; 민 19:4, 18, 19).  

186 특별히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JSOTS 56; Sheffield, England: 

JSOT Press, 198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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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이 모세로서의 종(The Servant as a Second Moses)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들에 직면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문맥의 관점에서 종의 정체를 밝히려는 어떠한 

해결책에도 실망할 수 있다. 사실상 그의 묘사하는 복합적인 그림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끌어냈기 때문에 종의 정체를 밝히려는 어떤 시도도 필연적으로 지나친 단순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187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의 풍부함을 줄이지 않고, 종의 정체의 근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이고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특징들의 융합을 정당화시켜 주는 가장 유력한 이미지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여기서 제안되는 것은 이 가장 유력하고 융합하는 이미지가 제이 모세의 

이미지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종은 신 18:14-22 그리고 34:10-12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다. 

 이 해석은 마땅히 알려져야 할대로 잘 알려진 것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견해의 가장 

이른 피력 혹은 적어도 그것의 변형은  탈무드 소논문 b. Soṭah 14a에서 볼 수 있다.188 랍비 심라이는 사 

53:12을 인용하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출 32:32에서 언급된 대로 자신의 생명을 제공하며 그 

백성의 죄를 보상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가 “자신을 쏟아부어 죽음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는지”를 설명했다. 심라이는 모세가 광야 세대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죽도록 정죄받았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고,”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심라이가 이사야가 직접 모세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근저에 있는 모세의 모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모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했든지, 이 본문은 종의 노래들 안에 들어 있는 모세의 암시에 대한 이른(주후 3세기, 아모라임 학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탈무드의 영향일 것이지만, 다른 유대인 해석자들도 (그들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약간 

일관성이 없이 다른 곳에서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을지라도) 사 53:12에 있는 (그리고 아마도 사 53:9-

12에 있을) 모세에 대한 암시를 인정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주후 12세기의 킴히(David Kimchi, 주후 

13세기의 얄쿠트(Yalqut) 2:338, 주후 13세기의 조하르, [키 테체] 부분(the Zohar, Section כי תצא) ְ, 주후 

 

187 클라인즈(D.J.A. Clines,  I, He, We, and They. A Literary Approach to Isaiah 53, 25-27, 33)는 사 

52:13-53:12 의 시로서의 힘은 종의 정체와 관련하여 그것의 불명확, 은닉, 다의성에 있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다른 학자들도 비슷한 견해들을 피력했다. 그들은 종의 노래들이 미래의 성취를 가리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다고 결론내린다. 예를 들어 H.W. Wolff, “Wer ist der Gottesknecht in Jesaja 53?” 

Evangelische Theologie 22 (1962) 338-342 을 참고하라. 

188 11QMelch 18-25 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밝히는 사 52:7 에 나오는 사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연결하는 것은 있을 법하다. N.A. Dahl, “Messianic Ideas and the Crucifixion of Jesus,” in The 

Messiah. Developments in Earliest Judaism and Christianity, J.H. Charlesworth, ed. (Minneapolis, MN: 

Fortress, 1992) 382-403, 특히 386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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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의 모세 엘-샤이흐(Moses el-Shaikh), 그리고 주후 16세기의 실로모 레비(Sh”lomoh Levi) 등의 

견해이다.189  

종의 노래들 안에서 모세의 암시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가장 최근의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암시들이 이른 시기의 학자들에 의해 평가되었던 것보다 더 폭넓은  것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인 모세보다는 

당대의 혹은 기다려지는 제이 모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190 그러나 세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진전들을 망가뜨렸다. 첫째로, 어떤 영향력 있는 학자들 사이에 종의 노래들에서 단지 산발적인 

모세의 암시들만을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위에서 논의한 보다 더 관습적인 견해들의 하나와 결합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멕켄지(J.L. McKenzie)는 종이 “또 하나의 모세”로 나타나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을 인정한다. 191  맥켄지는 제이 이사야서의 편집자가 종이 제이 이사야 

자신이라고 믿었다고 제안했다. 192  그러나 맥켄지는 노래들이 원래 현재의 문맥과 연관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은 후포로기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모습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이상적인 인물로 더 잘 이해된다고 주장한다.193 클리포드(R. Clifford)의 해석은 종이 후포로기 이스라엘을 

 

189 이 자료들을 위해 S.R. Driver and A.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2 vols. (reprint. New York: Ktav, 1969) II: 10, 15f., 56, 261, 270-274, 287-289 을 

참고하라. 

190 종의 노래들 안에서 모세를 암시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종을 제이 모세로 보는 것을 

지지하는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r. by D.M.G. Stalker (ET 

o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Munich, 1957-1960; Edinburgh: Oliver & Boyd and New York: 

Harper & Row, 1962-1965) II: 261f.; C. Chavasse, “The Suffering Servant and Moses,” Church Quarterly 

Review 165 (1964) 152-163; H.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London: Inter-Varsity Press, 1975); D. 

Michel, “Deuterojesaja,” TRE 8 (1981) 510-530, at 521ff.; 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Probleme 

alttestamentlicher Fors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Pentateuchkris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6) 64f.; P.D. Miller, “Moses My Servant. The Deuteronomic 

Portrait of Moses,” Interpretation 41 (1987) 245-255, at 251-253;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JSOTS 16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33f.; 136f.; 141; 182-189; D.C. Allison, Jr., The 

New Moses. A Matthean Typ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68; and S. Hafemann, Paul, 

Moses, and the History of Israel (WUNT;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5) 등이 있다.  
191 J.L. McKenzie, Second Isaiah [AB 20;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38, xliv, xlvii, liii. 리델보스(J. 

Ridderbos, Isaiah [Bible Student”s Commentary; ET of Jesaja, KVHS; Kampen, 1950-51;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374.)는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이 선지자와 율법 수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노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92 Second Isaiah, xli, xlii. 

193 Ibid., 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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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거나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멕켄지의 해석과 비슷하다.194 맥켄지와 대조적으로, 

클리포드는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을 발견한다. 모빙켈(S.O.P. Mowinckel)같은 다른 

학자들은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만 모세의 암시들이 있음을 강조한다.195  

잠재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이 통찰을 무시하는데 기여한 두 번째 요인은 노래들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모세의 암시들과 후에 버리긴 했지만 버리기 전에 프로이드(Sigmund Freud)에게 확신을 주었던 

젤린(E. Sellin)의 좀 믿기 어려운 견해와 혼동하는 경향이었다.196 그 후에 프로이드는 그의 책 모세와 

유일신론(Moses and Monotheism)을 통해 이 견해를 대중화했다. 젤린의 견해로는 모세가 바알 브올의 

사건 후에 그의 자신의 백성에 의해 살인을 당했는데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의 무명의 

시므리의 죽음이 아니라 모세의 죽음이었다. 젤린은 “여호와의 종,” “나의 종,” “그의 종” 등과 같은 칭호가 

현저하게 모세에게 적용되고 모세가 사 63:11에서 그렇게(“그의 종”으로) 불린다고 설명한다. 

[역자 주: 사 63:11에서 페시타역과 소수 사본에서 모세와 동격으로 ‘그의 종[아브도]’이 

나온다.그러나 맛소라 본문은 모세 다음에 접속사 없이 ‘그의 백성[아모]’이 나온다. 다음 번역을 

비교해 보라.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개역개정: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 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종의 경우처럼 민 12:3은 모세의 탁월한 온유함을 강조한다. 젤린이 제안한 대로 출 

15:25이하가 모세가 무서운 애굽의 병을 앓은 것을 암시한다면, 여기에 사 53:2 이하에 나오는 묘사에 대한 

배경이 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무덤이 광야에 숨겨진 것처럼, 종의 무덤이 사 53:9에 따르면 광야의 

“수염소 귀신들”과 함께 있었다(젤린은 자기 마음대로 עָשִיר [아시르 “부자”)]를 [שְעִירִים 스이림 “염소 

 

194 “Isaiah 40-66” 572, 580f. 

195 모빙켈(He That Cometh, 232)은 제이 이사야 이후의 어느 때에 살았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와 종을 

동일시할지라도 그 시인겸 선지자가 종의 묘사에 있어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여호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한 것에 대한 전승들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한 방식은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을 위한 패턴”이었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196 E. Sellin, Mos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israelitisch-jüdische Religionsgeschichte (Leipzig: A. 

Deichert, 1922); idem,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ET of 3rd German ed.; London and New York: 

Hodder and Stoughton, 1923) 143f.; idem, Geschichte des israelitisch-jüdischen Volkes, I (Leipzig: Quelle 

& Meyer, 1924) 76ff., II (1932) 67f.; S. Freud, Moses and Monotheism, tr. by K. Jones (reprinted New 

York: Random House, 1967 [1939]). Cf.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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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들” < שָעִיר]로 정정하고 있다.). 노르트(C. R. North)는 젤린의 견해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를 요약하여 

말하길 “이러한 유추들의 어떤 것도, 아니 그 모든 유추들을 합쳐도, 정체 확인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것들 중 많은 것은 동일하게 예레미야나 욥에게도 잘 적용될 것이다.”라고 했다.197  

현대의 학자들로 종이 제이 모세일 가능성을 간과하게 한 세 번째 요인은 둠(B.Duhm)이래로 종의 

노래들을 근접 문맥으로부터 떼내어 생각하는 관행이다. 198  보다 더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들, 특히 

메팅거의 작품은 이 이른 대다수의 의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199  종의 노래들이 사실상 그것들의 

문맥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시인된다면, 종을 모세와 동일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무시된 문맥일 것이다.200  

1. 제이 출애굽(Second Exodus) 

이사야 40-55장이 그것의 복합성과 다면적 이미지에 있어서 몹시 풍부할지라도, 이 장들의 지배적이고 

지속적인 주제가 제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201 이미 이사야 1-39장(예: 4:2-6; 10:24-26; 

 

197 C.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55. 

198 B. Duhm, Die Theologie der Propheten [Bonn: A. Marcus, 1875]; idem, Das Buch Jesaja (1892). 

학자들의 습관의 힘으로 인해 종의 노래들의 정경적 문맥을 축소하는 경향은 그것들의 독립된 저작을 

주장하는 둠의 견해를 부인하는 해석자들 중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R.N. Whybray, Isaiah 40-66, 

70f를 보라.  

199 T.N.D. Mettinger, A Farewell to the Servant Songs: A Critical Examination of an Exegetical Axiom 

(Lund: Gleerup, 1983). 종의 노래들과 그것들의 문맥의 밀착성을 강조하는 다른 학자들은 J. Muilenburg, 

“The Book of Isaiah, Ch. 40-66,” Interpreter”s Bible, 5 (New York: Abingdon Press, 1956) 381-773; W.A.M. 

Beuken, “Mis}pa\t>: The First Servant Song and Its Canonical Context,” VT 22 (1972) 1-30; R.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1976); J. Scullion, Isaiah 40-66 (OTM 12;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2); J.L. McKenzie, Second Isaiah (1968); R.J. Clifford, Fair Spoken and Persuading (NY 

1984); idem, “Isaiah 40-66” (1988) 571-596; H.G.M. Williamson, “First and Last in Isaiah,” in Of Prophets” 

Visions and the Wisdom of Sages. Essays in Honour of R. Norman Whybray on his Seventieth Birthday, 

H.A. McKay and D.J.A. Clines, eds. (JSOTS 16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95-108 

등이다.   

200 종이 제이 모세라는 가설을 무시하는 관행의 네 번째 요인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트는 그의 고전적인 책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의 널리 인용되는 서문에서 제이 모세 가설을 간과한다. 그는 그 

서문에서 1948년까지의 종의 정체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들의 거의 완전한 조사를 요약한다. 많은 후속 

작품들도 이러한 생략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노르트의 작품을 갱신한 작품 곧 종의 정체에 대한 주요 

접근들에 관한 클라인즈의 그 밖의 점에서는 유익한 조사(I, He, We, & They, 25-27)를 참고하라.  

201 Cf., e.g.,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9ff.; B.W. Anderson,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Israel”s Prophetic Heritage, B.W. Anderson and W. Harrelson, eds. (New York: Harper and Bros., 

1962) 177-95; idem,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in Magnalia 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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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15-16; 35:5-10)에 나오는 제이 출애굽 주제의 중요성이나 이사야 56-66장(예: 58:8; 60:2, 19; 

63)에서 그것의 지속적인 사용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제이 출애굽 주제는 이사야 40-55장에 거의 

어디서나 나오고 이 장들의 수미쌍관법(40:1-11; 55:12-13)을 이루고 있다.202 종의 노래들을 위한 근접 

문맥을 제공하는 사 40-55장에 관하여, 앤더슨은 제이 출애굽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으로 

최소한 10개(곧, 사 40:3-5; 41:17-20; 42:14-16; 43:1-3, 14-21; 48:20-21; 49:8-12; 51:9-10; 52:11-12; 

55:12-13)를 지적했다.203 사  42:13; 44:27; 54:3, 13 등을 포함한 다른 가능한 예들도 있다. 선지자가 제이 

출애굽의 약속을 원래의 출애굽의 실재(사 51:9f 등 참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언급들(사 41:4, 9; 44:2, 7f.; 46:3f.; 48:8; 52:4)도 적절하게 여기에 추가될 수 있다.    

이 인상적인 목록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구속, 재창조, 신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의 

순례/하나님의 승리의 행진 등과 같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언급들이다. 이 주제들은 각기 관련이 없거나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최근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이 네 가지 주제들 모두가 제이 

출애굽 주제의 자세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204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 43:1-2은 

창조와 구속의 언어가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의 맥락에서 나오는 분명한 예를 제공한다.  

 

The Mighty Acts of God; F.M. Cross et al., ed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6) 339-360; J. 

Blenkinsopp, “Scope and Depth of the Exodus Tradition in Deutero-Isaiah, 40-55,” Concilium 20 (1966) 

41-50; C. Stuhlmueller, Creative Redemption in Deutero-Isaiah (An.Bib. 43; Rome: Biblical Institute, 1970) 

chapter 4; D. Baltzer, Ezechiel und Deuterojesaja (BZAW 121; Berlin: de Gruyter, 1971) 1-26; J.D.W. 

Watts, “Excursus: Exodus Typology,” in Isaiah 34-66 (1987) 80f.; H.M. Barstad, A Way in the Wilderness. 

The “Second Exodus” in the Message of Second Isaiah (JSSM 12; Manchester: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1989). 

202 앤더슨(B.W. Anderson,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359, n. 

26)처럼 사 1-39장 안에 있는 제이 출애굽의 암시들을 끼어든 것으로 취급하여 버릴 필요가 없다. 구속의 

모델로서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이하에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 2:16f. 

[한글 14f.]; 미 7:14f.; 렘 16:14f.; 23:7f.; 겔 20장 등을 참조하라.  

203 “Exodus and Covenant in Second Isaiah and Prophetic Tradition,” 339-360. 

204 이사야의 구속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F. Holmgren, The Concept of 

Yahweh as Gô”el in Second Isaiah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University Microfilms, 

1963); idem, With Wings As Eagles: Isaiah 40-55, An Interpretation (Chappaqua, NY: Biblical Scholars 

Press, 1973) 71-96; W.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214; and J.D.W. Watts, “Excursus: lag “Redeem”,” in Isaiah 34-66 (1987) 106f 등을 보라.  

이사야의 창조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41; C. Stuhlmueller, Creative Redemption in Deutero-Isaiah (1970); J.D.W. 

Watts, “Excursus: arb “Create”/“Creator”,” in Isaiah 34-66 (1987) 93f.; R.J. Clifford, “Isaiah 40-66,” 582 

등을 보라.  

이사야의 신현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D.A. Patrick, “Epiphanic 

Imagery in Second Isaiah”s Portrayal of a New Exodus,” in Hebrew Annual Review Volume 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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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43:1-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 . . (cf. 사 51:9-11)  

제이 출애굽에 대하여 창조의 주제들을 사용하는 다른 본문들에는 사 43:1, 15; 55:12f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 51:9-11과 같은 단락은 제이 출애굽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로의 순례/승리의 행진에 

나오는 원래의 패턴(참조, 사 41:17-20; 42:14-17; 43:1-7; 52:7-12; 56:6-8; 57:14; 60:4-7; 62:10; 66:20-

23)을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선지자가 사용하는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의 매력과 적절성은 투명하다. 하나님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을 억압 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사 63:11-15에 의하면, 백성은 그들의 유배 생활의 관점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A. 원래의 출애굽의 많은 세부 사항을 제이 출애굽에 적절한 확대 상승과 함께 재적용하는 것(The 

reapplication, with appropriate escalation, of many of the details of the original exodus to the second 

exodus) 

선지자의 제이 출애굽이란 주제 적용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구속, 재창조, 승리의 

행진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원래의 출애굽과 연관된 보조적인 많은 

세부 사항들이 적절한 확대 상승과 함께 제이 출애굽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출애굽의 결과를 

규정하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이(창 15:13f.; 50:24; Ex. 

3:12, 17; 6:6f. 등), 제이 출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주권적인 예언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동일하게 있다(44:6-

8; cf. 41:22f., 26; 42:9; 43:9, 18; 44:25ff.; 45:21; 46:9-11; 48:3-6, 14). 사실상, 사 43:18에 비추어 보면, 

오래 전에 예언되었던 “이전 일들[ ות נ   리쇼노트]”(사 41:22; 42:9; 43:9; 46:9; 48:3 [cf. 44:7; 65:17])은 רִאש 

현저하게 출애굽의 구속을 가리킨다.205 따라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계시되고 있는 “새 일(들)[ 

 

Biblical and Other Studies in honor of Sheldon H. Blank, R. Ahroni, ed.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1985) 125-41 등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순례/승리의 행진의 이미지 사용과 그것의 제이 출애굽과의 

밀접성을 위해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 239; R.N. Whybray, Isaiah 40-66, 168; E.H. 

Merrill, “Pilgrimage and Procession: Motifs of Israel”s Return,” in Israel”s Apostasy and Restoration: 

Essays in Honor of Roland K. Harrison, A. Gileadi, ed. (Grand Rapids, MI: Baker, 1988) 261-272등을 

보라.  

205  Cf. A. Bentzen, “On the Idea of “the Old” and “the New” in Deutero-Isaiah,” Studia Theologica 1 (1947) 

185;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II:247; B.W. Anderson,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1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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ות  하다샤/하다쇼트]”(사 42:9; 43:19; 48:6; cf. 41:23)은 새 출애굽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야 חֲדָשָה /חֲדָש 

한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길에 빛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호와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 것이다(사 

42:16; 52:12). 원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도록 의도되었던 

것처럼 이 제이 출애굽도 사 61:8(cf. 사 42:6; 49:8; 59:21)에 의하면 “영원한 언약”으로 귀착될 것이다.206 

원래의 출애굽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소명과 뒤따른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직의 수립으로 

귀착된 것처럼 이 새 출애굽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는 새로운 소명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놀랄만한 새로운 선택으로 귀착된다.  

(사 66:21) 나는 그[=다시스, 룻, 두발, 야완, 섬/그리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더 나아가, 사 48:20-21이 분명하게 밝혀주듯이 여호와께서 원래의 출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공급이 제이 출애굽에 보증된다.  

(사 48:20-21)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모두가 동일한 설득력을 갖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한 예들은 얼마든지 쉽게 추가될 수 있다.   

B. 제이의 바로로서의 고레스(Cyrus as a second Pharaoh) 

한 가지 특별히 흥미로운 추가적인 예는 사 44:28-45:13(cf. 41:1-7)에 나오는 고레스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고레스와 종 사이에는 많은 병행이 있다. 이 두 인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거부되었지만, 선지자가 이 병행들을 통해 종을 고레스가 다소 제한된 위상적(位相的 세속적) 수준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할 인물로 제시하려고 의도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지배적인 제이 

출애굽의 관점 곧 근접 문맥(사 44:25, 27; 45:2, 7 등)에서 증거가 매우 많은 제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의 묘사에 바로를 생각나게 해 주는 많은 세부 사항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여기서 부연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레스는 새로운 모세로 올 종의 부분적인 예표일 뿐만 아니라 대조 인물로도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07  

 

206 사 55:3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언급은 시인겸 선지자가 다윗의 이미지와 출애굽의 이미지를 쉽게 

병합하는 이미지들의 유동성을 제시한다.  

207 제이 이사야에서 새로운 출애굽이란 주제가 널리 퍼져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그덴(G.S. Ogden, 

“Moses and Cyrus,” VT 28 [1978] 195-203)은 고레스가 “새로운 모세”인가 하고 묻는다. 오그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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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출 5:2에서 바로는 이스라엘로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며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אֶת־יְהוָה יָדַעְתִי   로 야다티 에트-아도나이]”라고 말한다. 이 바로의 반응을 반영하긴 ל א 

하지만 종(사  49:1-5; 50:4-10)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고레스에 대하여 두 번(사 45:4, 5; cf. 19:21) 

“너는 나(= 여호와)를 모른다([יְדַעְתָנִי  블로 여다타니])”라고 언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 7:5에서 וְל א 

여호와는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יְהוָה  ;키 아니 아도나이](cf. Ex. 7:17; 8:6 [한글성경 10] כִי־אֲנִי 

14:18 등) 알도록[ידע 야다]” 하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계시하신다. 이 동일한 궁극적인 

목적이 사 45:3에서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다루시는 것과 관련하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כִי־אֲנִי יְהוָה 키 

아니 아도나이] 알게[ ידע 야다] 될 것이다.”라고 되풀이된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방 국가들의 

지도자였던 바로와 고레스 사이에는 명백한 일반적인 유사점이 있다. 게다가 출애굽기와 이사야서는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온 천하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세움 받았음을 강조한다(출 9:16과 사 45:4-5의 유사점에 유의하라).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애굽의 지혜로운 자들[חֲכָמִים 하하밈]을 물리치셨던 것처럼(출 7:11),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 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חֲכָמִים 하하밈]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사 44:25)” 여호와의 능력을 예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강압에 의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바로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냈던[שלח 실라흐] (출 3:20; 6:1; 

14:5 등) 것처럼, 사 45:13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שלח 실라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언한다.  

C.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4[9])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first servant song (Isaiah 42:1-4 [9])) 

제이 출애굽 이미지는 각각의 종의 노래의 근접 문맥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종의 

노래 전에 출애굽 이미지가 나오는 사 41:17-20에서 여호와는 곤고한 자들에게 광야에서 물과 서늘한 

그늘을 제공하는 많은 나무들을 제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cf. 출 15:27; 17:1-7; 민 20:1-13). 첫 번째 종의 

노래 다음에 다시 출애굽 이미지가 나오는 사 42:13-16에서 여호와는 전사(ות מִלְחָמ   이시] אִיש 

밀하모트])같이 나가시어 그분의 대적들을 크게 치시고(참조, 출 15:3 “전사” מִלְחָמָה  ,([이시 밀하마] אִיש 

강을 마르게 하시고(출 14:16-29), 그분의 맹인같은 백성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실(cf. 출 13:21f.) 것을 약속하신다.  

 더욱이 사 42:6-7에서 “갇힌 자(אסיר [아씨르])”를 “감옥에서( ית     כֶלֶאמִבֵּ [미베트 켈레])” “나오게 

하는(הוציא [호치])” 종의 사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에서( ית עֲבָדִים   מִבֵּ [미베트 아바딤])” 

 

고레스의 노래(44:24-45:13)가 출애굽기의 처음 장들에 문학적인 의존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다섯 가지 

요점을 논의할지라도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고레스를 모세와 동일시하는 제안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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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게 하실(הוציא [호치])” 때(출 13:3, 14; 20:2; 신 5:6; 6:12; 7:8; 8:14; 13:5,10 등) “갇힌 자들( ים אסיר  

[아씨림])을 인도하여 내신(הוציא [호치])”(시 68:7 [한글 6]) 출애굽을 반영한다.208  

D. 두 번째 종의 노래(사 49:1-6 [13])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second servant song (Isaiah 49:1-6 [13]))209 

두 번째 종의 노래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들 곧 사 48:20-22도 똑같이 제이 출애굽 이미지의 예를 제공한다. 

이 본문은 사 48: 20a에서 백성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cf. 출 11:8; 12:31; 

14:5).”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라고 땅 끝까지 반포하라는 

사 48: 20b(cf. 출 6:6; 15:13)의 구속의 의기 양양한 선언 후에 사 48:21에서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나온다.  

(사 48: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종의 노래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 곧 사 49:8-12도 비슷하게 땅이 재분배되고(민 32:33; 수 

13:8, 15ff., 32ff.) 잡혀 있는 백성이 “나오라” (cf. 출 11:8; 12:31)고 하는 명령을 받을 “구원의 날”에 대하여 

말한다. 출애굽 암시는 다음과 같은 약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49:9b-10)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cf. 출 15:27; 16:4ff.; 17:6 등) 

E. 세 번째 종의 노래(사 50:4-9 [11])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third servant song (Isaiah 50:4-9 [11])) 

세 번째 종의 노래도 역시 그 바로 앞에 원래의 출애굽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사 50:2-3)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이와 동일한 논리가 다시 나오는 사 51:9-11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을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한 기초로서 원래의 출애굽을 다시 상기시킨다. 

(사 51:9-11) 9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208  Cf. C. Chavasse, “The Suffering Servant and Moses,” 157. 

209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을 제이 모세로 보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보기 위해 A. Bentzen, King and 

Messiah, 66; G. Vermes, “Die Gestalt des Moses an der Wende der beiden Testaments,” in Moses in 

Schrift und Überlieferung, R. Bloch and G. Vermes, eds. (Düsseldorf: Patmos-Verlag, 1963) 61-93, 특히  

80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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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F. 네 번째 종의 노래(사 52:13-53:12)의 문맥에 있는 제이 출애굽 이미지(Second exodus imagery in the 

context of the fourth servant song (Isaiah 52:13-53:12)) 

사 52:2-4에 출애굽과 특별히 북쪽 지파들의 앗수르 유수에 비유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거주에 대한 

암시가 있다.  

(52:2-4) 2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다른 곳에서처럼 이 역사적 회고는 여호와께서 다시 한 번 “까닭 없이 사로잡혀 간(사 52:5)”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제이 출애굽 이미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 바로 앞에 나오는 세 절에 다시 

나온다.  

(사 52:10-12)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cf. 출 6:6; 15:16; 

민 14:13; 신 1:30-33; 4:34]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원래의 출애굽에서처럼(출 19:14) 여기서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 받는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실 것이다(사 52:12; cf. 출 

13:21f.; 14:19-20).” 그러나 “너희가 황급히[ון  브히파존]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בְחִפָז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이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차분하게 

떠날 것이다.210   출 12:11과 신 16:3과 대조해 보라. 사실 “황급히[ון  브히파존]”란 용어는 이 세 בְחִפָז 

본문에만 나오고 다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210 사 58:8도 보라. 올린스키(H.M. Orlinsky,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21, 22)는 이사야 50장에서 시작하는 제이 출애굽 주제를 사용하여 사 52:13-14[역자 

주: 52:13-15!]이 앞선 부분에 속하고 그러므로 53:1-12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전의 논의를 참고하라. 네 번째 종의 노래와 그 문맥의 일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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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이 모세(Second Moses) 

폰 라드가 설명한 대로211 제이 이사야에서 제이 출애굽 주제의 두드러짐은 여호와의 종을 제이 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을지라도 정중히 요청하고 있다.  사 63:11-19은 이 연관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들의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은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적어도 

암시적으로는, 새로운 모세를 위해 부르짖는다.  

(사 63:11-13)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참고, 새번역: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12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역자 주: BHS 본문과 사 63:11에 대한 영어 번역 비교] 

ו  ם בְקִרְב ִ֖ ָ֛ה הַשָָּׁ֥ ו אַיֵּ י צ אנ ֵ֔ ֣ עֵּ ת ר  ם אֵֵּ֚ ם מִיָָ֗ ֣ מַעֲלֵּ ֣ה ׀ הַָּֽ ו אַיֵּ ה עַמ ֹ֑ שֶ֣ ם מ  ולִָ֖ י־ע  ָּֽ ר יְמֵּ וּחַ  וַיִזְכ ָּׁ֥ אֶת־רָּׁ֥

ו׃  קָדְש ָּֽ

KJ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Moses, and his people, saying, Where is 

he that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 of his flock? where is he 

that put his holy Spirit within him? 

NASB: Then His peopl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His Holy Spirit in the midst of them, 

NIV: Then his people recalled the days of old,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through the sea, with the shepherd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set his Holy Spirit among them, 

ESV: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up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in the midst of them his Holy Spirit 

HCSB: Then He remembered the days of the past, the days of Moses and his people. 

Where is He who brought them out of the sea with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He who put His Holy Spirit among the flock?] 

 

제공하며 멜루긴(R.F. Melugin, The Formation of Isaiah 40-55, 168)은 사 51:5, 9; 52:10; 53:1에서 

여호와의 “팔[ ַזְרוֹע 즈로아]”의 반복과 사 49:7; 52:10, 15에서 동사 “보다[ ראה   라아]”의 반복에 주목한다.  

211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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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V: Then they remembered the days of old, of Moses his servant. Where is the one 

who brought up out of the sea the shepherds of his flock? Where is the one who put 

his Holy Spirit among them, 

 

이러한 문맥에 의해 종을 오래 기다려 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면 종의 노래들은 이 

동일시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를 풍부하게 산출한다. 

1) 첫째로, 다윗을 제외하고 모세보다 더 자주 주님의 “종[에베드]”으로 불린 사람이 없다. “종”이란 

칭호는 모세에게 40회 사용된다. 특히 총 23번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베드 아도나이]”이란 칭호는 

18번이나 모세에게 사용되었다. 212  총 4번 사용된 “하나님의 종[에베드 하엘로힘]”이란 칭호는 모두 

모세에게 사용되었다.213 이외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접미 대명사를 가진 종 곧 “ֹעַבְדו 그분의 

종[아브도],” 214 ”,나의 종[아브디] עַבְדִי“  215 ךָ“  당신님의 종[아브드하/아브데하]”으로 עַבְדְךָ/עַבְדֶֶּ֫ 216  각각 

6번씩 불리었다. ‘종’이란 칭호가 특별히 모세에게 더 독특하도록 만든 것은 민 12:6-8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모세를 단순히 선지자인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시며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두 번 부르신다.    

2) 둘째로, 종이 신 18:14-22와 34:10-12에 언급된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면, 종의 왕적, 제사장적, 특히 선지자적 특징들에 대하여 앞에서 인용된 모든 증거가 쉽게 

설명된다.217 사실상, 이 본질적으로 다른 직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모세와 같은 인물을 가정할 때만 이 

이미지의 풍부한 다양성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는 

특권을 즐겼을지라도(민 12:6-8) 모세는 분명히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cf. 신 18:15, 18]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한 신 

34:10에서 선지자로 확인되고 있다.  

 

212 신 34:5; 수 1:1, 13, 15; 8:31, 33; 11:12; 12:6 (두 번); 13:8; 14:7; 18:7; 22:2, 4, 5; 왕하 18:12; 대하 1:3; 

24:6. 나머지 다섯 번은 수 24:29; 삿 2:8; 사 42:19; 시 18편과 36편의 표제에 나온다. 

213  대상 6:34 [한글 49]; 대하 24:9; 느 10:30 [한글 29]; 단 9:11. 

214  출 14:31; 수 9:24; 11:15; 왕상 8:56; 사 63:11([아브도] ‘그의 종’으로 정정; cf. BHS 아모 ‘그의 백성’]; 

시 105:26. 

215  민 12:7, 8; 수 1:2, 7; 왕하 21:8; 말 3:22 [한글 4:4]. 

216  출 4:10; 민 11:11; 왕상 8:53; 느 1:7, 8; 9:14. 

217 예를 들면, 베스터만은 사 42:1 에서 종의 왕적 특징들과 사 42:2-4 에서 종의 선지자적 특징들에 

주목한다. 베스터만(C. Westermann, Isaiah 40-66 [OTL; ET of Das Buch Jesaia, 40-66, ATD 19, 

Göttingen, 1966;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97)은 자주 “종”이라고 불리운 모세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한 개인 안에 이러한 특징들이 병합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종”이란 칭호가 정밀하게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스터만은 이 통찰을 더 발전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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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그의 거룩함과 성막 안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출 33:9; 40:31 등; 

cf. 민 16장), 그의 중보 기도와 속죄의 사역(출 32:30; 민 14:5 등), 그의 희생 제사와 피 뿌림의 주관(출 

24:6-8; 레 8 장), 그의 백성에게 축복한 일(출 39:43; 레 9:23; 신 33:1)에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라는 시 99:6의 말씀도 보라. 

모세가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백성의 지도자로서(cf. 출 2:14) 그들에 

대한 왕적(곧, 탁월한 사법적) 권위를 행사했다. 그는 백성을 인도했고, 전쟁에서 그들을 지휘했고, 그들을 

재판했고, 공의를 시행하는데 그를 돕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임명했다(출 18장; 민 11장; 

신 1장).218 모세가 기꺼이 여호와께 그의 후계자를 임명해 주실 것을 요청할 때  그 임무에 대한 묘사는 

왕의 임무와 거의 다름이 없다.  

(민 27:16-17)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cf. 왕상 3:7) 

 

3) 셋째로, 종을 제이 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은 종이 집합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개인적 존재이냐 

하는 문제에 쉬운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 모세는 그의 백성의 대표였다(출 

20:18-19). 더 나아가, 모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의 본보기를 제공했다. 모세의 소명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출 2:1-

10에 나오는 것처럼 물의 시련을 받았으나 애굽인들의 손에 의해 확정된 죽음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출 2:3, 

5에서 갈대( סוּף   [쑤프])의 언급은 출 15:4 등에 나오는 갈대 바다( יַם־סוּף   [얌-쑤프])와 언어적 연결을 

제공한다. 이와 비슷하게 모세가 그를 죽이려는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것은(출 2:15)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이었다. 이와 흡사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신 곳인 호렙의 가시떨기(סִנֶה[스네])에서 불 가운데 임한 신의 현현에 대한 모세의 경험은(출 3장) 

온 이스라엘을 위해 시내산(סִינַי[씨나이])에서 불 가운데 임한 신의 현현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출 19장; 

cf. 출 3:12). 다시 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위에서 가정된 종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비슷하다. 종은 

그의 백성의 대표이고 모델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이 되라는 공통의 소명을 공유한다.  

4) 넷째로, 종의 노래들에서 “종”이란 칭호 외에 사용된 두 가지 칭호는 제이 모세 가설을 지지해 

준다고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것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칭호는 사 42:1에 나오는 “나의 택한 

자[בְהִירִי 브히리]”인데 모세는 시 106:23에서 “그의 택한 자[ֹבְחִירו 브히로]”로 불리운다. 두 번째 칭호는 사 

 

218 왕상 3:9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왕의 탁월한 책임은 백성을 재판하는(עם  + שפט[샤파트+암]) 

것인데 바로 이 표현이 출 18:13에서 모세에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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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적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표현하신 소원대로 

행하셨더라면  세 번의 경우에 [전멸 후에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었다. 이들 중 첫 번째 

경우는 출 32:9-10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직후였다.  

(출 32:9-1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창 12:2(cf. 창 17:20; 18:18; 21:18)에 나오고 창 46:3에서 야곱/이스라엘에게 다시 사용되었던 아브라함 

언약의 어휘를 사용하시며,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가 이제 그 언약의 유일한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었다. 비슷한 결과가 두 번의 다른 경우에도 

일어날 뻔하였다. 그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고(민 14:12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다른 한 번은 덜 구체적이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의 결과 때문이었다(cf. 민 16:20-33).  

5) 다섯째로, 사 42:1에서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민 11:17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강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선지자가 레 25:10에서 발견되는 

해방의 희년의 어휘를 사용하는 사 61:1-7(cf. 렘 34:8, 15, 17; 겔 46:17)에도 모세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219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경험을 따라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은 레위기 25장과 27장에서처럼 출 19:13에서의 나팔[요벨] 사용과 

같은 부수적인 언어적 병행을 설명해 줄 수 있다.  

6) 여섯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공의[מִשְפָט 미시파트]와 율법[תוֹרָה 토라]을 세웠는데(cf. 출 

18; 21:1; 24:3; 민 11; 27:5; 신 1; 4:1, 13; 7:11f.; 10:4), “공의[מִשְפָט 미시파트]”를 세울 종의 소명은 사 42:1, 

3, 4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사 42:4의 “섬들이 그의 교훈[תוֹרָה 토라]을 앙망하리라”는 약속과 병행되고, 

그것의 우주적인 적용에서 적절하게 원래의 모세의 사역을 확대 상승시킨다. 이사야서의 종처럼, 모세는 

선지자 그 이상이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였다. 물론 원래의 출애굽에서 율법이 차별없이 비 

이스라엘인 거류민에게 적용되어야 하고(출 12:49; 레 24:22; 민 15:16, 29) 열국들을 감동시키도록 되어 

있었다는(신 4:8) 점에서 이미  초기 보편주의가 있었다. 사실상, 바라보고 있는 열국은 모세가 완고한 

이스라엘을 위해 드린 중보 기도 중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는 열국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219 뜻 깊게도 11QMelch 은 레 25:13 과 신 15:2 을 결합하는 인용들로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사 61:1 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적용한다. 사 61:1-7 은 종의 노래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침멀리를 비롯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종을 개인으로 해석하는(“παῖς θεοῦ” TDNT, V, 

666, n. 67) 가장 이른 증거를 제공할지 모른다. 종과 사자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 임한 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임무와 메시지도 비슷해 보인다. 사 42:7 과 49:9 을 보라. 또한 사 61:2 의 “ון  שְנַת־רָצ 

[시나트-라촌] 은혜의 해”와 사 49:8 의 “ון ת רָצ  ֤   .은혜의 때”를 비교해 보라 [에트-라촌] 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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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노를 그분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의 증거로 잘못 볼까 염려했다(출 32:12; 33:16; 민 14:13-16). 

더구나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cf. 민 11:4].”라는 출 12:38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의 출애굽의 

수혜자들 곧 모세의 가르침의 수용자들 안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220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영입된 외국인들 곧 그나스 사람들(민 32:12; 수 15:13), 미디안 사람들(민 

10:29ff; 참조, 수 1:16; 4:11에 언급된 겐 족속), 심지어 절반은 애굽인(이스라엘인 어머니와 애굽인 

아버지)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 42:6[역자 주: 저자의 42:7은 

오류이므로 바로잡음]과 49:6에 나오는 “이방(열국)의 빛[오르 고임]”이 될 소명에 대하여 다른 배경들도 들 

수 있지만, 이 비유적인 조명에 대한 약속을 출 34:29-35의 설명 곧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할 

때 그의 얼굴이 문자적으로 광채가 났던 일과 연결짓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cf. 42:16). 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사 60:1-3은 빛을 여호와의 영광과 동일시하고 있다.221  

7) 일곱째로, 사 49:1이하에 나오는 종의 소명 내러티브가 렘 1:4-10과 중요한 병행을 보이지만, 

예레미야에 있는 내러티브 자체가 모세의 소명 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222 더욱 

더 특별하게, 사 49:4에서 종의 사명에 대한 반대와 수고가 헛되다는 의식과 사 53:1 이하에서 종의 

유망하지 못한 기원은 출 3:11에서 자신을 의심하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는 불평에서 그럴듯한 선례를 발견한다.223  마찬가지로 사 

42:2-3a에 나오는 종의 처신과 선언이 보여주는 온유함이란 주제는 적어도 그 자신의 평가대로라면 모세의 

인상적이지 못한 말 솜씨(출 4:10; 6:12, 30; cf. 민 12:3)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종을 지으시고(사 49:1, 5) 종의 입을 만드시고(사 49:2), 종의 혀를 

교훈하시고 종의 귀를 여신다(사 50:4-5)는 보완적인 시인은 출 4:11-12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하신 반응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220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모든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창 12:3; 22:18)과 

그들이 “많은 백성들, 백성들의 총회”가 될 것(창 35:11f.; 48:4)이라고 하신 약속들을 참고하라. 

221  그러나 사 51:4의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עַמִים ור  לְא    ([미시파티 르오르 아밈] מִשְפָטִי 

세우리라”는 어구에도 주목하라. 실로모 아스트럭(Sh”lomoh Astruc)은 종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할지라도 

사 52:14에서 종의 얼굴의 광채가 출 34:30에서 모세의 광채를 상기시키고 능가한다고 주장한다(S.R. 

Driver and A. Neubauer,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II: 130).  

222  W.L Holladay, “The Background of Jeremiah”s Self-Understanding,” JBL 83 (1964) 153-164; 

“Jeremiah and Moses: Further Observations,” JBL 85 (1966) 17-26; J.A. Thompson, The Book of 

Jeremiah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148; R.J. Clifford, “Isaiah 40-66,” 580. 

223 Cf. 출 3:13; 4:1 등. 



226 

 

8) 여덟째로, 사 42:6과 49:8에서 여호와는 그의 종에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주겠다[  ָלִבְרִית  וְאֶתֶנְך

 브에텐하 리브리트 암].”라는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신다. 이 표현의 두 가지 점이 해석자들을 괴롭혀 עָם

왔다. 첫째로, בְרִית עָם[브리트 암]이란 어구는 직역하면 “백성의 언약”인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어구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사 42:6에서 לִבְרִית עָם [리브리트 암]과 병행되는    ור לְא 

ויִם  이 직역하면 “열국의 빛으로”이지만 “열국을 위한[열국의 유익을 위한] 빛으로”라고[르오르 고임] ג 

번역되므로 [리브리트 암]도 “백성을 위한[백성의 유익을 위한] 언약으로”라고 번역되는 것이 선호된다. 두 

번째 어려움은 [리브리트 암]과 그 앞에 나오는 동사 [브에텐하](내가 너에게 주었다)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언약[בְרִית 브리트]과 저주[אָלָה 알라]의 의미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네일러는 민 5:21; 렘 29:18; 42:18; 

44:12에서 병행 어구   נָתַן לְאָלָה [나탄 르알라]가 “저주로 주다/제공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נָתַן  לִבְרִית 

[나탄 리브리트]가 “언약으로 주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곧 강조적인 환유의 예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4 따라서 민 5:21에서 저주 받은 여인이 그 저주의 화신이었듯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언약이 수반하는 모든 것의 화신이고 개인적인 실존화(personal existentialisation)를 구성한다.225 “언약으로 

주다/제공하다”는 표현이 어느 곳에서도 원래의 모세에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표현은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출 24장; 25:22)을 모델 삼아 그의 역할이 정해진 사람인 종을 묘사하는데 매우 적절해 

보인다.226 모세를 순종하는 것은 언약을 순종하는 것이었다(출 20:19; cf. 16:8; 17:2). 모세에 대한 믿음은 

언약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동등한 것이었다(출 14:31; 19:9). 다른 한편으로, 모세는 백성과 매우 철저하게 

동일시되었으므로 출 34:27에서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에 추가되었든지 아니면 더 그럴듯하게 모세가 

그들의 대표로서이었든지 모세와 맺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ל וְאֶת־יִשְרָאֵּ ית  בְרִִ֖ אִתְךָ  -카라티 이트하 브리트 브에트](כָרַתִי 

이스라엘] 하시니라.227  

 

224 P.J. Naylor, “The Language of Covenant.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emantic Field of  בְ רִית in 

Biblical Hebrew,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Book of Genesis” (D.Phil. diss., Oxford University, 1980) 

380-395. 

225 “The Language of Covenant,” 394. Cf. also W.J. Dumbrell, Covenant and Creation, 193. 

226  맥켄지(J.L. McKenzie, Second Isaiah, 40)는 “종은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이 상징의 참뜻은 종이 

여호와와 민족들 사이에 중보자로 사역하고 종이 연합의 끈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A. Gelin, “Moses im Alten Testament,” in Moses in Schrift und Überlieferung, R. Bloch and G. 

Vermes, eds. (Düsseldorf: Patmos-Verlag, 1963) 31-57, 특히  55도 참고하라. 

227  참고, 출 34:10-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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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저자의 간단한 설명(… with you and [or perhaps, ‘that is’] with Israel)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다. 여기서 “너와([ ָאִתְך 이트하])”라는 전명구와 “이스라엘과(ל  에트-이스라엘)”라는 אֶת־יִשְרָאֵּ

전명구를 잇는 접속사 바브( ְו [브])는 추가(“그리고”)의 의미로 보는 것보다 동격(“즉, 다시 말하면”)의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다. 그렇다면 출 34:27은 “나는 너와, 곧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대표로  삼아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된다.]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의 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암시는 맛소라 본문이 유지된다면 사 

52:15에 나오는 진술에 의해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228 사 52:15의 맛소라 본문 ויִם רַבִים ן יַזֶ ה ג   켄 야제] כֵּ

고임 라빔]은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sprinkle)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참고, NRSV는 “그가 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할[startle] 것이다.”라고 번역한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단에 피를 뿌리도록( זרק) 지시받았다(출 29:16, 20; 레 8:19, 24).229 또한 모세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 

성별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와 기름을 뿌리고(출 29:21; 레 8:30) 레위인들에게 물을 뿌렸다(민 8:7).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는 선택된 개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뿌렸다. 특별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וַיִזְר ק עַל־הָעָם 바이즈로크 알-하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는 출 24:8을 보라. 사 52:15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아홉째로, 종의 경험이 원래의 모세의 경험과 병행되는 것이라면 백성에 의한 종의 거절당함, 

종의 고난, 종의 반대에 대한 묵묵한 순응과 같은 반복적인 주제들은 제이 모세와 분명한 관련성을 갖는다. 

사 42:4과 49:4에서는 종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 49:7은 종을 “. . . 

사람들에 의해 깊이 멸시 받고 미움 받는” 자로 언급한다. 사 50:6의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이런 거절과 종의 묵묵한 순응은 더욱 더 명백해진다.이 본문은 단순히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228 맛소라 본문 [יַזֶה 야제](“그가 뿌릴 것이다”)는 사해 사본 1QIsaa, 1QIsab, 그리고 타르굼(יבדר, “he will 

scatter”)에 의해 지지를 받을지라도,  칠십인역의 독법 곧 οὕτως[Brenton: οὕτω] θαυμάσονται ἔθνη 

πολλὰ ἐπ᾿ αὐτῷ (“많은 민족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에 근거하여 다양한 미심쩍은 정정들이 

제안되어 왔다.   

229 민 19:19-20 은 문맥을 통해  נזה[나자 “to sprinkle 뿌리다”]와 זרק[자라크 “to sprinkle or dash 뿌리다 

혹은 끼얹다”]가 동의어인 것을 보여준다. [역자 주: “(민 19:19-20) 19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ההִזָ  )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20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רַ  ק ז  )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228 

 

개인적인 적대와 모욕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때리는 것과 수염을 뽑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잘 입증된 형사 처벌이었다(느 13:25; cf. MAL A §§18, 19). 마찬가지로 모욕과 침 뱉음도 사법적 

문맥에서(전적으로 그런 문맥에만 한정되지는 않더라도) 발견된다(신  25:9; 막 10:34). 그러나 뒤따라 

나오는 구절들인 사 50:8-9은 사 50:6의 경우에 하나님의 중재를 요구하는 종에 대하여 법적 고소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거절, 고난, 종의 묵묵한 순응의 주제들은 네 번째 종의 노래 전반에 걸쳐서 

강조된다.  

(사 53:3, 7-8 사역) 3 그는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의 사람이요 아픔을 아는 

자였다. . . . 7 그는 학대를 받았다. 고난당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는 체포와 심문을 당하고 처형 받으러 끌려갔다. 그 세대 중에 어느 누가 생각했겠는가? 

산 사람들의 땅으로터 그의 끊어짐이 내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천벌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모세의 경험은 이에 딱 들어맞는다.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특징적으로 거절당하고 

멸시당했다(출 2:14; 4:1; 15:24; 16:2-12; 17:2f.; 민 12:1ff.; 14:2; 16:2ff.; 16:41f.; 20:2f.; 21:5; 26:9).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고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하여 법적 고소도 했고(출 17:2과 민 

20:3에서 ריב[리브]를 사용한 것을 참조하라), 적어도 한 번은 사법적 집행을 시도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했다(출 17:3f.; cf. 민 14:10).230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옹호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cf. 민 16장).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서의 종과 비슷하게(사 42:2-3; 50:5-6; 53:3-4, 7) 모세는 

민 12:3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ד   מִא  עָנָו  아나브 므오드])”고 묘사되어 있다. 

민수기의 문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묘사된 것은 그가 그의 적대자들 앞에서 특징적으로 잠잠하였고 그의 

변호를 여호와께 맡기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cf. 출 15:24f.; 16:3f.; 민 16:41f.; 20:2-

 

230 사 53:8a 은(참조, 사 53:9 또한) 종이 공의의 실패로 인한 희생자임을 암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 

53:8a 의 לֻקָח וּמִמִשְפָט  צֶר  ע  라는 절은 NIV[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루카흐] מֵּ 에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개역개정: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그는 끌려갔다).”로 번역되어 있으나 “After 

arrest and sentence he was taken away(체포와 선고 후에 그는 끌려갔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Cf. H.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64.  

[역자 주: Motyer(Isaiah, 433-434)는 וּמִמִשְפָט צֶר  ע   에 대하여사실에 치중하면[메오체르 우미미시파트] מֵּ

“from arrest and sentence 체포당하고 선고받아”로, 희생자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right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로, 불의/부정에 치중하면 “without 

restraint and without justice 정상적인 구금과 적법한 재판 없이”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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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5). 게다가 적어도 두 번의 경우 모세는 그의 비난자들 앞에 엎드렸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치려는 

자들에게 그의 등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민 14:5; 16:4; 비교, 사 50:6).231  

사 53:9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여기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언급은 거절과 (종의 고난과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공의의 명백한 실패라는 주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니면 그것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세대가 죽도록 정죄 

받았던 장소(미 26:65; 32:13; 신 4:21f. 등; cf. b. Soṭah 14a), 곧 광야에 있는 모세의 장지를 생각나게 해 

주는 것 같다.  

 10) 열째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사 53:12의 “. . .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을 떠맡으며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끝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라는) 시 99:6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종이 기대되는 제이 모세라는 견해와 일치를 보이며 

그의 제사장적 소명의 두드러진 측면으로 모세의 중보 사역을 강조한다. 렘 15:1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는 말씀도 비슷한 관점을 보여준다. 시 106:23도 보라. 이러한 평가를 모세 오경이 지지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인들을 위해 드렸고(출 8:8f., 29f.; 9:33; 10:18) 나중에는 그의 받을 자격 없는 친 

백성을 위해 드렸던(출 32:11ff.; Nu. 11:2; 12:11; 14:5; 16:4; 20:6; 21:7; 신 9:18-29) 중보 기도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232  

11) 열한째로, 사 53:5(“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에서  종을 통해 오는 치유도 

역시 제이 모세라는 주제를 지지하는 것 같다.233 모세 오경은 모세의 치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제공한다(민 12:13; 21:9; cf. 출 15:26; 신 28:60f.). 이것 또한 제이 모세로 널리 인식되던 엘리야 사역에서 

치유가 강조된  것에 기여하였을 것이다.234  

 

231 사 52:2-4에 묘사된 종의 혐오스러운 모습과 고난은 학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른 시기의 

해석자들(cf., 예를 들면 b. Sanhedrin 98b 와 사 53:4의  ַוּע  ”에 대한 아퀼라의  ἀφεπεμενον[ʼleprousנָגָ֛

나병에 걸린]이라는 번역)과 둠이 제안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과한 나병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출 4:6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나병에 대한 경험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Cf. D.C. 

Allison, Jr., The New Moses, 69. 

232 Cf. J. Muilenburg, “The Intercession of the Covenant Mediator (Exodus 33.1a, 12-17),” in Words and 

Meanings, P. Ackroyd and B. Lindars, eds. (Cambridge: CUP, 1968) 159-181;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63-75; D.C. Allison, Jr., The New Moses, 25, n. 45. 

233 G.W. Coats, The Moses Tradition, 135-150 (Chapter 12: “Healing and the Moses Traditions”). 

234 Cf., e.g., S.J. DeVries, 1 Kings (WBC 12; Waco, TX: Word Books, 1985) 209f.; 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60. Cf. also discussion of Malachi 4:5 [MT 3:23] in G.P. Hugenberger, “Malachi,” in New Bible 



230 

 

12) 열두째로,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중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속죄하려는 그의 노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당연하신 진노를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했던 사실일 것이다(출 32:30-35). 제이 출애굽에서 원래의 출애굽보다 확대 상승된 많은 

예들이 있다면(참조, 출 12:11과 대조적으로 사 52:12에 “서두름”이 없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경험과 

소명에서의 비슷한 확대 상승은 당연히 기대되는 일이다.235  

 원래의 모세가 그의 범죄한 백성 대신 여호와의 진노를 견디도록 허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제이 모세는 “참으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서졌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을 맞았기에 우리가 치유를 얻었다(사 53:5; cf. 53:8b, 10, 11b, 

12b).”236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אָשָם 아샴]로 삼으실(사 53:10a)” 것이라는 약속을 고대하며, 

선지자는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떠맡기셨다(사 53:6).”라고 고백한다. 슈툴뮐러가 잘 본 것처럼 백성의 부주의로 인한 죄들이 아니라 

백성의 고의적인 죄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레위기 4-5장에 묘시된 제사보다 더 큰 제사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37 모세의 자기 희생이 시내산에서 거절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민 20:2-13; 27:12-14에 언급된 므리바에서 그의 백성이 반역한 결과로 그의 백성을 위해 정말로 

고난을 당했다. 민수기의 설명은 모세가 반석을 두 번째로(יִם  가정상 출애굽기 17장을 첫 ,[파아마임] פַעֲמָֹ֑

번째 경우로 언급함) 쳤을 때 범죄했다고 인정한다.238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다. 사 53:4에 묘사된 종의 고난들의 경우처럼 모세가 

“천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역자 주: 저자의 

입장은 제이 모세가 원래의 모세보다 나은 확대 상승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민 20:12와 신 

 

Commentary: 21st Century Edition, D.A. Carson et al., eds. (Leicester, England an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4). 

235 슈미트(H. Schmid, Die Gestalt des Mose, 64f.)가 종을 제이모세와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대리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반대는 출 32:30-

35 에 나오는 모세 자신의 분명한 바람과 위에서 논의한 모형에서 대형으로 확대 상승되는 패턴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36 제이 이사야는 모세의 열망들을 이스라엘의 종말론의 명백한 기초로서 사용한 점에 있어서 유일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민 11:29 에 표현된 소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욜 2:28-29 을 참고하라. 

237  C. Stuhlmueller, “Deutero-Isaiah and Trito-Isaiah,” 342. 크루제만(F. Crusemann, “Jahwes 

Gerechtigkeit im Alten Testament,” Evangelische Theologie 36 [1976] 427-450)은 이 절이 칭의 개념의 

가장 빠른 분명한 표현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238 Cf. 시 106:32-33: “32 그들이 또 므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역자 주: [파아마임]은 양수로서 차례상 “두 번째”를 나타낼 수도 있고(나 1:9) 횟수로 “두 

번”을 나타낼 수 있다(창 27:36; 43:10; 41:32; 삼상 18:11; 왕상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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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은 분명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신명기의 언급들(신 1:37; cf. 또한 신 3:26; 4:20-22)은 모세의 실패를 

불러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역자 주: 

이스라엘의 반역이 모세의 실패와 죄를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죄를 엄히 물으시고 그 죄책을 감당하게 하셨다.].   

(신 1: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בִגְלַלְכֶם יְהוָה  הִתְאַנַּף   이르시되 너도 (גַם־בִי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역자 주: 비교, 신 3: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לְמַעַנְכֶם בִי  יְהוָה  ר  וַיהוָה )신 4:21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וַיִתְעַבֵּ

יכֶם  [(הִתְאַנֶּף־בִי עַל־דִבְרֵּ

 

[역자 주: 저자가 언급한 신 1:37; 3:26; 4:20-22에는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모세의 말이 나오고, 신 31:2에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는 모세의 말이 나오는데 네 번 모두 1인칭 시점의 묘사이다. 그러나 신 32:48-52; 34:1-4은 

이 사건에 대한 3인칭 시점의 묘사이다. 1인칭 시점의 묘사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곧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시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3인칭 

시점의 묘사(신 32:51)는 “너희[아론과 모세]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 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에 “네(=모세)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신 1:37; 3:26; 4:21과 신 32:51은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세 번이나 “너희 때문에”라고 한 말은 반역하는 

백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죄 없는 모세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 32:51-52에서처럼 반역하는 백성이 계기를 제공하므로 

모세가 범죄했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상충되지 않는다. Cf. Grisanti, “Deuteronomy” in REBC 2, 

514: “Moses is not affirming that he was blameless and punished despite his innocence; rather, 

Israel’s rebellious conduct at Meribah (Nu 20) may have occasioned Moses’ sin, but their 

behavior did not excuse his departure from God’s clear instructions about striking the rock. 

Although Moses was affected by Israel’s rebellious heart, he himself had sinned against Yahweh 

(Nu 20:12; Dt 32:51). Whether Israel provoked him or not, God held Moses accountable for his 

own sin.”]  

 

마지막으로, “그가 씨를 보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다[יִרְאֶה זֶרַע יַאֲרִיךְ יָמִים 이르에 제라 야아리흐 

야밈].”라는 약속은 원래의 모세의 경험의 추가적인 확대 상승을 암시한다. 클리포드가 관찰한 것처럼 여기 

“날들을 길게 하다”라는 표현이 신명기(참고, 22: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יָמִים  ,브하아라흐타 야밈]”)에서 갖는 의미를 갖는다면 וְהַאֲרַכְ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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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즐기도록 허락받을 것이다. 239 더욱이, 근접 문맥에서 “씨[제라]”라는 

용어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사용된 충분한 증거를 생각하면(사 43:5; 44:3; 48:19; 54:3 등; 

cf. 49:20f.) 제이 모세는 출 32:10에서 모세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겠다는 여호와의 취소된 

약속/위협의 실현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Conclusion)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종의 정체에 대한 현재의 해석학적 교착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길을 제안한다. 종의 

노래들을 그것들의 근접 문맥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둠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 추진된 사 40-66장의 

인위적인 절단을 거부하고,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온 통찰 곧 노래들 안에 모세의 암시들이 있다고 하는 

탈무드의 통찰을 도움을 받아, 본 연구는 종의 정체를 신 18:14-22와 신 34:10-12에 언급된 바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주장했다. 제이 모세 가설이 종의 노래들의 중요한 해석학적 

문제들의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될지라도, 그것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240  그러나 종을 제이 모세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만, 종의 노래들과 제이 

출애굽의 이미지들이 지배하는 그것들의 문맥 사이의 통일성, 다른 상황에서는 당혹스러운 결합 곧 집합적 

백성과 개인의 결합, 그리고 종의 묘사에 나오는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특징들의 결합 등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요약하면, 정확하게 종이 오래 기다려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종의 정체에 관한 이전 연구들의 대부분에 상당한 수준의 진실이 들어있다. 신약에서 

종의 노래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을 검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2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노래들에 대한 이 접근법은 흔히 행해지는 메시아적 해석을 전제함이 없이 신약의 메시아적 

해석에 대하여 근거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멋진 결과를 낳는다.  

 

239 R.J. Clifford, “Isaiah 40-66,” 584. Cf. 또한 신 4:26, 40; 11:9 등. 

240 모세가 전형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신 18:14-22; cf. 또한  호  12:14 [한글 13]) 그 이후의 많은 

선지자들에 대한 성경적 설명들의 채색에 제이 모세의 색조가 있다. 그들의 소명 내러티브들은 

전형적으로 그를 따라서 형성되었다. 그들의 거절과 고난의 경험들에서 비슷한 점들이 있다. 드보라,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등은 분명한 예들을 제공한다. 이들 중 아무도 기대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신 34:10-12 의 평가가 아직도(특히 여호와의 진노를 막기 위한 

모세의 의도적인 자기 희생에 관하여) 성립한다면, 마지막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종을 묘사하는 어떤 

세부 사항들은 제이 이사야 자신을 포함한 더 이른 선지자들의 경험들로부터 유래되거나 강화되었을 

것이다.   

241 Cf., e.g., M.N. Hooker, Jesus and the Servant. The Influence of the Servant Concept of Deutero-Isaiah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P.C.K., 1959); W.A. Meeks, The Prophet-King: Moses Traditions and 

the Johannine Christology (NTS 14; Leiden: E.J. Brill, 1967); R.T. France, “The Servant of the Lord in the 

Teaching of Jesus,” Tyndale Bulletin 19 (1968) 26-52; idem., Jesus and the Old Testament: His 

Application of Old Testament Passages to Himself and His 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1982); D.C. 

Allison, Jr., The New Mose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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